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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가르침이 현대에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를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덕목이 될 수 있는 통합적인 앎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대에 ‘지혜’를 포
함한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구전과 기록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가르침의 전달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던 지혜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자신들이 살아온 관점에 따라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혜의 전달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들은 타나크( תנך)라는 자신들만의 경전에서 지혜문학이라
는 장르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내려져왔던 지혜를 후세에 전수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
신들의 시대상에 따른 재해석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정립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문헌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음성과 영상의 형태로 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화의 등장은 이전부터 사람들이 읽어왔던 
성서와 같은 경전이나 고대 신화, 고전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계
기를 마련하였다. 이 가운데 영화감독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읽고 있는 고전들에 대해 재해석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상에 따라 그 고전의 내용을 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던
졌으며, 그 의미는 기존의 고전들을 읽었던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시대 상황과 삶의 자리에 발
맞춰 자신들만의 또 다른 해석을 만들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는 성서에 대한 영화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1970년대 이후부터, 영화감독들은 성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해 내어 사람
들의 신앙심을 이끄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사
람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관념들이 어떻게 현대의 매체를 
통하여 재해석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약의 지혜문학을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현대의 매체인 영화에서 그
와 같은 재해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해석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주
요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관념들
을 잘 반영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영화로 테런스 맬릭(Terrence Malick)의 영화들을 꼽
았다. 본 연구는 테런스 맬릭의 필모 중 대표적인 작품들을 구약의 지혜문학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테런스 맬릭(Terrence Malick)은 자신의 영화들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삶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했으
며,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상징과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들을 통해 맬릭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한 요소들이 현
대인들에게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특징들은 구약의 지혜문
학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그 관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라서 구약
의 지혜 문학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즉, 삶에 대한 관찰과 그로 인한 지혜를 맬릭이 영화라
는 자신의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였는지를 보는 것이 주안점이 된다.
    가령,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에 등장하는 주인공 잭의 어머니를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과 비교하여 ‘지혜’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의 해석을 맬릭이 ‘어머니’라는 여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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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새롭게 반영하고 있다고 여겼다. 특히 히브리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호크마(חכמה, 
지혜)’는 여성형 명사로서, 본래 여성 신격으로 알려진 용어였다는 것에 착안하여 영화에 나타
난 어머니의 모습과 연결했으며,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잭이 회상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
해 잭이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잭에게 어머니는 곧 지혜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구약의 지혜문학이 현대의 매체를 통하여 어떻
게 재해석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지혜문학의 메시지와 관념들이 현대의 시대상에 따라서 새로
운 의미로 반영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특히, 맬릭의 영화 안에 나타나는 상징과 비
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지혜문학과의 비교
를 통하여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관점들이 지혜문학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었고, 현대
에 재해석되어 나타났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점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맬릭의 영화가 시
각적인 상징과 청각적인 소리, 내면의 독백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사용하여 신비스러
움을 연출하는 독특한 전개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전개방식은 서사성이 있는 이야
기가 아닌 운문에 가까운 구조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문학도 대부분 운문 구조로서 지혜에 대한 시구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각 텍스트 간의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런스 맬
릭의 작품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그에 내포된 관념들을 구약의 지혜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관념과 사상적 측면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지혜문학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쟁점과 
요소들이 현대적인 매체를 통해 어떻게 재해석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 주
요 목적이 되었다.
    결국,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 독특한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 안에는 그가 말하고자 하
는 생각이 나타나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테런스 맬릭이 가지고 있던 관
념이 어떤 것인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그 특성을 지혜문학의 특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탐구
하면서, 지혜문학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지혜문학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
리고 그 메시지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시사했던 부분을 현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 반영하려 
했는지 연구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서 테런스 맬릭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지혜문학이 말하고
자 하는 것이 서로 어떤 부분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비교분석의 결과가 
“지혜문학의 메시지 및 관념의 현대적인 재해석과 반영”이라는 주제로 연계될 수 있는지, 그
리고 그 연계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숙고하게 되었다.
주제어: 지혜(호크마, חכמה), 지혜문학, 구약성서, 통합적인 앎, 테런스 맬릭(Terrence F. 
Malick), 영화 매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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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서의 지혜문학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해석
되었으며, 그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분석한다. 또한 그것들이 현대인들
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는 지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둔다. 구약성서는 다양한 장르의 텍
스트가 하나의 통일된 경전의 형태로 편집된 텍스트이다. 성서에는 지혜문학 뿐 만 
아니라, 창세기와 같은 여러 내러티브들, 율법과 계약, 예언서 문헌, 묵시문학, 운문 
형태의 문헌, 복음서, 서신과 같은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지혜문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각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들이 당대의 독자들 뿐 만 아니라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역시 현대
인들에게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지혜문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장르의 중심적 관념인 ‘지혜’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이 구약성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혜(호크마, חכמה)’란 한 개인의 지식과 능력이 약삭빠
르고 빈틈이 없음을 의미하거나, 기술적인 전문 지식, 도덕적인 훈련, 학문적인 박식
함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11장1)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자의 모범이 되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다양한 지혜를 소유한 자’로 묘
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구약성서는 지혜라는 것이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는 것
을 말하고 있다.2)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를 지닌 지혜는 솔로몬과 같은 왕에게 주어졌지만, 일반적인 
대중들도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 지혜의 일부를 습득할 수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인들의 생활은 확대 가족 주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확대 가족은 장로와 그의 부인, 
첩들, 아들들, 자부들, 자녀들로 구성되었다. 확대 가족은 3,4대까지의 구성원들을 포
함하였다. 확대가족은 일족과 지파를 포함하는 더 큰 왕권 집단의 한 부분이었다. 세
상의 삶에 대해 자녀를 준비시키는 주된 책임은 아버지3)에게 해당하였다.4)
전체 유대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주된 사회화의 단위는 가족이다. 이 가족 내에 존재
하는 더 손 위 세대는 지혜의 저장소를 상징하였다. 가족의 나이 많은 구성원들은 과
1) 열왕기상 1~11장에서는 솔로몬이 보여준 다양한 지혜의 형태를 언급한다. 가령, 요압에 대한 다윗의 
경계심과 적의를 가라앉히기 위해 솔로몬에게 요구되었던 정치적 교활함(왕상 2:1~2, 왕성 2:5~6)이
나, 진실된 재판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도덕적인 통찰력(왕상 3:9, 왕상 3:12), 수천 개의 잠언과 노
래에 표현된 지적인 명민함과 광범위한 지식(왕상 4:29~34), 지배자와 행정가로서의 특별한 능력(왕상  
5:7, 왕상 5:12) 등이 있다. 
2) 존 H. 헤이즈, 『구약학 입문』, 이영근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5), p.294.




거의 박학한 지혜를 전해주었으며, 관습이나 풍습과 가족의 전통적인 믿음과 가족의 
전통적인 믿음과 가족의 공동체적 맥락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을 인도하면서 행복과 성
공을 목표로 하는 삶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지혜 전통은 주로 더 나이 많은 세대의 
행동과 삶의 양식을 통하여 전수되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삼투적인 방법으로 흡수
하였다. 삶의 경험에 기초하는 지혜는 격언, 훈계, 이야기, 율법 등의 형태로 요약되
었고 젊은이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배웠다. 이런 형태의 가족이나 씨족에게 전수된 지
혜는 조직적으로 인식되고, 표현되며, 분명하게 형식화된 존재 원리와 윤리적인 규범
에 뿌리박은 어떠한 삶의 철학에도 기초하지 않았다.5)
가족이나 씨족 다음으로 마을이나 동네가 인간 사회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동체적 
배경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요새화된 농경 마을에서 살았으
며, 대부분의 마을들은 아주 작았다. 요새화된 마을 안에서는 사람들이 조밀하게 살았
으며, 공간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매일 “오고 가는” 일이 일어나는 중심지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는 마을 생활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곳은 생산물들이 팔리고, 교환
되는 시장이었으며, 민사와 형사 재판이 열리는 정의의 장소였다. 또한 모든 종류의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시의 중심지였고, 장로들과 사람들이 앉아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담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사회적, 지적인 중심지였다. 
대중적인 사람들의 지혜는 성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서 사용되었다. 마을의 지
식인들과 철학자들은 삶과 삶의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토로하였고, 인간 존재의 큰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그 지혜와 지식을 서술하고 추출하며 요약하는 능력을 
연마하였다. 따라서 마을 성문에서의 평판이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
으며,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인식들이 지혜문학의 일부 
내용들6)에 등장한다.7)
또한 가족이나 마을 단위 외에도 학교와 같은 교육적인 구조와 형태가 있었고, 교사
들이 존재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둔 전통들도 뒤따라 나타났다. 고대 세계에서 늘 암
기되고 베껴지며, 필사되는 본문의 사용을 통하여 글쓰기가 가르쳐진 것 같다는 점은 
학교 교재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한다.8)
게르하르트 폰 라트(G. Von Rad)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
스라엘의 계몽시대라고 가정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 초기의 생활과 문화는 
항상 세계와 역사를 관찰하고, 경험과 사건을 야웨 하나님과 성례적인 개념과 직접적
으로 관련시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9) 솔로몬 시대의 계몽은 교육과 지혜 부문, 그리
고 다른 문화권의 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겨졌다. 국제화와 경제적인 
번영은 왕정에서 현자 계층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 집단으로부터 이스라엘 가장 초기
의 역사적 문서, 자연 현상의 백과사전적인 목록, 왕실 학교, 교육받은 왕실 고문단, 
5) Ibid, pp.298-299. 
6) 대표적으로 잠언서 24:7절(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





부유한 상류층에 대한 계급적 도덕률 등이 나타났다. 특히, 법정의 현자는 당대 이스
라엘 생활의 모든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10)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는 벤 시락이 활동한 시기(BCE 180)부
터 연구되고 문헌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때부터, 3세기 말까지 모세의 전통을 포
함하여 도입 가능한 모든 지식의 출처를 자유롭게 이끌어냈고, 그것이 서기관 전승과 
유대교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발전하였다.11) 결국, 일련의 과정을 거친 끝에 고대 이
스라엘의 지혜는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 지혜문학이라는 형태가 되었다.
성서의 지혜문학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12)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혜문학에 나
타나는 각 인물들의 성격은 문학적 성격에 따라서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이나 토론 등을 통하여 자신의 특정한 관점을 드러낸다.13) 지혜문학은 여럿의 다
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모에서 어린아이까지 이르는 조언, 짧은 격
언과 장문의 가르침, 고통과 삶의 의미와 같은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 숫자를 
사용한 격언들(the numerical saying), 축문과 저주, 이름 있는 존재를 향한 실존적
인 관찰, 인물의 유형에 대한 판단의 표현, 지혜에 대한 찬양시, 일화적인 해석, 자서
전, 토론과 비판, 기도문과 시문의 목록 등과 같은 것이 있다.14)
지혜문학은 지혜가 이야기나 비유의 형태로 발전되어 독자들에게 읽혀졌다. 성서의 
지혜들은 이야기적 차원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체계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
어, 잠언은 처음부터 금언이나 교훈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메타-내러티브
(Meta-narrative)”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일련의 발전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단계
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야
기적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잠언에 나오는 창녀에게 가는 젊은이
(7:6~2315)), 게으른 자(26:13~1516)), 어리석은 자(27:1417), 27:2218)), 노하는 자
10) Ibid, p.301.
11) Ibid, p.304.
12) 아가서는 운문 문학의 형태로, 시가서에 속한 편이지만, 본문 내용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지혜문학의 한 장르로 포함시켰다. 
13)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p.129-130.
14) James L. Cranshaw, Old Testament wisdom : an introduction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p.4. 
15)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
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
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
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
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
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잠 7:6~23) 
16)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
라.(잠 2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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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19))와 같은 풍유들은 유머를 담고 있는 이야기의 형식을 내포한다.20)
성서의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신학’이다. 이는 야웨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인간의 본성, 이성과 경험, 그리고 나름의 과학
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시보다는 인간의 경험과 관찰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구약의 
지혜문학은 모든 참된 지혜가 야웨와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가 창조한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에서 지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21)
예를 들어, 잠언에서는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을 이룬다고 하였다
(잠 1:722)). 또한 야웨와 지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는 인간에게 지혜
를 주는 존재라고 언급하였다(잠 2:623)).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야웨의 구원 역
사를 다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을 통해
서 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혜문학에서 묘사하는 야웨는 멀리 있지 않고,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존재이다.24)
성서의 지혜문학은 네 가지의 본질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실재에 대한 
이해, 질서의 추구, 창조신학, 경험으로서의 지혜이다. 지혜문학은 실재적인 인간행위
를 탐구하기 때문에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과 관련된 사회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함으로 윤리에 대한 관념을 확립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혜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 체험하는 야웨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경험
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25) 게르하르트 폰 라트(G. Von Rad)는 “이스라엘 안
에서 야웨이즘(Yahwism)이 세상의 특수한 경험과 마주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지혜”라고 말하였다.26)
지혜는 일상생활과 신앙을 연결시키며, 일상 안에서 신을 경험하도록 하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27) 이는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관념에서 잘 드러난다. 지혜문학
에서 말하는 창조된 세계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며, 그 자체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찬송가와 같은 운문에 있다고 보았다. 창조 세계는 야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한다.28) 지혜는 야웨를 찬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신앙의 형태가 일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의문
17)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잠 27:14) 
18)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잠 
27:22) 
19)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 30:33) 
20)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p.131-132.
21) Ibid, p.130.
22)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23)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잠 2:6) 
24) Ibid, p.130.
25) Ibid, p.133.
26) Gerhard Von Rad, Wisdom in Israel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72), p.311.  
27)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134.
28) Gerhard Von Rad, Wisdom in Israel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72),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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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다루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며, 그 답변을 여러 장
르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따라서 구약의 지혜문학은 삶
에 대한 고찰과 연계시키는 과정을 통해 인간 개개인의 종교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혜문학의 메시지가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는지, 또는 그 
내용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고,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지혜문학
의 메시지와 그 안에 있는 관념이 현대인들의 관념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마지막
으로 지혜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현대인들에게 전달되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원본 텍스트에 해당하는 구약의 지혜문학과 현대의 매
체 중 하나인 영화를 통해 분석한다. 
“성서의 지혜문학”이라는 특정한 종교의 텍스트와 “영화”라는 현대의 텍스트가 던지
고 있는 주제들은 종교와 대중매체라는 두 요소가 서로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는 단면
이 될 수 있다. 종교와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재현하고 대상들(신도/관객)
을 위해 세계의 대안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
와 영화는 각각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요소에 대한 소재를 활용하고, 신도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특정한 기준과 요구에 맞추도록 강조하고, 새로운 방법에 집중시키면서 대
안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29)
영화는 카메라의 각도와 움직임, 장비의 조정, 조명, 의상, 연기, 편집, 그리고 제작
의 다양한 양상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종교는 특정한 대상과 시점
을 구별해내고, 그 구별한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상징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의례라는 특정한 행사에 사람들을 하나로 끌어 모으는 일련의 
행동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다.30) 따라서 종교와 영화가 세상을 재창조하
며, 그렇게 만들어낸 대안적인 세상이 종교에서는 제단으로, 영화에서는 스크린으로 
재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각자의 범위와 단계를 통하여 일상세계와 연결되었
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31) 브렌트 플레이트는, 
영화와 같은 문화적 상품들이 개인과 우주적 질서 사이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다고 보았고, 만약 문화가 사회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무의미함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종교는 혼돈의 위협적인 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스러운 덮개(The Sacred 
Canopy)'를 구축함으로서 우주적인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였다.32)
또한 플레이트는 인간의 법규와 우주적 구조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중요
하다고 보았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서인 노모스(Nomos)와 우주적이고 형이상학
적인 질서인 코스모스(Cosmos)가 서로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변증법적
이고, 성스러운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의 계속되는 과정이며, 그들 간의 연결점을 
29) S. Brent Plate, Religion and film : cinema and the re-creation of the world (London ; 





제공하는 것으로 종교가 이를 수행한다. 종교는 인간의 자기-표면화에 대한 가장 먼 
거리까지 암시하며, 그 의미에 대한 실재의 투입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종교는 
인간적 존재로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상상하는 독창적인 의도를 나타냈다.33) 이러한 
종교의 의도를 영화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근거로 피터 버거(Peter Berger)의 주
장을 들고 있다. 피터 버거는 이전 시대에서는 종교가 역사의 중요한 총체를 만들어
내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으나 현대에 이르면서, 우주화(Cosmisation)에 대한 철저
히 세속적인 시도를 하였다. 본래 이러한 시도를 과학이 도맡아 했었으나, 플레이트는 
영화를 통해 독창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영화는 문화적인 상징을 만
들어내는 장치 중 하나이며, 노모스와 코스모스의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시야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34)고 보았다.35)
플레이트는 철학자 넬슨 굿먼(Nelson Goodman)의 말을 빌려, 종교와 영화라는 두 
요소가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철학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
위가 영화라는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로 전환 할 수 있다고 말한다.36) 따라서 종교와 
영화가, 세계를 창조해내는 다양한 기획으로서 나타났다고 보았다. 더 넓게 보면, 이
들은 추상적인 단계 안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 특히, 땅, 공기, 불, 
금속, 나무, 물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물리적 세계에서 활용 가능한 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수행적인 드라마이다. 그 안에
서 인간은 의상제작자이자, 전례담당자로서, 극작가이자 설교자로, 촬영 담당자이자 
성도로, 영사기사이자 사제로 참여한다. 이러한 극적인 활동은 인간이 시공간의 의미
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시도하는 것에 참여
하도록 한다. 결국, 영화 제작자와 예술가, 그리고 종교계 인물들은 모두 인간의 드라
마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37)
이와 같은 내용을 지혜문학과 영화라는 두 대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한다.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지혜문학이라는 장르의 문헌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의 삶에 대한 고찰과 의문,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듯이, 현대인들이 영화
라는 시청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고찰을 보여주고 있
33) Ibid, pp.4-5.
34) 플레이트는 그에 대한 예시 중 하나로 영화를 상영할 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영화제작사들의 로고를 
들고 있다. 그는 영화제작사의 로고가 세계를 재창조하고, 다시 상상하고자 하는 의중이 드러나 있으
며, 그를 통해 영화가 노모스와 코스모스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입장한다고 생각
했다. 가령, 유니버설 픽쳐스(Universal Pictures)는 수많은 빛이 비추는 지구를 영화사의 로고가 한 
바퀴 돌아가며 지구를 감싸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감싸고 있는 지구에 초점을 맞춘다(1997~2011년까
지의 로고, 그 이전 시기의 로고도 비슷한 구조). 드림웍스(Dreamworks) 같은 경우, 드림웍스를 상
징하는 로고글자인 D가 초승달로 변하고, 초승달에 앉은 소년이 낚시대를 드리운다. 그리고 구름이 
둘러싸인 밤하늘에 영화사의 로고를 보여주고 있다(현재의 로고). 이 외에도 구름이 둘러싸인 하늘에 
방패모양의 로고를 등장시키는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 90년대 후반의 로고)나, 밤하늘에 오리
온자리를 비추어 보여주는 오라이온 픽쳐스(Orion Pictures), 구름에 둘러싸인 상징들을 비추어 보여
주는 파라마운트 픽쳐스(Paramount Pictures, 하얀 별이 둘러싸인 산이 상징으로 등장한다.)나 콜롬
비아 픽쳐스(Columbia Pictures, 횃불을 드는 여신이 상징으로 등장한다.) 등이 있다. 
35) Ibid, p.5.
36) Ibid, p.5. 
37) Ibid,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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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각 장면의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징들,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과 언어에서 나타나는 간접적
인 비유들, 그리고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통해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엿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혜문학과 비교할 수 있는 영화로 테런스 맬릭(Terrence F. 
Malick)의 영화들을 선정했다. 그 이유는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 내포된 주제가 지
혜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있다. 구약성
서의 지혜문학은 인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물음과 해답
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성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테런스 맬릭의 영화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변화를 주는지 이야기한다. 
맬릭의 영화는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언급하면
서 인간의 생애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연적인 고찰을 품고 있다. 맬
릭 감독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영화 안에 내포하였다. 이는 영화의 장면
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상들과 인물의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비유의 형태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맬릭의 영화는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언
급하면서 인간의 생애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연적인 고찰을 품고 있
다. 맬릭 감독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철
학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영화 안에 내포하였다. 이는 영화
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상들과 인물의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비유의 
형태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맬릭의 영화와 지혜문학과의 연결성은 그 두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드러
나며, 그 주제라는 것은 삶에 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해답일 것이다. 이는 S. 브렌트 
플레이트가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플
레이트는 맬릭의 영화에 대해서 평가할 때, “소우주와 대우주의 시각적인 연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플레이트는 그에 대한 예시로, <트리 오브 라이프>의 한 장면을 언
급한다. 영화에서는 우주가 창조되는 장면과 주인공 잭의 배경인 텍사스 주의 와코
(Waco)라는 소도시와 연결시키고, 홍적세 시대와 1950년대를 연결시킨다. 즉 시간과 
공간의 연결을 통하여 대우주와 소우주를 연결시키고 있는 맬릭의 관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조화를 롱테이크 기법을 사용한 시각적인 효과(영화)
와 종교의 역사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그에 대한 관점을 공유한다고 보았다.38)
다시 말하자면, 플레이트가 해석한 맬릭의 영화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시각적인 연결
을 통햐 삶과 죽음의 우주적인 은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주적 창조를, 주인공들의 
38) S. Brent Plate, "Visualizing the Cosmos: Terrence Malickʼs and Other Visions of Life in 
the Universe,"(2012)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5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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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삶과 합일함으로써, 각각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플레이트는 맬릭이 영
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두 가지의 길(본성의 길, 은총의 길), 그리고 플레이트 자신이 
생각하는 제 3의 길(형제의 길)을 통하여 인간 사회의 법규와 우주적인 법칙 사이의 
관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우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39)
이 해석은 지혜문학이라는 종교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주제와 그 안에 내포된 관념
을 영화라는 영상매체로 옮겼으며, 시각적인 매체로 그 메시지가 전환되어 각 대상들
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텍스트를 비
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메시지와 관념의 재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탐구하고,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반영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화 안에 있는 상징과 비유를 분석하고 이를 지혜문학의 관념과 교훈, 주제
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 지혜문학에서 내재된 요소들이 현대인들의 매개체인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었고, 어떻게 재해석되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같이 성서의 지혜문학과 현대의 매체인 영화의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각 분야별로 선행연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
터 시작한다. 우선,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와 종교의 영화의 연결과 그
를 통한 분석에 대한 연구, 그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테런스 맬릭 감독의 영화에서 나
타나는 관념과 작품세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간략하
게 말한다.
2.1. 성서의 지혜문학에 대한 선행연구
성서의 지혜문학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부터 “지혜”라고 이름 붙여진 복합적인 사상의 이해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며, 대표적
으로 요하네스 피츠너(Johannes Fichtner)가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 내의 이스라엘-
유대적 특징(Die altorienaliche in ihrer israelitisch-jüdischen Ausprägung, 
1933)』를 통해 연구를 진행 하였으나,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지혜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 된 계기는 폰 라트(Gerhard Von Rad)의 
『이스라엘의 지혜(Wisdom In Israel, 1972)』를 통해서였다. 이를 통해 지혜문학에 
대한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로저 N. 와이브레이(Roger N. 
Whybray)는 『구약성서의 지적인 전통(The Inrellectual Tradition in the Old 
Testament, 1974)』에서 전문적인 현자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고, 『고대 이스
라엘 지혜에 대한 연구(Studies in Ancient Israelite Wisdom, 1976)』에서 세 가지
의 풀리지 않은 쟁점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것은 다른 성서 문헌과의 관련성, 문헌
39)Ibid, pp.5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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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 그리고 구조였으며, 특히 창조에 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의 구조를 많이 언
급한다.40)
90년대 이후, 지혜문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스튜어트 윜스
(Stuart Weeks)는 어떻게 지혜문학에서 의심스러운 쟁점들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구
조적이고 대안적인 것을 배제하고, 학문적으로 의견일치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다. 반면 호스트-디트리히 프리우스(Horst-Dietrich 
Preuss)는 지혜문학이 계시적인 범위의 바깥에 머물러 있고, 결국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는 신학적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다.41)
지혜문학의 연구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를 진행한 것은 롤랜드 E. 머피(Roland E. 
Murphy)와 존 J. 콜린스(John J. Collins), 리처드 J. 클리포드(Richard J. Clifford)였
다. 이들은 지혜문학의 풍부한 유산에 초점을 맞추었고, 고대의 지혜문학에 대한 연구
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발견해내었다. 이후, 지혜문학을 신학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지혜문학을 통해 창조의 목적이나 특별
한 의미를 탐구해 나가거나, 지혜문학의 저자들이 야웨 하나님의 관점에 주의를 기울
이거나, 현자들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해석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레오 
G. 퍼듀(Leo G. Perdue)나 피터 돌(Peter Doll), 레나트 보스트롬(Lennart 
Bosrtöm), 조셉 블렌킨솝(Joseph Blenkinsopp) 등이 있다. 또한, 특정 이념의 측면
에 따라 지헤문학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이앤 버간트(Diane 
Bergant)는, 해방신학을 바탕으로 하여 지혜문학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페미니즘
적인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존 이튼(John Eaton)은 지혜문학의 비교 범위를 고대 근
동 지역 뿐 만 아니라 중국의 명상이나 인도의 철학, 이슬람교의 수피즘과 연결하였
다.42)
2.2. 종교와 영화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특정 종교의 텍스트를 영화와 연결시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재해석을 내리는 연구
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연구의 시작은 성서를 기반으로 한 여러 
영화43)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특정 종교의 텍스트를 가지고 그와 비슷
한 내용의 영화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향에서부터, 누아르(Noir) 영화이나 호러 무
비, 애니메이션, 코믹스 기반의 실사영화들과 같은 특정 장르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과 
종교성을 연결하는 방향, 특정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상징이나 비유를 해석하거나 해당 감독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40) James L. Cranshaw, Old Testament wisdom : an introduction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p.1-2.
41) Ibid, p.2.
42) Ibid, p.2.
43) 예를 들어, <십계(The Ten Commandments, 1956)>,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1988)>,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 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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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에 종교성이 있는지 탐구하고, 신학적인 요소를 찾는 방향이 있다.
종교와 영화를 연결시키며, 그 안에 나타난 종교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분석한 이는 
대표적으로 S. 브렌트 플레이트(S. Brent Plate) 이다. 그는 종교와 영화가 세계창조
(Worldmaking)의 방법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 이론
과 종교 이론을 나란히 놓았다. 그는 종교적 세계와 영화의 세계가 빌려온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신화가 새
로워지고, 해석되며, 의례가 새로워지고, 상징들이 변화한다고 보았다.44) 이처럼 종교
와 영화를 연결하여 각 의미들을 비교하고, 재해석하는 선행연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
었으며, 특히 유명 감독들의 필모그래피를 여럿 분석하여, 그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파악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만의 세계관을 알아가고자 노력하였다.45)
또한 영화를 신학적인 요소와 연계하여 해석하는 연구가 서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
다. 우선적으로 나타난 연구는 클라이브 마쉬(Clive Marsh), 가예 오티즈(Gaye 
Ortiz), 데이빗 재스퍼(David Jasper)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세 학자는 종교와 영
화를 연결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기독교 신학에 대한 영화의 가능성을 학술적인 반
영으로서 제시하였다. 특히 재스퍼는 ‘대중 영화’를 더 이상 ‘옳지 못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현대 영화에서 성서 이야기의 주제와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또한 재스퍼는 영화 감독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
고 있으며, 자신의 영화에서 진리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신학적인 반영
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 재스퍼는 그에 대한 예시로, 마틴 스코시즈(Martin 
Scorcese)46)의 영화를 들고 있다. 그는 스코시즈의 영화를 통하여 헐리우드의 상업
영화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며 ‘자발적이고 요구가 많지 않은 매개물’로 자리 잡
을 수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47)
2.3. 테런스 맬릭의 작품들과 종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종교와 영화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환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이 테런스 맬릭
(Terrence Malick)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였다.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테런스 맬릭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냈던 관념
들을 그의 철학적인 바탕들과 연결하여 재해석하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각 영화들
44) S. Brent Plate, Religion and film : cinema and the re-creation of the world (London ; 
New York : Wallflower, 2008), p.3-4.
45) 이러한 연구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이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Andrey Tarkofsky)등이 있다. 
46) 마틴 스코시즈(Martin Scorcese)는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 
1976)>, <성난 황소(Raging Bull, 1980)>, <좋은 친구들(GoodFellas, 1990)>, <갱스 오브 뉴욕
(Gangs of New York, 2002)>, <에비에이터(The Aviator, 2004)>, <셔터 아일랜드(Shutter Island, 
2010)> 등으로 유명한 감독이다. 스코시즈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1988)>이나 <사일런스(Silence, 2016)>와 같은 기독교 관련 소재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제작
하였다.
47) Gerard Loughlin, "Cinéma divinité: A Theological Introduction", Cinéma divinité : religion, 
theology and the bible in film (London : SCM, 200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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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비유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맬릭 감독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였던 종교성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제시하는 부분이었다.
첫 번째 방향의 연구는 테런스 맬릭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바탕이 어떻게 영화
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분석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테런스 맬릭은 하이
데거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하이데거의 저작들을 번역하면서, 미국 내에서 하이데
거 철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맬릭의 영화에서 하이데거적인 철학의 특
징이 있는지 탐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철학적 주제들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제시되었
는지, 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시적인 언어 안에서 그의 철학적인 관념이 어
떻게 녹아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재설명되어 나타났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맬릭 영
화의 철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연구한 이는 스탠리 카벨(Stanley Carvell)과 조지 패
티슨(George Pattison), 그리고 로버트 시너브링크(Robert Sinnerbrink)가 있다.
스탠리 카벨(Stanley Carvell)은 1979년 『눈에 비치는 세계 : 영화의 존재론에 대한 
성찰 (The World Viewed)』을 통하여 하이데거의 철학과 영화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테런스 맬릭의 1978년 작인 <천국의 나날들>에서 영감을 얻어 연
구를 시작하였다. <천국의 나날들>은 관객들에게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심상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영화적인 심상의 자아-준거적인 특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카
벨에게, 맬릭의 영화는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와 빛나는 모습을 가진 존재의 자기 
구현에 대한 하이데거의 관념을 제시하는 작품이었으며, 전적인 광채를 가진 작품이
었다. 
카벨은 당시 영화 이론가와 철학자들 모두에게 도전적인 과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하이데거의 철학과 맬릭의 영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관찰하였다. 그는 영화 이론가
의 입장에서,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경험적인 측면이 어떻게 하이데거의 관념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철학자의 입장에서 영화와 그 심미성에 대한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었던 대로, 시각적 예술의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의문들을 영화가 
재현해낸 것에서 기인한다.48)
로버트 시너브링크(Robert Sinnerbrink)는 하이데거와 맬릭의 영화와의 관계성을 
연구한 카벨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그는 맬릭의 1998년 작인 <씬 레드 라인>을 다루
었으며, <씬 레드 라인>이 하이데거적인 영화로서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이다. 여기서 그는 맬릭의 영화에 대한 2가지 접근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하이데
거적인 주제의 전형적인 예시로서, 영화를 읽고자 하는 하이데거적인 접근이다. 그리
고 두 번째는, 특정한 철학의 틀에 따라서 읽지 않고, 영화를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접근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너브링크는 <씬 레드 라인>이 하이
데거적인 영화로서 어떤 요소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
48) Robert Sinnerbrink, "A Heideggerian Cinema? : On Terrence Malick's The Thin Red 
Line". Film-Philosophy (Sydney: Open Humanities Press, 200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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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며 그를 위해 맬릭의 영화가 심상과 소리, 언어를 통해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으
로, 영화적인 시학을 표명한다고 생각했다.49)
두 번째 방향의 연구는 테런스 맬릭이 종교인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영화를 통해서 반영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를 고찰하고, 그 안에 나타난 비유를 종교성, 특히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성을 가
지고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두 가지의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맬릭의 
전반적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특징과 영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부분이며, 다
른 하나는, 맬릭의 작품 중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연구
한 테런스 맬릭의 영화들은 근래에 개봉한 영화들(보이지 오브 타임, 송 투 송)을 제
외한 대부분의 영화들이다.
대표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피터 J. 레이타트(Peter J. Leithart), 데이빗 H. 칼훈
(David H. Calhoun), 크리스토퍼 B. 바넷(Christopher B. Barnett) 등이다. 레이타
트는 테런스 맬릭의 영화들에서 활용되는 침묵의 요소들을 통해 신학적인 해석을 하
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사건을 다룬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하여,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성스러운 침묵(Divine Raticence)”에 관한 해석을 제시한
다. 그는 창세기 22장의 내러티브와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를 비교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에리히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의 저작을 인용하면서 맬릭의 
영화가 다른 헐리웃 감독(스티븐 스필버거, 마이클 베이 등)의 영화에 비해 기술이나 
심미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맬릭은 영화를 통해서 성스러
운 침묵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레이타트는 맬릭의 영화가 창세기 22장처
럼, 영화가 청중들에게 스스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거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청중들이 영화를 스스로 해석하도록 하여 
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한다고 덧붙인다. 레이타트는 맬릭의 
영화에서 드러나는 ‘성스러운 침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
는 여러 요소들(내적인 목소리의 내레이션, 영화의 색채 등)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작
업을 거쳤다.50)
데이빗 H. 칼훈은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신학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맬릭이 최근에 제작한 영화들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칼훈은 맬릭의 영
화에 포함된 해석학적인 입장이 맡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그의 영화에서 상충되는 
해석학적인 입장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청중들이 존재론적인 선택을 
인지하도록 돕는 구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는 영화에 대한 맬릭의 
접근의 인식론적 측면을 시사하고 윤곽을 잡았다. 그에 따라서, 존재론적인 자료들 가
운데 변증법적인 관계를 생성하고, 영화를 보는 청중들이 대안적인 해석의 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한다. 또한 칼훈은 인식론적으로 볼 때, 맬릭의 접근이 
현대적인 자연신학의 두 가지 유형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두 가지 유형은 자연 
49) Ibid, pp.26-27.
50) Peter J. Leithart, "The Divine Reticence of Terrence Malick,"(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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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경험51)과 인간 개개인과 그들의 사랑을 묘사하는 ‘부서진 아름다움(the 
broken glory)'52)이다. 마지막으로,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해석학적 가능
성들이 어떻게 상대주의적인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존재와 세계를 보여주고 있
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53)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B. 바넷은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맬릭의 영화가 “교리적으로(dogmatically)”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
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맬릭의 영화가 성스러움에 대해서 설명
하는 부분, 특히 신을 어떻게 아름답게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바넷은 맬릭의 영화가 자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람을 활
용한 심상을 종종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넷은 맬릭이 나무
와 풀, 창문의 커튼과 같은 것에 바람이 불어오는 장면을 많이 담아내고 있으며, 그 
자체가 “영”으로서의 신을 묘사하는 관념일 뿐만 아니라, 성스러움의 신비스러운 본
질을 알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한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맬릭이 자신의 영화를 통하여 
기독교의 영성을 묘사했다는 것이 요지를 이룬다.54)   
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성서의 지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메시지들이 어떻게 현대의 매
체를 통하여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 성서의 지혜문학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으로 현대의 매체인 영화에서 지혜문학의 메시지에 대한 재해
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해석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의미를 재해석하는 영화 텍
스트로 테런스 맬릭(Terrence Malick)의 영화들을 꼽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런스 
맬릭의 영화들 중 대표적인 작품들과 구약의 지혜문학을 연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
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테런스 맬릭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다룬
다. 여기서는 테런스 맬릭의 작품들 안에 담겨진 특수성이 어떤 것이며, 그 특수성이 
그의 관념을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를 위해서 테런스 
맬릭의 전반적인 필모그래피에 나타난 여러 장면들과 인물들의 대사들을 분석하는 과
정을 거친다. 그리고 테런스 맬릭이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철학적인 관점과 
51) 이는 <트리 오브 라이프(The Tree of Life)>에서 묘사되었다.
52) 이 부분은 <투 더 원더(To The Wonder)>에서 강조된 부분이다.
53) David H. Calhoun, "Who has eyes to see, Let him see: Terrence Malick as Natural 
Theologian,"(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68-69. 
54) Christopher B. Barnett, "Gelassenheit: Spirit and Spirituality in the Films of Terrence 
Malick,"(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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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탐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맬릭의 영화는 전반적으로 하이
데거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연구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영화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인 배경과 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관념들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의 영화에
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이며, 그 메시지가 맬릭의 관념과 어떻게 연
결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테런스 맬릭(Terrence Malick)은 자신의 영화들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찰
하고 분석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삶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서 이야기했으며,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상징과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통해 맬릭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한 요소들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
였다. 이 같은 특징들은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그 관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라서 구약의 지혜 문학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즉, 삶에 대한 관찰과 그로 인한 지혜를 맬릭이 영화라는 자신의 매개체를 통해서 표
현하려고 하였는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한다.
테런스 맬릭의 필모그래피(Filmography)는 모두 9편의 영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은 <황무지(Badland, 1973)>와 <천국의 나날들
(Days of Heaven, 1977)>로 대표되는 초기 작품들과 <씬 레드 라인(The Thin Red 
Line, 1998)>부터 시작하여 <뉴 월드(The New World, 2005)>, <트리 오브 라이프
(The Tree of life, 2011)>, <투 더 원더(To the Wonder, 2012)>, <나이트 오브 컵
스(Knight of Cups, 2015)>, <보이지 오브 타임(Voyage of Time, 2016)>55), <송 
투 송(Song to Song, 2017)>으로 이어지는 근래의 작품들이 세부적으로 다른 노선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90년대부터 만들어진 작품들은 상징과 비유적인 언어
를 포함한 현학적인 장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특징을 고수하고 있는
데, 이러한 특징은 테런스 맬릭이 1978년부터, 20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난 후에 나타
난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맬릭의 필모그래피 중 1990~2010년대에 제작된 작품을 중심으로 연
구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 중 4편의 작품인 <씬 레드 라인>, <트리 오브 라이프>, 
<나이트 오브 컵스>, <송 투 송>을 다루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영화감독 테런스 맬
릭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관념이 어떤 것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영화에서 잘 드러났는지를 본다. 그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 다룰 영화 4편의 내러티브들을 간단명료하게 다루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맬릭의 영화들과 함께 비교하는 텍스트로서 성서의 지혜문학에 대해 다
루는 부분이다. 본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적인 경계를 넘어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앎을 의미한다. 이는 각 시대별로 구분되는 사변적인 영역
의 이해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
55) 보이지 오브 타임은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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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지식들을 담고 있다는 뜻이 된다. 본 장에서는 성서의 지혜문학에 담긴 지
혜가 통합적인 앎으로서 기능하고, 각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지를 살
피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한 뒤, 그 지
혜의 의미가 구약의 지혜문학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우선적인 작업으
로 한다. 
그 다음으로 현대 기독교의 성서와 유대교의 맛소라 텍스트 문헌에서 서로 달리 나
타나는 지혜문학의 배치를 통하여 지혜문학의 원저자이자 편집자였던 유대인들이 지
혜문헌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파악한다. 현대 기독교의 구약성서에 포함된 지혜문
학 문헌들은 시가서에 속해있는 문헌들이다. 그러나 원전의 역할을 차지하는 히브리 
성서에서 케투빔(כתובים, 성문서)에 속해있으며, 원전의 배열도 현재의 기독교 성서와 
다르다. 즉. 지혜서나 시가서와 같은 범주로 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Writings)'
이라는 범주로 묶은 것이다. 이는 기독교 성서와 같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성에 따라서 묶은 것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범주화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
한 간략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56)
이후에 필요한 작업은 성서의 지혜문학에 영향을 끼쳤던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에 대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두 지혜문학의 내용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었
으며,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과는 달리 성서의 지혜문학에서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
었는지에 대해서 다루며, 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우가릿의 지혜문학을 중심으로 
한다. 세 번째로, 성서의 지혜문학의 특성을 탐구하면서,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지혜문학이 말하는 삶의 본질
이나 영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지혜가 나타내는 삶에 대한 통찰과 시대를 아우르
는 앎과 연관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테런스 맬릭
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비유와 연결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비유를 분석하고, 각 영화의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분석한다.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영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과 비유이다. 특히, <씬 레드 라인>
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요소를 통한 상징의 제시나 <트리 오브 라이프>의 중반부에 등
장하는 창조의 과정을 담은 장면은 그가 생각하는 관념의 정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도 하다. 본 장에서는 맬릭의 영화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상징이나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말들에서 나타나는 비유적인 표현과 그 의미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작업을 거
친다. 이를 위해서 종교학 이론을 도입하여, 그 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징과 비유
가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본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전에 연구한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다. 본 장에
서는 지혜문학의 메시지와 그 안에 내재된 삶에 대한 앎과 통찰이 현대의 매체로 어
떻게 재해석되어 나타났는지를 탐구하는 대목이다. 여기서는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상징들의 의미를 통하여 지혜문학의 메시지와 연결할 수 있는지 살피고, 
56) 샤이 J. D. 코헨, 『고대 유대교 역사』, 황승일 옮김 (서울: 은성, 1994),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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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관조와 가르침이 테런스 맬릭이라는 한 영화 감독
의 영상매체를 통해서 잘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따라서 영화의 메시지가 지혜
문학의 가르침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테런스 맬릭의 영화들을 심층적으로 보고, 지혜문학의 텍스트도 맬릭의 영화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Ⅱ. 테런스 맬릭(Terrence F. Malick)의 작품 세계
1. 테런스 맬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1.1. 테런스 맬릭의 삶
테런스 맬릭(Terrence F. Malick)은 본래 하버드 대학(1961~1966)에서 철학을 전공
하였으며, 당시 철학자이자 영화이론가였던 스티브 카벨(Steve Carvell)를 통해 철학
연구를 시작했다.57)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의 탁월한 능력과 그 영화의 요소들
마다 드러나는 그의 관념들은 그가 스티브 카벨 등과 같은 철학자들에게 배우고, 습
득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맬릭은 하이데거의 철학에 조예가 깊었고, 그의 
철학과 철학과 영화의 연결성을 주장한 카벨의 이론을 교합하기도 하였다.58)
특히, 맬릭의 학문적인 스승이었던 스티브 카벨은 두 가지의 중요한 관념을 주창하
였는데, 하나는, 세계로부터 우리가 부재되었음을 통하여 영화에서 세계의 현존성을 
구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영화와 신화의 서사구조 사이의 유사성이었다. 이같은 카
벨의 이론은 훗날 맬릭의 영화 안에서 선견지명 있고, 시적인 요소들을 발견해 내도
록 돕기도 하며, 그 영화들의 어떤 특정한 순간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59)
하버드를 거친 후, 맬릭은 옥스퍼드 대학의 막달렌 칼리지(Magdalen College)에 입
학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쓰려고 한 논문 주제60)가 지도교수에게 거절당하자, 학위를 
포기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떠났다.61) 옥스퍼드를 떠난 이후, 맬릭은 라이프(Life), 뉴
스위크(Newsweek), 뉴요커(the New Yorker) 등에서 프리랜서 기자를 거쳤으며, 메
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철학과 교수로 1년간 재임하였다. 1969년 맬릭은 미국영화
연구소(American Film Institute)에서 2년간 “예술로서의 영화”라는 수업62)을 수강
57) Martin Woessner, "What is Heideggerian Cinema? Film, Philosophy, and Cultural 
Mobility", New German Critiqu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p.130.
58) Lloyd Michaels, Terrence Malick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p.15.
59) Ibid, p.15.
60) 당시 맬릭은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이 세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내렸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지도교수였던 길버트 라일(Gilbert Lyle)은 하이데거에 대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미국인 학생에 대한 옥스퍼드 대학 특유의 분위기가 작용
하였기 때문에 그의 연구가 거부당한 것이다.
61) Martin Woessner, "What is Heideggerian Cinema? Film, Philosophy, and Cultural 
Mobility", New German Critiqu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p.130.
62) 미국 영화 연구소(American Film Institute)는 1967년 미국 정부가 예술, 인문학에 대한 국가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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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971년부터 단편영화 프로
젝트63)와 여러 영화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면서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
었다.64)
테런스 맬릭은 1973년 <황무지(Badlands)>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그의 영화
는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하였으며, 당해 열린 뉴욕 필름 페스티벌(New york 
Film Festival)에서 폐막작으로 선정되면서 유명세를 떨쳤다.65) 그 후, 1978년 <천국
의 나날들(Days of Heaven)>을 연출하였는데, 이 작품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다음 해 칸 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천국의 나날
들> 이후에 맬릭은 영화계를 잠시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존 헐리우드에서 강조
하는 영화 촬영 방식이나 스케줄을 거부하고, 즉흥적이면서 독특하고, 완벽주의적인 
스타일을 강조하는 맬릭과 촬영 스텝들, 배우들, 제작자들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다. 
그 후, 맬릭은 20년의 휴지기를 갖는다.66) 20년의 휴지기 동안, 맬릭은 스스로를 알
리지 않은 채,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활동67)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98년 <씬 레드 라인>으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감독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맬릭은 44년 동안 총 9편의 영화를 연출하였으며, 미장센을 통한 아름다운 영상미와 
시적인 언어를 지닌 영화로 크게 각광받았다. 맬릭 감독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불규칙
한 방식은 초기에 철학과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학문적 가르침과 그만의 지적인 탁월
함, 그리고 소위 신-헐리우드(New Hollywood) 계열68)과 거리를 두고 은둔하였던 그
의 모습이 아울러 나타나면서 생겼다.69)
맬릭은 동시대의 감독들과 달리 헐리우드 주류의 관례를 거부하고, 유럽영화의 감독
들처럼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주로 느린 서사, 
시각적인 방식, 그리고 주제의 불투명함이며, 이는 유럽 대륙지역의 예술 영화와 유사
체 설립법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연구소이다. 특히, 미국 영화 예술학교는 영화 제작에 대한 접근법 
등을 가르치면서 영화 인재를 양성하기로 유명하며, 테런스 맬릭(Terrence Malick), 폴 슈레이더
(Paul Schrader),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 등의 영화인들을 배출한 기관이다.
63) 맬릭은 미국영화연구소에 재학하던 시절 배우 해리 딘 스탠턴(Harry Dean Stanton), 워렌 오츠
(Warren Oates) 등과 함께 <렌튼 밀스(Lenton Mills, 1971)>라는 17분 가량의 단편영화를 촬영하였
다. 
64) James Kendrick, "An Improbable Career: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5-6. 
65) Ibid, p.7. 
66) Ibid, p.8. 
67) 맬릭은 휴지기 동안 여행을 다니며 불교를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로큰롤 가수인 제리 
리 루이스(Jerry Lee Lewis)의 전기 영화 제작에 참여하거나, 조셉 매릭(Joseph Merrick)의 일대기
를 다룬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 <엘리펀트 맨(The Elephant Man, 1980)>, 체 게바라의 전기 영화인 
<체(Ché,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영화는 스티븐 소더버그가 2008년에 완성하였다.)>등의 영
화에 제작자로서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여성주의자였던 베르타 파펜하임(Bertha 
Pappenheim)의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는 책에 서론을 작성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
도 계속적으로 각본가로 은밀히 활동하면서 헐리우드로 복귀를 준비하였다. 
68) 신-헐리우드 계열은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에 데뷔한 젊은 감독 세대를 일컫는 말로, 아서 
펜(Arthur Penn), 브라이언 드 팔마(Brian DePalma), 밥 라펠슨(Bob Rafelson), 조지 루카스
(George Lucas),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 마틴 스코시즈(Martin Scorsese),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등이 이에 속해있다.
69) Lloyd Michaels, Terrence Malick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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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맬릭의 영화는 여전히 연극조의 매체로 남아 있으며, 이는 
다중채널의 소리와 크게 확장된 영상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70)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
나는 이러한 특성은 1970년대에 제작된 초기작들뿐 만 아니라, 휴지기 이후에 제작되
었던 1990~2010년대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 맬릭은 영화감독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해설들 
가운데, 자신의 권위적인 서술도 첨가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그 영화에서 나타나는 가치들에 대한 비평적인 합의를 없애면서, 그 영화에 드러나는 
산발적인 특성을 읽어내도록 하고, 그들이 어떤 외부적인 개입 없이 보고 생각하도록 
이끌어낸다. 즉, 관객들의 경험에 대한 관점을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71)
결국, 맬릭의 작품들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의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역설이나 분
열, 신념의 결핍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리고 그는 문학사에서 온 용어들 보다는 자신
의 영화와 연결된 관례적이고 철학적인 표식을 적용한다. 이를 볼 때, 맬릭은 저명한 
사회기관의 한복판에서 유일한 초월을 향해 있는 개인의 열망과 장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이성과 본능의 대립, 그리고 열려있는 길의 매력을 묘사하는 
여전히 낭만주의적인 예술가로서 남아있다.72)
1.2. 테런스 맬릭 영화의 특징
테런스 맬릭의 전체적인 필모그래피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속적인 예술적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만의 공통적인 속성을 충분히 생각하도록 하는 비평적인 대중들을 
길러내는 데에 있었다. 가령, 그는 영화의 인물들에 대해서 다룰 때 특정한 심리학적
인 설명에 기대지 않으며, 그 인물들의 소외된 모습이나 본래 그대로의 모습, 또는 
분열된 부분73)들을 보여주고 있었다.74) 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의 세 가
지의 영화적인 요소들로 표현될 수 있다, 
① 독특한 이야기 서술
말릭은 고전적인 헐리우드의 이야기 서술의 형식적 특성, 특히 연대기적이고 직선적,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서술적 사건의 구조에서 더 멀리 벗어났다. 그의 영화는 초




73) 이러한 특성은 독일의 감독인 베르너 헤어조크(Werner Herzog)와 평행을 이룬다는 특성도 함께 가
지고 있다. 맬릭이 <황무지>나 <천국의 나날들>, <씬 레드 라인>을 연출했을 때 보여준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자신만의 해석과 인물 서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헤어조크가 <아
귀레, 신의 분노(Aguirre, Wrath of God, 1972)>, <파타 모르가나(Fata Morgana, 1971)>, <유리의 
심장(Herz aus Glas, 1976)등에서 보여주었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74) Ibi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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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와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 기초한 
배우들의 즉흥성과 편집실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긴 시간 동안의 장면에서 나온 결과에 
의존한다.76)
기존의 헐리웃 영화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질은 이야기 서사가 빈틈없고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77) 따라서 편집, 촬영, 음향효과, 
음악과 같은 헐리웃 영화의 전형적인 요소들은 헐리우드의 기존 영화들에서 모두 “숨
어있는” 요소가 된다. 또한, 배우들이 영화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맬릭의 영화는 이와 같은 일
련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적 서사의 “매우 명백함”과 그 전형적인 특질의 “불가시성”
에 대해서 도전한다.78) 예를 들어, <씬 레드 라인(The Thin Red Line, 1998)>은 군
인으로 등장하는 개개 인물들의 구별을 어렵게 하고, 각 전투 상황과, 그 전투에서 
전략을 짜고 행하는 여러 부분들에 영화만의 중간지대를 만들어냈다.79)
맬릭의 초창기 영화에서 나타난 이야기 구성에서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났다. 맬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의 또 다른 지표이다. 주인공은 대체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면서도 의도적으
로 평범하게 등장한다. 이들에게는 자신만의 특질도, 배경도 없는 편이다. 맬릭은 인
물들을 묘사하면서 각 인물들의 극적인 갈등보다는 그 인물 자체가 거대한 도안의 일
부라는 그의 영화에서 드러난 사고들과 연결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맬
릭은 <황무지>나 <천국의 나날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사회 기관으로부터의 
소외, 기득권층과의 쉽지 않은 교류를 이야기하고자 하였다.80)
휴지기 이후 맬릭 영화의 이야기 서술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트리 오브 라이프(The 
Tree of Life, 2011)>에서 더 심화되었다. <트리 오브 라이프>는 이야기의 추상적인 
관념을 더욱 심오한 단계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영화적인 심상들을 통하여 자신만의 접근을 만들기 위해 헐리우드의 전통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을 거부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트리 오브 라이프>를 들 수 있다. 이 영
화는 회상이나 주요 인물들의 기억들이 영화의 전개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사실상 시간적인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전개로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영화 안에서 청중들은 시각적인 변동이 잘 구별되지 않는 이야기
들의 각 파편들을 함께 맞춰 나가는 것에 참여하게 된다.81)
75) 예를 들어, <나이트 오브 컵스>는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각본을 배제하고 영화를 제작했다. 실제로 
맬릭 감독은 <나이트 오브 컵스>를 제작했을 때, 출연진 중 한 명인 안토니오 반데라스(Antonio 
Banderas)에게 각본 없이, 중심인물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 두고, 여러 상황에 따라 촬영하
고 장면을 만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등장하는 연회장 씬에 나오는 배우들
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즉흥적인 연기를 하였다.
76) James Kendrick, "An Improbable Career: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16-17. 




80) Lloyd Michaels, Terrence Malick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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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트리 오브 라이프>의 시작부분은 아름다우면서도 불명확하게 비추는 
빛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빛82)은 아주 간결한 형태이지만 어두운 화면 
중반에 나타나 환하게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부드럽게 너울져 
움직인다.83) 이후에는 주인공들이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빠르게 거슬러 올라가며, 그 
시간차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영화는 주인공의 어머니인 오브라이언 부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와의 즐거
운 나날을 묘사한다. 그리고 오브라이언 부인이 어른이 되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1950년대 중반의 시간대로 갑작스럽게 건너온다. 그러다가 그녀와 그의 남편
이 아들의 부고소식을 듣게 되는 60년대 후반의 어느 시간대로 넘어오기도 한다.84)
맬릭이 간접적으로 영화 내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영화 내내 나타나는 특성이며, 
이야기 안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맬릭의 영화에서는 직접적인 서술과정이 나타나
지 않음에도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각 장면 안에 나타
나는 의미들에 심오한 느낌을 안겨주며, 그 복잡다단한 흐름 안에서 철학적인 관점을 
배출해낸다.85)
② 아름다운 심상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서술과 인물의 묘사가 모호한 반면, 영화 안에 담
겨져 있는 심상들은 의도적으로 단순화 되어 있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다. 영화 속의 심상들은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고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며, 변함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맬릭의 영화를 감상하는 청중들은 그 영화 안에 담겨
져 있는 이야기나 인물들의 행동에 보다는 영화에 담겨져 있는 시각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상기하게 된다.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심상은 그의 영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86)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접근의 특성은 각 영화에서 시각적인 장면을 촬
영하는 촬영감독들이 다 다양함87)에도, 그들이 찍어낸 장면들이 하나로 묶여지고, 청
중들에게 통일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즉, 맬릭의 영화에서 특정한 심상을 사용
하는 것은 자신만의 통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맬릭의 영화에서 나뭇가지
로 된 천장을 뚫고 지나가는 빛줄기나, 물속 또는 산들바람으로 일렁이는 풀들, 주변 
81) James Kendrick, "An Improbable Career: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18. 





87) 예를 들어, <황무지>는 브라이언 폴린(Brian Polyn), 후지모토 탁(Tak Fujimoto), 스티브 라너
(Steve Larner)가 촬영하였고, <천국의 나날들>은 네스토 알멘드로스(Nestor Almendros), 하스켈 
웩슬러(Haskel Wexler)가 담당했다. <트리 오브 라이프>와 <송 투 송>은 엠마누엘 루베츠키
(Emmanuel Lubezki)가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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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약해지는 등장인물들과 같은 것에서 나타난다. 맬릭은 이와 같
은 부분들을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포착하며88),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장면 하나하
나가 ‘완벽하고 선견지명이 있다’고 여기게 된다.89)  
예를 들어,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자연풍광과 자연의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몽환적
인 특성을 잘 보여주며, 다양한 감정적인 본질에 대한 유려하고 꿈같은 정경을 1950
년대 미국의 평범한 마을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주인공의 어
린 시절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그의 시각적인 접근은 경이로운 것에 대한 지속적
인 관점에서 스며들어갔으며, 이는 기억이나 영적이고 심리학적인 성장 뿐 만 아니라, 
갈망과 상실의 공존과 같은 이야기적인 생각들을 시각적으로 나란히 두는 것에서 나
타났다.90) 가령, 어린 아이들이 소독차를 따라 달리는 장면을 통하여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대한 영적인 관점을 색다르게 불어넣었다. 이 장면에서 맬릭은 독성이 있는 
살충제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부분을 어린 시절의 방종으로 환기시키는데, 이러한 시
적인 환기를 감정적이고 시각적인 힘으로 보여주는 것이다.91)
맬릭은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간결하게 묘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
부터 생명체 안에 있는 세포에 이르기까지 비슷하게 나타나는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함
을 뜻한다. 또한, 그는 크고 복잡한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요소들과 영원성을 묘
사하며, 그 안에서 영원히 각인될 수 있는 의미들을 만든다. 결국, 맬릭이 삶의 일상
에 대해 고취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 창조에 대한 정밀하고, 의례적인 아름다움이며, 
이를 통하여, 우주의 모든 것이 그 영원한 완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다.92)
③ 내적인 목소리의 내레이션
맬릭의 영화들은 내적인 목소리의 내레이션을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내레이션은 그
의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영화적 기법이다. 본래 내적 내레이션 기법은 영화
의 등장인물들이 행동이나 대화를 통하여 필요한 서술적 정보를 전달하였을 때 요구
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맬릭은 내레이션을 통하여 
새롭고 놀라운 관점을 제공하며, 영화에서 나타나는 심오하고 어려운 길에 대한 예상
을 뛰어넘게 만든다.93)
맬릭이 내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직접적
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부분에서는 허구적인 인물 한 명이 묘사된 사건
의 시간적인 거리를 넌지시 던지면서 이야기한다.94) 두 번째는, 휴지기 이후의 작품
88) 맬릭은 이를 위해서 자연 풍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면이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시간대 위주로 촬







들에서 나타난 것으로, 각 인물들의 내면에서 울리는 독백의 측면을 담고 있다. <씬 
레드 라인> 이후부터는 인물들이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사건
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담은 내레이션이 사실상 없어졌다. 그 대신, 추상적이고 철
학적인 어조의 “내부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맬릭의 영화에서 표면상으로 외
부적인 정보와 등장인물들을 스크린 안에서 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화 안
의 독백들은 등장인물이나 이야기와 관계가 없으며, 그들보다 더 큰 것인 선과 악, 
그리고 자연세계를 향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관한 난해한 주제와 관련이 있다.95)  
<씬 레드 라인>으로부터 <송 투 송>으로 이어지는 작품들의 독백은 주로 신에 대한 
질문을 함께 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씬 레드 라인>의 전투 장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의 독백은 신과 자연에게 향해있다. <트리 오브 라이프>는 내
적인 독백을 영적인 관점의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오브라이언 부인의 기
도와 같은 것96)으로 나타난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의심과 경이로
움, 그리고 의문들로 가득한 그녀 자신의 내적인 삶이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나
타나는 독특하고 대담한 독백들은 일반적인 미국의 영화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맬릭 
만의 심미적인 특성이며, 그 독백들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한다.97)
1.3. 맬릭의 영화 안에 내재된 하이데거의 철학적 관념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난 주제는 “실존에 대한 탐구”이다. 그에 따라서 철학
이라는 분야를 새로운 맥락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맬릭의 영화는 어떻게 철
학적인 관념이 발전하는 지에 대한 탐구이며, 단순히 사색자에서 사색자로, 담론에서 
담론으로, 문화에서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맬릭의 삶과 그의 작품은 철학적 개념이 역동적이고,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98)  
맬릭의 영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그 안에 하이데거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다. 맬릭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화를 통하여 하이데거의 관념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
라서 그의 작품들 안에는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들이 그 안에 반영되었
다.99)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서, 영화 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은 맬릭의 영화를 ‘하이
데거적인 영화(Heideggerian Cinema)’의 대표적인 것으로 정의내리기도 하였다.
하이데거적인 영화라는 것은, 여러 영화들에서 드러나는 하이데거의 관념들을 말하
94) Ibid, pp.23-24.
95) Ibid, p.24.
96)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대답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습니
다. 내 영혼아! 내 아들아! 우리에게 들려다오. 내 삶의 빛이여! 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나의 희망
아! 내 아이야!(트리 오브 라이프 중 일부 대사)” 
97) Ibid, p.25.
98) Martin Woessner, "What is Heideggerian Cinema? Film, Philosophy, and Cultural 
Mobility", New German Critiqu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p.132.
99) George Pattison, "In the Theater of Light: Toward a Heideggerian Poetics of Film,"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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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탐구자와 일본인 사이의 언어를 통한 대화(A Dialogue on 
Language between a Japanese and an Inquirer, 1982)』에서 구로사와 아키라
(Akira Kurosawa) 감독의 영화 <라쇼몽(Rashomon, 1950)>을 예로 들면서, 일본인
들의 세계에 대한 매력과 신비로움을 알게 해주는 매개가 영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영화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사물성(Objectness)'
이라고 부르는 그 범위 안으로 세계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100)한다고 생각했다. 그
러나, 영화 자체가 기술적으로 틀에 맞춰져 있는 한계성이 있는 만큼 영화를 하이데
거의 철학에 따라 완전히 해석하거나 재현해내는 것이 어려운 편이었다.101)
그에 따라 하이데거는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이데거는 
영화를 서양 세계에서 존재의 소멸을 심화시키는 요소라고 바라보았으며, 기술적으로 
틀에 맞추는 방식을 환원주의적인 사례로 인지했다. 이에 따라서, 하이데거는 영화의 
등장이 곧 ‘예술의 종언(end of art)'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102) 그러나 영화에 
대한 하이데거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후의 학자들은 영화에서 나타나는 심미
적인 방식이 존재를 객관화시키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시각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향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통적이고 구상적인 부분을 직접 행동하는 데에 동기를 부여
하는 자기 의지적인 주관 안에서 대체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객체로서 드러낼 수 있
는 부분을 이야기 적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야기적인 초점을 소리
와 형상으로 통해서 만들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103)
영화와 같은 매체에 대한 하이데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이데거적인 영화’라는 장
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사례로 나타나는 감독이 테런스 맬릭이다. 맬
릭은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기 전,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을 때, 하이데거의 저작인 『이
성의 본질(Vom Wesen des Grundes)』을 번역한 바 있었다. 그는  『이성의 본질』의 
서문에서, 세계와 현존재에 대한 의미들이 모두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개념의 계보를 
정립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세계라는 
것은 존재의 총체로서, 그 존재의 유효성과 생겨난 목적, 그리고 척도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그 의미들을 전환시켜
야 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하이데거의 철학
을 통해 세계와 현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고찰해낸 것이다.104)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맬릭의 고찰은 자신의 영화 안에 있는 철학적인 복잡성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맬릭의 철학적인 관심사는 영화적인 심상에서 나타나는 자기 성
찰적 등장인물들에서 두드러진다. 맬릭은 존재와 부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영
100) 하이데거는 <라쇼몽>이 보여주는 일본의 전통적 가면극의 요소에서 나타나는 시적인 감각과 현대 
영화의 기술적-심미성 사이의 충돌이 일본인들만의 세계에 대한 매혹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긍정했다.
101) Robert Sinnerbrink, "A Heideggerian Cinema? : On Terrence Malick's The Thin Red 
Line". Film-Philosophy (Sydney: Open Humanities Press, 2006), pp.27-28.
102) Ibid, p.35.
103) Ibid, pp.35-36.
104) Martin Heidegger, The Essence of Reasons, translated by Terrence Malick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pp.xiv-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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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기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재현하고자 했
다.105) 그리고 영화의 심상에서 나타나는 그의 성찰은 존재와 부재 사이의 작용과 연
관된다. 즉, 어떤 존재가 사라지게 될 지라도, 그 존재가 영화적인 형상이라는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이상학적인 묘사와 영화적 형
상 사이의 평행을 통한 의식적 설명은 맬릭을 전형적으로 철학적인 영화감독으로 만
드는 데 기여하였다.106) 따라서 맬릭의 영화는 형상의 세계, 즉 영화로 변모하는 ‘세
계’에서 시적인 계시의 형태나 어떠한 길을 제시하는 것, 또는 유한하고 필멸의 존재
인 우리 존재에 대한 잃어버린 감각을 일깨우도록 하였다.107)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하이데거적인 접근의 사례는 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
러 장면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초기작이었던 <황무지
(Badland)>는 일상의 평범함과 불안의 공포 사이에 자리잡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
기이다. 이는 하이데거의 불안에 대한 개념과 그 철학적 질문에 대한 반영이다. 하이
데거는 우리 세계의 의미 또는 구조, 즉,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불안감
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108) <황무지>의 첫 장면은 교외 마을의 한 평온한 가정에 살
고 있는 할리가 침대에 앉거나 그의 개와 함께 지내는 장면이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남자주인공인 키트가 교차되어 나타난다. 이 장면에서 미화원인 키트가 쓰레기를 청
소하면서 죽은 개의 시체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장면109)이 나타나는데, 이 짧은 장면
에서 맬릭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주제를 짧게 제시하였다.110)
1998년 작인 <씬 레드 라인>은 맬릭의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묘사와 표현이 짙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위로 드리워져 오는 섬광이 나타나는 장면은 마치 
빛이 비치는 듯한 효과를 내게 하는 카메라의 기법이다. 이를 통해 맬릭은 성스러움
이 땅에 내려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숨어 있는 듯이 머무른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수중 촬영 장면에서 하늘의 희미한 빛이 수면에 비추는 부
분이나 나무가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뜻한 나무가 나타나는 장면, 정글 우거진 곳 사
이에서 햇빛의 일부가 스며들어오는 장면이다.111) 맬릭의 영화적인 시문은 존재/본질
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라는 4가지 측면에 대한 영화적 해석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카메라가 인간이 측정하고 포괄 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사이
의 거리를 상승하여 올라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기법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
다.112)
105) Robert Sinnerbrink, "A Heideggerian Cinema? : On Terrence Malick's The Thin Red 
Line". Film-Philosophy (Sydney: Open Humanities Press, 2006), p.28.
106) Ibid, p.28.
107) Ibid, pp.28-29.
108) Martin Woessner, "What is Heideggerian Cinema? Film, Philosophy, and Cultural 
Mobility", New German Critiqu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p.144.
109) 이 장면은 키트와 할리의 살인행각에 대한 암시를 드러낸다. 키트가 죽은 개를 발견하는 장면이 상
징하는 것은 그가 살인을 주도한 전적에 대한 회상인 동시에, 할리의 반항적인 행위를 촉발하는 원인
으로 나타난다. 
110) Ibid, p.144.
111) Robert Sinnerbrink, "A Heideggerian Cinema? : On Terrence Malick's The Thin Red 
Line". Film-Philosophy (Sydney: Open Humanities Press, 200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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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췰리(Simon Critchley)는 <씬 레드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맬릭 만의 철학적
인 내용들에는 진리, 필멸성,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반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맬릭의 영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요소들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그의 영
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묵”이다. 이는 이생에서 반드시 죽을 수 밖
에 없는 필멸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맬릭의 영화에 등장하는 침묵은 영화 내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적인 심미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
다. 이를 통해서 맬릭은 죽음 앞에 나타나는 침묵이 곧 불멸성이라는 자신만의 이해
를 전개시켰으며, 영원한 삶의 순간이 곧 자신이 죽는 순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상
상해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씬 레드 라인>에서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자각
하고, 동료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위트 이병(제임스 카비즐 扮)의 모습이다.113)
이는 드레이퍼스(Hubert Dreyfus)가 이야기 한 것처럼, 맬릭의 영화가 세계의 유한
성에 대한 묵상이라는 것이다. 그의 영화는 인간의 지속적인 약점이 삶에 대한 그 자
신의 방식이 무너진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데에 있다고 말하며, 이는 인간 세계의 존
재적인 허무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맬릭의 배경에서 나타난다.114)
맬릭의 영화는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한 영화적인 접근을 잘 드러낸다. 이는 존재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포용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그것들이 철학적이고 시적인 요소와 
접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드러나고, 영화 내의 이야기와 인물들의 행동, 독백 등
을 통하여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이야기의 내용이나 시각적인 형태에서 정해
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형상을 통하여 분위기 또는 (하이데거의) 이정표에 대한 다
양한 유형을 영화가 되살리도록 하는 가능성을 이끌어내며, 다른 의미로 감춰졌던 우
리 유한한 세계 안에 있는 시각적, 청각적, 감정적,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을 드러낸
다.115)
1.4. 맬릭의 영화에서 드러나는 신학적 관점들.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는 철학적인 요소 뿐 만 아니라 종교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
러져 나타나는데, 이는 그의 종교적인 배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맬릭에게서 나타
나는 종교적인 배경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맬릭이 마론파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테런스 맬릭은 레바논 계 미국인116)이었으며, 그의 가문은 오래 전 레바논에
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117) 미국으로 이주한 레바논 인들은 주로 마론파(Maronite)
에 속한 이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긴장관계, 종교적인 차별118) 등으로 
112) Ibid, p.29.
113) Ibid, pp.33-34.
114) Martin Woessner, "What is Heideggerian Cinema? Film, Philosophy, and Cultural 
Mobility", New German Critiqu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p.138.
115) Robert Sinnerbrink, "A Heideggerian Cinema? : On Terrence Malick's The Thin Red 
Line". Film-Philosophy (Sydney: Open Humanities Press, 2006), p.36.
116) 그의 이름인 맬릭도 레바논 어로 왕을 의미한다.
117) Lloyd Michaels, Terrence Malick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p.14. 
118) 당시에는 레바논 내전(1840~1860)이 일어나고 있었다. 레바논 내전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벌어진 
- 26 -
인해 이주한 사람들이다. 마론파 계열의 레바논 인들은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지역적
으로 다양한 곳으로 뻗어나갔으며, 특히 미국의 중서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으로 이주
하는 경우119)가 많았다.120)
마론파의 기원은 4세기의 수도사이자 은둔자, 마론에게서 기원한 종파이다. 성 마론
(Maron)은 이방신을 숭배하던 나보 산 꼭대기를 정화한 뒤 수도생활을 시작하였다. 
마론은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기도와 금식, 노동을 통한 헌신을 가르쳤다. 그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
자들의 숫자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성 마론의 추종자들은 마로나이트 또는 베트 마
론이라고 불리웠으며, 이들에 대해 테오도레투스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신의 영적인 
정원”이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현재까지 마론파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410년 성 마론의 죽음 이후, 마론의 제자들은 그의 이름을 딴 수도원을 세웠는
데, 이 곳은 성 마론의 유해 일부 또는 전체를 소장한 곳이었다.121) 마론파는 제 1대 
총대주교인 요한 마론을 중심으로 레바논에서 교파를 형성했으며, 칼케돈 신조를 따
르며 기존 기독교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기 마론파의 전통
은 레바논 계열 미국 이민자들에게도 이어졌다.122)
두 번째는, 미국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의 영향이다. 초월주의는 철학이자 
사상운동의 한 갈래로서 미국에 일어난 것이다. 초월주의는 본래 1838년 랄프 왈도 
에머슨에게서 주창된 것이다. 에머슨은 교회가 범했던 몇 가지의 오류를 지적했는데, 
그 중 하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기적 행위를 크게 과장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가 계시를 성서의 시절에 국한된, 과거에 다 끝나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에머슨은 기존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를 단순히 설교로만 전달하고 있으며, 설교를 듣는 이들이나 신앙인들에게 실제 신의 
음성과 그 존재를 느끼도록 돕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123)
에머슨으로부터 시작된 초월주의의 근본적인 핵심은 세상과 신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며, 목회자의 설교가 없어도 누구나 신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초월주의는 유일신을 부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기독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
다. 오레스테스 브라운슨은 초월주의가 하나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범신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범신론이 우주를 신으로 생각하는 반면, 초월주의는 신을 원인으
로, 우주를 그 결과로 바라본다고 설명하고 있다.124)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에서 촉발된 사건이다. 내전 이후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프랑스와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다.
119) 실제로 맬릭이 태어난 지역도 미국 중부의 일리노이 주의 도시였다. 맬릭이 어린 시절을 보낸 텍사
스 지역과 같은 경우, 그의 아버지가 석유회사의 중역으로 일하면서 이거한 곳이다.
120) Georges Labaki, "The Maronit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854–2010", U.S. Catholic 
Historian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4), pp.71-73.
121) 이성옥, 「마론파의 종교정체성 담론」, 『중동연구』34(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5), 
pp.97-99. 
122) Georges Labaki, "The Maronit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854–2010", U.S. Catholic 
Historian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4), pp.74-75.
123) 박정민, 「테렌스 맬릭 영화의 초월적 스타일 연구」, 『아시아영화연구』7(2)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5),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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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주의는 종교와 초월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초월을 향해 가는 길이 종교라는 신
성과 가장 가까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초월주의의 관념은 맬릭의 영화에 
중요한 요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맬릭의 영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에머슨의 『자
연론』125)이다. 『자연론』은 초월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맬릭의 영화에서
도 그대로 드러나는 측면이다.126)
이와 같은 맬릭의 종교적인 배경은, 그의 영화 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며, 영화에
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관념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많은 학자들이 맬릭의 영화를 신학적인 영화로서 해
석하고 설명해주고 있다.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① 성스러운 침묵(The Divine Reticence)을 말하는 맬릭의 영화
맬릭의 영화는 침묵의 예술로 대표된다. 맬릭은 영화 내에서 나타나는 침묵 속에서 
시각적인 장면과 다양한 소리를 담은 사운드트랙을 층층이 쌓아놓았다. 이러한 기법
을 통해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암시를 주는 뒷배경을 이끌어낸다. 맬릭의 영
화에서 나타나는 침묵에 대해, 피터 레이타트(Peter Leithart)는 창세기 22장의 본문
과 비교한다. 창세기 22장은 야웨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고, 아브라함이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창세기 
22장은 본래, 야웨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분노나 이삭의 혼란스러움, 사라의 슬
픔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조용하고 차분하
게 진행되어 있다. 맬릭의 영화는 창세기 22장의 본문처럼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간다. 이러한 침묵은 세 가지의 특성을 보여준다.127)
첫째는, 질문하는 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씬 레드 라인>은 생
략적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첫 장면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형이상학적인 질문128)을 던지는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찰리 중대가 고지를 점령한 뒤, 일본군의 진영을 공격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장면에서, 
위트 이병이 대량학살당하는 일본 진영의 혼돈 속을 거닐면서 악의 문제에 대한 질
문129)을 던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질문하는 방식의 내레이션은 대답 없는 질문이 
오고가는 대화이다. 각 인물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에
124) Ibid, pp.113-114.
125) “황막한 지상에 섰을 때, 나의 머리는 상쾌한 기류에 씻기며, 무한한 공간에 쳐둘려저 모든 비루한 
자부심은 사라진다. 나는 하나의 투명한 눈알이 된다. 나는 무(無)로 바뀐다. 나는 만물을 본다. 우주
적 존재의 흐름이 나를 뚫고 순환한다. 나는 신의 일부분 또는 일편이다.”
126) Ibid, p.114.
127) Peter J. Leithart, "The Divine Reticence of Terrence Malick,"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47-49.
128) “전쟁이란 자연의 섭리인가? 왜 자연은 그 자신과 싸우며, 땅은 바다와 맞서는가? 자연에는 하나가 
아닌 두 가지의 힘이 있어 서로 싸우는 것인가?” 
129) 이 크나큰 죄악.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가? 그 뿌리는 어디이며, 누가 그 
씨앗을 뿌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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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응답이 오지 않는 형식이다. 그 대신 그 많은 질문들은 인물들의 시선을 통하여 
답이 나타난다.130) 맬릭은 각 인물들의 내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숨겨진 상태
로 남겨진 어떤 계시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 계시란 각 인물들이 내적인 말들을 독백
의 형식으로 이야기 했을 때, 그 직설적인 것들이 설득력 있는 질문으로 바뀌어 나타
나는 것을 의미한다.131)
두 번째는, 맬릭이 시각적인 의문부호를 던진다는 점이다. 맬릭은 그 자신만의 상징 
체계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자연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나무나 풀, 새, 동물들, 하늘에서 비치는 빛, 불, 물
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영화 내에서 활용하였다. 가령, 풀과 같은 경우 <씬 레드 라
인>에서는 인간 삶의 취약함과 덧없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유한함과 덧
없음도 함께 나타낸다.132)
새 역시 풀과 마찬가지로 맬릭이 종종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활용하는 요소이다. 이
는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영화에서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갈매기가 우는 소리가 나타난다. 또한 영화 중간에 한 떼의 새들이 전열을 이루며 도
시를 날아다니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가 하늘에 있는 신의 집으로 올
라가 창조의 새벽을 맞이하는 새벽별과 같은 것을 노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브라이
언 부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포근히 감싸주었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때 이전의 
이야기에 대해 말해다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133)
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맬릭의 영화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
로는 파괴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어린 잭이 죽
음에 대해서 고뇌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134)에서도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135) 그리
고 빛과 불은 맬릭의 영화에서 희미하면서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영화 <투 더 원
더>에서 사제인 퀸타나(하비에르 바르뎀 扮)가 말했던 대로, 신이 그의 주변, 어디에
도 편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136)
마지막으로, 맬릭의 영화는 다운율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대화 방식의 토론 기법은 대부분 과장되어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와 비슷한 측면137)을 보인다. 맬릭의 영화는 청중들이 보기에 답을 내
릴 수 없을 것 같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 질문들은 주로 고통이나 공포로 인
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어두움의 세계에서 초월에 대한 완전한 기표를 심어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맬릭의 영화는 그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악은 어느 곳에서 왔는가?”





134) 어린 잭은 동네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웃 소년이 익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
135) Ibid, p.56.
136) Ibid, p.56.
137) 이에 대해 레이타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인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알료샤와 조시마 장
로가 이반의 맹렬한 무신론을 공격하고자 서로 주고받는 편지나 글들을 비교하여 예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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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여주는 장면을 전개하거나, 야자나무 위에 비치는 달빛의 아름다움을 보여주
는 장면, 나무에 앉아 멋진 광채를 뽐내는 앵무새를 보여주는 장면 등을 함께 보여주
기도 한다. 아름다우면서도 불변하지 않는 하늘 앞에 고통이 주어져 있음을 말하는 
맬릭의 세계관은 곧 욥기에 나타나는 세계와 유사하며,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공상
과 덧없음, 그리고 죽음의 세계와도 같다. 맬릭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하
는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답을 주고 있다.138)
맬릭의 영화들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들은 그것들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가령, 
<씬 레드 라인>에 등장하는 찰리 중대의 총대장인 톨 중령(닉 놀테 扮)이나 <트리 오
브 라이프>의 오브라이언(브래드 피트 扮)은 야망에 가득 차있고, 유약한 것을 받아들
이지 못한다. 반대로 <씬 레드 라인>의 위트 이병(제임스 카비즐 扮)이나 스타로스 대
위(엘리아스 코티스 扮), <트리 오브 라이프>의 오브라이언 부인(제시카 챠스테인 扮)
은 도덕과 인정을 따르는 인물로 그려진다. 맬릭은 극단적인 두 성향의 인물들을 병
치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의미를 다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139)  
또한 인물들의 이름, 인물들의 짧은 말들, 그리고 인물들이 나타나는 장면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시각적인 부분이나 음악, 노래 등으로 맬릭 스스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씬 레드 라인>에서 과달카날 섬의 원주민이 부르
는 멜라네시아 어 찬송가나 <트리 오브 라이프>의 창조 장면에서 삽입된 ‘라크리모사
‘ <나이트 오브 컵스>에 삽입된 ‘솔베이지의 노래‘와 같은 청각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성서의 욥기나 시편, 호메로스의 문헌, 천로역정과 같은 고전의 일부분을 인물의 대사
나 내레이션, 영화의 여러 문구들에 인용하는 기법이 있다.140)
② 맬릭 영화의 자연신학적 특성
맬릭의 영화를 신학적인 요소와 연계시키는 이들은 맬릭의 영화가 자연신학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이라는 피
조물의 세계에서 식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피조물은 신
적인 작품의 흔적을 담고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창조
의 교리로서, 신에 대한 자연적 지식의 개념에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렇다면 자연의 어떤 부분에서 신의 흔적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날 수 있
다. 이에 대해 자연 신학에 대한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다.141)
첫째는, 인간의 이성에서 찾는 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가 이 부분을 
발전시켰다. 그는 창세기 1~2장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성이 곧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물의 정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인간 본성의 정점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141) 알리스터 맥그래스, 『역사 속의 신학 : 그리스도교 신학 개론』, 김홍기 외 옮김 (서울 : 대한기독교
서회, 1998),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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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142)
둘째는, 세상의 질서에서 찾는 것이며, 이에 대해 이야기한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
스(Thomas Aquinas)이다. 아퀴나스는 자연 안에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는 설명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인간 지성이 자연의 질서를 식별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
에서 그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합리성과 세계 안에서 관찰하
는 합리성에서 깊은 일치를 발견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143)
마지막은, 세계의 아름다움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세계를 관상함에서 오는 미적 
감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가 이 부분
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한 바 있다. 에드워즈는 ‘꽃이 만발한 초원과 부드러운 바람
으로 즐거워 할 때’ 체험하는 인간의 미적 감각은 성서가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하나
님의 거룩성을 암시하고, 그것을 신학적 토대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였다.144)
자연신학의 주요 관념들이 맬릭의 영화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중심 주제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초월적인 빛이 발산하는 그 아름다움의 계
시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주제들은 휴지기 이후인 1990년대 말 부터 현재까
지의 기간에 제작된 영화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현대 영화의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적인 반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맬릭의 영화는 단순히 “종교적”이거
나 “섭리적인” 영화 장르의 재건을 의미하지 않으며, 도리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측
면을 가지고 있다.145)
이전의 영적인 영화나 섭리적인 영화는 성서의 이야기를 바탕146)으로 하거나, 당대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147), 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담을 소재로 한 영
화들148)이 대부분이었다. 이 영화들에서는 자신들의 신학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대적인 것에) 대립하거나, 상상력을 가지고 
섭리적인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149) 그러나, 맬릭의 영화는 세속화 된, 후기-유일
신론적인 맥락 안에서 초자연적인 이의의 제기를 인정하고 있다. 섭리적인 우주에 대
한 이의제기라는 것은 선이나 질서, 섭리적인 통치를 인정한 만큼 악과 무질서, 그리
고 고통의 실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맬릭의 영화적 기법에 나타
나는 섭리적인 통치에 대한 표현은 해석을 필요로 하며, 그 해석은 결론적으로, 우주
의 실재가 광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비추며 드러난다.”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솔
142) Ibid, p.251. 
143) Ibid, pp.251-252. 
144) Ibid, pp.251-252. 
145) David H. Calhoun, "Who has eyes to see, Let him see: Terrence Malick as Natural 
Theologian,"(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68. 
146) 예를 들어, <십계(The Ten Commandments, 1956)>,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Christ, 2004)> 등이 있다.
147) 이 내용에 대한 예시는 <천국에 다녀온 소년(Heaven is For Real, 2014)>, <신은 죽지 않았다
(God's Not Dead, 2014)>, <미라클 프롬 헤븐(Miracles from Heaven, 2016)> 등이 있다.
148) 대표적으로 <멋진 인생(It's a Wonderful Life, 1946)>이 있다.
149) Ibid,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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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치에 맞는 해석적 가능성을 관객들에게 구현한다.150)
2. 테런스 맬릭의 주요 작품
2.1. <씬 레드 라인(The Thin Red Line, 1998)>
본 영화는 제임스 존스(James Jones)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이다. 이 이야기는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1942
년, 태평양의 격전지인 과달카날 섬에서 일본군과 미국 제 25보병사
단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을 다룬 것이다. 영화는 전쟁에 참여하
고 있는 병사들이 처해있는 상황으로 들어가 그들 각각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① 전장 밖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이들
주인공 위트 이병(Private Witt, 제임스 카비즐 扮)은 자신의 동료와 함께 진영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의 부락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러나 위트의 평안한 휴식은 순시정이 
나타나면서 깨지게 되었고, 위트와 그의 동료는 본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위트는 진
영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웰쉬 상사(First Sergent Welsh, 숀 펜 扮)에 의해 징계
를 받았다. 그는 부상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아 전선에 참여하게 된
다. 
② 전장 안으로 들어온 병사들,
과달카날 섬에서 일본군과 대치하던 미군은 비행장을 건설해 호주와 미국을 점령하
려고 하는 일본군을 막아내고, 섬을 탈환하고자 하였다. 부대의 책임자인 퀸타드 준장
(Brigadier General Quintard, 존 트라볼타 扮)과 톨 중령(Lieutenant Colonel 
Tall, 닉 놀테 扮)은 섬에 있는 해병대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 25사단을 과달카날 
섬에 상륙시키기로 결정하고 고지의 정상부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군과 대
치하도록 하였다. 섬에 착륙한 찰리 중대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일본군들과 싸울 대비
를 하였지만, 일본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각 중대는 섬에 정박한 선
발대를 찾으면서, 숨어있는 일본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중대는 섬 내부로 이동하면서, 선발대의 진영으로 갔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죽거나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톨 중령은 목표점을 고지로 잡고, 각 중대별로 적진을 정
면으로 돌파할 것을 명령하였다. 중대의 책임자인 스타로스 대위(Captain Staros, 엘
리아스 코티스 扮)는 정면 공격이 매우 어려운 지형이고, 전 소대에 식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측면공격 외에는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톨 중령은 정면 공격
을 그대로 감행해 나갈 것을 지시한다. 
150) Ibid,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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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로스는 3소대를 제외한 전 소대를 동원하여 고지를 탈환하는 작전을 펼친다. 그
리고 아군의 지원포격을 받으며, 일본군이 있는 고지로 정면 돌파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일본군은 이미 벙커를 완성하고 방어진을 구축한 상태였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
던 선봉대가 고지의 능선으로 진격한다. 결국, 찰리 중대의 부대원들은 일본군의 기관
총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스타로스 대위의 작전은 실패하고 아군의 병력
은 계속적인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많은 희생을 치른다. 스타로스의 중대는 앞으로 
진격할 수 없었고,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다. 스타로스는 톨 중
령에게 일본군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정면 공격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2개 분대
를 먼저 보내 정글 오른편으로 측면 공격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수정할 것을 보고하였
으나, 톨 대령은 정면으로 모든 분대를 내보낼 것을 고집한다. 
③ 고지에 갇혀 반격을 준비하는 병사들. 
스타로스는 톨 대령의 명령에 따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
지 않았다. 찰리 중대의 대부분이 중상을 입거나 죽음을 당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고립되고 있었다. 병사들이 일본군의 공격으로 위험해진 상황 속에서 그는 작전변경
을 재차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스타로스는 더 이상 병사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 명령을 불복하고, 작전 이행을 할 수 없음을 보고한다. 
격분한 톨 대령은 고립되어 있는 부대를 찾아가 스타로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
을 명령하였고, 스타로스는 벨 이병(Private Bell, 벤 채플린 扮)을 중심으로 7명의 정
찰대를 보내 일본군의 상황을 살핀다. 벨 이병과 그의 동료들은 일본군들의 공격을 
감수하고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한 고지에 오른다. 벨 이병은 일본군의 
방어진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전장에 뛰어든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
나,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151)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임무를 
다한다. 벨은 일본군의 기관총 벙커들을 발견하고 이를 상관들에게 보고한다. 벨 이병
의 보고를 받은 톨 대령은 가프 대위(Captain Gaff, 존 쿠삭 扮)를 중심으로 선봉대
에 나설 일곱 명의 병사를 선발하고 고지로 올라가기로 결정한다. 
④ 전투의 승리, 이어지는 전투를 향해 가는 이들.
선봉대는 고지에 올라가 일본군과 대치하였다.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적군들을 물리
치고, 고지 중 일부분을 점령한다. 톨 대령은 기세를 몰아 모든 부대원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일본군이 차지하고 있는 남은 지역을 모두 탈환하기로 결정한다. 가프 대위
를 중심으로 한 중대원들은 고지 안에 남아있는 일본군 부대를 격파하고 고지를 서서
히 탈환하였으며, 마침내 일본군의 포를 요격하고 고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고
지를 점령한 중대는 고지 아래쪽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진영으로 진격한다. 그리고 그 
곳에 남아있는 일본군들을 공격하고, 살아남은 부상병들을 모두 포로로 잡는다. 
151) 벨 이병은 아내와 함께 한 추억을 회상하며, 참혹한 전장을 버티고,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죽음
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이후, 아내에게 이별통보를 받는다. 벨의 아내는 그
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혼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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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중대가 승전보를 울리자, 사단에서는 중대원들에게 포상휴가를 하사하고, 보급
품을 나누어 주었다. 승리에 도취한 병사들은 그에 대한 기쁨을 만끽한다. 한편, 스타
로스 대위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사유로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임시 중대장의 지휘 하에 찰리 중대의 병사들은 새로운 전장으로 뛰어든다. 
그들은 섬 안에 있는 일본군과 다시 한 번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 
강가에서 고립당한 중대는 위기에 빠진다. 
부대원들은 적들의 압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본부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
다. 그러나 임시로 부임한 중대장은 두려움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정찰대를 우선적으
로 보낼 것을 결정한다. 그는 주변에 있는 부대원들을 지목하여 정찰대로 나설 것을 
명령하지만, 가까이 있는 적들을 상대로 정찰을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 
때, 위트 이병이 정찰대의 일원으로 자원하여 일본군의 동향을 살핀다.
위트는 많은 숫자의 일본군들이 강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대에 보고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들의 공격으로 동료가 부상당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정찰대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트는 동료들을 안전히 보내주고 혼자 적진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부대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적군을 자신 쪽으로 유인한 뒤, 자신을 희생하
였다. 그의 희생으로 부대원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다. 그 후, 부대원들은 죽은 
위트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루고 떠난다. 
살아남은 부대원들은 새로 부임한 중대장(Captain Bosche, 조지 클루니 扮)을 따라 
새로운 전장으로 가기 위해 군함에 몸을 싣고 과달카날 섬을 떠난다. 치열한 전장에 
나선 찰리 중대도 다른 중대원들과 섞인 채 똑같은 군인의 모습으로 새로운 곳에 가
게 되었다. 군함에 승선한 군인들은 각각 자신이 제대하면 할 일을 서로 나누면서 위
로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홀로 사색에 잠긴 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군
인들이 떠난 과달카날 섬은 다시 고요한 평안을 맞이한다.  
   2.2. <트리 오브 라이프(The Tree of Life, 2011)>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는 1950년대와 2010년대를 오가면서 주인
공 잭(Jack O'Brien, 숀 펜 扮)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서 끊임없이 논의되어왔던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종교
와 인생, 운명,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것이며, 테런스 맬릭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시각적인 요소와 인물들의 독백을 가지고 자
신만의 철학적인 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삶에 대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명상을 담은 것이다. 영화는 우선 신이 욥에게 던진 질문을 
담고 있는 욥기 38:4절의 구절152)로 시작한다. 다음 장면으로 어두움 속에 바다 소리
가 들리고, 그 가운데 붉은 빛이 비추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붉은 빛이 비
추었을 때, “형제! 어머니! 그들이 저를 당신의 문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152)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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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잭의 내레이션이 나타난다.  
  ① 첫 번째 회상: 행복한 순간과 상실의 시점
영화의 시작 부분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다. 영화는 잭의 어
머니인 오브라이언 부인(Mrs. O'Brien, 제시카 차스테인 扮)의 어린 시절, 어른이 되
어 한 가장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는 시기로 흘러나간다. 오브
라이언 부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한 목장에서의 나날을 회상한다. 뒤이어 나
타나는 회상은 남편과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한 시절이다. 활달하고 장난기 어린 세 
자녀의 모습과 근엄하게 기도하며 식사하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가족의 
한 때를 떠올린다.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흐르고 난 뒤, 영화는 상실의 시점으로 흘러간다. 오브라이언 
부인은 어느 날 전쟁에서 둘째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
다. 소식을 들은 오브라이언 부인은 오열하였고, 전화로 그 소식을 들은 남편(Mr. 
O'Brien, 브래드 피트 扮)은 슬픔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는다. 아들의 사망 이후, 오브
라이언 부인은 슬픔과 그리움에 잠겨버린다. 남편이 끊임없이 그녀의 곁에 있으면서 
그녀와 슬픔을 나누려 하였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하였다. 성당
의 신부와 주변 이웃들의 위로도 마음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었다. 오브라이언 부인
은 끊임없이 신에게 부르짖고, 왜 이런 고통이 자신에게 왔는지 묻는다. 
  ② 두 번째 회상: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는 잭.
주인공 잭은 성공한 건축가였지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 잭은 늘 같은 꿈을 꾸
며 눈을 뜨는데, 그 꿈은 어린 나이에 전장에서 죽은 동생에 대한 기억이 담긴 꿈이
었다. 잭은 순박하고 착한 동생의 죽음을 겪은 이후, 세상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
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아버지와 통화를 한 잭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며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그리고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묵상 여행을 떠난다.153)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어머
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과 지냈던 순간을 회상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
에 대한 원인과 그 답을 찾아나가려 한다.
그러면서, 영화는 1950년대 중반, 텍사스의 작은 도시 와코(Waco)로 넘어간다. 와코
에 살고 있던 오브라이언은 아내와 세 아들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
며, 잭은 그 중 맏아들이었다. 잭의 가정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는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은총의 길로, 어머니가 살아가는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자연의 길로 아버지가 살아가는 세계이다. 잭의 어머니는 언제
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며, 항상 아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등
장한다. 반면, 아버지는 엄격한 규율로 자녀들을 다스리려고 하며, 넘치는 야망을 가
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성격도 어머니와는 달리 경쟁적이고 관용이 없는 성격이며, 
153) 배철현, 『신의 위대한 질문: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2015),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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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낸다.154)
잭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강해지고, 착하고 여린 
마음을 지닌 사람이기 보다는 성공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자 강하게 훈육하고, 자애롭게 자
녀를 양육하려 하는 아내를 다그치기도 한다.155) 잭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와 
자주 갈등을 빚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둘 사이의 분노와 미움이 깊이 자
리 잡으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간다. 나이가 들어 10대가 된 잭은 아버지의 이상과 
어머니의 이상이 그의 마음에서 충돌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갈등
은 반항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
  ③ 세 번째 회상: 반추 끝에 얻어지는 치유
어른 잭은 여전히 마음에 자리 잡은 괴로움으로 인해 방황하며 주변을 맴돈다. 그렇
게 괴로워하던 그는 다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그는 아버지와 갈등한 직후
의 모습인 10대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며 성찰의 길을 걷는다. 강압적인 아버지와 끊
임없이 갈등하던 잭은 성장하면서, 엇나간 행동을 하고 반항하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마치 에덴동산과 같던 가정에서 살던 잭은 점차 세상의 현실을 직
면하고 변하게 되었다.156)
어린 잭은 이웃 소년이 동네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을 직면하면
서 죽음에 대해 집착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신에게 던지기 시작한다.157) 그
러면서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도 변화하고, 믿음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린 잭은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에게 
질문하며 엇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버지와 심하게 대립하
고, 동생들에게 위험한 장난을 치기도 한다. 잭의 내적 갈등과 반항은 시간이 지나면
서 극에 치달았다.
두 사람 사이의 악화되었던 관계는 집안에 닥친 어려움으로 반전을 맞는다. 잭의 아
버지는 회사가 어려워지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실직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로 인해 
큰 좌절을 겪는다. 실패를 맛보고 자신감을 잃은 아버지는 문득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 
자신이 쥐고 있던 행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괴
롭게 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잭에게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가족들
이 가져다주는 영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158) 잭 역
시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잭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갈등이 종결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한다. 그렇게 잭은 자
154) Ibid, pp.379-380.
155)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네 





신의 어린 시절 전체를 반추하면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자리 잡은 고통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치유를 얻게 된다. 
  ④ 회상 이후
잭이 아버지와 화해한 순간을 회상한 순간, 빛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었고, 그 마음
에 있던 혼돈이 걷어졌다. 그 빛은 태초에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가 가능하
게 만드는 빛이었다. 잭은 아버지와 화해함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배웠던 것이
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가 그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랜 시간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문제에서 답을 얻은 것이다. 
과거 회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한 잭은 어느 광활한 공간 가운데에 있는 문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서면서 어떤 물가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
의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들을 만나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난다. 잭은 가족들과 해
후하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안아준다. 잭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채 새
로운 길에 들어선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어두움을 헤맸던 잭의 마음에는 강렬한 
붉은 빛이 비추게 되었다.
  2.3. <나이트 오브 컵스(Knight of Cups, 2015)>
영화는 점술가가 던지는 타로카드의 각 패에 나타난 그림, 그리고 
그림에 나타난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러다 보니 타
로카드에 나타난 그림과 의미에 따라 다른 전개로 흘러간다. 또한 주
인공이 만나는 많은 여성 인물들의 모습에 따라 이야기의 성격도 각
각 다르게 나타난다. 성공한 극작가 릭(Rick, 크리스찬 베일 扮)은 
LA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작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는 삶 속에서 공허함과 괴로움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는 자신만
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때,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왕자의 이야기159)를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공
허하고 괴로운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① The Moon(달): 불안, 비밀, 배신
주인공 릭은 카페에서 델라(Della, 이모겐 푸츠 扮)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
와 사랑을 나누면서 가까워진다. 릭은 델라를 통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
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릭은 타로 점집을 찾아간다. 점술가는 릭이 “늘 두리번거
리고, 낭떠러지 근처를 걸으며, 그늘이 져있다”고 말한다. 그 때 릭의 내면에서 어디
로 가야 할지, 그곳에 이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159) 그 이야기는 동방의 한 왕자가 아버지에 의해 이집트로 내려가 진주를 찾는 모험을 하는 이야기이
다. 왕자는 기억을 잃게 하는 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는 이야기로, 주인공이 현재 살아가는 
삶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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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② The Hanged Man(매달린 남자): 인내, 희생, 시련.
그 후, 릭은 동생 배리(Barry, 웨스 벤틀리 扮)를 만난다. 호화로운 곳에서 지내는 
자신과 달리 배리는 빈민가에서 방황하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쾌활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하고 있었다. 릭은 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했던 자신을 돌아보았고, 문득 막내동생 빌리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그 후, 릭
은 자신의 아버지(Joseph, 브라이언 데니히 扮)를 만난다. 그는 아버지가 완고하고, 
욕망에 가득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미워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막내 빌리의 죽음 이후, 
괴로움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아들인 릭이 도와주기를 원한다. 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두 사람은 갈등한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
한다. 릭은 그런 아버지를 뒤에서 지켜보기만 한다. 
  ③ The Hermit(은둔자): 진리, 조언, 고독
릭은 매일 수많은 여자를 만나며 자신의 욕정을 채운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하
며 늘 다른 것을 열망하고, 공허한 표정으로 찾고자 한다. 릭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는 늘 새로운 것을 찾고자 파티에 참여한다. 릭
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여흥을 즐기지만 그 삶을 계속적으로 자리 잡
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도 참여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그는 누구와도 섞이지 못한 채 저택을 이리저리 배회할 뿐이었다.
  ④ Judgment(심판): 부활, 승리, 결과
방황하던 릭은 이혼한 아내 낸시(Nancy, 케이트 블란쳇 扮)를 만난다. 낸시는 릭과
의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낸시는 릭과의 사소한 다툼과 그로 인한 
깊은 갈등,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말한다. 릭은 아내를 떠나보
냈지만, 여전히 그를 찾으며, 그에게서 쉴 곳을 얻으려 한다. 낸시는 릭을 멀리 떠나
보내려 하지만, 자신에게 의존하는 릭을 뿌리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끝
나고 결별의 시간을 가졌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그
것을 표현하려 애를 쓴다.
  ⑤ The Tower(탑): 재난, 불명예, 전락
릭은 어떤 남자를 만난다. 큰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자는 릭에
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며, 그를 설득한다. 그는 릭에게 자신과 함께 일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고 
성토한다. 릭은 그 제안을 흘려듣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릭은 다시 아버지와 직
면하게 되었는데, 그의 옆에는 동생이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회상한다. 그리고 아들과 말다툼하며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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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은 그저 동생과 아버지의 갈등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릭은 차를 몰고 LA의 
번화가를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그는 화려하고 발전한 도시의 풍경을 그저 지켜보며 
생각에 잠긴다.
  ⑥ The Sun(태양): 행복, 빛, 승리
릭은 헬렌(Helen, 프리다 핀토 扮)이라는 여인과 만나게 되었다. 그에게 헬렌은 마치 
“꿈 속에서나 나타날 다른 세계의 여인”과 같았다. 그녀는 릭에게 더 알고 싶고 가까
이 다가가고 싶은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헬렌은 스스로 명상하며 자신만
의 시간을 가진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본 릭은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 헬렌은 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가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음160)을 알린다. 
릭은 배리를 다시 만난다. 배리는 어린 시절 자신의 형과 함께 했던 때를 이야기한
다. 릭 역시 배리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게 된다. 
그렇게 다시 가까워진 두 형제는 어릴 때 살았던 동네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머니(Ruth, 체리 존스 扮)와 재회한다. 어머니는 릭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삶이 달
라질 수 있고, 그 가치가 더 빛났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
로 돌아온 릭은 강도를 만난다. 두 명의 강도는 릭의 집에 쳐들어와 돈이 될 만한 것
이 있는지 찾지만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200달러와 릭이 입고 있던 재킷 뿐 이었
다. 강도들은 실망하여 돌아갔고, 릭은 그저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질러
진 주변을 바라보기만 했다.
  ⑦ The High Priestess(고위 여사제): 신비, 지혜, 침착 
어느 날 밤, 릭은 주변에 있는 스트립 바에 들어간다. 농염한 몸놀림과 야한 춤으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댄서들 가운데, 한 여인(Karen, 테레사 팔머 扮)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녀는 호주 출신의 여인으로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
면서 여인은 릭에게 꿈에서 자유롭게 깨어날 것을 일러준다. 릭은 그녀와 함께 라스
베이거스로 떠나 도시의 북적거림과 파티장의 광란에도 참여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허
한 얼굴을 한 채 부유할 뿐이다. 그렇게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
아온다.
  ⑧ Death(죽음): 격변, 파멸, 새로운 시작
릭은 새로운 연인, 엘리자베스(Elizabeth, 나탈리 포트만 扮)를 만나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결혼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아이를 잃
은 아픔과 그로 인한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릭에게 깊이 다가오지 못한다. 그는 모
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며 위로하지만, 그녀의 상실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 때, 
릭은 고뇌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막내 동생을 잃었을 때,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160) 헬렌은 릭에게 “꿈은 좋지요. 하지만 그 안에 살 수는 없답니다.”라는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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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떠올린다. 릭은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동생을 끌어
안았고, 죄책감으로 고통 받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를 위로한다. 
⑨ Freedom(자유): 도전, 도약, 미래로의 희망
릭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답을 찾아나갔다. 그는 소원해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자신 안에 있던 고통을 해소하게 되었다.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릭의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전의 공허한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여정을 끝마쳤다. 이제 릭은 자신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지점인 황량한 언덕에 서게 
된다. 그리고 “시작하자!”라는 짧은 독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2.4. <송 투 송(Song to Song, 2017)>
<송 투 송>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 주인공들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진정한 사랑을 찾고, 열망하는 이야기이다. 영화는 우선 페이(Feye, 
루니 마라 扮)의 독백으로 시작한다. 독백이 이어지는 동안, 페이의 자
유로운 생활이 여러 갈래로 전개되어 나타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스쳐 지나간다. 시적인 독백이 끝나고 난 후,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에 
맞춰 격렬한 춤을 추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군중들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주요 인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① BV와 페이의 조우: 노래로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뮤지션 BV(BV, 라이언 고슬링 扮)는 프로듀서 쿡(Cook, 마이
클 패스벤더 扮)의 주선으로 열린 파티에서 페이를 만나게 된다. 페이는 자유로운 영
혼을 지닌 음악가로, 어디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든 자유롭게 사랑에 빠
지며 살아가는 이였고, BV 역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성품을 가진 이였다. 
BV는 페이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그와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페이는 이미 쿡과 연인관
계였다. 그러나 함께 음악을 들으며 만났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서로
의 마음을 나누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 발전한다. 
  ② 서로 얽혀 있는 그들의 관계. 
본래 페이는 쿡과 연인관계였지만,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자유로운 관계였
다. 쿡은 자신의 연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상이었던 
인물이었고, 페이 역시 연인을 두고 다른 남자나 여자들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자유
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페이는 BV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사랑에 빠지
게 된 것이다. 하지만 BV는 페이와 쿡의 관계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페이는 BV와 쿡 
사이에서 미묘하고 아슬아슬한 연인관계를 즐기고 있었다.
한편, BV는 자신을 최고의 음악가로 키우겠다는 쿡을 만나 앞날을 논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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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의 재능을 일찌감치 눈여겨본 쿡은 그에게 성공을 안겨줄 것이라며 자신과 함께 
일할 것을 권한다. 두 사람은 엇갈리고 복잡한 한 관계 속에서 서로 접점을 두고 함
께 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함께 움직이게 된다. 
세 사람은 그렇게 얽히는 관계 속에서 함께 즐기며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자유로운 여
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들의 관계가 얽히면 더 얽힐수록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③ 론다의 등장: 얽힌 관계가 풀어지는 순간
계속적으로 얽힐 것만 같았던 그들의 관계는 론다(Rhonda, 나탈리 포트만 扮)라는 
여인의 등장으로 풀어진다. 어느 날, 쿡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는 론다를 
만나게 된다. 론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쿡은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론다를 데리고 
가며 그녀와 동행하며 지낸다.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부부
의 인연을 맺게 된다. 쿡을 만나기 전의 론다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삶을 이어가던 인물이었다. 그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고 어머니를 돌보는 쿡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 쿡은 론다
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페이와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페이는 BV와 깊은 사랑
을 나누게 된다. 세 남녀는 각자의 사랑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듯 했다.
④ 서로 멀어지는 관계,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이들
서로 자유롭게 만나면서 가까워진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일고, 관계
가 소원해지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동료이자 친구 사이로 
지냈던 BV와 쿡이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음악적 견해 때문이었다. 자유롭게 자신
만의 음악을 하고 싶은 BV와 무엇이든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쿡은 서로 생각하는 것
이 달랐고, 종래에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BV는 자신의 음악을 하기 위해 프로듀서로서의 권위를 줄 것을 쿡에게 요구하지만, 
프로듀서로서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쿡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들의 의견 차이는 
더욱 더 극심해졌고, 벌어진 차이는 결국 갈등을 초래한다. BV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의 수익과 저작권을 마음대로 다룬 쿡에 대해 분노한다.161) 쿡은 BV가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그를 진정시키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BV는 그와의 결별을 통보한다. 
BV가 떠난 뒤, 쿡은 페이를 만나 음반계약을 제의한다. 페이는 쿡의 제의에 대해 고
민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BV의 말을 듣고 쿡과 계약하기로 한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BV는 쿡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보이며, 
이전에 쿡과 가졌던 관계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 결국 페이는 BV에게 쿡과 이전
에 있었던 관계를 모두 고백하게 된다. BV는 자신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
161) BV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 수익을 50:50으로 나누고, 자신이 쓴 노래의 저작권을 가로채는 쿡의 
행동에 대해 분노한다. 그러나 쿡은 그에 대해 미안함을 표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BV를 더 크게 키
우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받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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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되었고, 페이를 향한 그의 마음도 점차 식어갔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두 사
람은 서로 결별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난다. 
⑤ 관계의 단절 이후, 각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BV는 연회장에서 이혼녀인 아만다(Amanda, 케이트 블란쳇 扮)과 만나 새로운 사랑
에 빠지고, 페이는 쿡과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고, 동성의 연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기
도 하였다. 하지만 BV와 수잔의 관계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머니로 인해 오
래가지 못했고, 페이도 자신의 연인들 곁을 떠난 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신의 길
을 고민한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금 혼자가 되어 버린다.
쿡은 부인인 론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며 즐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론다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새로운 인연을 갈망하는 쿡을 못마땅해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론다는 쿡을 기다리고, 그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쿡이 가져다주는 부와 화려한 생활도 그녀에게 위안을 가
져다주지 못하였다. 결국 론다의 마음은 시들어가고, 그로 인해 죽어간다. 쿡이 뒤늦
게 론다의 상태를 보고 달려가지만, 이미 그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쿡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괴로운 마음을 품은 채 그녀의 빈자리를 쓸쓸하게 바라볼 
뿐이다.
⑥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하는 관계
시간이 흐른 뒤, BV와 페이는 다시 재회한다. 그들은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이전 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BV는 음악을 그만두고, 평범한 일상을 선택한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연인과 노래하며 
사랑을 나눈다. 비록 두 사람이 평범하고 고달픈 삶을 선택하였지만, 서서히 자신들의 
삶에서 누리길 원하는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었다.   
Ⅲ. 인간을 향한 통합적인 앎, 지혜
1.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1. 지혜에 대한 이해: 지혜란 무엇인가?
과거의 사상가들은 지혜의 개념이 세 가지의 중요한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지혜는 인지과정으로서 또는 정보를 획
득하고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써 고찰될 수 있다. 둘째, 지혜는 미덕으로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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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행동방식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개
인의 좋은 것으로서 또는 개인에게 바람직한 상태나 경지로 이해될 수 있다.162)
① 인지과정으로서의 지혜
지혜라는 용어의 가장 명백한 의미는 앎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지
혜라는 용어가 사용된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차별적인 특징이 드러난
다. 그에 따라 지혜는 다른 형태의 지식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고 
여겨져 왔다.
1). 지혜는 덧없는 현상들의 외관이 아니라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와 관계있다.
2). 지혜는 전문 지식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측면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3). 지혜는 가치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를 위한 행동의 위계질서를 함
축하고 있다.163)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을 보편적인 진리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시대마다 그
리고 그 시대의 특수한 우주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물
질들과 그의 모상들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대응하는 보편적인 
관념들의 지성세계가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에게 참된 지식이란 보편적인 관념의 본
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지혜란 외관들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불멸의 세계를 반영하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가 모든 과학들의 근거가 되는 원리
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의 과학으로 여겼다.164)
이와 같은 고전 철학자들의 생각은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가변적이고 피상적인 현상들 뒤에 있는 불변
하고 궁극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지혜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고전 철
학자들과는 달리 신의 도움을 받아야 보편적인 진리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이성이 어느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어도 신의 감화력에 의한 믿음이 있어야 사물의 
참된 질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165)
현대에는 과거와 달리 보편적인 진리나 신과 같은 범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나 과거와 현재의 논의는 단편적이고 냉엄한 상대성을 넘어 여러 체계의 상호관련성
을 더 보편적이고 고차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총체적인 인지과정의 가치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예를 들어, 성찰이나 자기 검사 능력 같은 속성들은 지적 상대주의를 탈피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혜를 개념화하는 이런 방식들에서 
162) 로버트 스턴버그, 『지혜의 탄생: 심리학으로 풀어낸 지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최호영 옮김 (21세
기북스, 2010), pp.51-52.
163) Ibid, p.52. 
164) Ibid, p.53. 
165) Ibid,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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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공통점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구체적인 지식이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현실
의 단편적인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찰이다. 인간의 눈과 망원경, 최신 과학이론 
등은 모두 우주의 일면 만을 힐끗 엿보고 있을 뿐이다.166)
② 미덕으로써의 지혜
지혜를 미덕으로써 이해하는 관점은 지혜를 인지과정으로 특징지은 것에서 자연스럽
게 뛰 따르는 것이다. 지혜가 사건들의 궁극적인 결과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
서 이해하려는 지식 양식이라고 할 때, 지혜는 어떤 것이 최고의 선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자이다. 원인과 결과의 상호연관에 대한 지식은 행위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따라서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 지혜는 개인과 사회의 수준에서 모두 참이다. 개인의 
수준에서 지혜는 본능, 습관, 이성 등이 제공하는 국부적이고 종종 서로 대립하는 지
식들을 매개함으로써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장 적합한 행위를 찾도록 돕는
다.167)
가령, 칸트는 지혜의 인지적인 측면과 도덕적 측면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보았다. 
그에게 이성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의무였다. 그리고 외부의 영향 때문에 흐트러지는 
일 없이 그 의무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칸트에
게 지혜의 과제는 순수 실천이성이 미치는 효과들의 무조건적인 전체를 찾는 것, 다
시 말해 무엇이 인류 전체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인
지의 목표와 도덕적인 행위의 목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168)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가 곧 미덕이라는 고대의 관념은 현대에도 여전히 생명
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이는 사회과학이 그 동안 
밝혀낸 객관적인 지각과 사고의 여러 한계들, 예를 들어, 억압과 방어, 그릇된 신념, 
허위의식, 자민족중심주의, 조건화된 반응, 타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 등은 플라톤
이 배후의 진리를 보고 지혜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험적 
제약들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시들은 훗날 하버마스가 이야기
한 “감수해야 할 편협한 관심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마비시키고, 어디에 장애가 놓여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줌으
로써 인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169)
③ 개인에게 좋은 것으로써의 지혜
과거의 사상가들은 지혜가 진리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길이자 건강한 가치판단의 기
초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에 대한 두 가지
의 이유를 드는데, 첫째는 지혜가 없다면 다른 좋은 것들도 무가치하다는 점이다. 지
혜가 없다면 건강해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명성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166) Ibid, pp.57-58. 
167) Ibid, p.59. 
168) Ibid, p.60. 
169) Ibid,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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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쌓아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혜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그 자체로 최고의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지혜는 내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170)
지혜가 내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까닭은 지혜의 성찰적인 차원이 자율을 추구하기 때
문만은 아니며, 이를 위해 주어지는 과제의 특성 때문이다. 예컨대 자기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의를 내면에 집중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외부의 자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의는 연속된 생각 속에서 잘 정리되고 통제 
가능한 상징적인 연결에 집중됨으로써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지혜가 
추구하는 커다란 그림에 대한 성찰이 성장과 통찰의 큰 장애물에 직면할 경우, 그것
들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주의력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성찰이 지닌 이런 측
면들은 최적의 심리적인 경험을 촉진하는 조건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즉, 제한된 범
위의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나 고도의 집중, 분명한 피드백과 통제, 이후에 
주어지는 당면 과제,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을 만큼 의미가 있다는 강한 의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171)
자기 성찰이 해방의 경험으로 이어지거나, 이전에 가졌던 관점의 한계를 깨닫게 되
는 확장된 각성의 상태에 놓였을 때, 성장의 과정은 무아경의 상태에 이른다. 이는 
해방을 경험하였을 때 정상적이고 습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 상태에서 인간은 기분을 북돋우고 내적인 보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단지 처
음 경험하는 지각이나 생각을 통하여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좀 더 제한된 자기
초월의 단계이다. 따라서 성찰이나 명상을 통해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
면, 성찰의 내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의 추구
는 그 자체로 인간에게 기쁨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된다.172)
1.2. 고급 수행 능력으로서의 지혜
지혜는 흔히 최고의 수행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이 발전해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상태로 여겨진다. 인간 지식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한 핵심은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능력과 수행의 획득을 
촉진하는 조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수 천 년 동안 지혜는 인간 지식의 극치로 여
겨져 왔다. 중세의 유명한 예술품인 지혜의 나무는 서양의 이러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이다. 지혜의 나무에서 일곱 가지 학문(천문학, 기하학, 음악, 산
술, 문법, 수사학, 논리학)은 지혜를 정점으로 한 나무의 가지처럼 배열되고 이해되었
다. 이 일곱 가지 학문을 결합하여 지식의 통일적인 총체를 이루는 것이 “지혜”였다. 
따라서 지혜를 획득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지혜를 습득한 이도 소수에 불과한 
것이 당연하다.173)
170) Ibid, p.66. 
171) Ibid, p.70. 
172) Ibid,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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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혜의 정의와 기준
지혜는 ‘중요하면서도 불확실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훌륭한 판단과 조언’을 포함한다
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정의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관점의 지혜는 이론적인 영역에서 ‘삶의 근본 운용술 영역에서 발휘되는 훌륭한 판단
과 조언을 포함하는 전문지식’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그 전문지식의 지표가 되는 기준
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있다.174)
① 풍부한 사실적 지식
풍부한 사실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들을 
오랜 기억 속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섕크와 아벨손은 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삶의 내용과 사건들이 의미 있게 표상되도록 지식들이 조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인간이 습득한 지식을 일반 지식과 특수 지식의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여기
서 일반 지식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이유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특수 지식은 “흔히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해 덜 놀라고 잘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것이다.175)
섕크와 아벨손은 특수 지식을 특정 상황에 예상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 흐름에 대한 
표상으로 보았으며, 새로운 상황을 이해할 때, 사건들의 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일련의 계획을 구상한다고 보았다. 이 일반 지식에는 인간의 의도와 기질, 관
계에 대한 정보와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족이나 즐거움, 성취, 보존, 위기, 수단
과 같은 ‘목표’와 역할 주제, 대인관계 주제, 인생 주제와 같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176)
② 풍부한 절차적 지식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정리, 조작하고 의사결정과 행동 계획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절차들의 목록을 말한다. 이 정신적 절차
들은 구체적인 과제 요구들에 맞춰져 있으며, 이런 과제를 이행하는 인지의 메커니즘
과 어느 정도 무관하게 존재한다. 앤더슨에 따르면 학습은 사실과 절차 수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행 수준에서 기본 인지 메커니즘은 고정되어 있으며, 
학습을 통해 변경되지 않는다.177)
③ 생애맥락주의
173) Ibid, pp.141-142. 
174) Ibid, pp.148-149. 
175) Ibid, p.155. 
176) Ibid, p.156. 
177) Ibid,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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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맥락주의는 삶의 발달과 과정들이 주제와 시간의 측면에서 여러 생애의 맥락 속
에 놓여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생애맥락들이 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
니며, 긴장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함께 전제된다. 전체적
으로 말하자면, 생애맥락주의는 삶의 주제들 사이의 조화, 상대적 중요성,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요소들이 삶의 목적과 수단을 구체화하는 데 지니는 의
미가 개인의 발달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담겨져 있다.178)
④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개인과 문화에 따른 목표, 가치, 우선순위의 차이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
했다. 개인에 따른 성격, 동기, 가치, 관심, 능력 등의 차이는 개인에 따라 다른 인생
의 길을 선택하고 각자의 인생사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다. 따라서 인간은 삶의 근
본 운용술 영역의 전문가들이 타인의 일생이나 삶의 결정을 해석할 때에, 상당한 정
도의 가치 유연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그들의 지식 체계에는 모든 판
단이 문화적, 개인적 가치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식이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전
문가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그 목표를 고려할 때, 자신의 가치와 목표와 인생 경험을 
구분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즉, 지혜의 영역에서 어떤 해석이나 해
결책이 특정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179)
⑤ 불확실성
이는 삶이 비교적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지식이다. 이
는 어느 누구도 어떤 문제나,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전제를 둔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측
면을 알 수 없다. 미첨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사를 둘러싼 불확실성
과 의문점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지식의 영역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깊은 통
찰을 지혜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뛰어난 지혜를 보
인다고 해석하였다. 즉, 미첨은 무지를 인정하는 능력이 지혜의 한 척도라는 것을 제
시한 것이다.180)
2. 통합적인 앎으로서 나타나는 성서의 지혜
성서의 지혜문학은 토라와 느비임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나 주제를 표명
하지 않는다. 즉, 고대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제나 예언, 역사를 통한 구원, 율법을 통
한 신앙의 행위에 대한 덕목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대신 지혜문학
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사색을 통하여 얻은 우주의 질서와 그 원리를 찾는데 중점
을 둔다. 여기서 지혜문학의 저자들은 창조세계의 질서 원리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를 
178) Ibid, p.158. 
179) Ibid, pp.158-159. 
180) Ibid,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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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음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둔다. 지혜문학은 
위에서부터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계시를 기록하고 그것을 전승하지 않는다. 오히
려 인간 스스로가 신이 창조한 것들에 숨어있는 지혜를 찾고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
다.181) 이는 곧 삶에 대한 통찰과 그로부터 나오는 통합적인 앎의 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2.1. “지혜” 개념과 종교의 만남: 성서의 지혜문학
①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재고를 통한 삶의 통찰
성서의 지혜문학에서는 당대의 전통적인 신앙이나 관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고자 하였다. 가령 전도서와 같은 경우 일상적인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한다. 이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타나는 세상 속에
서 인간이 어떻게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182)
인간의 현실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본래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사람들이 지혜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찾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
였다. 지혜를 따라 살면 의롭고 선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지혜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 장수하고 유복한 삶을 누리기도 한다. 이러한 삶의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전도서
의 저자는 전통적인 신앙 관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그 신앙의 배경 아래에서 가
르쳐왔던 지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183)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운 전통, 즉, 이전 세대로부
터 전승되었던 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뇌의 상황에서 저자는 지
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거듭 던지면서 인간이 지혜를 과연 터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 결과 저자는 인간이 스스로 참된 지혜를 터득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악한 삶에
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
지 알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른다.184)
이와 같은 결론은 저자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관찰한 끝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통찰이다. 저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의 계획을 알 수 없고, 신이 창조해 낸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
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완전히 의롭고 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지
혜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인간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정립해나





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앎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앎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법칙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며, 서로 상
반되는 삶의 방법들과 진리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적용해야 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이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행동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다. 지혜문
학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삶의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친다. 
그 이유는 삶에는 분명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고 신비로우며 초월적
인 세계와 진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185)
이와 같은 앎에 대한 통찰은 욥기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욥기에서는 선한 사람
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하기도 하고, 신에게 대항하며 물음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도리어 욥이 신을 만나 그와 대담을 하고 신비
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어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간
의 전통적인 신앙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앎을 제시하는 것이다.
욥기는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 논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합리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인간이 추구하는 합리성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
는 시도가 잘못되었음을 말한다. 즉,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연관
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고 발견한 우주의 
합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원리를 뛰어넘는 
신비한 지혜와 법칙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한다.186)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지혜문학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역설적인 것으로 생각한
다. 이는 인간의 한계성과 삶의 복잡성, 그리고 신중한 선택의 필요성과 인간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인간은 삶의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그와의 관계도 지속할 수 있다,187)
② 주요 지혜문학 문헌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지혜
a 고난과 그 원인에 대한 문제: 욥기
욥기의 주제는 두 가지로, 하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에 
있는 도덕의 질서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주제인 고난의 문제와 같은 경우, 고난의 
기원과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에 대한 질문이 담겨있다.188) 고난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무고한 고난이 과연 존재




188) 데이빗 J. A. 클린스, 『WBC: 욥기』, 한영성 옮김 (솔로몬, 2006),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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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내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들이다.189)
욥기의 두 번째 주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도덕에 대한 부분이다. 즉, 선한 행위로 
상을 받고, 악한 행위로 벌을 받는 규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운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과응보 관념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공유하는 관념이지만, 그 관념 속에도 불일치가 
있고, 현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 욥기는 그 불일치와 충돌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이를 욥기의 내레이터와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질서에 대한 생각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190)
결론적으로, 욥기는 행위와 그 결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그림을 제공하고자 한다. 
욥의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몰랐던 욥의 친구들의 판단과 논쟁에서 잘 드러난
다. 그들은 욥이 야웨 하나님께 죄를 짓고 거스르는 짓을 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다. 이들의 의견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없는 의견이다. 그러나 그들은 특
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생각을 피상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일으켰
다. 욥기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언제, 어떻게 분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함
을 역설한다. 이런 의미에서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신명기나 인과응보의 논리를 논박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문제에 실제 삶의 차원을 추가하는 것이다.191)
b 앎에 대한 다양한 측면: 잠언
잠언의 중심 주제는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혜이다. 리처드 클리포드
(Richard J. Clifford)는 잠언의 지혜를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지혜의 
차원, 윤리의 차원, 종교의 차원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지혜의 충만한 의미를 깨닫
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과 불경건을 뜻한
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클리포드는 미련함 또는 어리석음이 야웨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와 그 조물에 맞서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잠
언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의 관념이 다양한 
행동과 태도, 가치 체계 등을 통하여 표현된다고 결론짓는다.192)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야웨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을 뜻한다. 이는 명철이나 지식
이라는 개념으로도 등장한다. 지혜는 야웨에 의하여 그의 세계 안에 새겨져 있다. 따
라서 지혜는 인간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잠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으며, 그 길은 서로 대립한다고 보았다. 그 중 하나의 
길은 사람들을 생명의 모든 차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길이며, 또 다른 길은 어리석
음의 길로서, 사람들을 죽음의 모든 측면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충분
히 관찰한 지혜교사는 지혜로운 행동과 태도 또는 어리석은 행동과 태도에 수반되는 
189) Ibid, pp.51-52.
190) Ibid, p.52.
191) 피터 엔즈,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김구원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pp.113-114.
192) 다니엘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개론』, 강성열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7), pp.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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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지혜교사는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 어느 방향으
로 연결되는지 드러내면서 지혜를 배우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가르
친다.193)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야웨를 향한 경외심이다. 이는 잠언서 
1:7절194)이나 9:10절195)에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야웨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
이자 근본이다. 즉, 야웨를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 지혜로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
며,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야웨를 경외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실존이 결정되는 것이다.196) 잠
언은 인간의 삶에 속한 무수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세속적이고 분별력 있는 지
혜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야웨와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구약성서의 지혜가 
고대 근동의 다른 지혜문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모든 통찰을 유신론적인 세계관 안
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보인다. 
c 지혜에 대한 실제적인 담론: 전도서
전도서의 핵심 주제 중 첫 번째는 호크마( חכמה, 지혜)에 대한 부분이다. 전도서에서
는 지혜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책의 저자이자 화자인 전도자가 지혜에 관해 
내린 견해는 다음과 같은 요점으로 잘 나타난다. 첫째, 전도자에게 어리석음은 유효한 
선택사항이 아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사람이 하는 일에서 어떤 일이 선한지, 그 일에
서 유익을 찾을 수 있는지 찾는다. 따라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판별하는 것은 의
무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나아가서 어리석음이 정죄되고, 우매한 자는 바람직하지 못
한 자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셋째,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도 스스로 지혜에 이르지 
못했다고 천명한다. 그 만큼, 지혜는 너무 멀리 있고 깊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가
르침으로서의 지혜와 방법론으로서의 지혜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전도서가 잠언서처럼 지혜의 경구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지만 삶에 방식에 대해 분석
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적인 지혜를 제시하기 때문에 잠언서와 다른 측면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지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전도자
는 전통적 지혜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거부하고 실재를 더 깊이 파악하고자 했
다.197)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주제는 응보 사상에 대한 관점이다. 전도자는 현세에서 응보나 
정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처
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심판을 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인정한다. 지혜자들
은 야웨의 불가측성을 일찍이 이해하고 있었고, 이는 전도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다. 이들은 모든 일이 야웨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치밀
193) Ibid, pp.305-306.
194)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1:7) 
195)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9:10) 
196) Ibid, pp.306-307.
197) 롤랜드 E. 머피, 『WBC: 전도서』, 김귀탁 옮김 (솔로몬, 2007), 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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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야웨가 개입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이다. 이는 9:11~12절198)에 나타나는 부분이
다. 이 구절에서는 미크레(מקרה)나 인간을 압박하는 “넘어질 때”, “재앙의 날” 등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이 이해
하지 못하는 야웨 하나님의 일임을 의미한다.199)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다. 전도자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 대체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체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 있을 때, 의인에 대한 “기억”이 칭찬으로 주어
진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기억”마저 부정한다. 죽음에 대한 
전도자의 견해는 그의 특별한 관심사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200)
전도서를 접하는 이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
을 던질 수 있다. 전도서에서 표현하는 신은 “지극히 주권적인 존재”이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나 “노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하
는 일을 알 수 없다. 이는 그가 하는 일이 인간이 생각한 범위를 벗어나며, 신비스러
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신비를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그 신비스러운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도서에서는 그 신비를 인간의 출산에서 
나타나는 신비와 비교할 만 하다고 평가한다,201)
d 사랑에 대한 통찰과 앎: 아가서 
아가서의 장르는 사랑의 시이며, 서정적인 언어가 사용된 운문 문체이다. 이러한 운
문 형식은 지혜문학의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와 같은 문헌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
라서 아가서도 지혜문학의 일부분으로 수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가서의 주제
나 논리는 표면적으로 기존의 지혜문학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문헌처럼 사상을 전달하거나, 성품을 형성하거나, 인간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사랑과 갈고, 열망, 그리고 연인들 사이의 애절함 또는 그들 안에서 동경을 표현한다. 
그러나 아가서의 구조를 면면히 보면 사랑시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인간과 야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
과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가서의 화자는 주로 1인칭 
단수로 나타나면서 주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로서의 청중은 다양하
게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연인일 뿐 아니라 친구, 타인, 하나님, 심지어 자신을 가리
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고, 그 
해석을 지혜문학의 주제나 관념에 연결시킬 수 있다.
198)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
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
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





때로 지혜문학에서 지혜라는 개념을 여성으로 의인화시켜 그녀의 덕을 찬양하는 내
용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지혜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상적인 여성이
라는 인격체를 붙이고, 실재로 만들고자 하였다.202) 이러한 지혜 개념의 변형을 볼 
때, 아가서가 말하는 화자-청자의 관계가 나와 지혜의 관계로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이야기한다.
또한 아가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가서의 주요 주제들을 분석하면서 아가서의 내
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다고 여겼다. 가령, 포크(M. Falk)는 아가서의 주제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1).연인을 초청함, 2).연인을 떠나보냄, 3).연인을 찾
음, 4).적대적인 세상 속에서의 자아, 5).사랑에 대한 찬양시이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인 연인을 초청하는 것은 연인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며 여러 개의 심오한 방식을 통
해서 표현될 수 있다. 이 표현을 통해 화자는 청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청하는 
것이다.203)
두 번째 주제인 연인을 떠나보내는 내용은 한 연인이 상대방에게 좀 더 좋은 때가 
올 때까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말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멀
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잃었다가 찾는 언어가 시 전체에서 반복된
다. 여기서 나타나는 잃었다가 찾는 리듬의 반복은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리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네 번째 주제는 적절한 세상 속에 있는 자아에 대한 
것으로 사랑이 두 연인을 진정한 자아로 서도록 만든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주제는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을 예찬하고 노래하는 내용이다.204)
포크가 정리한 아가서의 다섯 가지 주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감정이 더 두터워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강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었다. 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
간 사이의 감정이나 성적인 관계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인간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드
는 지혜가 내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 현재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지혜: 히브리 성서의 지혜문학 배치
오늘날 기독교 성서에서 지혜문학은 각각 지혜서와 시가서에 속해있는 문헌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원본에 해당하는 히브리 성서에서 지혜문학은 다른 범
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서의 배열 위치도 기독교 성서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초
기 기독교에서 경전으로 사용하였던 구약성서와 히브리 성서의 판본에 해당하는 맛소
라 텍스트(MT)가 서로 다른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70인
경(Septuaginta)이 편찬되었을 당시의 일반적인 시간관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시간관
념과 고대 히브리의 시간관념의 차이점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일직선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시선을 
앞으로 향하는 직선이 곧 시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앞에는 미래가 놓여 있고, 뒤에
는 과거가 놓여 있다. 이 선상에서 인간은 점을 통해 모든 시상을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다. 즉, 현재란 인간이 서있는 점이고, 미래는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어느 존재하
는 점이며, 그 사이에는 미래완료가 놓여 있다. 그 뒤에는 현재완료와 미완료, 그리고 
과거완료 등이 놓여 있는 것이다.205) 이에 와 같은 시간관에 따라서, 구약성서는 과
거를 나타내는 율법서와 역사서, 현재를 의미하는 지혜서와 시가서, 그리고 미래를 의
미하는 예언서로 배열된 것이다.
반면, 고대 히브리의 시간관념은 고대 그리스와 다른 측면으로 나타난다. 고대 히브
리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태양빛이 비치면 
낮이고, 달빛이 비치면 밤이 되는 것과 같은 규칙적인 교체와 빛과 어두움의 차이, 
변화 단계, 강약의 차이 등이 모두 시간의 주기로 나타난다고 여겼다. 고대 히브리인
들은 태양의 운행에서 시간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의 변화 양상에 따
라서 주기적인 교체시기를 바라보고 시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이라는 것
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
다.206)
이와 같은 순환적인 시간관에 따라서 히브리 성서의 정경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
로 구성되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창세기~신명기에 해당하는 토라(תורה), 두 번째 
단계인 전기 예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와 후기 예언서(이사야, 예레
미야, 에스겔, 12 소선지서)로 이루어진 느비임(נביאים),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서, 율
법이나 계약, 예언서 이외의 여러 가지 장르의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는 케투빔(כתובי
이다. 이들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관으로 문헌들을 배열하지 않(ם
고, 야웨의 메시지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주기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중 케투빔은 매일의 주기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야웨의 메시
지를 담고 있는 마지막 부분으로 구분된 것이다. 
케투빔에 속해 있는 문서는 시편, 잠언, 욥기, 그리고 5개의 메길롯(מגילות, 아가서, 
룻기, 애가서, 전도서/코헬렛, 에스더)207), 다니엘서, 에스라-느헤미야서, 그리고 역대
기 문서이다. 토라와 느비임과 달리, 케투빔은 역사적 이야기, 묵시문학, 시가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의 모음집이며, 여기에는 공통적인 주제나, 포괄적인 특성이나 목
적이 없는 문서들의 모음이다.208) 이러한 특성은 히브리 정경이 형성되었을 때, 케투
빔이 세 번째 정경으로 확정되었던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나타난다.
205) 토를라이프 보만,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허혁 옮김 (분도출판사. 1975), p.148.
206) Ibid, pp.158-160.
207) 메길롯( מגילות)는 유대교의 주요 절기 때, 회당에서 읽는 문헌들이다. 아가서는 유월절에, 룻기는 맥
추절/오순절, 애가서는 속죄일, 전도서(코헬렛)는 초막절,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읽는다. 주요 절기에 
메길롯을 읽는 관습은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완성되었을 때에 시작되었다. 에스더서를 읽는 전통은 제 
2 성전 시대에, 애가서를 읽는 것은 타아니트 30a절에 언급된 바 있다. 룻기, 아가서, 전도서를 절기
일에 읽는 관습은 탈무드 시대 이후부터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208) Marvin A. Sweeney, Tanak :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 Fortress Press, 2012),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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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 성서의 세 번째 범주인 케투빔의 형성 과정에 대한 오랜 흔적은 집회서 서
문20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집회서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율법서와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 “율법서
조차도 그리고 예언서와 나머지 글들도” 라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볼 때, 히
브리 정경이 확립되었을 때,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선인들의 글을 정경으로 확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210)
케투빔은 다른 문헌들에 비해 역할이나 구성에 있어서 통시적인 기준에 대한 명확성
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곧 유대교 성서 안에서 공시적인 기준이 더 강하게 인지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케투빔은 좁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넓게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삶에 있는 이상향의 회복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시
편과 같은 찬양시에서는 유대인들, 전체적으로는 세계인들의 다양한 삶의 유형을 이
야기하며, 잠언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지혜서의 역할을 한
다. 또한 욥기와 같은 문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쟁을 통하여 창조의 안정적인 세
계와 도덕적 질서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성스러운 원칙과 지혜를 이해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야웨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211)
지혜문학은 히브리 정경에서 케투빔(כתובים)에 속해 있다. 구약의 지혜문학은 욥기,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들 뿐 만 아니라, 시편과 같은 운문문학에도 지혜에 관한 
시가 있으며, 아가서나 룻기, 에스더, 다니엘서와 같은 문헌에서도 지혜 이야기가 수
록되어 있다.212) 결론적으로 볼 때, 케투빔은 대부분 지혜에 관한 책이며, 인간이 살
아가면서 필요한 지혜가 다양한 장르 안에서 이야기 되는 만큼, 공통적인 요소를 가
지고 있는 문헌들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토라와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으로 구분하는 것, 그리고 지혜문학을 케투
빔의 범주로서 구분하는 이유는 주제나 양식과 같은 측면에서 토라나 느비임과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라와 느비임은 야웨 하나님이 있었고, 그가 그의 백
성들을 선택한 것, 언약과 구원,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안에서 계
시한 야웨 하나님의 구속사적 행위가 주요 주제이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
입한 야웨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다.213)
반면, 케투빔 안의 지혜문학은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인 관점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행
위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지혜자가 체득한 경험을 지식의 주요 원천으로 한
다. 지혜문학의 문헌들은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삶과 사회의 법칙성을 연구하
209) 기원전 132년 이집트에서 벤 시라의 손자가 집회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쓴 서문을 의미한다.
210) 천사무엘. 「구약정경의 형성과정에 대한 재고 : 표준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20(1) (한국구약
학회, 2014), p.212. 
211)  Marvin A. Sweeney, Tanak :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 Fortress Press, 2012), pp.372-373.




고, 그를 통해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능숙하게 다루고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214) 따라서, 지혜문학의 중심인 지혜(חכמה)는 이스라엘 역사 안
에서 나타난 야웨 하나님의 행동보다는, 야웨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좋은 세계 속
에서 인간이 매일 같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룬다. 이는 구약성서의 핵심적인 
사상인 야웨주의(Yahwism)과 지혜 사이의 숨은 연결점으로 나타난다.215)
2.3. 성서의 지혜에 영향을 끼친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
성서의 지혜문학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에 영향을 주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지혜문학
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과 유사성이다. 이는 구약성서의 전승들 중애서 가장 밀
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지혜전승 분야였으며, 그에 대한 증명이 19세기 이후 고고학
의 발견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216)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는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풍부한 지혜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놀라운 주제들과 
격식 있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문학 작품을 저작하였던 전문적인 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지혜문헌들은 세계적인 정신을 표명하는데, 이는 그것이 
역사적인 문맥에 구애받지 않고 탐구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
기하는 데에서 잘 드러났다.217)
이 같이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여러 표현들이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유
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구약의 지혜문학은 이스라엘의 야웨 신앙과 접목되어 표현되
고 있지만, 토라나 느비임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신앙표현보
다는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이는 같은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이스라엘과 그 주변 세계가 유사한 
형태의 삶의 지혜와 의미를 추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218) 이에 따라서, 고대 근동
의 지혜문학의 형태들이 어떻게 구약의 지혜문학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다. 
  ① 고대 이집트 지혜문학과의 관계
성서의 지혜문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이집트의 지혜문학이다. 이집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말을 쓰기 보다는 교훈이나 가르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집
트의 지혜문학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스승(파라오나 고위 관리)이 제
자에게 가르치는 형태를 취한다. 로널드 E. 머피(Ronald E. Murphy)는 이집트에서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219)
214) Ibid, p.75.
215) Roland Edmund Murphy, The Tree of Life: An Exploration of Biblical Wisdom Literature 
(New York : Doubleday , 1990), p.1. 
216) 노세영 ·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215.
217) James L. Cranshaw, Old Testament wisdom : an introduction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pp.50-51.
218) 노세영 ·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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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은 매우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궁정에서 일해야 할 이들이 
그들의 성정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궁정에서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
여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지식과 도덕적 성품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지고 배
움을 통하어 전수되었다. 그들이 전수받는 것이란 정직, 부지런함, 신뢰성, 자제력이
다. 이상적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220). 
지혜의 근본은 마아트(Ma'at)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마아트는 곧 우주론적이
고 윤리적인 사상이며, 진리, 의, 정의 또는 원초적인 질서 등으로 해석된다. 마아트
는 본래 여신으로서, 태양신의 딸로 나타났다. 그녀는 태초의 모든 피조물의 질서로서 
사람들에게 내려온 신이었다. 즉, 마아트는 창조 이후에 세워진 신적인 질서를 의미한
다. 따라서 이집트 지혜의 목표는 마아트이다. 신적 질서로서의 마아트는 절대적인 합
법성을 가지며, 풍요로운 삶과 복을 받는 것은 모두 마아트와의 온전한 조화를 통하
여 성취되며 마아트에 거슬러 가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고 하였다. 고대 
이집트에서 지혜란 마아트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며, 배움을 통하여 마아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221)
따라서 이집트의 지혜문헌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각 부분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마
아트에 따라서 살고, 그 보응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아트의 원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집트의 지혜문헌에서 나타나는 염세적인 대화문이나 시문 등에서 잘 나타난다.222)
이집트의 지혜문헌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뉘며, 서로 모순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보다 오래되고 전통적인 것으로서, 수많은 잠언들과 도덕적인 
규례들을 가지고 있으며, 세바이트/세보예트(Sebayit/Sboyet)라는 특수한 제목을 갖
는 문학적 양식이다.223) 이는 가르침, 훈육을 뜻하는 것이며, 가르침의 목표는 독자들
에게 어떻게 마아트에 따라서 사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집트의 교훈서가 담고 있
는 수많은 전통적 격언들은 일반적인 격언의 모음집과는 다른 측면을 보이는데, 그것
은 단지 전형적으로 지혜로운 문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담론을 제공한다
는 점에 있다. 이러한 형태의 특성은 구약성서의 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잠언 1~9
장은 지혜에 대한 담론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10~22장은 대부분 격언을 담은 모음집




222)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9), pp.65-66.
223) 노세영 ·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218.
224)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9),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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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형태는 구약성서의 욥기나 전도서 등의 문헌과 유사한 것으로 보다 지적이
며 철학적이다. 이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협하는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전통적
인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완전성에 근거한 종교적 관점에 대해 문제 등을 제기한다. 
여기서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의로운 자
의 고난 등의 문제를 다룬다.225)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이집트의 지혜문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유사
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식 면에서 도덕적 교훈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
게 가르치는 양식, 잠언의 교육적 사용과 지혜자의 높은 가치에 대한 인정, 여러 형
태의 문학적인 형식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선에 의해 세워진 우
주론적이고 도덕적인 질서, 삶의 가치와 정의의 의미 등과 같은 공통적인 관심사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이집트와 달리 구약의 지혜문학은 야웨 신학과 접목하여 이집트와
는 다른 특징을 가진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226)
②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과의 관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에 따르면 인간과 성스러운 모든 존재들의 사이에 나타나
는 적절한 질서는 메(ME)라는 것에 의존한다고 한다. 메는 인간의 삶을 문명화시키
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만드는 신적인 힘과 속성으로서 지혜와 같은 측면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인간의 성패가 메에 달려 있다고 생
각하였는데, 이들은 인간의 성공이 메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메가 결정하
는 것과 조화하여 살아야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와 반대로 메와 관련된 성
스러운 것들이 없어질 때, 인간의 삶은 실패로 귀결된다고 보았다.227) 고대 메소포타
미아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혜문학을 발전시켰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문학은 이집트의 지혜교훈과 흡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은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르친다. 이런 형태의 지혜문학은 두 가지
의 범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신화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소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궁정에서 직책을 얻을 아들에게 정직함과 적절한 언변, 그리고 좋은 친구
를 가질 것을 조언하는 내용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문학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구약성서의 욥기나 전도서와 같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지혜가 담긴 문헌이 있으며, 이집트보다 더 많은 문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혜는 두 가지 문제점에 관심을 가진다. 하나는 인간
의 죽음의 문제이며, 또 다른 것은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전통적인 지혜가 가르치는 인과응보의 교리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228)
225) 노세영 ·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218.
226) Ibid, pp.227-228.
227)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9), p.57.
228) 노세영 ·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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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원전 12세기에 아카드어로 쓰인 『염세주의에 관
한 대화』가 있다. 이는 주인과 종이 삶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되는데, 주요 내용은 인
간의 모든 수고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으며, 헛된 것임을 말한다.229) 이는 전도
서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문제의 사례는 『사람과 그의 신』이라는 제목의 수메르어 본문이 있다. 『사
람과 그의 신』은 “개인의 신에게 드리는 애가”로도 불리는 것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가르칠 목적으로 쓰
인 교훈적인 작품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수메르 인들도 인
간의 고통의 문제와 그 알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드러난다.230)
③ 고대 우가릿 지혜문학과의 관계.
고대 우가릿의 지혜문학은 짧지만, 잠언과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 유사하다. 특히 교
훈의 내용에서 두 텍스트는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 우가릿의 지혜문학은 
두 가지의 교훈을 다루고 있으며, 그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죽음을 염두에 
두라는 교훈이며, 이것을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고 한다. 이 교훈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삶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특징은 구약의 지혜문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고대 우가릿의 죽음
에 대한 태도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구약의 문헌은 욥기와 전도서이다. 예를 들어, 
『슈페-아멜리의 교훈』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으며, 이 교훈의 주
제어는 “그늘”이라는 말이다. 이는 죽음에 대한 기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러
한 부분은 욥기도 유사하게 나타난다.231)
두 번째로 나타나는 교훈적 내용은,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이다. 이 부분은 인간의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분노나 험담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분노와 같은 경우 
화내는 것에 대한 경계가 드러나는데, 이는 잠언과 전도서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가릿의 지혜문학에서는 험담이나 헐뜯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가령,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일체 하지 말거라. 친구에게 친구가 아닌 이에 대하여 말하
지 않는 법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교훈적인 내용도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다.232)
  
3. 성서의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특성: 통합적인 앎의 갈래
성서의 지혜문학은 구약의 다른 문헌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보인다. 구약성서의 대부
분의 문헌들은 유일무이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인식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의식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으로서 야웨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229) Ibid, p.232.
230) 제임스 B. 프리차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p.660.




이고, 이스라엘은 야웨의 백성이라는 신앙적인 고백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의 지혜문학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결여되어 나타나며, 토라나 느비임의 저작들에서 
드러나는 예언적인 주제들(이스라엘을 선택함, 야웨의 날, 언약과 율법, 제사장과 성
전, 예언과 메시아적인 소망)이 다루어지지 않았다.233)
또한 지혜문학의 상당수가 포로기 이후 시대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행위
에 대한 언급이 적고, 예배의 중앙 집중에 대해서도 적게 다루고 있다. 또한 야웨라
는 인격적인 이름은 전도서나 욥기와 같은 문헌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신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잠언에서도 야웨라는 명칭을 야웨와 이스라
엘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시사할 때만 사용하는 편이며, 아가서는 야웨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이스라엘의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도 나타나지 
않으며, “내 아들아”와 같은 부름말 형식이 자주 나타난다. 이는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르치던 지혜 학파의 고대 전승을 그대로 따르는 형식이다. 따라서 지혜문
학은 다른 문헌들과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름의 지혜운동
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운동이 이스라엘 문학의 모든 영역들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234) 이와 같은 형태를 지닌 구약의 지혜문학
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특성들은 구약의 지혜문학의 메시지들
을 통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다.
3.1. 인간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지혜
성서의 지혜문학은 구약성서의 다른 문헌들과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예언자
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야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제사장들은 모세 전승에 토
대를 둔 율법이나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지혜자는 삶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에서 나온 통찰력으로 수많은 세월의 경험과 고대 지혜의 자원에 대한 폭넓은 지
식을 사용하여 조언을 하였다. 또한 통찰력의 ‘초자연적인’ 원천들에 의존하고 있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과 달리 지혜자의 조언은 ‘합리적’ 또는 ‘경험적’ 관찰에 토대를 
두었다. 그러나 지혜자가 가르치는 지혜는 단순히 높은 지성과 진지한 연구, 오랜 세
월의 경험에 의거한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야웨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로 여겼
다.235)
그에 따라서 성서의 지혜문학에서는 일상생활과 신학을 연결시킨다. 즉, 일상에서 하
나님을 경험하도록 한다. 모든 경험은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주며, 지혜는 오랜 경험
과 관찰을 통하여 행동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지혜는 ‘누가’, ‘언제’, ‘어디
서’,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혜는 실제적이고 일상에서 적합한 도덕적 행동을 촉구하
233) 버나드 W. 앤더슨, 『구약성서 이해』, 강성열, 노항규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pp.682-683.
234) Ibid, p.683. 
235) Ibid, p.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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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마련이다.236)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The Tree of Life, 창 2:9, 3:22~24)가 돤
다. 지혜를 통하여 인간은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잠언은 전통
적인 덕목에 비추어 성품을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잠언에 나오는 
여럿의 격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237) 잠언의 격언들은 세상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전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여러 과정들을 반추하면서 지혜자가 
선한 삶에 대해서 논하고, 근면과 절제, 사려분별을 통해서 선한 삶이 주어질 수 있
음을 가르치며, 그 선한 삶의 표지로는 성공과 번영, 장수, 보람이 있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충만한 삶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게으름(6:6~11, 24:30~34238)), 술에 취함(23:20~21239)), 매춘부와의 
관계(5:9~10240)), 지혜롭지 못한 상거래(6:1~5241)) 등이 있다.242)
잠언과 달리 전도서는 전통적인 덕목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새로운 
성품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성품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
로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이룬다.243) (전도서의 화자
인) 전도자는 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유한한 삶의 한계들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하
도록 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는 전도서 2:14절244)에 나타
나있는 부분이다. 그에 따라서 전도자는 지혜가 열 명의 통치자들보다 더 큰 힘의 원
천이라고 이야기한다.245)
그러나 실제적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모습246)도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와 더불어 슬픔이 많아지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고 할지라도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독자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236)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134
237) Ibid, pp.134-135.
238)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
라.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24:30~34) 
239)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23:20~21)
240)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
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5:9~10) 
24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
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
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6:1~5) 
242) 버나드 W. 앤더슨, 『구약성서 이해』, 강성열, 노항규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pp.690-691.
243)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p.134-135.
244)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2:14) 
245) 버나드 W. 앤더슨, 『구약성서 이해』, 강성열, 노항규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pp.698-699.
246) 이에 대한 예로 전도서 7:7~8절(“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
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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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삶을 누리며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내다보려고 애쓰지 말라고 권고한다.247)
그 이유는 지혜가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삶의 신비에 파고들어가지 못하
고 궁극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48)
전도서의 이러한 회의론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다. 전도서는 경험과 성찰에서 나온 
교훈들을 제시하면서도, 야웨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관점에서 의심하고 결론을 도출한
다. 즉, 전도서는 전통적인 지혜가 야웨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에 대해서 논박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야웨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음
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안일한 전통에서 벗어나 모든 의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신앙을 구축하도록 한다.249)
욥기는 특수한 상황에서 딜레마에 처한 전통적인 덕목에 대하여 더 넓은 시야에서 
보고 성품의 개선과 변혁을 꾀하도록 한다.250) 여기서 “인간 고통의 문제”를 욥기의 
중심적인 문제로 여길 수 있으나,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맥락에 두는 것이다. 중심적
인 문제는 야웨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로서, 삶에서 야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행동의 결과인지 아닌지. 그리고 고통받는 의인이 야웨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251)
이는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 이후부터 드러난다.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큰 고통
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 고통은 무의미함의 고통으로써,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을 넘
어서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 욥에 대해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잘못이 있
다고 하면서 위로하려고 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상벌과 응보의 교리를 바탕으로 야웨 
하나님의 정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욥은 완강하게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주
장하고, 친구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게 된다. 이에 따라
서, 욥기의 저자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욥의 친구들의 교만과 과신을 꼬집고 
비판하는 관점을 표명한다.252)
더 나아가, 욥은 자신의 죄 없음과 순전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야웨 하나님에게 자신
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를 의심하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야웨 하나
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기를 원하는 것이다.253) 이와 같이 반
박하고 도전하는 욥에 대해, 야웨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욥이 자신과의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야웨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욥이 겪는 고통이 악인이
든, 선인이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고통의 신비는 인간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욥기는, 인간에
247)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전 2:24~25) 
248) Ibid, pp.699-700.
249) Ibid, pp.704-706.
250)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p.134-135.
251) 존 H. 헤이즈, 『구약학 입문』, 이영근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5), pp.320-321.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야웨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며, 그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나가는 것이다.254)
개개인의 성품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자질이나 전략을 의미한다. 지혜문학은 이러한 윤
리적 성품의 재료들을 특정한 가치와 관점과 목적에 따라 개발하고 다듬어준다. 그렇
게 하면서, 독자와 청자의 자아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해준다. 결론적으로 지혜문학
은 개개인의 덕스러운 성품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을 준다.255)
3.2. 지혜의 넓은 범위: 인간에서 자연으로 
지혜는 인간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
리고 자연 만물에 대한 것으로 확장된다. 지혜문학에서는 자연이나 동물에게서 배우
는 지혜도 나오는데, 이는 창조주를 창조된 세계에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피
조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놀라운 지혜가 내제되어 있다, 피조물은 야웨 하나님이 세우
신 창조의 질서에 의해 보존되며, 창조의 질서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
로운 삶이다.256)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자연과 동물을 통해서 가르치는 지혜사상의 특
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지혜문학에서 야웨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
르친다. 즉, 어떤 삶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슬기로운지, 어리석은지, 의로운지 
또는 불의한지를 자연을 통해서 가르침을 제시한다. 인간은 야웨 하나님이 자연을 통
해서 주는 지혜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257)
둘째, 지혜문학은 자연을 야웨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긴다. 야웨 하나님은 자연에 내
재하거나, 그 일부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을 가르치기도 하
고, 의인을 축복하기도 하고, 악인을 징벌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
고 다스리는 이면서, 자연에게서 삶을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 주는 그의 가르침을 깨
달아야 함을 역설한다.258)
셋째, 지혜문학에 의하면, 인간도 자연과 함께 야웨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은 창
조세계인 자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자연 안에서 다른 이들과 공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창조세계와 다른 인간과 함께 삶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얻는 경험을 통해 삶의 방법과 원리를 깨닫는다. 259)
마지막으로, 지혜문학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과 창조질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
여 삶의 방법을 배우고 깨닫지만,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야웨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신비와 비밀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이
254) Ibid, pp.722-723.
255)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135.
256)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132.




것은 인간이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그의 가르침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창조질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삶으
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야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260)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지혜문학은 동물이나 식물 또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신비로운 
가르침을 인간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은 인간의 성품과 도덕에 관한 교훈이며, 이를 이
론적인 방법을 통해 제시하지 않고, 동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하여 은유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모방해야 할 것으로서 동물의 이미지
를 사용하기도 하며, 부정적인 인간의 행태를 동물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야웨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261) 예를 들어, 잠
언 6:6~11절262)에서는 근면함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을 개미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이 구절에서 개미의 근면성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사 기법은 잠언 30장과 31:10~31절의 격언 모음집26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64)
3.3. 지혜와 영성
지혜문학에서 지혜라는 용어는 매우 유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호크마(חכמה)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 문학작품,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교, 의미나 질서의 탐구, 일반적인 상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 도덕적인 
감수성, 지식 등을 언급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지혜의 개념은 변화되었는데, 대표적
으로 기원전 1세기에 쓰인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나타난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지혜의 
개념을 위격화 하였는데, 이는 지혜가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을 가지고 나왔으며 
영적인 존재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인 지혜와 하나님은 구
별되면서도 동일시된다. 그리고 지혜를 정의, 선, 주님의 영, 주님의 힘 등과 동일시
한다.265) 따라서, 영성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지혜는 야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개
인의 행동을 바르게 하며,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존중하게 하
는 힘이자 정의이다. 또한 지혜는 야웨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연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자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의 개념은 영성과 동일시되고 있다.266)
260) Ibid, p.31.
261)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132.
262)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
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
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
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 
6:6~11) 
263) 가령, 잠언 30:18~19절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
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264) 버나드 W. 앤더슨, 『구약성서 이해』, 강성열, 노항규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p.690.
265)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서』 (동연, 2009), pp.200-201.
266) Ibid,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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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는 인간이 야웨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일상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볼 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생활의 경험으
로부터 생기는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야웨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
는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방법
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즉, 야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합하고 인도하
는 가치와 신념, 실천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추구되는 것이다.267)
첫 번째 방법은 관찰이다. 인간은 관찰을 통해 지혜를 발견하고 영성을 추구한다. 
그 관찰의 대상이란 인간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다. 이는 잠언에서 주로 나
타나는데, 잠언에서는 동물들의 행동, 게으른 사람의 삶, 술을 즐기는 자의 삶, 수다
스러운 행동, 인내하는 사람의 행동 등을 통해서 삶의 태도와 행동양식을 발견한다. 
그에 따라, 인간은 동물의 삶이나 자연현상, 여러 특성을 가진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
서 조화로운 삶, 우주질서에 부합되는 삶의 방식을 찾는다.268)  
두 번째 방법은 사색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사색이나 명상의 대상은 일상적인 삶에
서 만나는 모든 것이지만,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주요 대상으로 나타
난다. 가령, 전도서는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우주적인 질
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고를 전개했다. 그리하여 죽음이 의인의 삶이나 악인의 삶 
모두를 헛되게 만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269)
세 번째 방법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
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한다. 그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정리하기도 
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그에 대한 예는 욥기에 있
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욥과 세 친구들은 악의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인과응보의 전통적인 교리를 대변하는 친구들과 그에 대항하고 반박
하는 욥의 신랄한 토론을 통하여 고통의 의미와 신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설파해 나아가는 것이다.270)
3.4. 죽음을 바라보는 지혜문학 
지혜문학에서 죽음에 대해서 관조하는 문헌은 전도서가 대표적이다. 전도서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짧은 기간 안에 해답을 구하고자 하며, 특히 죽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전도서는 인간이 죽을 운명을 타고났음을 전제로 둔다. 인간 속에는 
불멸이 없고, 동물과 다를 것이 없음을 말한다. 그 이유는 죽을 때 모두 다 한 곳으
로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도서는 현세에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






전도서의 화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라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고 야웨 하나
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만족할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한 순간에 죽은 자의 땅인 스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9:9~10절
에는 스올에 대한 다음의 언급이 나타난다.272)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
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
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9:9~10)
전도서는 인간이 자신의 죽을 때를 모른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물에 잡히는 새와 같이 갑작스럽게 인간을 덮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이가 많아 쇠
약해지고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인생을 즐기고, 현재를 감사하라는 권고를 내
린 것이다.273)
Ⅳ.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비유
1. 극한의 고통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상징, <씬 레드 라인(The 
Thin Red Line)>
1.1. 붉은 색의 선
  ① 죽음과 삶의 경계선
<씬 레드 라인(The Thin Red Line)>이라는 제목이 본래 뜻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과 영혼이 처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뜻한다.274) 붉은 색
의 선은 곧 과달카날 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영화에서 위트 이병이 부
대를 떠나 머물던 원주민들의 부락과 자신이 처해있는 전쟁터가 멀지 않고 가까이에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맬릭은 섬을 둘로 나누어 삶과 죽음의 경
계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으로 남겨두었는데, 그 부분은 영화의 첫 부분부터 드러난
다. 
영화의 배경인 과달카날의 전장 중 일부는 살육이 벌어지고, 파괴와 부재가 반복되




274) Paul Martens, "While All Creations groans."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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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평온한 삶을 누리며 전쟁과는 무관한 일
상을 누리고 있다.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적막이 흐르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이
며, 그 속에서 군인들은 항상 죽음을 경계한다. 이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자신
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태평양전쟁의 모든 군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부분임을 의미한다. 전쟁을 치루는 일본군과 미군 모두 자신이 살아남아 내일을 기약
할지,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투에 나아간다. 
반면, 반대편은 마치 에덴동산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과달카날 섬의 원주민 
마을은 평온하고, 목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주민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뛰어
놀며 장난치고,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모습을 보인다. 어
른들은 즐겁게 찬송가를 부르며 함께 걷는다. 그들의 행렬
은 단순하며, 분명한 구분이 없지만 평온하고, 어느 누구
에게도 변질되지 않는 삶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원주민
들의 부락은 거칠고 냉혹한 전쟁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
며, 위트와 그의 동료는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맬릭은 두 공간을 함께 공
존하는 방식을 통하여 인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리키는 붉은 선 아래에 언제나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전자는 위트 이병을 포함한 수많은 군인들이 죽음을 직면하며 싸워온 곳이다. 반면, 
후자는 위트가 안식을 위해 찾아가는 곳275)이며, 그는 그곳에서 삶의 생동감을 느끼
게 되었다. 맬릭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온이 있는 삶과 파괴의 적막이 흐르는 
죽음의 공간을 과달카날이라는 섬 한 공간에 담아두고, 그 안에 경계선을 긋는다. 그
리고 그 선 안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여럿의 상징으로 압축시켜 보여주
고 있다.  
맬릭은 거칠고 냉혹한 현실, 죽음을 표명하는 공간과 때 묻지 않은 타락 이전의 공
간이자 삶이 활기차게 나타나는 공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과 삶의 
공간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두 공간 모두에게서 성스러움을 발
견하도록 한다. 죽음이 도사리는 전쟁터의 공간에서는 인간의 유한함과 파괴적인 악
을 깨닫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신에게 나아가는 경건을 담고 있으며, 삶
의 공간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현세 너머 다음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묵상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찰
한다. 두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의 영혼이 믿음을 지키고, 성스러운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단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삶의 공간에서 죽음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급격한 전환의 장면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와 죽음의 공간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의 메시지를 듣
고, 그 안에서 자신의 성스러움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맬릭은 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천착하지 않고, 그 모든 세
275) 폴 마르텐스(Paul Martens)는 영화를 해석하면서 원주민들이 일상을 지내며 살아가는 반대적인 공
간을 에덴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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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안에서 성스러움을 찾고자 하는 인간상을 담고자 한 것이다. 
② 현실과 이상의 경계
붉은색의 선은 또한 삶과 죽음뿐 만 아니라, 냉엄한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위트 이병과 웰쉬 상사가 서로 대화
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위트는 잦은 무단이탈로 인하여 선내 
영창에 구금되었고, 그곳에서 선임하사인 웰쉬와 면담을 나누게 된
다. 둘 사이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서로가 “세상”에 대해서 달
리 바라보고 있으며, 서로가 지향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다
음과 같이 이어진다.
위트: 저는 영창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웰쉬: 이 세상에서 개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게 현실이야.
위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갈 수 없는 상상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웰쉬: 난 그동안 장님으로 살았나보군. 우린 지금 파괴뿐인 지옥에 와 있네. 만일 그 곳에서 
살아남고 싶거든 장님이 될 수밖에 없어. 
웰쉬 상사는 전쟁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결정론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 세상(This World)”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세상”이란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하며, 그 내면을 황폐하게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에게 세상의 중심 요소
는 갈등과 파괴이며, 그 중심 앞에서 인간의 내면은 소외된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살
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파
괴의 세상 속에 놓이고, 그 세상의 파괴에 참여한다. 웰쉬 상사는 그 세상 속에서 파
괴되는 동료들을 오랜 시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찰리 중대가 투입된 과달카날 섬 210번 고지와 그 주변에서 잘 
나타난다. 찰리 중대는 섬에 상륙하여 고지에 있는 숲에 들어가게 된다. 그 숲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나있고, 태양빛이 꼭대기로부터 아래로 비치고 있다. 
숲의 뒤편에서는 전쟁터의 연기가 피어오르며 잔혹한 파괴의 흔적이 남는다. 전쟁이 
휩쓸고 간 숲에는 죽은 군인들의 시신들과 다 타고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들만 남아있
을 뿐이다. 그 숲 가운데에 원주민들이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영화에서 묘사하기
도 하였다.
웰쉬는 그 섬에서 파괴와 부재뿐인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부대원들을 통해 죽
음의 고통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을 바라본다. 특히나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그저 전장 속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개개인은 유한
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는 웰
쉬의 관점은 한 인간을 바라보는 맬릭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자신이 속해 있던 삶의 자리(Sitz im Leben)을 떠나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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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파괴와 부재를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
기한다. 그만큼 인간은 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 앞에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이며, 
그들에게 세상은 “파괴뿐인 지옥”일 뿐이다. 그 안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분투하며 “스스로를 돌보기 위함”이라는 이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웰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란 삶을 위한 잔혹한 투쟁의 공간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웰쉬의 관점은 위트와의 만남에서 계속적
으로 이어진다.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밤이 찾아오기 전, 
웰쉬는 위트에게 “자네가 참 안됐네. 이 군대에서는 자기 
몸이나 챙기면 다행이지. 남을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 필
요는 없다네. 혼자 이 미친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죽는 놈
만 불쌍한 것이지. 죽은 뒤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네. 여긴 
전쟁뿐이니까.”라고 말을 건넨다. 그 때 위트가 바라보는 것은 해가 다 지고 어두워진 
하늘에 커다란 달이 뜨는 광경이었다. 달빛이 큰 야자나무 주변을 비추고 있지만 주
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그 옆에는 들개 두 마리가 죽은 군인들의 시체를 뜯어먹
고 있었다. 위트가 바라보는 전쟁터의 밤 풍경은 웰쉬가 대변하는 “이 세상”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게 세상은 파괴적이고 냉혹한 전쟁터의 공간이다. 그리
고 그 전쟁터에서 남아있는 것은 폭력과 죽음이다. 그 파괴적인 힘 앞에 인간은 대항
할 수 없으며, 파괴로 가득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웰쉬는 세상의 파괴적인 힘에 순
응해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고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요소를 통해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다.
그와 반면, 잔혹한 세상을 말하는 상사에게 “또 다른 세상(Another World)을 보았
습니다.”라고 말하는 위트 이병은 이상적인 세계를 대변하고 표명하고 있다. 그는 자
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로운 모습을 원주민들의 공동체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섬 원
주민과 군인인 자신이 갈등 없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타락하기 이전의 낙원의 모습과 
같다고 여겼다. 위트는 마치 신화적 에덴동산에 정착한 아담과 같았다. 그는 이전의 
선현들이 저지른 타락에서 자유로운 인간이며, 자연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였다. 
즉,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276)
위트가 말하는 “또 다른 세상(Another World)"은 전쟁 중인 현실 속에서 그가 지향
하는 이상향이었다. 그곳은 현대에서 나타나는 정치, 문화적인 갈등이나 그 안에서 나
타나는 복잡다단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역사의 발전 과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할 것 같은 타락 이전의 세상이자 새로운 세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원
주민들은 성스러운 인간이자, 성육신한 존재이며 성체이다.277)
이 같이 위트가 경험하고 바라본 이상향의 형태는 16세기부터 표명된 것이다. 이탈
리아의 인류학자인 지오반니 코치아라(G. Cocchiara)는 ‘행복한 미개인’이라는 개념
276) Lloyd Michaels, Terrence Malick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pp.69-70.
277) Thomas Wall, "Rührender Achtung: Terrence Malick's Cinematic Neo-Modernity." (2014) 
Terrence Malick: Film and Philosoph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4),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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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관념학자들이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원주민들의 행동, 특히 가족, 사회, 소유에 대한 부분을 일컫는 것이다.278)
‘행복한 미개인’ 또는 ‘발명된 미개인’이라는 것은 16~18세기의 감수성과 관념에서 유
래된 개념이며, 역사 이전의 낙원과 그곳에 살았던 이들에 대한 신화로부터 발췌해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원시인 또는 원주민들의 발명에 대해서
보다는 그 모범적인 이미지를 신화화시켜서 회상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여겨진다.279)
본래 16~18세기의 인류학자들은 원주민 사회를 관찰하면서, 문명의 폐해를 모면한 
행복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토피아적인 사회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지상낙원
과 그리스도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280) 이는 일반적인 고대나 성
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서 나타나는 오래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와 문명 너머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인간의 신화적인 이미지이다. 엘리아데는 이
러한 신화적인 이미지가 고대의 지상 낙원의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황금시대 또는 태
고의 완전함에 대한 신화를 새롭게 갱신하고 연장시킨다고 설명하였다.281) 즉, 낙원 
신화에서 등장하는 타락하기 이전 인간이 가졌던 영적인 순결과 지복을 동경하며, 모
성애적이고 관대한 자연 가운데에서 모범적인 인간의 지복과 자유와 순수함을 말하고
자 하였다.282)
맬릭은 에덴에 대한 향수와 이상향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점을 위트 이병의 시각을 빌려서 대
변해주고 있다. 위트가 목격한 원주민들의 공동체는 당대 서양인들이 동경해왔던 ’행복한 미
개인의 신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맬릭은 위트가 바라본 원주민 공동체를 현대의 문화적인 갈
등이나 정치, 경제적인 복잡함, 역사적인 발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서 벗어나 여전
히 존재할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는 맬릭의 촬영 기법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마치 에머슨이 자연에 대한 은유를 보여주는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열광적인 자각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서 보편적인 존재의 흐름을 결합시키
고 억제되지 않고 불멸하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지향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각
은 모든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과 소실이 나타나며, 그 동시에 순간적이고 이상적인 자
각을 통해서 즉각적인 깨달음을 만들어낸다.283) 맬릭은 이를 통해 위트가 이상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웰쉬와 위트는 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각각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선 웰쉬는 고통과 체념으로 가득한 섬에서 자
기 자신을 만들어나가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위트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이상향을 바라보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기쁨을 찾는다. 그의 영혼은 전쟁의 폭력과 
파괴 속에서 고통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 파괴를 극복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부분에서 맬릭
278)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꿈‧신비』, 강응섭 옮김 (숲, 2006). p.37.




283) Lloyd Michaels, Terrence Malick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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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개의 대조적인 세계에 인물들을 재배치한다. 즉, 두 사람이 바라보
는 세상에 대한 관점과 지향을 서로 구분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다양한 길이 있음
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길을 모두 포착하고자 시도한다.
1.2. 전장 속의 군인들
과달카날 섬에 상륙한 군인들은 섬 안으로 들어가 적군이 있
는지 정찰한다. 그들은 적군도 아군도 없는 적막한 공간을 돌
아다니며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들은 풀숲에 숨
어 들어가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며 이동하지만, 주변의 수풀
들은 그들을 숨겨주지 못한다. 군인들은 끊임없이 내리쬐는 
태양의 강렬한 빛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아무리 위
장하고 숨어서 움직이려 하여도 그들의 동태가 파악되고 그들
의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인간이 죽음을 피하고 떠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으며, 죽
음이라는 파괴적인 힘 앞에 스스로가 노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에
서는 일본군에게 들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정찰을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상징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맬릭은 전장에 참여하는 군인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상징을 평행하여 두
고 있는데, 이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과 주어진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
는 군인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식하고 있
는 새의 모습은 보통 자신의 둥지를 마련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나, 철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으며, 관상용으로 두는 새와 같은 경우 새장에 갇힌 
채 그 안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섬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행렬과 
군인들의 행렬을 서로 상반된 이미지로 배치하고 있다. 
새들은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자신들만의 행렬을 그리며 날
아간다. 새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어디든지 날아다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반면, 찰리 중대의 군인들 역시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곳을 떠나 
전쟁터로 향한 이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던 사람들과의 규범이나 관습들, 그
리고 그들과의 소속감을 통하여 주어지는 안정감에서 떠나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죽
음과 파괴만이 엄습한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움직이지 못하며,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군집들 사이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인들은 마치 체스의 말 같
이 권력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이러한 표현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Ryan 
Privates, 1998)>와 같이 형제애나 애국자 정신을 이상화하는 기존의 전쟁영화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맬릭은 기존의 전쟁영화에서 나타나는 전개방식을 과
감하게 탈피하고 군인들의 계급이나 국가주의적인 이념사회와 같은 인간들의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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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어떻게 잠재적 불안정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인간 존재들이 서로 공유하고 인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는지에 대해서 숨김없이 드러내고자 하였다.284)
이러한 군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맬릭은 웰쉬 상사의 말을 빌려 “움직이는 감옥(A 
Moving Box)”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군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화적인 표현으
로서, 모두 다양한 틀을 가지고 있다. 즉, 전쟁에 대한 각각의 해석인데, 여기서 말하
는 전쟁이란 다른 누군가의 열망이자, 그 세계의 욕망일 뿐임을 말한다. 이는 부당하
고 아무 의미 없는 사회적 구조일 뿐이다.2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있는 권력
자들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존재들을 이용하여 그 열망을 이루고자하며, 그 과정 속
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피력한다. 
영화에서는 군대에서 나타나는 상명하복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
음으로 내모는 권력자들의 욕망을 이야기하며, 모든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주
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움직이는 감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비판
하고 있다. 맬릭의 시각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진영이든 당위적이지 않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던져야 한
다. 군인들은 스스로가 싸워야 할 이유를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이 생각한 이유와 
관점에 따라 전쟁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나 국가와 권력자
들의 전체주의적인 사고와 과도한 애국심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억제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슬로건들을 통하여 군인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내면을 스스로 가두도록 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움직이는 감옥”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기존의 전쟁영화들은 맬릭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적게 언급하는 편
이다. 대부분의 영화들은 군인들의 활약과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 국가를 위한 장렬한 
희생을 담은 장면들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해당 국가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한다. 그러나 맬릭은 기존의 장르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을 모두 거부하고 각 
군인들의 독백과 행동들을 통해서 찰리 중대의 대원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단순히 국
가를 위한 전쟁이나 권력자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며, 
자신의 내면과 의지를 가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고자 몸부림치는 일련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1.3. 과달카날 섬의 자연이 주는 상징적 의미
영화 <씬 레드 라인>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자연을 담
은 장면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늪으로 기
어가는 악어나 태양빛이 수직으로 내리쬐며 나타나는 커
다란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에 깃들어 사는 새들이나 수
풀, 덤불들을 영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물이나 식
284) Steven Rybin, Terrence Malick and the Thought of Film (Maryland: Lexington Books, 
2012), p.121. 
285) Ibid,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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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같은 자연 생물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장면을 통하여 맬릭은 자연의 섭리에 대해
서 이야기하며, 특히 인물들이 처해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자연의 섭리인 것인지
에 대한 고찰을 상징적으로 담기 위해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서식하는 생명들을 상징
으로 삼아 보여주고 있다. 
영화 안에서 자연과 생명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장면으로 악어가 늪으로 기어나가고, 나무가 우거진 숲에 여러 줄기의 빛이 
드리우고 다양한 나무들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하나의 독백이 나타나는
데, 그것은 “전쟁이란 과연 자연의 섭리인가? 왜 자연은 스스로 싸우며, 왜 땅은 바
다와 맞서는가? 그 안에는 이중적인 속성이 있어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서 맬릭은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생존을 위해서 저지르는 것이며, 자신들 스스
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고자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전쟁의 주체는 
항상 서로를 죽인 인간들이다. 결국, 맬릭은 인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리나 정의 
등에 대해서 도전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는 ‘그들만의 섭리’
인 전쟁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286)
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늪을 기어가는 악어에서 나타나는 상징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삶의 본능적인 요소 또는 인간 안에 나타나는 동물적인 본성을 상징하며, 인
간이 성스러움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넘어서야 하는 본능적이면서 감정적인 충동
을 나타낸다. 특히, 신화 속에서 살해되거나 길들여져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동물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과 연결될 수 있다.287)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씬 레드 라인>에서 악어라는 동물로 대변되어 나타난다.
사람들은 악어를 무섭고 위험한 맹수로,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존재로 여긴다. <씬 
레드 라인>에서 맬릭은 맹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이용하여 자연이라
는 요소를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내재하고 있는 폭력적인 본질로 해석한다. 그리고 자
연이 지니고 있는 폭력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을 인간의 내면과 연결하고 있다. 맬릭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중,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무
기를 내세우고 서로를 공격하는 부분을 거울로 삼아 인간 스스로의 본성을 통찰하도
록 돕는다. 즉, 인간의 본능과 충동 안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본질과 그 본질이 각 
자연의 요소로 나타나면서 서로 충돌하여 나타나는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
고자 하였다. 
첫 장면에 나타나는 악어는 영화 중반에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군인들에게 포
획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장면에 나타나는 악어와 다른 상
징적인 의미로 다가간다고 해석한다. 여기서는 전쟁 도중에 죽은 사람들 또는 이후에 
286) Russell Manning, "Darkness from Light: Dialectics and The Thin Red Line." (2014) 
Terrence Malick: Film and Philosoph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4), 
pp.168-169. 
287)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 주술적-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이재실 옮김 (까치, 
1998),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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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미쳐갔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외
상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
이 두 장면에 나타난 악어의 상반된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영화에서 등장하는 
악어의 상징은 결국 자연의 섭리로 나타나는 전쟁의 광풍 속에 휘말리는 인간의 본성
을 모두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폭력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며 잔혹함을 내세
우지만, 어느 순간에선가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자연이 냉혹하
고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찰리 중대의 대원들이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여 진격했을 때 나타난다. 
이들은 숲이 우거진 늪지를 건너가는데, “당신께서 만드신 이 많은 피조물들......그러
나 죽음만은 벗어날 수 없으니, 결국 죽음으로 생명을 낳게 하려 하시는 겁니까?”라
는 독백이 등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맬릭은 주변의 자연과 생물들을 담아놓은 장
면을 삽입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 존재의 실상은 불안정
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늪지에 자라는 나무들과 앵무
새는 신의 위대한 “창조물”을 상징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동물과 식물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으며, 늘 불변하고 번영한다. 맬릭은 죽음과 파괴의 세계로 들어온 인간
과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오랜 
시간동안 자신들이 자연의 다른 생명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스스로의 한계와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
을 얻고 그를 통하여 인간 스스로가 누구인지 아는 지혜를 터득하기를 원하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연에 대항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며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자
연에 굴복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 역시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자 자연의 일부분이었
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에 있는 생명에서 나타나는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인간 스스로가 생각한 것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맬릭은 자연의 측면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인간의 본성을 폭력에 대한 자신
의 탐구와 연계하고 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폭력은 자연의 본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름
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죽음 속에서 잉태되고, 피어
나는 생명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288)
1.4. 불 상징의 두 가지 의미
<씬 레드 라인>에서 불은 영화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로 등장한다. 특
히 영화 안에서 불의 상징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영화 안에서 불
은 폭력의 상징이며, 폭력적인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요소로 나타난다. 불은 매력
288) John Bleasdale, "Terrence Malick's Histories of Violence." (2014) Terrence Malick: Film 
and Philosoph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4),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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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파괴적이며, 예측불허의 상황을 끌어올리고 쉽게 통제 못하게 만든다. 맬릭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파괴하는 불의 속성을 상징으로 사용한다.289)
예를 들어, 찰리 중대가 일본군의 벙커가 있는 고지를 탈환 했을 때, 고지 주변에 
있는 숲을 모두 불태우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 불이 늘어나면서 나무는 까맣게 타버
리고, 전투가 벌어진 곳은 연기가 일고 있다. 섬 안에 있던 푸른 나무들과 무성한 풀
들은 불 앞에서 모두 소멸되었다. 불은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숲에 붙은 불은 마치 군인들의 화기에서 우연히 나무와 
풀들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을 만들지만, 그 불들은 모두 의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맬릭은 의도적으로 나타난 불들이 마치 신의 행위처럼 여기도록 그리고 있다. 
그러나 불은 파괴적인 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스러움의 기운을 상징하며, 성스
러운 존재의 현현을 상징하기도 한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불꽃처
럼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다.290) 그리고 불의 성스러움은 맬릭의 영화 전
반에서 강조되어 나타난다. <씬 레드 라인>의 초반부에서 위트 이병은 웰쉬 상사에게 
“저는 또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라고 응수한다. 그리고 그 이후, 선상 영창에서 홀
로 성냥을 그어 불을 킨다. 그리고 그 불꽃을 가만히 응시한다. 위트가 바라보는 불
꽃은 그가 바라본 또 다른 세상, 마치 천국과 같이 나타난 이상향을 향한 성스러운 
갈망이 그려져 있다. 그것은 위트의 독백에서도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큰 불길을 이루듯이, 우리의 움직임은 하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다.”
이러한 불의 상징은 다른 장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찰리 중대가 고지로 진격
하기 전 날 밤, 중대장인 스타로스 대위는 자신의 진지에서 홀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그는 촛불이 비치는 가느다란 빛 아래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
린다.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불은 언급한 대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상징이자 용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다. 따라서 불은 
양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상징으로 등장하며, 그 의미가 종교성을 강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타오르는 불의 상징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특히 종교적
인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타오르는 불은 초자연적인 전경을 보
여주는 특성을 나타낸다. 즉 불은 일관적이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우주의 존재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91)
<씬 레드 라인>에서 나타나는 불은 파괴적이지만 그 안에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양
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불은 두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상반된 성
격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세상에 불이 일어났을 때, 그 불이 세상
289) Ibid, p.41.  
290) Ibid, p.41.
291) Ibid,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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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불이 인간 개개인의 내면 
안으로 들어갈 때, 내면은 불의 파괴적인 특성에 의하여 파괴를 경험하고 정화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성스러운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것이 묵상의 개념이든, 기
도의 개념이든, 그들은 불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나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불”이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 기능
에 대해서 정의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종교형태론』에서는 공희 의
례의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재생의 의미를 알고자 성스러운 ‘힘’에 대해서 초점을 맞
춘다. 그에 따라 엘리아데는 특정한 힘의 재생이 태초에 이루어진 창조의 행위, 원초
적인 행위의 반복으로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결국 재생을 위한 공희는 창조에 관한 
의례의 반복이다. 창조의 신화는 그 몸에서 세계가 만들어지고 성장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으며, 특히 의례적인 죽음이 그 안에 나타난다. 즉, 의례는 창조를 거듭하게 
만든다는 것이다.292) 여기서 엘리아데는 크리크족 인디언들의 의례를 예시로 들면서 
모든 악과 죄를 정화하고 구제하는 의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즉, 불이라는 불은 남
김없이 끄고, 새로운 불을 켜는 것인데, 이를 통해 참여자는 심신을 정화하고 다시 
새롭게 한다고 설명한다.293)
엘리아데가 말하는 새로운 불의 생성과 심신의 정화는 스타로스 대위가 작은 촛불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과 연결시킬 수 있다. 스타로스는 살육이 넘치는 전쟁터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앞둔 
전투 속에서 그는 하나의 기원을 하는데, 그 기원은 자신의 삶이 연명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이 이끄는 부대원들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타로스 대위는 자신의 죄를 조그마한 불꽃을 통해 정화하고 구제하는 의
식을 치루는 것이다.
또한 스타로스 대위는 전날 밤 의례 이후 거듭난 모습으로 전투에 임한다. 그는 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하들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 된다. 마치 붙타
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야웨의 부름을 받던 모세나, 제단 위의 숯불을 입에 대는 의식
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의식한 예언자 이사야처럼 스타로스 대위는 스스로가 해야 하
는 직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직무는 군인으로서 
상명하복의 원칙을 따르고, 명령에 따라 부하들을 무리하게 전쟁터에 내모는 것이 아
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포기할 수 있는 인물로 한 단계 
변모하는 것이다. 맬릭은 스타로스가 작은 촛불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는 엘리아데가 말하는 불의 속성과 
연결 될 수 있다. 
또한 불은 인간에게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말하는데, 이는 『성과 속』에서 주로 나타난다. 엘리아데는 토지 취득에 관한 
베다 의례를 예시로 들면서 그 의미를 확대시킨다. 베다의 취득 의례는 아그니(Agni)
292)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p.452.
293) Ibid,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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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바치는 불의 제단을 건립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발한다. 『샤타파타 브라
흐마나』에 의하면, “사람들이 불 제단을 만들 때에 그 곳에서 거처를 정하게 되고, 
제단을 세운 모든 사람들은 정식으로 그 곳에 정주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즉, 제단
의 공간이 성스러운 공간이 되고, 주변 지역이 정화가 되면서 또 하나의 코스모스(우
주)를 구축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그니 신에 대한 제단의 건립은 창조를 작게
나마 재현하는 과정인 것이다.294)  
엘리아데가 베다 의례를 통하여 불의 역할을 이야기한 부분은 <씬 레드 라인>의 내
용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의 주인공인 위트 이병은 선상영
창에서 성냥불을 긋고, 그 불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행위를 한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자신이 바라본 또 다른 세상, 그 이상향을 그리며 자신만
의 우주를 구축한다. 그는 불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그 공간에 담겨 있는 관념들을 반복적으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
신의 일생에서 보이고자 한 것이다. 위트는 불을 통해 의례적인 죽음을 맞고, 새로운 
이상을 향한 창조를 재현하는 것이다. 
1.5. 물의 상징에 대한 두 가지 의미: 생명의 상징, 그리고 정화와 재생의 상징
<씬 레드 라인>에서는 물의 상징들이 곳곳에 나타나며, 그 상징이 던져주는 의미는 
영화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물의 상징이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위트가 원주민 부락에서 휴식을 취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세 가지 장면이 
이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원주민 아이들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수영하며 물속
에서 뛰어노는 장면들이 자주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위트가 그 바닷가에서 유유히 
카누를 타고 노를 젓는 장면이 이어서 나온다. 그리고 원주민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물가에서 씻기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등장한다. 위트는 그들의 광경을 지켜보면서 회
상하고, 삶과 죽음에 대하여 고뇌한다.  
초반부에서 아이들이 물속에서 노는 장면은 후반부 장면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후반부에서 위트는 동료들을 보내고 스스로 
희생한다. 위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등장하는 장면은 첫 부
분에서 그가 머무른 원주민 마을의 그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함
께 물에서 수영하며 뛰어노는 장면이 나타난다. 첫 부분에서는 
아이들만 그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것이 나타났다면 이번 장면에서는 위트가 그 아이
들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노는 장면이 나타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물의 상징이 나타나는 부분은 찰리 부대가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여 동
태를 파악하고 진영을 구축한다. 그들은 부상당한 선발대 인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여기서 위트는 부상자들을 정성껏 실어 나르고 강가로 데리고 가 그들의 
상처를 씻기며 돌본다. 그는 부상병들의 아픔에 통감하며 물로 그들의 상처를 씻기는
294) 미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8),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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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그의 모습이 마치 세례의식과 같다는 해석이 등장한다.295)
마지막 장면에서는 찰리 부대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이 군함을 타고 다음 전투지역
으로 이동할 때, 한 군인이 바다가 펼쳐진 전경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담긴 독백을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찰리 부대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이 군함을 타고 다음 전투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한 군인이 바다가 펼쳐진 전경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담긴 독
백을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빛과 어둠, 사랑과 증오,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가 아니었을까?......
나의 영혼을 이제 받아주시옵소서. 제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당신이 창조한 것, 
그 빛나는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원주민 마을의 풍경이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물가를 유유히 건너는 장면이 등장하며, 부락 주변의 해변에는 작은 돌과 그 옆에 자
라난 풀이 등장하며 영화가 끝이 난다. 
<씬 레드 라인>에서 나타나는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
나는 생명의 상징이며, 다른 하나는 정화와 재생의 의미이다. 첫째로, 위트가 머무르
는 원주민 부락에서 등장하는 물은 생명의 상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물이 
본래 근원이자 원천으로서 모든 존재 가능성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
였다. 또한 모든 형태에 선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를 뒷받침해주며, 모든 창조의 
모델이 되는 이미지는 물결 한 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는” 섬의 이미지라고 설명하
였다.296) 또한 물은 대지와 동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며, 그 안
에 많은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유동적이다. 그리고 만물의 성장을 떠받들고 
있다고 보았다.297)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공간은 생기가 차있으며 죽음이 감돌고 있는 전쟁터와 상반된 삶의 공간이며, 
죽음과 파괴, 폭력이 가득한 세상과 반대된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상징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의미는 <씬 레드 라인>의 마지막 장면, 그 중 마지막 시퀀스(Sequence)에서
도 잘 나타난다. 마지막 시퀀스에서는 얕은 파도가 
치는 해변가에 작은 돌이 놓여져 있고, 그 돌에 작은 
수풀이 자라고 있는 장면이다. 이 작은 돌은 언뜻 보
면 군인들이 쓰고 있는 군모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는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의미를 표명하는 장
면이다.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땅의 생물들을 번성하게 만든다. 이러한 물의 상
징적인 의미는 마지막 시퀀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전쟁의 파괴로 인해 생명이 
295) John Bleasdale, "Terrence Malick's Histories of Violence." (2014) Terrence Malick: Film 
and Philosoph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4), p.49.  
296)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 주술적-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이재실 옮김 (까치, 
1998), pp.165-166.
297)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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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풀들이 돋아나고 있으며, 돋아나는 풀은 새롭게 
창조되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파괴된 세상 속에서 물로 인하여 새로운 생
명이 생동하는 것을 맬릭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바다는 다른 물보다 더 강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다는 삶과 죽
음이 분화되지 않은 태초의 공간이자, 늘 새로운 시간인 태초가 재현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즉, 태초의 창조의 공간이 반복되고, 정화를 통해서 태초의 시간이 반복됨
을 의미한다.298) 이러한 바다의 상징적인 의미가 <씬 레드 라인>에서 고스란히 나타
남을 볼 수 있다. 바닷가가 가까이 자리잡은 원주민의 부락은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타락하지 않은 낙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
면이나 카누를 타고 다니는 장면을 통해서 바닷가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맬릭이 위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이상향 또는 낙원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으며, 그 상징으로서 때 묻지 않은 순수성을 지닌 태초의 시간과 공간의 재
현을 나타내는 바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다의 상징적인 의미는 <씬 레드 라인>의 마지막 부분들에서 강조되어 나타
난다. 우선, 위트 이병의 죽음 이후, 위트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던 바다에서 함께 뛰
노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는 위트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그의 영혼이 태초의 
시간과 공간이자 그가 도달하고자 한 이상으로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새로운 탄생을 맞이  하였으며, 그 상징적인 요소로서 바다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름 없는 군인이 군함 갑판 위에 올라가 바다가 보
이는 곳에서 묵상과 기도를 올린다. 그는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고
의 시간과 공간이 재현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신의 창조의 진정
한 의미를 알 수 있기를 기도하며, 신과 교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의 독백은 태초의 
모든 시간과 공간, 즉 근원을 상징하는 공간 안에서 인간이 드러내는 빛과 어둠, 사
랑과 증오라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과거
와 현재, 그리고 자신이 보여준 증오와 어두운 측면을 묵상하면서 발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빛,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했을 것이
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범속
함과 죄를 씻고자 하였을 것이다.299)
이를 볼 때 맬릭이 말하고자 하는 물의 두 번째 의미는 정화와 재생, 갱신의 의미였
을 것이다. 물은 정화와 재생의 의미를 나타내며, 옛 존재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존재
를 만들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특히 세례나 침례와 같은 의례
적인 행위를 통해 물의 영적 재생으로서의 의미를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영화에
서 위트가 과달카날 섬에서 부상병을 위해서 씻겨주는 장면이나, 원주민 부락에서 어
머니가 아이를 씻겨주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세례와 침례와 같은 의례를 보면, 대상자가 물을 뒤집어쓰거나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는 물에서 모든 것이 용해되고, 모든 형태가 없어지며, 현상으로 일어난 모든 존재
가 없어지는 상징적인 형태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내재됨을 의미한다. 즉, 인간적인 차
원에서 죽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옴으
로써 죄와 과거가 없고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고, 새롭고 참된 삶을 시작함을 의미
하는 것이다. 물은 지나간 시간을 무화시키고, 그 사물의 원초 상태 그대로의 완전함
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정화와 재생의 기능을 한다.300)
세례와 침례는 기독교에서 영적 재생의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난다. 세례 또는 침례
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감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과 같다. 즉, 인간 스스
로가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재탄생 또는 정화, 갱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세
례의 상징성을 해석한 교부신학에서는 세례와 침례의 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물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적인 가치이며, 또 다른 것은 죽
음과 재생의 세례적인 상징이다.301)
가령, 위트가 부상병들을 강가에서 씻겨주는 장면은 이미 원주민들의 부락을 다녀오
면서 그리스도교적인 평화를 누리고, 타락하지 않은 순수성을 경험한 위트가 전쟁이 
벌어지는 정반대의 현장 속에서 폭력에 노출된 사람을 향하여 보여주는 의례적인 상
징이다. 즉, 전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살육으로 인하여 파괴된 인간을 보듬어주고 물
로 씻어줌으로써, 죽음의 공간에 있던 존재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시키
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위트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1.6. 아름다운 빛(A Beautiful Spark)의 의미
웰쉬는 위트와 대화를 하면서 “자네는 그 아름답다는 빛(Spark)을 여전히 믿나?”라
는 질문을 한다. 웰쉬가 말하는 “아름다운 빛”은 본래 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의 질문은 “아직도 자네는 스스로 영혼이 있다고 믿나?”라는 것
으로 영혼이나 내세, 이상향에 대한 믿음을 이미 저버린 한 인간이 신에게 던지는 질
문인 것이다. 그는 위트라는 한 믿음 있는 인물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실상 그 질문이 
겨냥하는 것은 신을 향한 것이었다. 
위트는 파괴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향한 이기적인 생존을 향해 달려가는 
웰쉬와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처해있는 상황은 죽음의 어두움이 깊이 
드리운 곳이다. 웰쉬를 포함한 많은 군인들은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각자
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지향점을 버리고 살아갔다. 위트 역시 그들처럼 전쟁터에 
뛰어들면서 그 어두움에 나아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빛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한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우는 다른 군인들과 달리 위트는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300)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p.273.
301) Ibid, pp.275-277.
- 80 -
서 싸운다. 그의 싸움은 항상 동료들을 지키고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
하고 희생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운 빛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를 
대변하는 상징은 바로 위트 이병의 환영에서 나타나는 반짝이는 빛이다. 그의 환영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영혼의 모습과 같다. 위트는 그 빛을 통해서 영적인 합
일을 이루고자 했었으며, 이는 그의 독백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모두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여럿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하나의 
영혼 말이다.”
이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영혼은 모두 하나이며, 각각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서로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맬릭은 위트의 독백을 통하여 “하나의 영혼”이라는 자신만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게 인간의 영혼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불어넣었던 것, 인간이 신의 
형상을 본 따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그 요소는 인간을 살아
있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렇기에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 “좋았더
라.”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영혼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맬릭은 위트 이병을 통하여 인간 내
면 안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위트 이병은 영혼에 관한 자신만의 생각을 잃지 않았으며, 그 생각은 웰쉬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표명되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씬 레
드 라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위트 이병이 죽음을 당하고, 부대원들이 그를 위해서 
무덤을 만든다. 웰쉬는 그의 무덤 앞에서 꿇어 앉아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진다.
“자네의 빛(Spark)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장면 이후에 맬릭은 위트의 아름다운 빛(영혼)이 웰쉬에게 내재되었으며, 그것은 
그의 내면의 독백에서 드러남을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 안에 위트의 빛을 가지고 있
으며, 위트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아름다운 빛에 대한 기억과 새로운 삶을 가지고 새
로운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302) 위트의 빛은 그와 상반된 삶을 가지고 있던 웰쉬
의 내면을 비추고, 그를 변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악을 경험하는 
괴로운 삶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빛을 내면화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서로의 변화는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타
나는 광기를 이해하게 하고 살아남고자 분투하면서 아름다운 빛을 지향하고 찾는 것
을 의미한다.303) 위트의 빛이 웰쉬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은 웰쉬가 과
302) Mark S. M. Scott, "Light in the Darkness: The Problem of Evil in The Thin Red Line."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179.
303) Ibid,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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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카날 섬을 떠났을 때 신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서 나타난다.
“제가 부족한 탓에 살아서 당신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당신을 느낄 수 
있었다면, 저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갔겠죠.”
이는 위트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 자신이 그 깨달음을 얻었고, 위트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아름다움을 얻어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전쟁터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 생각하던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성스러운 목적도, 높
은 곳을 향한 지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도리어 그것을 지향하는 부하에 대해서 의구
심의 질문을 던지고 신을 향해 의문을 던지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하가 보
여주는 행동과 희생을 보고 그는 변화한다. 스스로 “그 아름다운 빛을 여전히 믿고 
다니나?”며 비웃던 그는 그 아름다운 빛을 가슴에 품은 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
아가게 된다.  
전쟁은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섭리를 유린한다. 그러나 맬릭은 그 현장 속에서 적개
심을 거두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인간이 존재의 합일에 대해서 자각하고, 영적인 단계에서 하나의 커다란 
영혼(One Big Soul)으로 합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그들의 적도 동
맹이 되고, 낮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자신 안의 빛을 드러내고 심는 과정을 
통해서 신의 형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맬릭은 시사한다.304) 결국 위트 이병
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빛이라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외부적인 평화를 고취시키고 인
간 사이의 관계에 생기를 넣어주는 요소가 된다. 그 빛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의 조화와 평화를 만들어내며, 어두움이 깔려 
있는 세상 안에서 희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1.7. 인물들의 회상 장면
<씬 레드 라인>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회상은 위트 이병과 벨 이병의 회상이 대표적
으로 나타나는 장면이다. 두 인물의 회상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은 낙원에 대한 오래된 향수가 반영되어 나타난 점이다. 두 인물은 서로 자
신만의 이상향 또는 낙원을 형성하였고, 그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이 담겨져 있다. 그
리고 그 공간은 맬릭 감독의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묘사되었다. 두 인물의 회상은 다
음과 같이 서술된다. 
① 위트 이병의 회상: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영화 안에서 위트 이병의 회상은 두 번 나타난다. 이 두 회상은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 서있는 위트의 상황을 나타내면서, 위트가 나아가고자 
304) Ibid,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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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회상은 위트가 원주민 마을 앞에 있는 
해안가에 앉아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회상은 임종을 
앞둔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다. 위트는 임종 전의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여동
생의 손을 붙잡았던 그 순간을 회상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두 마리의 
새와 자신의 품에 안긴 여동생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회상하던 과거의 공간이 사
라지고 현재 그가 있는 섬의 바닷가로 다시 전환된다. 맬릭은 이를 통해 원주민 공동
체에 머물면서 묵상하는 위트를 그리고 있는데, 그는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순수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첫 번째 회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삶을 바라보면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죽고 난 후에 내세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이다. 이러한 고민은 찰리 중대에 합류한 이후에도 이어지며, 그에 대한 흔적은 웰쉬 
상사와의 대화305)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위트의 두 번째 회상은 그가 무단이탈로 인해 선상 영창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성냥
을 그어 킨 불을 응시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그는 어린 시절에 대한 짧은 회상을 
한다. 그는 건초가 쌓여 있는 곳에서 즐거워했던 어릴 때의 목가 생활을 생각한다. 
이러한 위트의 시각을 통해서 맬릭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 이미지의 공간에 대하여 토
마스 월(Thomas Wall)은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의 “태고(the 
Ancient)"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쉴러가 말하는 태고란 ‘우리에게서 벗어
난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얻어내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도달하고자 
희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자 순수한 모습을 의미한다. 매
닝은 이 인용구를 통하여 원주민 마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공간임을 말하며, 마치 타락 이전의 낙원과 같은 곳으로 맬
릭이 묘사한다고 설명하였다.306)
② 벨 이병의 회상: 아내와의 추억
벨 이병의 회상은 주로 아내 마티(Marty, 미란다 오토 扮)와의 추억에 대한 것이다. 
그는 본래 공병대 장교였으나, 해외발령이 나자 아내와 멀리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
로 장교직을 사임한다. 그러자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당하고 
보병대에 배치되어 남태평양에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는 과달카날 섬으로 가는 군함
에서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순간부터 아내의 모습을 회상한다.(첫 번째 회상) 그 회상
에서는 떠나기 전 자신과 아내가 함께 있던 순간이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회상은 그가 과달카날에 상륙하고 전투지에 진격했을 때 나타난다. 여기서는 그가 자
신의 고향 집에서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을 회상하는 부분이다(두 번째 회상). 
305) 위트는 다른 전투 지역에 들어서기 전 어떤 낡은 집에서 쉬고 있는 웰쉬를 만난다. 그곳에서 웰쉬
는 위트에게 “자넨 아직도 그 아름다운 빛을 믿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아름다운 빛이란 영
혼, 또는 영혼들이 머무르는 내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질문은 위트가 끊임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고, 고민하고 있었음을 웰쉬가 인지하고 던진 질문이다. 
306) Thomas Wall, "Rührender Achtung: Terrence Malick's Cinematic Neo-Modernity." (2014) 
Terrence Malick: Film and Philosoph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4),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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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이병이 아내와 함께 보낸 추억에 대한 회상은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어져 
나타난다. 특히, 그의 회상은 전투가 격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전투
의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내를 회상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인다. 
벨의 회상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그는 아내를 기억하
고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에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추억을 동력
삼아 전투에 나서며, 돌아와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싸워나간다. 그는 전쟁터의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생존한다. 그에게는 아내와의 추억과 그를 향한 그리
움이 그를 살게 하는 것이다. 아내를 향한 벨의 회상은 낭만적으로 묘사되고 이상적
으로 그려진다. 그의 회상에 나타나는 아내의 모습은 오로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모
습으로만 나타난다. 
벨 이병의 시각에서 보는 아내 마티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이나 창세기에 등
장하는 최초의 여인인 이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맬릭은 위트 이병
이 바라고 있던 이상향에 대한 평행적인 묘사를 그리고 있다. 위트가 자신의 이상향
을 원주민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에서 발견하고 그 이상향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면, 
벨은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순간에서 이상향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다. 결국 벨의 회상은 전쟁의 힘들고 잔혹한 경험을 직면하고 그 속에
서 이겨나가게 하는 힘을 주고 그의 주변을 에워싸며 그를 압도하게 만든다.
벨 이병의 회상 장면은 제임스 존스의 원작과 다르게 묘사되어 나타난다. 제임스 존
스의 원작에서 나타나는 벨과 그의 아내의 관계는 매우 육감적이고 성적인 묘사307)가 
나타난다. 맬릭은 이 같은 묘사를 육체적인 요소와 분리되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하면
서 그와 그녀와의 관계를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로 전환시킨다.308) 이
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지향할 수 있는 
이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벨의 회상은 아내가 그에게 보낸 이별의 편지로 끝이 나게 된다. 이 
때에는 아내에 대한 벨의 회상이 나타나기 보다는 벨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내의 모
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다른 남자를 만나 이별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다. 아내가 결별을 요하는 편지를 읽은 뒤, 벨은 그 자리
에서 주저앉아 버린다. 결별의 소식을 들은 순간, 그의 에덴동산과 같았던 이상향이 
사라지고, 그 신화가 무너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인간의 원론적인 물음에 대한 답, <트리 오브 라이프(The 
Tree of Life)>
307) 원작에서는 벨 이병이 파이프 이병과 함께 대화할 때 자신이 공병 장교에서 이병으로 강등된 이유
를 설명한다. 그는 아내와 떨어져 지낼 수 없어 직위 강등을 감수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둘 다 섹스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라던가 “우리는 둘 다 육체적인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308) Steven Rybin, Terrence Malick and the Thought of Film (Maryland: Lexington Books, 
2012),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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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붉은 불꽃(Flame)의 상징
영화의 첫 장면에는 어두움 가운데 붉은 불꽃이 일어내면서 
시작한다. 그 불꽃은 조용히 나타나서 주변을 감싸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며, 다시 주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사라져버린다. 불꽃은 처음에 붉은 빛을 띠었지만, 여러 빛깔
이 섞여있는 형태로 변하여 등장한다. 그리고 그 불꽃이 나
타난 후, “어머니! 형제! 그들이 저를 당신께 이끌어주었습니
다”라는 독백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내 사라진다.
첫 장면에서 등장했던 이 불꽃은 “어떻게 저에게 오게 된 것입니까?”라는 독백과 함
께 다시 등장하며,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담은 10분간의 파노라마 장면에도 등장
한다. 창조 장면이 등장하기 전 오브라이언 부인은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신에게 
질문한다. “주님, 왜죠? 어디에 계시죠?”라는 질문을 신에게 던진다. 그 순간 불꽃이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불꽃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한다. 첫 장면부터 여
러 차례 등장하는 불꽃은 살짝 일렁이는 바람소리와 갈매기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파도소리 또는 새와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다. 
불꽃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다. 특히 기독교의 성서에서는 신의 임재
를 상징하는 요소로서 자주 등장한다. 구약성서에서 야웨는 구름 가운데 어두움을 밝
히는 불로서 등장하기도 하며, 시내 산의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신의 빛나는 영광
이 내려오기도 하였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천사로
부터 숯불을 입에 대는 의례적인 행위를 하였다. 신약에서도 불꽃을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의 
머리에 불과 같은 형상이 춤을 추고 있었던 부분이 대표적인 대목이다. 성서에서는 
신이 곧 불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형상을 본 따서 만들어진 존재
로 등장한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불은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다. 가령, 고대 로마의 
가정에서는 가정 신으로서 그들의 조상을 섬기는데, 이들은 조상들이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은 불꽃의 형태로 집 
안에 남아있다고 여겼다. 반면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경우 불을 영적인 정화의 상징으
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인도의 베다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연
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각각 불의 상징을 다르게 해석하였지만, 대부분의 
종교에서 불꽃이라는 요소가 종교적으로 중요한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309)
종교에서 말하는 ‘불꽃’은 곧 신의 상징이자 임재를 상징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신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인간의 영혼이 내재하고 있는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속성임을 나
309) Peter J. Leithart, Shining Glory: Theological Reflections on Terrence Malicks Tree of 
Life (Eugene: Cascade Books, 201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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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에는 성스러운 불꽃이 있으며, 그 작은 불꽃은 영원히 타
오르는 그들의 신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310) 맬릭은 영화 첫 장면에 불꽃을 삽입
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이 주인공인 잭에게 
나타났고, 잭은 그 불꽃 아래에서 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꽃을 통해 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잭과 달리 그의 동생인 R.L은 반대의 상황을 겪
는다. 그리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이후 불꽃이 다
시 나타났다 이내사라지는 장면이다. 어른이 되어서 은혜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잭과 
달리 R.L.은 은혜의 길을 일찍이 걸어갔던 인물이며 그 빛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
다. 하지만 그의 불꽃은 곧 꺼지고 만다. 이는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며, 그의 
영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불꽃 역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맬릭은 이 장면에서 신에 
대한 굳은 믿음과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이유 없이 고통당하거
나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과 상실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신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오브라이언이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보여주는 행동에
서 나타난다. 오브라이언은 아들이 죽고 난 뒤, 교회에서 작은 촛불을 키며 묵상한다. 
이 행동은 죽은 아들을 기억하면서 상실의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내면 안에 닥쳐오
는 의문들을 품은 채 스스로 신의 임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는 내면 안
에서 신에게 반문하며 고통의 이유를 묻는 아내와 달리 묵묵하게 자신 안에 있는 고
통을 신의 임재 속에 맡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에게 불은 신을 만날 수 있는 지점
이었다. 오브라이언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은 이후에 아들인 잭이 똑같이 행하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작은 불꽃 아래에서 신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결국, 오브라이언
이 경험하는 신의 임재란 내면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자 노력하는 한 인간의 신앙
을 상징하는 대목일 수 있다. 
또한 불은 창조를 상징하며, 창조하는 모든 과정에서 등장하는 요소로 영화에서 다
루어진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 나타난 모든 창조와 진화 과정은 불의 등장으로 시
작된다. 성스러운 불이 일렁이면서 나타날 때, 그 빛은 하늘의 무지개와 우주의 여러 
현상들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지구의 붉은 구름 위에 성스러운 빛이 드리워졌
을 때 세상은 존재로 채워지고 변화를 이룬다. 맬릭은 신의 창조물 중 하나인 인간은 
자신의 영혼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을 다시 상기하고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불
꽃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신과 멀리 떨어져 살던 인간
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신에게 돌아와 자신의 삶에서 누려야 할 빛을 품고 살아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맬릭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와 진화 과
정을 불꽃과 함께 삽입하였다. 그는 인간이 창조의 때로 돌아가 자신에게 내재한 불
꽃을 되찾고 신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적인 성찰을 해야 스스로의 삶에서 가지
고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맬릭




  2.2. 생명나무(Tree of Life)의 의미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는 그 자체가 생명나무를 뜻한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서 야웨가 창조한 에덴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중 하나로, 에덴동산의 중심에 서있던 
나무였다. 이 나무는 영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본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으나, 야웨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했다. 생명나무 곁에는 불타는 검을 들고 있는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생명나무는 최초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에서는 모든 존재의 조화를 상징하는 
중심요소였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 인간과 모든 생물의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조화에서 나타나는 풍요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
러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여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그들의 오랜 후손들은 에덴
동산과 그 중심을 차지하는 생명나무를 동경하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에덴동산은 이미 잃어버린 낙원을 상징하며, 그들이 최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는 생명나무는 사라진 이상
의 심연이자 중심으로 여전히 자리 잡았다. 맬릭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를 영
화 제목 뿐 만 아니라 영화의 내용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상징들은 다음과 같다. 
① 피조물들이 서로 깃들어 사는 생명의 나무
본래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싹을 내고, 무성한 잎을 내면서 열매를 맺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죽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재생과 풍요의 상징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주기적인 생명의 순환이라는 우주적인 속성을 재현하는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
에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311) 이러한 나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는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왔으며 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도 다르지 않았다. 
생명나무는 본래 에덴동산이라는 이상적 공간에서 중심점으로 나타나는 전설적인 요
소이다. 그러나 맬릭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신이 창조한 생명이 함께 깃들어 사는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본래 『종의 기원』에서는 생명의 나무가 경쟁의 장이며, 그 안에 사는 동물들은 서로
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윈에게 생명의 나무는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이라는 여러 개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수많은 가지들에는 살
아남기 위해 죽이고 진화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았다.312) 그러나 맬릭은 
311) 유요한, 『종교, 상징, 인간: 범속함 너머의 의미를 찾는 인간에 대하여』 (21세기북스, 2014), 
p.289.
312) Peter J. Leithart, Shining Glory: Theological Reflections on Terrence Malicks Tree of 
Life (Eugene: Cascade Books, 2013), pp.54-55.
- 87 -
본래 담겨져 있었던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나 자연선택을 넘어서는 다른 의미를 제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무에 깃
들어 사는 생명들은 조그마한 벌레로부터 커다란 매머드, 유인원, 어류와 새들, 인간
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나무가 곳곳에 뿌리내리고, 가지를 드리우면서 다양한 생명
들이 생겨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맬릭은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생물학적인 이론을 도입하여 신이 창조한 존재들이 세
상에 나타나면서 맺는 관계를 이야기한다. 맬릭에게 진화라는 것은 단순히 약육강식
의 냉엄함을 보여주는 과정이 아니었으며, 생존을 위한 유기적인 과정도 아니었다. 그
에게 진화는 각 생명들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가 의존하여 자신
들의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나무인 이그드라실(Yggdrasil)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그드라실은 하늘과 땅, 지하세계를 연결하는 우주의 나무이자 생명의 나무를 상징
한다. 이 나무는 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명수의 원천이
며, 그 뿌리는 지구의 중심까지 이어져있다.313) 운명의 여신 노르누는 우르드의 샘물
을 이그드라실에 주어 늘 젊음과 활력을 가져다주었고, 그 나뭇가지에 염소와 독수리, 
사슴, 다람쥐 등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나무로부터 태어난 자손으로서 우
주에서부터 난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314)
이그드라실은 우주이자 곧 생명을 나타내는 중심점이며, 그 주변으로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그 주변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도 한다.315) 맬릭은 영화에 나타난 생명나무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그 안에서 생명이 서로 깃들고,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의 우주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② 나무는 곧 자기 자신이다.
영화 중반부에는 잭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잭의 아버지
가 정원에서 어린 잭과 함께 나무를 심고 물을 준다. 그 때 어머니는 “이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네가 성장해 있을 거란다.”라는 말을 어린 잭에게 해준다. 여기서 잭은 
나무이며, 그의 부모는 그에게 물을 주는 존재이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잭이 나뭇가
지 하나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이웃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가 들고 
있던 나뭇가지는 그 자신이 곧 나무라는 것을 상징하는 파편들 중 하나가 된다. 
이를 통해 맬릭은 인간의 삶을 나무로 비유함과 동시에, 그 나무의 상징적인 의미와 
연결하여 인간의 삶이 곧 작은 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엘리아데는 나무가 
원시적인 성소로서 소우주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세계의 중심
이면서 우주의 핵심에 있고 세계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중심’과 
‘절대적 실재’라는 부분에 따라서 나무가 우주를 작게 재현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316) 맬릭은 나무라는 상징적인 요소와 잭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짧게 축소한 부분을 함께 띄우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주의 작은 재현이며, 그 
안에 성스러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③ 하늘로 이르는 길
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은 줄기와 위로 팔을 뻗은 것 같은 
가지들, 그리고 땅 속 깊이 뿌리내리는 뿌리 때문에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적인 매개체라고 인식
되었다. 고대로부터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317) 우주의 
나무는 대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나무의 가지는 하늘에까
지 올라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로부터 의
례로 재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토지의 신인 서낭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진 서낭당에 있던 서낭나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로 여겨졌고, 고대 근동 
지방과 인도와 그리스에 있는 성소들도 나무와 돌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생
명력을 지닌 나무와 견고하고 영속적인 돌이 만나 함께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었다.318)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나무는 잭을 포함한 어린 세 소년들의 주변에 항상 서있다. 
이는 세 아이들의 삶에서 중심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된다. 영화에서 아이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나, 나뭇가지에 묶여있는 밧줄을 타고 매달린다. 나무는 탑과 달리 인간
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안내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나무를 통해서 하늘로 나아가고자 
하며, 신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세 소년들이 푸른 하늘과 구름들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의 존재와 하늘을 가까이 보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소년들이 올라가는 나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잭을 하늘로 이끌어주는 요소가 
된다. 나무는 그에게 삶을 주고 은혜의 길에 사는 영광의 빛을 그에게 보여주는 역할
을 하는 상징이다. 그리고 그 상징을 대변하는 인물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 R.L
이다. 잭이 가족들과 멀어지는 순간 그는 신과 멀어지고, 신으로 이르는 길을 잃어버
린다. 잭은 어린 시절 형제들과 나무를 올라갔던 것을 회상한다. 이를 통해 잭은 자
신이 성장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 하늘로 올라가 신에게 가까이 있고자 하는 순수성
을 찾고자 하였다. 결국 나무는 잭에게 잃어버린 믿음과 신을 향한 열망을 자각하게 
하는 요소로 변모하게 된다. 
영화에서 하늘로 오르는 길이라는 상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 것은 나무로 된 사다
316) Ibid, p.369.




리와 계단이다. 영화에서는 나무로 된 사다리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는 방으로 인
도하는 계단,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이 상승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한다. 이는 야곱의 사다리를 떠오르게 한다. 야곱의 사다리는 창세기 28장에 등
장하는 것으로 그가 형을 피해 도피하던 날 밤에 꿈을 꾸면서 보게 된 것이다. 그는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꿈에서 야곱은 야웨의 목소리를 듣는다. 맬릭은 마치 꿈에서 천사들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본 야곱처럼 잭 역시 자신이 오래 전 잃어버렸던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찾고, 그 길에서 신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319)
2.3. 하늘로 올라가는 매개체, 새와 비행기의 상징
영화에서 새는 나무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상징 중 하나로 등장한다. 새는 가장 
하늘과 근접해 있는 존재로서 신의 집으로 올라가는 존재임을 상징한다. 그들은 샛별
같이 아침을 노래하고 창조의 새벽을 맞이하는 존재이며, 나무와 함께 하늘로 이르는 
길을 상징하고, 그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320) 이러한 부분은 비
행기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비행기는 영화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는 잭의 아버지가 
R.L.의 부고를 들었을 때 등장하며, 이 부분에서는 이륙을 기다리는 흰색의 큰 비행
기가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잭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란색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부분이다.
본래 비행기는 잭의 아버지의 야망과 성공에 대한 욕구를 상징하는 요소였다. 사람
과 달리 비행기와 같은 기계는 인간이 스스로 다룰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그가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
분이다. 비행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며, 자신
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즉,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상
징하는 것이 비행기이며, 그 상징을 대변하는 인물이 오브라이언이었다. 
하지만 비행기라는 상징이 잭의 어머니에게 도입되었을 때에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다. 어머니에게 비행기는 하늘의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오른 순간 육지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고, 지평선 너머
에 뜨는 태양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신의 집으로 도달하여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기쁨으로 웃게 된다. 잭의 어머니는 땅을 떠나 신이 있는 하늘
과 가깝게 도달한 순간 밝은 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을 웃으면서 맞이하게 
된다. 그녀의 웃음은 욕망의 충족으로 인한 웃음이 아니라 신에게 가까이 갔다는 인
간의 종교적인 열망의 충족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2.4. 푸른 풀
319) Peter J. Leithart, Shining Glory: Theological Reflections on Terrence Malicks Tree of 
Life (Eugene: Cascade Books, 2013), p.52. 
320) Ibid, p.52.
- 90 -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나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푸른 풀들이다. 예를 들어 정원
의 잔디나 물속에 있는 수풀들, 들판의 풀들이 영화에서 등장한다. 풀들은 대체적으로 
물을 머금고 있는데 이는 소년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른이 
된 잭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때 그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들 중 하나가 물기
를 가득 머금은 잔디나 풀들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무성한 풀들처럼, 순수함이 많
이 묻어나던 인물이었으나,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순수성을 잃은 채 살아간다. 이런 
그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은 그의 사무실 한 켠에 있는 조그마한 화분에 피어난 풀이
다. 그의 사무실은 항상 복잡하고 어지러우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그 안에
서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이는 메말라버린 내면 안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의 영혼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의 남아있는 순수성은 그의 영혼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면 안에 가지고 있던 의문과 문제들을 해소하게 하
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2.5. 창조의 축소화: 우주 창조의 파노라마에서 나타나는 의미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는 신이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한 장면을 파노라마 형식으
로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창조 장면은 아름다운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즈비그뉴 프레이스너(Zbigniew Preisner)의 <라크리모사(Lacrimosa)>321)가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었다. 16분 동안 이어지는 우주 창조의 파노라마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 기사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어두움 속에 빛이 한 자
락 있었고 그 빛이 어두움을 점점 채운다(창 1:3~4322)). 그리고 우주가 창조되는 장면
이 등장한다. 우주의 심연으로부터 무수한 별들이 창조된 뒤, 큰 굉음과 함께 태양이 
생겨난다. 그리고 땅이 일어나고 화산이 분출하고 폭발한다. 그 주변에는 커다란 파도
가 치고 있다. 그 후 땅이 드러나고 물가가 나타난다.(창 1:9~10323)) 땅과 물이 구별
된 것이다. 그리고 작은 세포에서 시작해 많은 생명이 물속에서 태어나고, 땅에는 많
은 나무와 풀들이 자라난다. 
맬릭은 빛이 생겨나는 것부터 우주의 심연이 창조되고, 땅과 물이 구분되는 창조의 
과정을 묘사했다. 이 과정에서 <라크리모사>의 음악과, 오브라이언 부인의 독백을 함
께 삽입한다. 오브라이언 부인은 아들을 잃고 난 뒤, 신에게 계속 질문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신은 그 때 어디에 있었는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
321) <라크리모사(Lacrimosa)>는 라틴어로 ‘눈물이 나는’이라는 뜻으로 장례 음악인 레퀴엠에 속해 있
는 음악이다. 이 음악은 모차르트, 베를리오즈와 같은 음악가들이 작곡한 레퀴엠에도 포함되어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라크리모사>는 폴란드의 음악가 프레이스너의 작품으로 1996년 사망한 영화감독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Krzysztof Kieślowski)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다. 
322)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창 1:3~4) 
323)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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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침묵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라크리모사>가 흐
르고 창조 장면이 전개된다. 레이타트는 이 부분에서 맬릭이 창조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은혜의 길과 자연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지주의적
인 관점을 인용하여 신의 창조를 해석하고 상실과 악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한
다고 여겼다.324)
우선 맬릭은 자연의 길(Way Of Nature)325)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을 초반부터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영지
주의자들은 악이 선한 것에 침범하지 못하며, 다만 창조의 과정 안에 내재되어 있다
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창조된 생명에서 나타나는 한계(육체, 세속, 욕구 등)를 제기하
면서 창조자로부터 온 것은 악한 것이며, 인간의 자유와 영성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육신이 아닌 영에 있다고 인지하였다. 
그에 따라서 육신으로 대표되는 창조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혼에 대한 앎
을 습득하고 자유를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326)
맬릭은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을 인용하여 삶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
고 그 진화는 <라크리모사>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라크리모사>에는 “여기에 
눈물이 있노라”라는 뜻이다. 맬릭은 인간의 눈물과 그 안에 내재된 슬픔이라는 감정
을 통하여 삶에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청각적인 요소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맬
릭은 <라크리모사>와 창조 장면을 통해 신이 만든 세상 속에 거하는 인간이 늘 고통
의 원인을 묻고 악의 문제를 거론하지만, 신이 만들어낸 광활한 세계 속에서 답을 찾
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세상이 창조되고 진화되면 될수록, 인간을 포
함한 모든 생명이 겪을 악과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은 증폭되며, 인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맬릭은 오브라이언 부인의 비통한 감정과 연결시켜 상실의 고통과 그 눈물이 
곧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을 상징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악이 시작
되고 있는 지점을 창조의 시작점으로 지정하며, 고통과 악이 과연 신으로부터 의도된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맬릭은 오브라이언 부인과 창조 
장면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자신에게 다가온 재
난과 고통의 원인을 알고자 신에게 항거하고 질문하는 욥처럼 말이다.
이와 같은 의미는 후반부로 갈수록 심화되어 등장한다. 창조된 생명들은 모두 물속
에 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속에 있던 생명은 물 밖으로 나와 진화하며, 그 결과 땅
에는 파충류와 공룡, 공중과 육지의 생물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모든 생물들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약한 생명을 공격하며, 공격당한 생명은 피
를 흘리며 죽어간다. 맬릭은 수많은 생물 중에서 공룡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공룡들 중 약한 축에 속한 이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소리를 들으며 긴장한다. 그러
324) Ibid, pp.33-35
325) 자연의 길이란 세상은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곳이며, 약한 존재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
한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잭의 아버지이다. 
326) Ibid,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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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자신들보다 강한 생명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그들에게 이 세상
은 안전하지 않다. 맬릭은 공룡들이 서로 죽이고, 죽어가는 세계 자체를 자연의 길, 
자연의 세상에 대한 상징으로서 제시한다.
하지만 맬릭은 자연의 길을 상징하는 요소들이나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창조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거나, 그 악으로 인한 고통만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창
조된 세상이 잔혹하고 냉정하지 않다고 말하며, 창조세계가 죄와 악으로 가득한 하등
한 공간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흐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다. 맬
릭은 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각 생명에게 연민과 사랑이 있으며, 그것이 창조를 완
성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자, 창조의 절정이라는 것을 말한다. 
맬릭의 이러한 생각은 창조 세계의 장면의 맨 마지막 부
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육식공룡(벨로
시랩터)이 초식공룡을 공격한 후의 상황이 나타난다. 공격
을 받은 초식공룡은 치명상을 입고 그대로 쓰러져 있다. 
이 때, 육식공룡이 그를 잡아먹을 듯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강 주변을 돌아다니며 앞으로 나아간다. 맬
릭은 이 장면을 통하여 연민, 동정심, 측은지심이 처음으로 
생겨난 시점이 창조와 진화의 완성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은 곧 은혜의 길(Way of Grace)327)을 상징하는 부
분이다.  
자연의 길을 상징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순간 맬릭은 음악과 독백을 통해서 악과 그
로 인한 고통을 슬픔과 비통의 감정으로 환원하여 보여주었다. 세계가 창조되고 진화
될수록 그 슬픔은 더욱 증폭된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신에게 질문하며 부르짖게 된
다. 그러나 후반부에 이르러 맬릭은 동물들끼리의 연민의 감정을 갖는 장면을 상징적
으로 도입하면서 오브라이언 부인이 던진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제시한다.
오브라이언 부인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좋았더라”라고 선언했던 신이 왜 악을 가만
히 두는지, 왜 고통을 주는지를 묻고 있다. 이는 곧 신이 악과 고통까지 함께 창조하
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맬릭은 오브라이언 
부인같이 희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신이 창조한 세상 속에는 악과 고통
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를 창조해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요소는 사랑이라는 것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재되
어 있는 것이다. 
맬릭이 창조와 진화의 과정을 상징으로 던지면서 제시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아름답
게 만드는 연민이나 동정심, 사랑과 같은 요소들이 발전하였을 때, 악과 고통과 같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창조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악과 고
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해답 중 하나이다. 그 답이 나타
327) 은혜의 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를 대변하는 인물은 잭의 어머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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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후 창조 장면의 마지막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 장면에서는 배경음악328)이 바뀌
고, 영광을 상징하는 밝은 빛이 비춘다. 그리고 그 빛을 사모하는 오브라이언 부인의 
독백329)이 나타난다. 
  2.6. 물의 다양한 의미들: 생명과 파괴, 그리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진 삶의 흐름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등장하는 중심적인 상징 중 하나는 물이다. 물은 영화의 시
작부분부터 곳곳에서 등장하는 상징이며, 이는 시각적인 요소 뿐 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330)로도 나타나고 있다. 영화에서 물의 상징은 여러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초반부에서 잭이 황량한 땅에서 고인 물을 발견하고 그 물로 얼굴을 씻는 장면, 잭의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 사이에서 등장하는 강줄기나, 잭의 어머니
가 아이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장면, 항상 흠뻑 젖은 채로 정원에서 노니는 오브라이
언의 아이들, 잭이 수영장에서 익사한 아이를 본 장면 등이 나타난다. <트리 오브 라
이프>는 이러한 물의 상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① 생명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의미
물은 본래 종교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양가적인 의미를 가진 상
징으로 등장한다. 엘리아데는 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종교상징들을 이야기하
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창조를 물이 대변하고 있다는 것과, 전체 우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본래 원초적인 물은 삶과 죽음이 나누어
지지 않은 형태였으며, 그에 따라 물은 잠재적 형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 것이
다.331) 대표적으로, 구약성서 창세기 1:2절332)에서는 물에서 땅이 나왔다는 고대 이스
라엘의 우주 관념이 드러나 있고, 『에누마 엘리쉬』에서는 마르둑이 죽여서 세상을 창
조했던 여신 티아맛이 바다를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그 외에 수많은 창조신들이 바다
에서 나타난 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은 창조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생명
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333)
반면, 물은 전체 우주를 멸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홍수라는 자연재해로 
대변되고 있다. 가령, 많은 홍수신화들은 물로 인해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멸망하였다
고 말한다. 고대 수메르의 ‘지우수드라의 홍수 이야기’를 필두로 한 고대 메소포타미
아의 홍수신화에서는 대기의 신 엔릴이 일으킨 홍수로 모든 인간이 다 죽고, 지우스
328) 이 부분에서 배경음악은 <라크리모사>에서 <아뉴스 데이>로 바뀐다.
329) “내 삶의 빛이여! 내가 당신을 찾나이다. 소망하나이다.”
330) 예를 들어, 해변에서 파도가 잔잔히 치는 소리나 갈매기가 우는 소리 등이 간간히 여러 장면에서 
등장한다. 여기서는 바다나 갈매기 등에 대한 시각적인 장면이 없으며, 그와 관계없는 장면들과 함께 
등장한다. 
331) 유요한, 『종교, 상징, 인간: 범속함 너머의 의미를 찾는 인간에 대하여』 (21세기북스, 2014), 
p.271.
33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1:2) 
333) Ibid,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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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또는 아트라하시스, 우트나피쉬팀)만이 홀로 살아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창
세기 6~9장에 해당하는 본문에서도 야웨가 일으킨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물이 일으킨 파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다시 
예고한다.334)
엘리아데가 설명하고 있는 물의 양가적인 특성은 맬릭의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
으며, 그 양가적인 특징이 서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트리 
오브 라이프>에 등장하는 물은 생명 그 자체이며,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는 요소
이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생동하게 하며, 그 생동성의 상징은 물에 
흠뻑 젖은 채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오브라이언 집의 아이들에게서 상징적으로 나타
난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장면은 활기 있고 그들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은 싱그럽기만 하다. 맬릭은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통하여 물이 가지
고 있는 생명의 상징성을 충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와 반면, 맬릭은 물에 대한 생동성을 드러내면서 물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린 잭(헌터 맥크라켄 扮)이 수영장에서 
익사한 이웃집 아이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잭은 처음으로 죽음을 간접적으
로 경험하게 된다.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위협적이고 빠르게 다가왔다. 이전의 잭은 
안전하고 생기 넘치던 ‘가정’이라는 방주 안에서 거하였으나, 그 사건 이후 그는 그 
방주에서 나와 물의 세계에 압도되고 만다.335)
잭이 목격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대변하는 물은 마치 폭포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아래로 부서지고, 그리고 그 물이 저 아래 심연 깊은 곳까지 다다르듯이 그의 영혼을 
압도하고 내리 누르는 것이다. 이러한 잭의 경험은 마치 홍수를 겪은 우트나피쉬팀이
나 노아와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파괴적이고 강한 힘을 느끼며, 자신 앞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물의 강력한 힘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잭은 신 앞에서 죽
음과 고통에 대해서 강하게 질문하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채 그 힘에 맞서지 
못하였다. 그는 신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대항함으로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물은 생명을 상징하면서도 죽음을 상징하는 서로 대칭되는 의미를 모두 가지
고 있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를 종교적으로 적용하면, 신의 임재 안에 다다를 수 있
는 다리 역할을 하며, 그 자체가 정결함을 품고 있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물로 그 
죄를 씻고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요소가 된다.336) 죄를 지은 인간은 
정결한 물로 자신을 씻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의 세례가 있다. 기독교에서 죄인들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거듭난 모습으
로 나아갈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옛 아담으로 대변되는 육신이 죽을지라도, 정결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즉, 물은 이전의 삶보다 다른 삶을 제공해내는 역할
334) Ibid, p.272.
335) Peter J. Leithart, Shining Glory: Theological Reflections on Terrence Malicks Tree of 
Life (Eugene: Cascade Books, 2013), p.18.
336)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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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는 것이다.337)
물은 엣 것을 파괴하면서, 씻어 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되
는 물은 과거의 존재와 죄, 현재의 문제점, 인간 세상의 범속함 등을 소멸시키고 새
로운 삶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338) 이것은 영화의 주인공 잭에게도 적
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른이 된 잭은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나 메마르
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이르도
록 돕는 것은 물의 힘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파도소리와 갈매기들이 잔잔하게 우는 소
리에서 잘 나타난다. 바다의 파도가 해변에서 잔잔히 치고 오듯이 잭은 자신의 영혼 
안에 있던 모든 요소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겪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내면
에서 파도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과 과거의 가족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는 잭이 물의 양가적인 힘을 목격하면서 그 힘을 통하여 신이 던지는 의미
들을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물 안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맡기고 새
로운 삶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② 맬릭이 던져주는 의미: 삶의 흐름
맬릭이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던져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물이 곧 인간의 삶의 흐름
을 상징한다는 부분이다. 맬릭은 이를 주인공 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영화
에서는 잭이 어린 시절의 자신을 반추할 때, 잔잔히 흐르는 강이 등장하는 장면이 등
장한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스메타나의 ‘블타바‘가 삽입되었다. 잭의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 사이에서 삽입되어 등장하는 강줄기는 삶의 흐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
이다. 그리고 그 표현을 배경음악이 증폭시키고 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제 2악장인 ‘블타바’는 스메타나의 조국인 체코의 
젖줄이었던 블타바 강을 찬미하는 교향시이다. 그 강에는 체코의 오랜 역사가 깃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맬릭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생애의 강에 대해서 노래한
다. 강은 삶의 흐름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들의 자취들을 담고 있는 상징이다. 
맬릭이 강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 잭 오브
라이언이 살아온 모든 자취들 중 일부이다. 영화에서는 잭이 성장하는 장면과 함께 
강이 흘러가는 장면을 함께 병치시키면서, 인간의 삶이 강과 같으며, 그들의 시간이 
강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어른이 된 잭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
면서, 자신의 인생의 강을 따라간 것이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 그는 영원의 
대양으로 도달하고자 하였다.339)
어린 시절을 반추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알고자 하는 잭은 이미 황폐해진 모습이었
337) Ibid, pp.274-275. 
338) 유요한, 『종교, 상징, 인간: 범속함 너머의 의미를 찾는 인간에 대하여』 (21세기북스, 2014), 
p.272.
339) Peter J. Leithart, Shining Glory: Theological Reflections on Terrence Malicks Tree of 
Life (Eugene: Cascade Books, 2013),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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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성공적이고 풍족한 인생을 살고 있으나, 그는 공허
하고 생기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잭의 삶은 메말라서 바닥이 보이는 강
줄기와 황폐한 땅과 같은 상징으로 나타난다. 메마른 사막과 황무지는 잭의 영혼을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심상이다. 잭의 삶의 강은 대양에 이르지 못하고, 메마른 
채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메말라버린 그의 인생은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을 갈망한다. 
그 때 그의 앞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웅덩이가 나타났고, 그는 그 물로 자신의 
얼굴을 씻는다. 그의 앞에 놓인 물은 메말라버린 자신의 영혼과내면의 갈증을 채우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다. 
2.7. 오브라이언 가족의 식탁
영화에서는 오브라이언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모여 저녁을 먹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가족의 식탁이라는 것은 그 가족에 대한 신화적인 위상이자 상징을 드러낸
다, 특히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식탁이라는 요소가 곧 따뜻한 집과 가정, 그리고 그
들로부터 나타나는 미덕을 상징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은 서로 모여 함께 빵
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식사를 하고 대화도 나눈다. 마치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족 간의 정을 식사를 통해서 나
누는 것이다. 결국 식탁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340) 그러나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맬릭은 가족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서로 간의 적
개심, 감정 등을 저녁 식사 자리를 통하여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즉, 오브라이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공간은 곧 그들 간의 긴장관계와 압박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인 것이다. 그들의 식사자리는 화목하지 못하며, 언제나 불협화음이 일
어나는 자리이다.341)
오브라이언 가족의 식탁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철저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자리이다. 아버지 오브라이언은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모든 가족들을 
자신의 손 안에 통제하려고 하는 인물이다. 그 아래에서 자녀들은 그를 왜곡된 시선
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저항한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어머니는 중재하는 역할로 
있었지만 두 세력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
고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첫 번째 저녁 식탁이 등장하는 것은 영화의 첫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활기차게 모여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평온하게 
식사기도를 올린다. 이 장면에서는 비교적 평안한 가정의 분위기가 나타나며, 전통적
인 미국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가족의 식사 분위기는 
급변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은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강압적인 모습에서 나타났다. 
아버지는 “버터 좀 가져다주세요.342)”라고 말하는 잭에게 “아버님! 버터를 갖다 주십
340) Ibid, pp.68-69.
341) Ibid, p.69.
342) 이 부분에서 잭은 아버지에게 “Please"라는 말을 붙인다. 경어가 다소 드러나긴 하지만, 가족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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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343)”라는 무거운 표현으로 바꿀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로 아들의 
하루 일상을 물어보고, 아들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한다. 때로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이 학교에서 있던 일을 말하고자 하면, 그 말을 끊어버리고 축
음기를 틀어 브람스의 음악을 가족들에게 틀어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
은 잭과 아버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영화의 중반에서는 가족끼리의 관계의 단절과 균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며, 단지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두려
움과 부끄러움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아들 잭을 못마땅해 하며 격
분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서로 비꼬고 격분하는 대화를 펼치면서 언쟁하는 모습
을 보인다. 어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잭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보지만, 어떤 위로
의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갈등은 결국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크게 폭발하고 만다. 아버
지는 계속적으로 잭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강압적으
로 말을 한다. 그 순간 동생인 R. L.이 돌발적인 말344)을 하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
진다. 아버지는 격분한 상태에서 아들들을 때리고 휘어잡기 위해 식탁 주변을 이리저
리 뛰어다닌다. 그리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아내를 몰아붙인다. 영화에서는 
이후에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식탁에는 오
브라이언 혼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자녀들과 어머니만 식사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
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
었음을 표현한다.  
  2.8. 문과 창문: 경계선 혹은 매개체
영화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은 문과 창문이다. 창문은 영화 초입에서부터 
회상장면에서 등장하는 상징이며, 문은 잭이 회상을 하는 중간마다 등장하는 상징이
다. 영화에서 문과 창문은 신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하며, 그 둘을 연
결하는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맬릭이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는 문과 창
문의 상징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① 창문의 상징: 은혜의 길로 이어지는 매개체
영화에서 창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초반부에 나타나는 오브라이언 부인의 어
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열려 있는 헛간의 창문에 기대어 웃음 
짓고 있으며, 열려 있는 창문은 살짝 부는 바람에 흔들거린다. 그리고 은혜의 길(Way 
of Grace)에 대한 오브라이언 부인의 독백이 이어진다. 여기서 창문은 은혜의 길로 
이에서 예의를 갖추며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체의 표현이다. 
343)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 잭에게 “Please, Sir!"라는 말을 붙일 것을 강요한다. 이 표현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기 보다는 군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344) R. L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말 속에서 “조용히 해!(Be Quiet!)”라는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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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주는 매개를 뜻한다. 창문은 본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에서 비추어지는 
빛을 통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감수성을 상징하는 요소이다.345)
영화에서 창문은 초반부 이외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주로 빛과 공기가 집 안에 
들어오도록 열어주는 형태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오브라이언의 집 창문은 커튼이 드
리워져 있으나 한 줄기의 빛이 그 사이에 가려지면서 비춰진다. 오브라이언의 아이들
은 그 커튼 사이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뒤를 부모들이 지켜보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 
안에서 잭의 아버지조차도 그 은혜의 빛과 바람을 받아 즐거워하는 것이 나타난다. 
또한 오브라이언의 아이들은 은혜의 길에 이르면서 은혜의 아이들로 변모한다. 그들
에게 비출 영광과 은혜의 빛은 커튼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튼을 들추고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그 빛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아이
들의 내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문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후에 등장하는 두 부분에서 역설적인 의미로 바
뀌게 된다. 첫 번째는, 오브라이언 부부가 둘째 아들의 부고 소식을 들은 이후에 나
타난다. 오브라이언 부인이 부고소식을 알게 된 곳은 커다란 창문에 커튼이 없는 거
실이었다, 거실에는 커다란 창문들이 있으며, 그 창문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친다. 거
실에서 전보를 읽은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오열하며 주저앉는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두 부부와 위로하는 이웃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나며, 뒤이어 
교회에서 오브라이언 부인을 위로하는 신부가 등장한다. 신부의 뒤편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가 영롱한 빛을 내고 있다. 이처럼 인물들의 슬픔과 빛이 내뿜는 영광
의 역설적인 모습은 인간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기쁨
을 누리는 인간의 삶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삶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상실의 고통이 임한 이후의 인간의 삶에서 빛은 내면의 갈등과 슬픔, 비통
함을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인간의 내면은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가라앉아 있으나, 햇살은 그 내면과 상관없이 인간을 밝게 비추고 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인간은 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질문하고 그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오브라
이언 부인이 슬픔을 맞이한 상황에서 비치는 빛들은 고통 받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을 상징으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은 잭이 이웃집 아이의 죽음을 목격한 뒤, 신에게 회의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사춘기에 이른 잭은 이웃집의 창문을 돌로 깨뜨리
고 도망친다.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고 신에게 원망하고 추궁하는 인간은 순간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잭이 일탈을 저지르는 장면은 아우구
스티누스의 『고백록』의 일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 시절 과수
원에서 배를 훔친 작은 죄를 고백하면서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것은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벌어진 죄에서도 인간의 악이 드러날 수 있으며, 그 악을 
통해 어떠한 죄의식이나 자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346)
345) Ibid, p.44. 
346)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김희보, 강경애 옮김 (동서문화사, 2008),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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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또래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
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절도를 행한 순간 친구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져 버렸음을 말하면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심오함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그것이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무언가를 파괴
하는 것에 대한 희열감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347)
그와 반면 잭의 파괴행위는 스스로가 주도하고, 다른 친구들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잭이 창문을 깨뜨리는 행위는 그가 신에게 대항하고 회의
적인 질문을 하는 순간과 이어져 있다. 그는 신에게 도전하며, 은혜의 길을 떠난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던 영광의 빛을 거부하고 신에게서 멀리 떨어진다. 그 이유는 그
가 신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였고, 그 의심이 커지면서 그의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
이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안에 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잭은 어른이 
되어 스스로를 돌아볼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고, 은혜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맬릭은 대답하지 않는 신에 대해 저항하고 도전하
는 인간의 모습을 어린 잭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였다. 
②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 잭 앞에 서있는 문
영화에서 문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부분은 주로 세 가지의 장면이다. 우선 첫 번째
는, 그가 스스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나타난다. 어른이 된 잭은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집에 살고 있으나, 그의 집은 어둡기만 하다. 그는 예전에 누리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채로 어둡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고층 건물들이 
둘러싸인 도시에 서있지만 그 건물의 창에서 비추는 빛은 매우 희미하며, 그에게 아
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였다. 잭은 여전히 창문을 깨뜨리고 도망갔던 사춘기 시절의 
모습인 상태로 어른이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느꼈던 영광의 빛이 어떤 
것이었는지 망각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잭은 황폐하고 공허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문을 발견하였다. 그 문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로서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 시절에 이르는 과거의 시점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그가 그 출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영혼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어른이 된 잭에게 출입구는 현재의 모습과 은혜의 길에 들어섰던 어린 시절
의 모습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다. 그는 그 경계선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
하였고, 그 순간 회상한 시점 안으로 들어갔다. 내면의 빛을 잃고 다른 삶을 살게 된 
잭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문은 그의 삶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점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지점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잭과 아버지가 갈등했을 때 등장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은 주로 아버지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깨우
기 위해 문을 쎄게 닫거나 두들기면서 큰 소리를 낸다. 문 앞에서 보이는 그의 행동
347) Ibid, pp.55-56.
- 100 -
은 그가 얼마나 “격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의 공간과 자연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공간 사이의 경계선 
앞에 있었으며, 그가 그 경계를 넘어가 자신의 의지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서도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문을 살살 닫으라고 요구한다.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태도와 위선은 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은연중에 
나타난다. 이는 자신이 타인의 공간을 쉽게 침해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허용
하지 않거나 자신만의 방식을 강요하는 인간의 위선적인 태도, 주로 자연의 길을 걷
는 세속적인 모습을 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4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공간을 가르는 경계선 앞에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문의 상징은 잭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에 등장한다. 잭은 자신
이 사춘기 시절의 자신이 아버지와 화해하였던 것을 돌아본다. 그 순간 잭은 처음에 
여정을 출발했던 그 황무지에 다시 서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시 하나의 문이 
놓이게 된다. 그 문으로 들어간 순간, 여러 가지의 문으로 뒤바뀌며 여러 장소로 변
모한다. 그리고 자신이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공간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잭은 공허하고 어두웠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은혜의 길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가 들어선 문은 엘리아데가 『성과 속』에서 설명하였던 속과 성의 두 존재 양식의 
거리를 가르는 공간이자 경계였던 것이다.
엘리아데는 문지방과 문이 두 세계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경계선인 동시에 그 세계들
이 서로 만나고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역설적인 공간임을 
이야기한다. 문지방과 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공간 사이의 단절을 드
러내는데, 이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행을 상징하며 그 이행을 돕는 매개
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349) 또한 그 성역 안에서 신들과 교류함으로써 인간이 
상징적으로 천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되찾은 잭의 앞에 놓인 문은 성스러운 공간 즉, 신이 있는 천상으로 이어주는 
곳이었으며, 신현(神顯)에 이른 것이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하
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하늘과 교류하고, 신이 주
는 은혜의 빛을 다시 품게 된 것이다.350)  
2.9.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상징하는 것
잭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문으로 들어가 어느 잔잔한 바닷가에 이르게 된다. 그 바닷
가에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많은 사람이 서로 만나고 있었던 장소였다. 잭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 때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어머니는 죽은 둘째 아
348) Peter J. Leithart, Shining Glory: Theological Reflections on Terrence Malicks Tree of 
Life (Eugene: Cascade Books, 2013), pp.47-48.
349) 미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8), p.58.
350) Ibid,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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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잭 역시 자신의 동생들과 재회한
다. 그리고 아버지와 해후의 시간을 가진 뒤, 그곳에서 그
는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희열에 차있는 표정으로 서있었으며, 자
신 앞에 있는 밝은 빛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다. 잭 역시 자
신의 가족들과 만나는 순간 그의 어두운 내면 안에 한줄기의 빛이 들어서게 되었다. 
잭은 동생들과 함께 오르던 나무와 자신이 손에 쥐려고 하였던 손전등의 빛들을 기억
하였다. 그리고 잭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행렬은 망망한 바다를 향해 있었다. 어머
니는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았다. 서
로가 서로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마치 한 덩어리처럼 뭉쳐 서 있었다.351) 해질녘이 
되자 바닷가의 사람들은 저마다 촛불을 키고 서 있다. 
그 후, 잭은 순백의 모래가 깔려있는 광야 같은 곳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 곳에는 
어머니와 잃어버린 동생이 서 있다. 어머니는 죽은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극복한다. 그 순간 그녀는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신을 향한 찬미를 
드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안에 있던 잭은 깨어나 자신이 속해있는 현실로 돌아온
다. 그는 이제 이전의 삶을 살던 모습이 아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있고, 꺼져있
던 내면의 불꽃이 다시 일어난다. 마지막 장면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영원을 향한 인간들의 영적인 결속
마지막 장면은 말세에 있을 부활에 대한 축약적인 묘사와 영원을 향한 인간들의 결
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은 파도가 찰싹거리는 바닷가에서 마지막
으로 서로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과정에 이른다. 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았던 
잭도 그 모습에 감응하였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 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가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을 만났던 것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순수하고 믿음이 있던 자신
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만난 잭은 자신의 가족들과 
조우한다. 그의 몸은 여전히 어른이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영혼은 어린 시절의 그 
때처럼 순수성을 되찾고 치유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성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맬릭이 말하고 있는 영원이라
는 것은 삶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 영원은 인간 존재의 삶 뿐 만 아니라 모든 피조
물들의 삶으로 가득한 곳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살고 있는 세상은 
사라진다. 그리고 야웨가 창조를 시작하던 태초의 그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영
원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영겁의 시간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광경을 보
351) 일부 해석자들은 이 장면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Omega Point Theory)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란 우주의 진화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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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잭도 신에게 “저 시간의 끝에까지 저를 인도해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영원을 
향한 갈망을 보여준다. 
또한 맬릭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순간352)을 영원이라고 표현
했으며, 그 영원이 곧 인간이 이르게 될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한다. 잭이 들어
온 영원의 공간은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나 낙원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잭의 영적인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자 마지막 관문이다. 그곳에서 잭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고, 동생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한다. 그는 현재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치유의 계기를 얻게 되었다. 
맬릭은 자신의 현재 안에서 문제를 찾고, 과거를 복기한 사람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
해서 그리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이 처해있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의 조화를 담
고 있다. 맬릭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시점에서 인간은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치유를 얻은 영혼이 세상을 달리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채득할 수 있다. 이것은 맬릭이 생각하고 있던 인간을 향
한 이상적인 단계이며,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완성인 것이다.  
② 또 다른 은혜의 길에 대한 상징
잭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아들의 영혼을 신에게 부탁한다. 그 
순간 두 여인이 그녀를 감싸고 자애로운 손길로 그녀를 어루만진다. 그 다음으로 무
수히 심어진 해바라기 꽃들이 상징으로 등장한다. 이는 상실의 고통으로 절망하고 신
에게 저항하던 어머니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다른 은
혜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두 
여인은 은혜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이며, 다음 장면에 등장하
는 해바라기도 은혜의 길에 대한 가장 완전한 상징으로서, 
하늘의 완전한 영광을 구현한 상징으로 나타난다.353)이를 통
해서 잭의 어머니(오브라이언 부인)는 신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느끼고 기쁨으로 신을 맞이하고 있다. 
<트리 오브 라이프>의 마지막 장면에서 잭의 어머니가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마치 승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승천의 상징은 형이상학적이고 비의
적인 측면에서 ‘참된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례나 신화, 꿈, 
영혼인도와 같은 것에서 각각 다르게 이해된 의미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의미가 
비밀스러운 의도를 드러난다는 것은 승천이라는 상징이 인간에게 작용했을 때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인간이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보는 승천의 상징은 재생의 경험을 통
한 영혼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다.354) 영화에서 나타나는 장면은 승천의 상징을 통
352) 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가령 영원의 순간에 들어선 잭은 그대로 어른인 상태이지만 그
의 부모는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의 동생들도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353) Ibid, pp.83-84.
354)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꿈‧신비』, 강응섭 옮김 (숲, 2006). p.146.
- 103 -
해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변화와 그 영혼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승천의 상
징을 사용함을 통해 그녀가 제기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참된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면서 그 영혼이 변화하고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3. 삶의 가치를 향한 순례, <나이트 오브 컵스(Knight of Cups)>
3.1. 제목 ‘<나이트 오브 컵스(Knight of Cups)>’가 상징하는 부분
영화의 제목인 <나이트 오브 컵스>는 ‘성배의 기사’, 즉, 성배를 드
는 기사를 말한다. 성배의 기사는 타로카드 중 하나로 본래 정열적
인 불과 부드러운 성향의 물이 만나면서 융합된 성향을 나타내는 카
드이다. 성배의 기사는 물의 성향이 더 두드러지며, 정열과 패기보
다는 감성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배의 기사가 쓰
고 있는 투구와 발뒤꿈치 부분의 날개는 바람과 같은 자유를 상징하
고,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355)
‘성배의 기사’는 영화의 주인공인 릭을 대변하는 상징이다. 타로카드에 의하면, 기사
(Knight)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탐험하고,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고자 한다.356)
그처럼 릭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답을 찾고자 하며, 그 가르침을 적용하고
자 한다. 릭은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행동하기에 그는 성배의 기사라는 유형과 어울리는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영화 안에
서 나타나는 릭의 모습은 타로카드에 나타나있는 의미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쳐 있으며, 항상 존재론적인 질문을 이끌어내고, 불나방처럼 낭만적이고 육감
적인 모든 상황들(화려한 파티, 수많은 여자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을 그저 배회한
다.357)
본래 성배의 기사 그림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나, 릭에게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개가 없다. 그가 무언가를 찾아 방황하는 것은 그가 처해있는 상황에 기인하
고 있다. 또한 그는 갑옷을 두르고 있는 기사처럼 자신의 과거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 한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과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스
스로를 방어적으로 묘사하였다. 릭의 방어적인 모습은 특히 가족들을 대할 때 잘 나
타난다. 릭은 자신이 과거에 가족들과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된 관계에서 
벗어나 그들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3.2. 순례자를 위한 비유: 진주를 찾는 왕자 이야기와 천로역정 이야기
355) 문현선, 『타로 카드 : 한 권으로 끝내기』 (물병자리, 2007), p.153.
356)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120.
357) M. Gail Hamner, "Remember Who You are: Imaging Life's Purpose in Knight of Cups" 




<나이트 오브 컵스>는 순례자를 위한 비유를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그 비유는 인생
의 순례를 떠난 주인공 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맬릭은 플라톤의 『파이드로
스』와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 그리고 도마행전의 비유들을 인용하였는데, 이 인용
을 통하여 맬릭은 릭이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영혼(δαιμον)의 여정을 떠나는 이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는 『천로역정』과 도마행전의 “진주의 찬가”는 삶
에 대한 릭의 여정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358)
  ① 진주를 찾는 왕자 이야기에 담긴 비유적 의미
진주를 찾는 왕자의 이야기는 도마행전의 제 9막 108~113절에 등장하는 "진주의 찬
가“ 대목으로 사도 도마가 인도의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가이다. 찬가는 1인
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동방의 왕자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쪽의 
이집트로 파견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왕자는 안전하고 호화로운 파르티아의 왕궁
을 떠나 이집트라는 먼 나라로 가서 무서운 용이 지키고 있는 진주를 가지고 와야 한
다. 왕자는 안내자와 함께 이집트를 향해 기나긴 여행을 떠난다.359)
왕자는 이집트에 다다르게 된다. 그는 자신이 외국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집
트인으로 변장하지만, 이집트인들은 그가 외국인임을 곧바로 알아채고 그에게 자기들
의 음식을 먹으라고 내준다. 왕자는 자신이 이집트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
에 빠지고 만다. 이 소식이 파르티아에 전해지자. 왕과 그의 가족들은 왕자에게 편지
를 보낸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360)
일어나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편지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거라. 또한 네가 왕들의 아들이
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었다. 금이 박힌 네 옷을 기억하라. 진주를 기억
하라. 네가 이집트에 보냄 받은 것은 그것 때문이다.361)
왕자는 왕의 편지를 읽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깨
닫는다. 그리고 병거를 타고 가서 용을 물리치고 진주를 얻어온다. 그리고 이집트인의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362) 엘리아데는 이 “진주”가 
어둠으로 추락한 인간 영혼을 상징하면서, “구원받은 구세주(파르티아의 왕자)” 그 자
신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진주는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초월자의 신비, 
우주 속의 신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이다.363)
“진주의 찬가”는 영화의 초반부 릭의 아버지의 독백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이 
358) Ibid, p.252.




363)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 주술적-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이재실 옮김 (까치, 
1998), pp.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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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릭이 여자들과 어울려 파티를 하는 장면과 함께 겹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는 이집트에서 잠들어버린 왕자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진주의 찬가’에서 왕자는 자신
의 목적을 잊은 채 이집트에서 잠이 들어버린다. 릭의 영혼은 잠이 들어버린 왕자와 
같은 모습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 망각한 채, 세상의 향락 속에 그대
로 젖어버린다. 그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향락들은 마치 꿈처럼 몽환적으로 그
려지고 있으며,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으로 맬릭은 
릭이라는 한 인간이 누리고 있는 세상 향락이 덧없는 꿈과 같음에도, 그가 그곳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릭이 살고 있는 ‘헐리우드’라는 공간은 왕자가 머무른 ‘이집트’와 같은 곳이다. 이집
트처럼 헐리우드는 화려하고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진주를 찾는 왕
자에게 이집트가 그러했던 것처럼, 릭에게 헐리우드라는 공간 역시 그가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며, 최종적으로 이를 수 없는 곳이다.364) 그러나 세상의 향락에 취해 이
미 잠이 들어버린 상태인 릭의 내면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 
잠들어 있는 그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아버지의 독백이었다. 그의 독백은 ‘진주의 
찬가’에서 잠이 들어버린 왕자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맬릭은 
그의 독백을 신의 전언처럼 표현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신이 아
버지로서 지시할 것을 알려주고, 길을 일러주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침
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지침이란 아들에게 세상의 거짓된 향락에서 깨어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길에 오르는 것이다.  
  
  ② 내레이터의 독백(『천로역정』의 대목)에서 나타나는 비유와 상징
『천로역정』의 대목은 두 군데에서 등장하며, 릭의 순례가 시작되는 초반부 시퀀스들
과 7번째 파트인 ‘고위 여사제’에 나타난다. 이 부분은 영화의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
들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인물의 내레이션(존 기엘구드 扮)과 함께 등장하며, 맬릭 특
유의 아름다운 장면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첫 번째 내레이션은 영화
의 초반부, 첫 시퀀스에 등장한다. 여기서는 주인공 릭이 광야 같은 산등성이를 내려
오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릭은 태양이 멀리 있는 산꼭대기에 걸쳐 있고 작은 물웅덩
이가 있는 곳에서 서있다. 그는 정처 없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 때, 내레이
터가 『천로역정』의 첫 대목을 읽어준다.
나는 이 세상의 황무지를 걷다가 어떤 동굴 근처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굴 근처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도중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자
신의 집을 등지고 서있었고, 책 한 권을 들고,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365)
364) M. Gail Hamner, "Remember Who You are: Imaging Life's Purpose in Knight of Cups"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262-263.
365) 존 버니언, 『천로역정』, 김창 옮김 (서해문집, 2006),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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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레이터의 독백은 지구의 아름다운 북극광이 펼쳐지는 장면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
고 뒤이어 주인공 릭의 독백이 나타난다. 그의 독백은 “그 몇 해 동안, 나는 내가 누
군지를 모르는 타인의 삶을 살았었다.”라는 고백적인 내용이었다. 독백 이후 이어지는 
것은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햇빛이 환하게 퍼지는 장면과 어린 아이가 햇빛을 등지고 
해변에 서있는 장면, 해질 녘 새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 하늘에서 연을 날아가는 
장면, 어린 아이들이 그네가 있는 정원에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뒤섞여 등장한다. 
초반부에 나온 대목은 내면의 순례를 떠나기 전의 릭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다. 그의 삶은 존재와 부재 사이에 애매하게 놓여 있는 삶이다. 그는 이정표도 없고 
어떠한 지시 방향도 없는 광야 같은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것은 천로역정
에서 순례자가 전도자라는 인물을 만나기 전, 자신의 무거운 짐(죄)을 해결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영화의 초반부는 릭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자기 내면의 순례를 떠나기 전의 모습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반부에는 여러 개의 장면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등장한다. 이는 주인공 릭
의 내면이 존재론적인 분열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주
관성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관능성과 심미성,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으로 이르는 길과 은혜와 인도의 길 사이에서 갈라서서 갈등하고 방황
하는 모든 인간의 주관성에 관한 상징적인 부분이다.366)
『천로역정』의 대목이 독백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부분은 영화의 7번째 소주제를 차
지하는 “고위 여사제”부분으로 주인공 릭이 스트립 댄서인 캐런(Karen)을 데리고 라
스베이거스로 여행을 떠날 때 등장한다. 캐런과 그 주변인들이 즐거워하는 반면, 릭은 
공허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때 내레이터는 『천로역정』의 
한 대목을 읽어주는데, 그 대목은 순례자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 그가 만든 감옥
에 갇힌 부분에서 나타난다.
아! 나는 참 바보로구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탈출할 수 있었거늘.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만 있었다니! 형제여! 나에게 언약이라는 열쇠가 있었다네. 분명 그것만 있다
면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은 다 열 수 있을 것이라네.“367)
이 대목은 순례자가 소망이라는 동행자와 함께 절망의 감옥에 갇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만, 동이 트기 직전 자신이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
어버렸음을 깨닫는 장면이다. 순례자는 절망의 감옥 안에서 좌절과 후회에 빠지는 동
안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자신의 위기를 해결할 수 
366) M. Gail Hamner, "Remember Who You are: Imaging Life's Purpose in Knight of Cups"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262-263.
367) 존 버니언, 『천로역정』, 김창 옮김 (서해문집, 2006),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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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구임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례자는 언약의 
열쇠를 찾고 탄식하며 절망과 좌절에 빠진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다.
독백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대목은 릭의 깨우침과 연결되고 있다. 릭은 그 동안 자
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통과 절망감, 그리고 공허함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밤거리 속에서 자신이 무
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  
  3.3. 타로카드의 카드 패와 그 의미의 연결
타로카드를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점성가들은 타로카드에 나타
난 상징들과 키워드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이는 사람이 하나의 작은 우주이며, 우주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
람간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두는 것이다.368)
① The Moon(달): 불안, 비밀, 배신
달 카드의 각 그림을 해석하면, 옆에 서있는 개는 사람의 절친한 친
구이자 동반자를 의미하고, 늑대는 야성의 본능과 길들여지지 않는 위
험성을 가지고 있다. 물은 무의식과 신비를 상징하고, 그 위로 가재가 
올라오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위로 떠
오르는 달은 보이지 않는 힘을 상징한다.369) 이 카드를 정방향으로 배
치할 시에는 ‘숨겨진 비밀’이나 ‘불안한 관계’, ‘불완전한 사랑’, ‘두려
움과 당황’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370)
‘달’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대변되는 것은 릭이 처해 있는 상황일 것이다. 릭은 끊임
없이 쾌락을 탐닉하지만 그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그의 삶 속에 가지
고 있었던 불안함, 과거에 대한 고통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다. 맬
릭은 릭의 심적인 상태를 ‘달’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 카드 안에 나
타나 있는 그림을 하나씩 분석하여 나타난 의미가 릭이 현재 처해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 ‘달’의 타로카드를 통해 릭의 불안한 현재의 상태를 제시하는 것에
서 끝내지 않는다. 맬릭은 그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을 제
시하는데, 그 빛은 삶을 향한 새로운 직관의 빛이다. 델라는 그 빛을 깨우치는 역할
로 릭에게 나타난다. 희미한 빛은 릭의 꿈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자기만족에 도취된 
그의 삶을 동시에 배치하면서 드러내고 있으며, 그 의미가 델라와의 만남을 통해 점
차적으로 증폭된다. 델라는 릭에게 계속적으로 자아도취적인 꿈에서 깨고 자신을 새
롭게 할 새로운 길에 올라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릭은 델라를 만나고 난 이
368) 문현선, 『타로 카드 : 한 권으로 끝내기』 (물병자리, 2007), p.29.
369) Ibid, p.87.
370) Ibid,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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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점술가를 만나 타로카드 점을 친다. 이 과정을 볼 때, 델라는 릭이 스스로 여정
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삶에 대한 뚜렷한 직관을 가지고 있
으며, 그 직관을 릭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마치 『천로역정』의 전도
자처럼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을 그에게 설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맬릭은 델라와 릭의 관계를 통하여 한 인간이 이전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
로 거듭나는 여정으로의 출발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설점을 ‘달’이라는 타
로카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타로카드에 나타나 있는 다른 의미들을 제시하면
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타로카드 ‘달’에서 나타나는 다른 의미는 인간을 본능, 꿈, 신화, 원초적인 감정들로 
점철된 미지의 여행으로 이끈다는 것이다.371) 이것은 달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상
징과 그 기능을 영화의 내용에 맞추어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결시킬 수 있다. 본래 
달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엘리아데의 설명에 따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의 변화이자 다른 종류의 ‘삶’에 이르는 것이다. 달에서 일어나
는 변화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죽음 속에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관념에 의미
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죽은 자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달
이나 저승과 같은 공간으로 가는 것이다.372)
<나이트 오브 컵스>에서 릭은 육신이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공허
한 삶을 살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지만, 그의 실존은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삶을 다시 
시작하고자 새로운 여정에 이르고자 한다. 이러한 실존적 차원의 변화는 육체적인 죽
음보다는 영적인 차원의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이성의 빛
을 얻고 궁극의 형이상학적인 실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영혼의 길로 가게 된다는 
우파니샤드 전승 부분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373)
또한 달은 심령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능과 꿈, 상상력이 동시에 더 강해
진다. 이를 받아들일 때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으며, 특히 관계의 파탄과 
같은 외적인 갈등을 나타내는 타로카드와 함께 배치될 경우 힘든 정서적인 여정을 의
미하기도 한다.374) 달은 주로 가입의례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상징적인 역할인데, 여기
서 달은 재생을 동반하는 의례적인 죽음을 체험하게 하고, 그 죽음의 과정과 재생을 
거쳐 ‘새로운 인간’이라는 참된 인격에 이르게 된다.375) 이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릭의 
영혼의 순례와 연계될 수 있으며, 그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이르고
자 하는 가입의례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릭은 자신의 영혼이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이다. 
371)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90.
372)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pp.246-247.
373) Ibid, p.248.
374)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90.
375) Ibid,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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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he Hanged Man(매달린 남자): 인내, 희생, 시련.
이 카드는 한 남자가 T자형 십자가에 거꾸로 매여 있는 모습으로 본
래는 인내와 시련, 희생, 단념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카드는 불가
피하거나 고통스러운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
도에서 반전이 일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
기도 한다.376) 영화에서는 교차점, 희생, 과도기라는 의미를 이 카드를 
통해서 던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릭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보여준
다. 릭은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고, 동생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것은 막내 동생의 죽음이었다. 릭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로 돌아오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을 
찾기 위해 자기 삶의 방향을 고치게 된다. 
타로카드를 읽는 사람들은 ‘매달린 남자’가 사물을 볼 때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영
향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인간을 상징하며, 그 인간 안에는 의도적인 
비동조가 아닌 더 위대한 신념을 향한 애착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377) 그처럼 
릭 역시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지향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며, 자신이 이전에 
누려오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찾고자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매달린 남자’는 희생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란 새
로운 관점이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인생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의
미로 이어진다. 이는 직업이나 인간관계, 생활양식, 이전에 가지고 있던 깊은 신념일 
수 있다.378) ‘매달린 남자’에서 내포하는 희생의 의미는 릭이 앞으로 걸어 나갈 인생
의 여정에도 유사한 의미로 나타난다. 릭은 자신의 여정을 떠나면서 이전에 누려왔던 
것379)을 내려놓으며, 부와 명예를 가져다준다는 주변의 제안을 말없이 뿌리치고 끊임
없이 영혼을 위한 여정을 떠난다. 마치 『천로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380)처럼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순례를 방해하는 모든 향락과 부귀영화를 가져올 만한 것들을 거부하
며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③ The Hermit(은둔자): 진리, 조언, 고독
‘은둔자’는 내적인 여정에서 답을 찾아주는 빛을 비추어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을 의
미한다. 그는 마음 또는 영적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내면적인 성찰과 성장에 관심이 있다. 이 카드가 본래 의미하는 것은 진리와 조언, 
376) 문현선, 『타로 카드 : 한 권으로 끝내기』 (물병자리, 2007), p.75.
377)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84.
378) 조앤나 워터스, 『타로의 지혜』, 이선화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2006), p.68.
379) 영화에서 릭은 자신에게 오는 제의를 지나쳐버리며, 심지어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다는 솔깃한 제안
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380) 순례자는 천성을 향한 여행을 떠나기 전, 멸망의 도시에서 가족과 이웃들의 회유를 받지만 그 회유
를 거부하고 떠난다. 이후, 믿음이라는 인물과 함께 허영의 시장에서 들어와 수많은 유혹에 시달리지
만 그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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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적인 성찰. 고독과 침묵이다.381) 은둔자는 숲이나 동굴, 사막
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순간적인 비전을 보거나 명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딘가에 있을 더 큰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또한 세속적인 것과 그것을 지향하는 목표들, 즉, 돈이나 명
예, 관계로부터 단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하는 
진리나 비전, 계시를 얻게 되면 다른 이들을 돕고 인도하기 위해서 
돌아온다.382)
따라서 ‘은둔자’는 자아탐구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은
둔자는 곧 릭 자기 자신을 의미하면서도 그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는 그의 삶을 위한 가르침을 독백의 형태로 전달해주는 그의 아버지가 나
타난다는 점에서 ‘은둔자’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은둔자는 고독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은둔자는 어둡고 음울한 카드이
며, 슬픔과 쓸쓸함, 고독감을 자아낸다. 따라서 자신이 혼자라는 아픔을 다룰 때 나타
나며, 때에 따라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별했을 때 비탄에 잠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383) 이는 막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의 고통을 안은 채 혼자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는 릭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릭에게 비쳐지는 아버지는 사
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혼잣말로 자신이 누린 과거의 영광만을 반복적으로 읊
조리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세상의 주류에 들어오지 못하고 고독하
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릭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전반적인 행태는 타로카
드 ‘은둔자’의 직접적인 의미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은둔자’카드의 의미는 릭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모습은 그
가 파티장에 참여하는 장면들에서 나타난다. 릭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간으로서 수
많은 유명인들과 친분을 나누며 그들과 파티를 즐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 참여하는 장면은 영화의 중간마다 나타난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호화로
운 파티 장면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파티 장소에서 공허한 표정으로 주변을 
배회하는 릭과 그와는 상관없이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상
반되게 나타나는 점일 것이다. 
맬릭은 화려한 사람들 속에 둘러 싸여있지만 그 안에서 고독과 허무를 느끼는 한 인
간의 아이러니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아이러니를 ‘은둔자’라는 타로카드의 의미와 릭
이라는 인물의 단면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맬릭은 고독감과 쓸쓸함이
라는 것이 타인에게 소외된 상태에서 외로이 있는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스스로가 즐기던 쾌락의 현장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
는 많은 요소들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81) 문현선, 『타로 카드 : 한 권으로 끝내기』 (물병자리, 2007), pp.68-69.
382)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81.
383) 조앤나 워터스, 『타로의 지혜』, 이선화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2006),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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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Judgment(심판): 부활, 승리, 결과
심판은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유래된 것으로, 천사 가브
리엘의 나팔이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
타난다. 그런데, 이 카드에서는 아무도 심판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
이 특이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는 심판이라는 카드가 본래 품고 
있는 ‘부활’이나 ‘승리의 기쁨’과 같은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심
판 카드는 즐겁게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는 재
탄생의 약속이 파악하기 힘든 모호한 개념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384)
이 카드가 정방향으로 배치될 경우, 올바른 길 위에 있고, 모든 장애물들을 빠져나
온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카드의 해석자는 인간이 기꺼이 과거를 청산하고 
그 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각 교훈들이 가리키는 결정들을 받아
들인다. 만약 인간이 과거를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변화된 삶
을 살며, 자신의 본분을 지킬 때 새로운 세계가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이
다.385) 이러한 의미는 릭의 전처인 낸시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녀는 릭과의 갈등
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이른다.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들
을 자애롭게 돌보고 정성껏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마
음을 가지고 릭을 돕고자 애쓴다.
반면 ‘심판’카드가 역방향으로 배치되는 경우,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저
항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이 이미 달라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386) 이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길을 걸어
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한 채 공허함 모습으로 방황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릭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맬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영혼의 
평안을 얻을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카드에서 묘사되는 
그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천사의 나팔은 죽은 자들을 깨우는 신호이며, 그 신
호는 세상이 끝나는 날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릭의 방황을 통해서 맬릭은 현대
인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욕망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변화가 필요함
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거나 쾌락을 탐닉하는 데에 머
물러버린 인간들의 모습들을 ‘심판’이라는 카드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이다. 
⑤ The Tower(탑): 재난, 불명예, 전락
‘탑’이라는 타로카드에 나타나 있는 탑은 인간들이 신의 영역에 가까이 이르고자 만
든 바벨탑을 나타낸다. 바벨탑이 신의 진노로 무너진 것 같이 신의 노여움으로 재앙
384)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92.
385) 조앤나 워터스, 『타로의 지혜』, 이선화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2006), p.84.
386)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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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387) ‘탑’카드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의미는 파괴와 전락, 혼돈, 격변, 충돌이다. 그러나 이 카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계시의 번개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일상적인 의식의 환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오래 
지속된 상황을 산산이 부수는 것을 의미한다.388)
릭은 자신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
다. 그 때 그 상황을 산산이 부수고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하
는 것은 그의 과거이다. 릭은 자신과 아버지, 동생이 갈등하고 대립했던 지난날의 순
간을 돌아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이러한 과정은 릭과 그의 내면에 있는 영혼이 처하
고 있는 곳에서 돌아서서 변화의 흐름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릭
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 안에 있는 남성적인 측면과 그 
폭력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고자 한다.389) 즉, 자신이 이전에 
누리고 있던 쾌락과 주색잡기를 그만두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 ‘탑’이라는 
타로카드로 나타나는 것이다.
⑥ The Sun(태양): 행복, 빛, 승리
태양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생명의 궁극적인 상징이며, 건강과 
활력, 전반적인 안녕을 상징하기도 한다.390) 태양은 본래 행복과 만
족, 승리, 성공을 의미하는 카드이다. 이 카드는 문제의 해결과 사람
들의 화합, 조화를 드러내기도 하며,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391) 또한 태양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 카드는 정서적으로 빛과 사랑, 
따뜻함의 공간에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세계에서 중심에 서있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점성학에서는 태양을 인간의 본성이나 개성, 의식을 상징한다고 서술
한다.392)
‘태양’이라는 타로카드가 등장하는 파트에서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헬렌이며, 또 다른 한 명은 릭의 어머니이다. 헬렌은 그의 길을 인도해주기도 하며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던 릭에게 생명의 기운을 안겨주는 역할을 한
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능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종
교형태론』에서는 태양이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태
양은 낮은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다음날 일출과 함께 광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러
387) 문현선, 『타로 카드 : 한 권으로 끝내기』 (물병자리, 2007), pp.83-84.
388)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70.
389) M. Gail Hamner, "Remember Who You are: Imaging Life's Purpose in Knight of Cups"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264.
390) 문현선, 『타로 카드 : 한 권으로 끝내기』 (물병자리, 2007), p.89.
391)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91.
392) 조앤나 워터스, 『타로의 지혜』, 이선화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2006),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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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은 죽음을 가져오는 영혼의 인도자 또는 가입의례를 주도하는 비의사제라고 
하는 양면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393) 영화에서 나타나는 헬렌의 역할은 후자인 비의
사제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헬렌은 그에게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화해와 조화를 일깨워준다. 헬렌을 만나고 
난 릭은 동생 배리를 다시 만나고 그를 품어주는 용기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릭은 
동생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 또한 릭의 어머니를 통해서 릭에게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릭의 어머니는 릭이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삶을 원
했다. 그 삶은 매우 평범하지만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만족을 얻게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후 릭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을 만나 그 행복한 삶을 갈구하게 된다.
⑦ The High Priestess(고위 여사제): 신비, 지혜, 침착 
고위 여사제는 고도로 발달된 직관을 가진 사람이며,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녀는 영적 지혜를 통해서 예언하고, 치유하고, 누군가
를 안내해 줄 수 있다. 고위 여사제는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고 돕는 
사람이며,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 그 자신과 만나도록 하는 사람이
다.394) 한편으로 고위 여사제의 마법적인 능력과 자질은 인간이 세상
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녀는 고요하고 더 깊
은 단계로 들어가고, 겉으로 드러난 것 너머를 보고 느낄 것을 요청
한다. 그녀는 삶의 신비를 상징하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것
을 다스린다. 따라서 고위 여사제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인간이 스스로 내면을 깊
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395)
캐런은 릭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남기지 않은 채, 그와 동행한다. 그녀는 그 자체로 삶의 신비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 삶의 신비를 통하여 한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를 이전의 현실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캐런은 델라나 낸시처럼 어떤 대화나 
행동으로 그를 이끌지 않는다. 그녀는 내면을 향한 독백으로 그에게 지침을 일러주는 
것이다. 릭에게 캐런은 삶의 구도자였다. 릭은 그녀를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이 어떤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이르게 된다. 
⑧ Death(죽음): 격변, 파멸, 새로운 시작
이 카드는 육체적인 죽음 뿐 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거한 후에 나타나는 재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396) 즉, 모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험에 이르기 위해 
393)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pp.203-204.
394) 조앤나 워터스, 『타로의 지혜』, 이선화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2006), p.48.
395) Ibid, p.49.
396) 조앤나 워터스, 『타로의 지혜』, 이선화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2006),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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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가 죽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이 죽음은 힘든 변화의 시기이나, 
그 변화를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397)
‘죽음’ 카드는 어떤 것이 죽었거나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
이 어떤 상황이건, 인간관계이건, 생활방식이건 간에 그 어떤 것이라
도 끝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죽
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으며 상실과 비탄, 후
회를 일으킬 수도 있다.398) 이는 릭과 그의 연인인 엘리자베스가 안
고 있는 상실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릭은 동생을 잃었고, 엘리자
베스는 아이를 유산하여 잃은 상태이다. 그들이 안고 있는 상실의 고
통은 두 사람의 사랑마저 종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릭은 여전히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의 아픈 과거를 품기 위
해 노력한다. 그 뿐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의 고통
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가족들의 모
습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릭은 아버지를 찾아가 그와 화해하고 그에게 있던 고통을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맬릭은 ‘죽음’이라는 카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에게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인간이 삶 속에서 누린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육체적인 죽음은 스스로가 살아가던 현세의 삶이 종료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그 의
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맬릭은 말하고 있다. 
맬릭은 릭이라는 한 인간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죽음을 맞이
한다. 그의 이전 단계는 끝이 났지만, 그의 영혼은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빛나는 영적인 지혜를 얻은 한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맬릭은 ‘죽음’을 영화의 등장인물의 삶과 연계시켜 이전 단계에서 다
음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점으로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⑨ Freedom(자유): 도전, 도약, 미래로의 희망
‘자유’는 본래 타로카드에는 없는 것으로 맬릭이 영화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
이다. 이는 영혼이 억눌린 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그 목적을 따르고자 함을 의미
한다. 영화에서 릭은 자신의 “진주”를 찾고 이전의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다
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찾게 된다. 결국 그는 영혼의 순례를 완료하
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탐구하고자 했던 것, 그 목적을 기억하며 새로운 길로 나서
는 것이다.399)
397) 레이첼 폴락,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 이선화 옮김 (물병자리, 2005), p.85.
398) 조앤나 워터스, 『타로의 지혜』, 이선화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2006), p.77.
399) M. Gail Hamner, "Remember Who You are: Imaging Life's Purpose in Knight of C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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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 타로카드의 대목에서는 마치 자동차로 길을 가듯이 빠르게 스쳐나가는 장
면이 등장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독백의 형식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나타나
는데, 그 메시지는 “동쪽에서 빛을 찾아라. 어릴 때 알던 빛을......만약에 어두움에 덮
친다 해도, (그 빛이) 너를 도와 안내해 줄 것이란다.”라는 것이었다. 아들을 향한 아
버지의 독백이 끝나는 순간, 어두움 가운데를 환하게 비추는 작은 빛이 등장한다. 
아버지가 아들 릭에게 찾으라고 하는 빛은 “진주의 찬가”에 나타나는 진주의 빛이
다. 영지주의에서 진주는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인간 영혼에게 비추는 영적인 빛으로 
그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영화에 나타나는 “빛을 찾으
라.”는 가르침은 그의 영혼을 올바른 자유로 이끄는 인도의 매개가 되며, 그의 영혼을 
이전의 상태에서 도약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맬릭은 영화
의 초반부에서 릭을 향한 아버지의 독백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반부에는 공
허함과 고독함, 외로움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의 빛을 찾으라고 촉구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여정에 있는 
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이끌어 줄 요소를 제시하고 완전한 변화로 나아가
도록 한다. 
이후, 영혼의 여정을 떠나는 동안 릭이 만났던 사람들과 그 주변의 풍경들이 스쳐지
나가는 장면이 함께 등장한다. 그리고 그가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바위투성이의 황무
지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 장면의 의미는 여정을 끝마치고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영혼이 잃은 것을 되찾고 돌아온 한 인간의 모습이다. 독특한 점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정을 끝마친 인간이 도달하는 곳이 미지의 공간이 아닌 자신이 여정을 출발했던 시
작지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맬릭은 자신의 영혼에게 주어졌던 빛을 되찾고 새
로운 변화를 맞이한 인간이 나아갈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영혼의 빛을 되찾아 자유를 얻은 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이 나타난다. 그 상징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릭의 집 안 풍경이다. 초반
부부터 중반부까지 릭의 집 안은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호화로운 가구나 전
자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집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비어있다. 맬릭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이 상징은 이후에 이어지는 도로를 달려가
는 1인칭 시점의 장면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게 주어진 자유를 상징하
며, 그 자유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가 된 인간
의 영혼이 얻을 삶의 희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릭이 만나는 남자와 여자들 : 릭의 순례를 이끄는 인도자
영화에서 릭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그가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도록 가르침을 주거나, 주어진 가르침을 해석해주기도 하고, 릭이 찾아가고자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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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답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마치 『천로역정』에서 순례자가 천국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주고 그에게 조력하는 해석자나 정숙한 여인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릭에게 해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는 세 명의 남자(릭의 아버지, 크리
스토퍼, 카톨릭 사제)로 등장하며, 그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5명의 여인
(델라, 낸시, 헬렌, 캐런, 엘리자베스)으로 주로 릭의 연인이거나 친구로 등장하는 여
인들이다. 
  ① 릭이 만나는 세 남자: 성스러운 말로 인도하는 이들
릭이 만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목소리나 내레이션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가르침도 내
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맬릭이 목소리의 형태로 그들을 등장시킨 것
은 그 목소리 자체가 신의 목소리이자 진리의 목소리, 성스러운 목소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우선, 릭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르침을 독백 형태의 내레이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화 초반부에 내레이션으로 등장하는 ‘진주를 찾는 왕자의 이야기’도 아버지의 독백
을 통해서 나타나며, 그가 영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이후에도 릭이 방황하며 세상의 향락에 젖어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언
제까지 그만 둘 것이냐?”라는 독백을 던지며 그에게 현재의 상태를 떠날 것을 촉구한
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촉구는 그의 삶을 향한 탐구와 순례의 길을 일깨워주고, 
그 영혼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집트에 잠든 왕자에게 
편지를 보낸 파르티아의 왕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순례자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일
러주는 전도자가 가르쳤듯이, 릭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에게 삶에 대한 깨우침을 알
려주고 있다.
릭의 아버지가 릭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주의 찬가”에 나오는 그 진주를 찾아내라는 
것이다. 여기서 진주는 릭의 영혼을 구원하고 궁극적인 성스러움으로 이끄는 신비이
다. 그 신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현현의 빛이다. 본래 눈은 영혼의 
창구로 인식되는데, 맬릭은 그 인식을 바탕으로 신화적인 진주에 대한 의미를 아버지
의 독백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 진주는 곧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지혜이
며, 그 지혜는 타인의 눈과 자신의 눈이 서로 만나 그 빛을 서로 인지했을 때 나타나
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지혜는 한 인간의 영혼을 향하여 눈을 뜨
게 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맬릭은 그 지혜를 영지주의적인 요소인 
“진주”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인도자인 크리스토퍼(Christopher, 피터 마티아센 
扮)는 불교 신자로, 자신의 집을 불교 사원같이 만들고, 그곳
에서 참선과 명상을 하며 지내는 인물이다. 그는 티베트를 
다녀온 경험을 릭에게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어
나는 혼란 가운데서 명상하며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그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릭에게 한 가지의 가르침을 전달해주는데, 그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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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란 이렇다.
“400km를 걸어서 티베트를 간 적이 있었다네. 그 때 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 
풀을 뜯어먹으며 동굴 안에 살면 단순하게 살기가 쉽더군. 경적소리나 아내의 잔소리도 없고, 
‘네가 다 망친거야’, ‘네 잘못이야’같은 마음을 헤집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난 하나만 가르친
다네. 지금 이 순간만을 가르치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네. 완벽
하고 또 완전하게 그 모습 그대로에 집중하는 것이지.”
크리스토퍼는 평범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 헤매며 삶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는 릭에게 
복잡한 생각을 만드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
라고 말하고 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순간들은 곧 릭과 그의 연인
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파티에 참여하면서도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보내
던 릭은 엘리자베스를 만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어느 한 곳에 있지 못하
고 방황하던 릭은 엘리자베스를 만난 이후, 그녀와 함께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갈망
한다. 맬릭은 크리스토퍼의 조언과 연인 엘리자베스, 그리고 릭의 상황을 연결하여 인
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가톨릭 사제(Fr. Zeitlinger, 아민-뮬러 스탈 扮)로 그
는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상실의 고통을 겪던 
릭과 엘리자베스를 향한 것으로 고통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고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실 사제의 메시지가 두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인지, 두 사람이 영화 속에서 사제를 
만나 그에게 도움을 청했는지는 알 수 없는 대목이다. 다만 릭과 엘리자베스가 괴로
워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사제가 조언해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즉, 불특
정 다수에게 설교와 같은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불특정
한 다수에게 임의적으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괴로움의 대상에 있는 사람
들을 향해 제시하는 것이기에 릭과 엘리자베스를 위한 해답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길을 따
라 인도하십니다. 불행하다고 주님의 총애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표이죠.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고통을 피하도록 돕지 않으시
고 그 고통을 보내시어 겪게 하시죠. 그러면 당신의 의지보다 높은 그 무언가와 연결되어 지
상으로 끌어올려져 저 너머의 무언가를 찾게 해주십니다.”
사제의 조언은 매우 슬프게 들리면서, 직설적이고, 때로는 그 조언의 의미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의 조언은 릭이 보여주고 있는 유아기적인 특성이나, 아버지를 향
한 분노, 삶에서 느끼고 있는 심적인 고통, 상실과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삶의 의
- 118 -
미를 그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릭의 마음에서 소용돌이친
다. 결국 사제의 조언은 고통을 인지한 릭에게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지표가 된다. 그 방법이란, 함께 고통을 겪고 나누는 것이다. 릭은 막내 동생을 
잃었고, 엘리자베스도 여러 차례 자신의 아이를 잃은 상태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서로가 방황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는 같은 형태의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릭이 만나는 여인들: 순례의 인도자
릭이 만나는 여인들은 릭을 은혜와 인도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영원
에 대한 약속과 그 매력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말없이 등장하고, 자신의 흔적이나 위
치를 알리지 않은 채로 나타난다. 그들은 릭에게 말과 질문을 통해서 그를 향한 가르
침을 이끌어낸다. 마치 『파이드로스』의 소크라테스가 산파식의 논법으로 가르침을 이
끌어내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그리고 그들은 릭의 눈매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내재된 영혼의 실재를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다섯 명이 있다.
첫 번째 여인은 타로카드 ‘달’에 등장하는 델라(Della)이다. 그녀는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행하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격언을 따라 사는 인물이다. 그는 릭의 연
약한 측면을 발견하고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가 사랑의 경험(성적인 관계)
은 원할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400)
두 번째로 나타나는 여인은 릭의 전처 낸시(Nancy)이다. 그녀는 릭과의 결혼생활을 
압축하는 내레이션을 통해 릭의 과거를 말하고 있다. 그녀의 질
문은 그를 향한 성찰과 반성에 대한 부분이며, 그 중심적인 주제
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약속이라는 부분이다.401) 낸시는 이전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릭이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그녀가 릭에게 하는 것은 과거
의 시점을 거울같이 비추어 보도록 하는 역할이다. 
세 번째는 헬렌(Helen)으로 타로카드 ‘태양’에 등장한다. 그녀는 릭과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그를 지켜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헬렌은 릭이 자신의 삶
을 파괴하는 그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의 순
례를 이끌어주고자 한다. 헬렌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릭과 함께 
명상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 때 나타난 그녀의 독백402)은 릭에게 
다음 과정의 길을 향한 인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 때 함
께 등장하는 장면은 도시의 야경이 드리운 장면과 해안가에서 릭과 헬렌이 함께 어울
리는 장면이다. 헬렌의 독백과 두 개의 배열된 장면을 통해서 맬릭이 말하는 것은 릭
이 그 동안 즐기고 있던 화려한 삶과 향락들이 모두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며, 그 꿈
400) Ibid, p.267. 
401) Ibid, pp.267-268. 
402) “꿈은 좋지만 그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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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깨어나 진정한 삶을 향한 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캐런(Karen)이다. 타로카드 
‘고위 여사제’에 등장하는 캐런은 스트립 댄서로 세속적인 
향락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환상과 즐거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전형의 인물이며, 매력
적이고 솔직한 여인으로 그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자이다. 먼저, 캐런은 릭에게 “깨어
나요(Wake 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을 잘못 찾겠어요. 어디에 있죠? 어
떻게 찾죠? 사람들이 일으킨 먼지 구름에서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려면 부딪쳐야 해
요. 심호흡해요! 마음으로 그려봐요! 무엇이든 다 해봐요! 라는 메시지를 릭에게 보내
고 있다. 캐런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릭은 이전의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과 누리고 
있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향락을 주변 사람들과 누리지 
않는다. 캐런은 릭의 변화에 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릭의 연인 엘리자베스(Elizabeth)
이다. 엘리자베스는 릭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여인으로 등장
한다. 그녀가 주는 사랑은 방황하며 떠돌던 릭을 변화시킨다. 릭
은 엘리자베스를 만나면서 진정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정착하고자 한다. 엘리자베스는 릭처럼 상실의 고
통을 앓고 있으며, 그 슬픔은 릭을 깨우는 중요한 촉매로 작용
한다. 릭은 자신의 방황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으며, 그는 자신
의 영혼의 순례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에 이르도록 엘리자베스가 도와준 것
이다.
  3.5. 순례자를 맞아주는 물의 상징적 의미 
<나이트 오브 컵스>에 등장하는 물의 이미지는 주로 바
다나 수영장, 분수이다. 이를 통해서 맬릭은 물의 힘과 깨
끗함,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서 맬릭은 물에 대
한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물에서 나타나는 
성스러움으로 그것이 파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다의 힘
이나 물의 깨끗함으로 대변된다고 보았다. 본래 물은 기독
교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맬릭은 그 성스러움의 
상징을 인간 존재와 연결시키도록 하였다.403)
특히 <나이트 오브 컵스>는 바다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 릭은 해변을 자신의 동
생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누비기도 하며, 때로는 홀로 바닷가에 서서 사색에 잠기기
403) Ibid,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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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그가 서 있는 바다는 본래 이 세계(이승)과 다음 세계(저승, 내세)를 이어주
는 경계이며, 언젠가는 닿을 저 너머, 또는 경계나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404) 마
치 『천로역정』의 마지막 대목에 등장하는 천국의 문 앞에 놓인 죽음의 강이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튁스 강과 비슷한 이미지로 등장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바다는 그의 
내면의 순례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그가 처하고 있는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 사이에 놓인 경계선이다. 즉 바다가 경계를 짓고 있는 이 세계란 릭이 살고 있었
던 무의미한 향락의 공간이었으며, 다음 세계는 릭의 영혼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물은 영원성이 가지고 있는 힘과 약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이 인간 육체의 성
분을 이루고 늘 인간 주변에 둘러싸이는 것처럼 언제나 인간의 영혼 주변으로 흐르고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05) 이는 엘리아데가 말한 것처럼, 물은 스스로 자신의 존
재 양식을 초월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창조에 선행하여 
그것을 흡수한다. 형태가 있는 것은 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물 위에서 자신을 드
러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가지의 본질적인 힘이 들어 있다.406) 맬릭의 
영화에서는 그 본질적인 힘을 영원성이라는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에서 
드러나는 물의 여러 요소와 형태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무수한 성스러움의 계시
와 상징들을 통합된 형태로 보여주고 완전한 형태로 계시하는 것이다.
<나이트 오브 컵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릭은 물에 들어간다. 이는 침례와 같은 종교
적인 의례와 유사한 형태의 장면이다. 침례는 물속에 자신의 몸을 잠그는 것에서 시
작하는데, 이 과정은 물이 가지고 있는 정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에서 
모든 것이 용해되고, 모든 형태가 없어지며,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를 상실한다.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
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재탄생하는 의례적인 과정을 거친다.407)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모든 형태를 부수고, 모든 역사를 소거해내면서 
정화와 재생, 새로운 탄생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전의 자신이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옴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죄나 과거가 없는 형
태,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고 새롭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408)
릭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게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세상의 향락에 젖어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던 릭은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함으
로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
을 살 준비를 하게 된다. 이는 침례라는 의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의 기능을 영
화라는 매체에서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04) Ibid, p.269 
405) Ibid, pp.269-270. 




4.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시적 언어, <송 투 송(Song to song)>
4.1. 네 명의 주인공이 나타내는 상징성
①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서 있던 인물, BV
BV는 천부적인 실력을 가진 음악가이지만 자신만의 이상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며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이다. 그는 자기만의 이상을 실현
하고자 프로듀서인 쿡을 만나고 그와의 협업한다. 하지만 늘 
손익을 계산하고, 자신이 발탁한 가수들을 돈벌이의 수단으
로만 생각하는 쿡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다
는 것을 알게 된다. BV는 자신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대세
를 거스르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선택한다. 
그는 정해진 곳이 없으며, 자신의 집과 가정이 있으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의 자유를 방해하고 그 자신을 옥죄는 요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
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강요하는 어머
니를 멀리하고자 한다. 그의 이상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삶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이상을 이
루기 위해 집을 나서고, 세속적인 요소와 단절하기도 한다. 
BV는 마치 음유시인과 같이 자유로운 노래를 부른다. 이는 그가 하고 싶은 음악에
서 드러난다. 그가 쿡과 음악의 방향성을 논할 때, 스스로 컨트리 음악을 하고 싶다
고 이야기하지만 쿡이 그것을 묵살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쿡이 
보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BV가 그런 음악을 선호하고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은 대세의 흐름에 대해서 자유롭고자 하는 그의 이상의 발
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컨트리 음악은 백인 이민자들과 노
동자들이 자신의 애환을 달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노래하였던 것에서 
시작하였던 장르였기에 그의 자유를 향한 이상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BV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그것은 그가 현실에서 정착
해야 한다는 욕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
들에게 있었다. 그는 페이를 만나고 그녀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기 원한다. 쿡과 
계약을 맺고 그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도 음악가로서 성공하면서 그녀와 함께 정착
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았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현실이 아닌 이상을 향
해 나아갔을 때 그는 페이와 결별하게 된다. 쿡과 페이를 떠난 BV는 자유로이 자신
의 삶을 누리지만 아만다라는 여인을 만나고 또 다시 현실에 정착하는 것을 고민한
다.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 서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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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한다. 즉, 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상을 쫓아 나아갈 것
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자신의 이상을 내려놓는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음악과 그 
노래를 잊게 된다. 그리고 페이를 다시 만나 재결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이
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여 현실에 정착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을 위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는 들판 너머에 떠있는 태
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포기했던 이상을 그리며 아쉬워한다. 여기서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나도 그래”라는 독백이 나타난다. 이것은 그를 향한 페이의 독백으
로, 사랑을 위해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했지만 여전히 그 이상을 동경하는 그
를 향한 말이다. 그는 저무는 태양의 빛을 받으며 들판에 눕다가 이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간다. 
BV는 스스로가 꿈꾸어 왔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인간 
군상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그가 하고자 했던 음악의 방향과 현
실적인 방향과의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과감하게 자신
의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서 맬릭은 이상도, 현
실도 아닌 사랑을 선택하여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견디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BV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② 진정한 자유를 찾은 인물, 페이
페이는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그녀
의 성격은 그와 주변 사람의 관계들로 대변되고 있다. 
페이는 한 사람과의 일방적인 관계를 거부한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은 페이의 독백이다. 페이는 “나는 섹스
가 폭력적이었던 시기를 겪었다.”라는 독백을 한다. 그 
독백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페이와 어떤 남자가 관계
를 맺는 장면이다. 두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남성에 
의해 주도된 강압적인 성관계와 가볍게 끝나버리는 일회성의 관계들을 의미하는데, 
페이는 그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성이나 의
지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녀의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비추어질 수밖
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페이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진실한 관계성을 찾고 싶
어 한다. 그녀는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동성과의 관계든, 이성간의 관계든 
개의치 않는다. 결국, 그녀가 원하는 자유로운 모습은 진실한 관계성을 갈망하는 그녀
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페이는 BV를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 원인은 주변이나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페이는 자신이 
쿡과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BV에게 숨긴다. 그 이유는 BV와 쿡이 서로 공적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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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페이는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녀가 쿡에 대해 BV에게 말하는 거짓말은 점점 커
지게 된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녀 역
시 뭔가에 얽매인 모습을 보이는 역설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페이는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BV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결별에 이른다. 
이후 그녀는 동성의 여인을 만나 관계를 맺고, 쿡과 다시 만나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녀가 비록 자신의 거짓과 모순된 행위로 인해 자
유롭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늘 관계의 자유를 꿈꾸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 결
국 그녀는 동성 연인과 결별하고 쿡의 곁을 떠나게 된다. 그 후 페이는 BV와 재회하
게 되고 그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받아준 BV를 진실
한 사랑으로 생각하며 그를 지키고자 한다. 그녀에게 그는 자비의 상징이었다. 그 자
비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나보내고 자신을 얽매였던 거짓에서 벗어
나려고 한다. 페이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이를 만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다.
그녀에게 자유는 진실성이 부여된 것이고, 그 진실성이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서 묻어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심지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관계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 있으며, 그것을 거짓과 가식으로 포장
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영화 중반에는 페이가 BV를 떠나 
쿡과 함께 했을 때 그녀는 자기 내면의 독백을 통해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백
하는 데 그것은. “그들은 섹스를 가볍게 여기지. 저급하게 만들고 있어.”라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들의 가벼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것들에 대한 환멸
감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페이가 만나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 해당된다. 쿡이나 다른 주변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욕망과 거짓이 자신에게도 비춰
지는 것을 보았던 페이는 그들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다
가갔던 연인에게로 돌아가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나아간 것이다. 
③ 쾌락과 욕망을 대변하는 인물, 쿡
쿡은 BV나 페이와는 달리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충실히 추구하
며, 그것들을 끝없이 갈구하는 인물이다.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
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
다. 그는 화려한 저택과 펜트하우스에서 많은 여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여흥을 즐긴다. 그리고 화려한 파티를 주선한다. 그가 거
하고 있는 집과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티는 그의 화려한 
삶을 조명하는 하나의 상징이며, 그가 주최한 수많은 공연들은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많은 인파
들 속에서 화려하게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서 쿡은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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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들에게 과시한다.  
쿡은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보통 인간이 누리기 어려운 쾌락을 향유하며 사는 인
물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망을 분출한
다. 그리고 그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도구로 BV와 페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쿡은 두 
사람에게 자신의 방법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며, 그들의 생각을 무시한다. 그
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고 거금을 벌 수 없다고 말한
다. 특히 쿡이 BV에게 말하는 부분이 그의 끊임없는 욕망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네 손을 봐! 깨끗하잖아! 손도 더럽히지 않고 나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키운 
애들을 봐. 너는 어떤데? 누가 누굴 돕는다는 거지?”
쿡이 BV에게 욕망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하려는 BV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손을 더럽혀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쟁취해야만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창한다. 쿡은 
이미 많은 가수들을 유명하게 만들면서 부를 거머쥔 사람이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그
는 BV를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다그친다. 심
지어 BV의 노래 저작권을 가로채기까지 하며 자신의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는 
BV에게 “우린 형제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있어 형제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해주는 사람일 뿐이었다.409)
쿡의 이러한 모습은 쾌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고, 페이와의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는 론다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녀와 정착하는 삶을 사는 듯 했지만 쾌락을 
향한 그의 욕구는 멈출 수 없었고 론다는 그것을 막지 못해 괴로워한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단편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였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심지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
었음에도 그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쿡은 자신의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론다)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다. 
④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 론다
론다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갈구한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순
수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인물이며, 그 사랑의 대상은 자
신의 남편인 쿡이다. 론다는 쿡이 자신에게 보여준 선의를 잊
지 않고 있으며 그를 사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론다는 사랑
409) 그런 쿡의 모습에 대해서 페이는 독백을 통해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에게 이 세상이 필요하겠지. 
거짓과 가식으로 된. 어쩌면 방탕한 사람들이 당신의 피를 더 끓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 그렇게 죄인
이 되는 것이 당신의 숙명일지도 모르고.” 이는 욕망을 쫓기 위해 거짓의 가면을 쓰는 쿡에 대한 이
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쿡은 철저하게 세속에 속해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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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론다는 쿡과 결혼하게 
되고,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지만 그 꿈은 쿡의 여성편력으로 인해 깨져버린다. 
론다는 쿡을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쿡은 론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410) 쿡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지친 론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말은 그녀가 쿡을 
기다리면서 하는 행동, 그리고 쿡의 행동과 모두 평행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론다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은 다음과 같았다.
“엄마. 난 내 자신이 두려워. 내 안에 증오가 있어. 난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해. 그게 나를 악마로 만들어. 난 절대로 사악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사악한 사람들
은 내게 멀리 있다고 이해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용서받았는데.....“
그녀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축복을 
받고자 한다. 그녀는 쿡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쿡은 반대로 자기만의 쾌락에 빠져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 안에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두
려워한다. 그것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론다는 자신이 생
각하고 바라고 있었던 진정한 사랑과 그 순수함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다.411)
순수함이 무너진 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스스로 시들어버린다. 이후 딸을 
향해 오열하는 어머니가 나타난다, 그녀가 오열하는 장면은 아직 론다의 죽음이 나타
나기 이전에 나타나는데, 이는 그녀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 그녀의 순
수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비통함을 표명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무너져버린 론다는 죽음을 맞이한다. 쿡은 뒤늦게 론다를 찾아가지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물어보지만 의사에게 돌아온 대답은 알 수 없다는 반응 뿐 이었다. 그녀는 쿡
에게 사랑에 대한 진정성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녀의 죽음 그 순수성이 
세속의 욕망을 만났을 때 무너지고 소멸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소멸에 대
한 원인은 인간 스스로가 찾기 어렵다. 다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자신을 성찰
하며 그 원인을 찾을 뿐이었다. 
4.2. 주인공의 주변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의미
① 공연장의 음악가들: 자유의 상징
주인공들은 인파가 많은 공연장에서 가수들을 만난다. 그들이 공연장에서 가수를 만
나는 장면은 두 번 나타나는데, 하나는, 쿡이 론다와 함께 갔던 이기 팝(Iggy Pop, 
본인 역)의 공연 장면이었고, 다른 장면은 페이가 세션으로 참여하는 가수(발 킬머 
410) 이 때 “어렸을 때, 난 모두를 사랑했었어. 그런데 당신이 내 사랑을 죽여버린 거야”라는 론다의 독
백이 나타난다. 
411)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론다의 또 다른 독백이다. “엄마. 난 어디에 있는걸까? 우린 어디로 가는거
지?” 이 독백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순수성을 잃고 무너져버린 그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
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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扮)의 공연 장면이다. 첫 번째 장면은 쿡이 론다와 함께 
한 첫 데이트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이기 팝은 쿡에게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음반회사가 가수들을 어떻게 보냐면 말이지. 살짝 줄만 튕기
면 심금을 울리는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얼마나 
간절히 해야 하는지 모른다니까.”
이기 팝을 통해서 맬릭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가수들을 수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
는 음반회사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음반회사의 모습은 쿡에게도 나타나는 부분
이기도 하다. 즉,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할 뿐 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어
려움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나타난다. 가수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만드는 노래를 통해 자신들이 누리는 사
랑이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쿡과 같은 인물들이 그런 것을 막고 있
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쿡이 BV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복선도 제공하고 있
다. 
또 다른 장면은 페이가 객원으로 참여했던 공연의 장면이
다. 공연을 주도하는 가수(발 킬머 扮)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로움을 넘어선 파격을 보여준다. 전기톱으로 앰
프를 반파하기도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칼로 자르는 모습
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는 모래가 든 양동이를 들고 “나에
게 우라늄이 있다! 우리 엄마한테서 가져온 것이다.”하면서 
관중들에게 뿌리고는 이내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간다. 끌려
나갈 때, 그는 “음악의 핵심은 자유라고! 그러면 자유롭다고 아무것도 안해야 하는 것
인가? 난 왜 자유롭지 못한가? 대답해 봐!”라고 외친다.
이 가수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락 음악가들이 흔히 보여주는 행동들이
다. 이들은 기타나 앰프를 부수거나 불을 지르기도 하고 옷을 벗어 완전히 나체상태
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자해하기도 한다. 락 음악가들은 공
연의 형식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로움을 과격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몸부림
으로 자유를 노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장의 가수는 자기 스스로 자유를 향해 몸
부림치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막는다고 
외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페이가 스스로 꿈꾸는 삶이기도 하다. 이는 그녀의 독
백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만약 내가 음악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삶을 못 가진다면, 다른 것도 얻을 수 없어. 무언가
가 되기 위해 뛰어다닐 뿐이야. 삶을 붙잡기 위해서 말이야”
페이는 음악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였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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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삶을 얻지 못한다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붙잡고자 뛰
어다니는 평범한 삶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결국 그녀에게 음악이라
는 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상징을 대변하는 가수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동경
하는 것이다. 
② 페이의 아버지와 BV의 어머니: 세속적 관점에 그대로 머무른 자
공연장의 가수들은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지만, 반대로 주인공들의 인물들은 현
실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상징한다. 대표적으로 페이의 아버지와 BV의 어머니가 
있다. 페이의 아버지는 페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꿈을 찾기를 원한다. 그리
고 좋은 남자를 만나기 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
다. 그는 딸에게 직장은 구했는지, 아니면 아직 찾고 있는지,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인
지 끊임없이 묻는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딸을 바라고 그녀를 걱정하
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딸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현실적인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는 인물이다.
BV의 어머니는 세속적인 관점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녀의 모습은 BV의 
동생들이 말하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412) BV는 그런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곁을 떠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도 자유로운 삶과 사랑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났
다. 특히 그녀는 아들 BV가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높은 잣대를 관철한다. BV가 아만
다를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어긋난 관점으로 아만다를 바라보고 그에게 “당신은 
불행해!”라는 말을 던진다. 그 말을 들은 아만다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나가버린
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만다가 짝이 될 수 없으며 그가 옳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 이는 아만다가 이혼녀라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 것처럼 보인다.
두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 따른 인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들의 모습은 두 주인공이 그들의 곁을 떠나게 하고 피
하게 한다. 그러나 맬릭은 주인공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두 사람을 통하여 두 주인
공이 다시 만나게 하는 연결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선, 페이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 그녀는 사랑을 찾아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언니들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다.
또한 BV의 어머니도 결정적으로 BV가 다시 진정한 사랑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녀는 부유한 삶을 살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아만다가 BV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녀를 떠나보내게 만든다. 그녀가 현실적인 안정을 추
구하고 아들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입
장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부모의 태도는 훗날 BV와 페이가 서로 다시 만
412) BV의 동생들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로 
나타난다.
- 128 -
나 진정한 사랑을 되찾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③ 론다와 붉은 머리의 여자
론다는 붉은 머리를 한 여성을 만난다. 그녀는 원래 교사를 꿈꾸었지만 사고로 약혼
자가 죽고 난 후 매춘부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죽은 연인을 문신
으로 새기며 그리워한다. 그리고 사고로 연인이 죽고 자신이 살게 된 것이 신의 뜻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녀는 론다에게 한 가지의 조언을 해준다. 그 조
언은 다음과 같다.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꿈은 만드는 것이지, 빠져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해요. 스스로를 꿈에 가두지 말아요. 난 환상을 
팔지 몸을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꿈을 팔고, 남자들의 환상을 팔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
지는 않아요. 
론다는 그녀의 조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쿡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하며 수동
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
나야만 그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다는 그 조언을 이해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애태우고 있다. 론다에게 그 여인은 자신이 처해있는 
삶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는 지혜의 교사였다. 여인은 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④ BV의 아버지: 나약하게 무너진 인간
BV는 자신과 관계가 소원했던 아버지를 찾아간다. 한 때 혈기왕성했었던 그의 모습
은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한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BV는 소리죽여 울음을 터트린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랑 좀 다
르게 되어버렸어요”라고 말한다. 영화에서는 BV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명확
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보여주는 것은 그가 매우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이전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안정을 취하기 위해 현실을 택한 삶이든, 자유
를 찾아 떠나가는 삶이든,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충실한 삶이든, 인간의 삶은 때가되
면 늙고, 병들어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BV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나약함의 상징이다. 
⑤ 노래하는 지혜자
페이는 자신의 음악적인 스승(패티 스미스 扮)을 자주 만난
다. 그는 그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 
단순한 음악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페이가 자신의 스승을 만나는 장면은 두 번 나타
나는데, 첫 번째는 페이가 BV를 만났을 무렵 진정한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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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되었을 때였다. 그는 자신의 제자에게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우린 기쁘고 행복했다가 몇 시간이 지나면,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란다. 인생은 고
통의 연속이란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난 내 남편을 멀리서 처음 봤을 때 그를 사랑
하게 되었지. 첫눈에 반한 것이었어. 우린 함께 삶을 살았고, 아름다웠지만 어려웠지. 
남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이가 결국 떠나버렸단다.”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
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삶의 유한함과 변화무쌍함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페이가 누리고 있는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경계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 가르침은 페이가 BV를 다시 만났을 때였다. 그는 페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
는지 묻는다. 페이는 자신이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쿡과의 만남을 의미하며, 그와 만나면서도 BV를 만난 
것, 그리고 자신이 BV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고백한다. 그러자 그녀의 스승은 그저 
실수한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며 연인인 BV를 끝까지 지키고 진정으로 사랑해 줄 것
을 조언해준다. 그가 그녀에게 말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 실
수하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고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고, 인간은 그
것을 붙잡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의 스승은 지혜를 가르치고, 그 
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의 노래는 지혜의 송
가였다. 
4.3. 춤과 노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
① 광란의 춤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상징
영화 <송 투 송>은 곳곳에 공연 장면이나 화려한 음악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공연에 참여하는 가수들이나 관객들은 모두 공연장의 분
위기와 음악에 취하고, 자신들의 열기에 취하여 평소와는 다른 열광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치거나 과격한 춤을 
추기도 한다. 영화 안에서 그들의 춤은 표면적으로 공연장의 광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요소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의 춤은 단순히 공연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말해
주는 배경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종교적인 상징과 행위를 담고 있는 요
소로 나타난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춤과 노래, 놀이와 같은 것이 제의적인 상징으로 변모
해가는 과정을 논하면서, 그 제의적인 상징이 사회적인 행동 안에 들어있는 중요 요
소와 인간의 활동 영역 안에서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서, 이
러한 상징들이 결정적으로 사회적인 변화의 여러 상황들 속에 내포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심사나 목적, 목표와 수단, 동경이나 이상, 개인적인 것이나 이상적인 것
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덧붙인다.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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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가 논한 제의적 상징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송 투 송>에 나타나는 관객들의 모
습과 연결될 수 있다. 공연장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일시적으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춤으로서 제의적인 행위를 하고 자신들이 생
각하고 있는 이상과 동경,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 한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람들 사
이에 뛰어 올라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고, 일부는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자신의 욕구
를 발산해낸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춤을 통해서 상
징적으로 보여주며 제의적인 관계를 맺는다. 
② 노래에서 노래로, 사랑의 시작점이자 매개 그 자체
또한 영화에서는 노래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영화의 제목인 <송 
투 송>에서도 잘 나타난다. 영화의 제목은 페이가 BV와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녀의 
내면이 말하는 독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독백은 “그렇게 노래에서 노래로, 키스
에서 키스로”라는 말이었다. 노래와 키스 두 가지 모두 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
의 마음과 애정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이다. 노래는 시적인 문장과 운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단계이며, 키스는 상대방과의 촉감
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단계이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면서 바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방을 향한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확인한 이
후에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를 볼 때 노래는 서로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자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
고,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이며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맬
릭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페이와 BV, 그리고 쿡과 론다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페이와 BV는 자신이 사랑하는 노래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자신들만
의 노래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리고 더욱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단계로 나아간다. 
쿡과 론다는 서로 노래로 마음을 이어가는 듯 했다. 두 사람은 이기 팝과 믹 재거의 
노래를 이야기하며 공감을 찾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랑
을 나누고 노래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노래에 실어 그것을 주고받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맬릭은 네 명의 남녀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노래라는 요소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영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4.4. 영화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요소들
  ① 욕망과 자유,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 물
<송 투 송>에서는 물의 상징이 사이에 나타난다. 그러나 맬릭의 이전 작품들에서 등
413)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익두, 이기우 옮김 (민속원, 201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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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물의 상징들과는 달리, <송 투 송>에서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물의 이미
지가 등장하며, 그 인물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등장하며, 그 예는 몇몇의 인물들을 통
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BV와 쿡이 자주 만나는 장소로서 수영장이 등장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도 파티가 열리는 저택 앞의 수영장이었고, 서로가 만나 앞일을 
의논하던 곳도 수영장 또는 수족관이었다. 또한 쿡이 론다와 관계를 맺을 때, 수영장
이나 수족관이 등장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심지어 쿡은 
론다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고 물 호스를 들어 수영장 주변
을 청소하기도 한다.
쿡은 자신의 저택 앞에 있는 수영장을 보고 장식용밖에 되
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기 과시를 위한 꾸밈에 불과
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짓과 가식으로 
포장하는 쿡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이미지이다. 또한 쿡 주변에 있는 수영장이나 
수족관의 물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끝없이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고 싶은 그의 내면을 묘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연결
시키면, 쿡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끊임없이 채우는 것을 갈망하는 인간이며, 그를 
위해 자신을 꾸미고, 거짓과 가식으로 포장한다. 마치 흐르지 않고 정화되지 않지만 
누군가의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 소독되고 깨끗해 진 수영장의 물처럼 그는 자신을 인
위적으로 포장한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수영장 장면들의 두 가지 모습은 쿡의 내면 
안에 자리 잡은 그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쿡의 내면을 상징하는 수영장 장면은 론다에게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론다는 쿡
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녀가 죽어가는 곳은 매우 얕은 인
공 연못이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 그녀가 서있는 곳은 아무리 
누워도 그 몸을 모두 적실 수 없는 얕은 곳이다. 그녀가 죽은 그 장소는 끊임없이 갈
망하고 원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갈증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그 갈증은 
그녀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게 한다.  
또한 BV와 페이가 사랑을 나눌 때 등장하는 물의 이미지도 각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바위에 고인 물웅덩이, 멕시코의 한 바닷가, 그리고 잔잔히 물이 
흐르는 강변과 천변의 장면이 함께 나타난다. 우선 강이나 바다와 같은 경우는 한 곳
에 머무르지 않고 잔잔히 흐르거나 파도를 치면서 자신만의 흐름을 만든다. 때로 두 
사람은 서로가 엇갈리는 흐름에 서있거나 갈라서기도 한다. 이는 두 사람이 추구하고
자 했던 자유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연인이 머무르고 있는 강과 
하천도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흐르고 있으며 그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리
고 두 사람이 각각 서있는 강변의 모습도 각자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 인물
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초반부와 마지막 장면에는 바위산에 고인 물웅덩이가 등장하는데, 이 곳은 BV와 
페이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이 곳은 물이 고여 흐르지 못하지만, 그 물은 썩
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페이와 BV가 그 바위산에 
- 132 -
함께 올라 물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그 물을 몸에 바르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랑, 우
리의 사랑을.....”이라는 독백과 함께 서로가 사랑을 나눈다. 바위에 고인 물웅덩이는 
진실한 사랑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음에도 깨끗
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가볍게 흘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 물은 마치 생명수와 같이 살아있으며, 그 안에 생명
과 힘, 영원이 존재하고 있다. 엘리아데는 생명수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살아 있는 
물’이란 젊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특성을 보여주며, 인간이 그 ‘살아 있는 
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성별식과 시련을 겪는다고 이야기한다.414) 맬릭에게 그 ‘살
아 있는 물’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을 고인 물이라는 하나의 상
징으로 제시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영속하는 진정한 사랑
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다. 두 남녀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기까지 시련을 겪고 방
황한다. 서로가 만남을 가졌으나 각자가 가진 문제로 인해 멀어지게 되고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런 일련의 시련과 과정을 거친 뒤 두 사람은 재회하고 다
시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물은 두 사람이 얻은 사랑의 ‘살아있고 영속적인’ 힘인 것이
다.
② 하늘로 이르고자 하는 인간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하늘로 도달하고자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세 
장면이 있다. 우선, 쿡이 열기구를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장면에서 
“난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모든 구속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내 삶에서 정착하는 일은 없기를”이라는 페이의 독백이 등장한다. 이 장면은 땅에 정
착하기 보다는 하늘로 올라가 자유롭게 날고 싶은 페이와 쿡의 심리를 대변하는 부분
이다. 그리고 자유를 향한 그들의 갈망은 뒤 이은 장면에서 더 증폭된다. 열기구가 
등장하는 장면 다음으로 주인공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 올라간다. 더 높이! 자유롭게!”라는 페이의 독백이 이어진다. 페이와 
쿡은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욕망을 보여준다. 이는 신들과 가장 가까운 하
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대목이 된다.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두 번째 장면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난다. 이 장면에서 쿡과 페이, BV가 멕시코에 있는 고대의 신전 계단을 한 계
단씩 올라가는 장면이다. 이는 하늘과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적
인 행위를 그대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신이 가까이 있는 구역으로서 두 가
지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초월성의 공간적인 상징을 내포하는 
산이다. 높이 솟은 산은 신들이 거주하는 것이자, 성현의 영역으로서 하늘과 땅이 만
나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곳은 세계의 중심이며 대지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서 하늘로 
414)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p.272.
- 133 -
올라가기를 원하는 인간이 끝없이 올라가기 위해 시도하는 곳이다.415)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주인공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올라간 신전은 고대인들에게 우주의 중심이자 우주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다. 
그들은 신전의 꼭대기에 성스러운 힘이 있음을 알고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간다. 그
렇게 세 사람은 그 신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늘로 이르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망을 
내뿜는다. 쿡과 BV, 페이는 각각 다양한 욕구와 목적을 품고 있지만, 그들은 공통적
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높이 올라가 자유로이 자신들을 초월하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갈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그들
은 비행기 천장에 매달리는 장난을 친다. 마치 우주선에 올라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처럼 그들은 비행기 지붕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자아내게 한다. 그들은 상
승과 승천을 위한 의례를 스스로의 방식으로 치루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하
늘로 올라가는 것을 꿈꾼다. 그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고
자 하며 하늘 높이 저 우주에 있는 상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416) 맬릭은 
세 가지의 장면을 모두 묶어 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 높이 날아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이상을 각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③ 두 사람이 딛고 있는 땅
하늘이 자신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높은 곳으로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
다면, 반대로 땅은 한 군데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상징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두 개의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장면은 페이가 
자신의 조카와 시간을 보내는 도중 땅에 자신의 귀를 갖다 대는 장면이다. 이 부분에
서 자유를 찾아 계속 방황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과 정착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고뇌가 드러난다. 그녀는 자유롭게 노래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그 
삶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과 안정적인 삶을 구축
하는 언니들과 그들 사이에서 자라는 조카들을 보며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
을 보이게 된다. 그녀는 자유롭게 날고자 하는 삶과 안정적으로 땅을 딛는 삶 사이에
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음을 영화는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고민은 BV를 다시 만나면서 답을 조금씩 찾아나간다. 그녀는 BV와 
다시 사랑하면서 그를 붙잡고 안정적으로 세상에 발을 붙이는 것을 선택한다. 이는 
BV가 음악가로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 동행하
는 모습과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동경하면서도 이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시 일터
로 돌아가는 BV를 향해 “이제 우리를 가로 막을 것은 없겠네.” 라는 독백을 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확고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는 해를 등지고 땅에 누워있는 장면이다. 그 순간 그에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과 
고민이 다시 한 번 꿈틀거리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가 땅 위에 누워 생각에 잠기는 부분은 마치 땅 위에 뉘어 상징적인 매장의 의례를 
거친 아기와 같았다.417) BV는 자신의 자유를 향한 이상을 땅에 묻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매장
은 침례와 세레 같은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대상의 풍요나 건강을 기원하는 특성을 
보이지만418) 영화에서 나타나는 BV의 모습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과정을 향한 출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④. 흑백영화의 한 장면: 쿡의 자기 고백
맬릭은 론다와 쿡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장면 중간에 두 개의 흑백영화 장면들을 삽
입한다. 하나는 점에서 직선으로, 그리고 직선이 곡선이 되고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담은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내가 두려워? 나도 한 때 당신 같았어. 내가 무엇을 하
는지 알 수 없었어.”라는 쿡의 독백이 나타난다. 이는 그도 론다와 같이 순수성을 가
진 인물이었음을 고백한다. 마치 백지처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는 삶
을 살았었다고 말한다.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그린 장면은 그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으며, 원래 단순하고 순수했던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변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
는 것이다.
두 번째 영화의 장면은 험상궂은 남자가 두 남녀를 도끼와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다. 그는 피에 굶주려 상대방을 추격하며 잔인하게 살해한다. 여기서 쿡의 독백
이 등장하는데, 그는“예전의 나를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해.”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상처를 주고 점점 죽이고 있
다는 것을 쿡이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예전의 순수한 자신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돌아본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
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Ⅴ. 지혜문학의 현대적 재해석: 테런스 맬릭 영화의 메시지 
1. 삶 속에서 신을 향해 인간이 던지는 문제제기
1.1.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질문과 그 해석
지혜문학에서 인간의 고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헌은 욥기이다. 이 문헌은 욥을 
통하여 인간의 고통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인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는가?’이다. 욥기는 인간들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세세하게 다루면서 각 인물들의 논쟁과 대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
려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419)
욥기에서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관점은 맬릭의 영화에서도 나타난다. 맬릭은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
려고 하였다. 그 중 맬릭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저마다 겪고 있
는 ‘고통’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주제로 하여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왜 온 것인지 묻는 인간들의 질문들을 다룬다. 
①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에 놓인 인간과 신의 부재(씬 레드 라인)
욥기에서는 욥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놓인 인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특히 갈수
록 극단적인 고통에 이르는 욥이 어떻게 신을 부르짖고 있으며, 신은 어떤 반응을 보
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고통 속에서 신을 찾는 인간
과 신의 부재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측면을 모두 표명하고 있다. 욥이 고통을 받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을 초연히 받아들이며 신에게 찬미하는 모습420)을 보인다. 
그러나 3장부터는 욥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극한에 치달으면서 신
에게 고통의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심지어는 신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3:26절421)은 여전히 남아있는 혼란과 사라져버린 평안 사이에 서있는 인
간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인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
다.422) 욥은 자신의 평안과 고요, 그리고 질서가 깨져버린 혼란스러움 속에 있는 자
신을 호소하고 있다.423) 이 구절에서는 평안이나 평온, 고요를 뜻하는 단어들을 병치
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강조한다. 욥은 평안과 고요가 함께 있는 순간을 원하지만, 
현실은 고통으로 인하여 깨져버린 평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혼란 속에 거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424) 욥은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에게 탄식하고 자신
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외치고 있다.
7:11절425)에서는 고통을 겪는 자신에 대해 한탄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서서히 나타
난다. 자신의 고통 받는 삶에 대한 고역과 아무런 성과 없는 삶에 대한 고통스러운 
한탄을 드러낸다. 욥은 야웨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곧 죽을 운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426) 11
419) 데이빗 J. A. 클린스, 『WBC: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솔로몬, 2006), pp.50-51.
420) 예를 들어, 욥기 1:21절에서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
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라는 부분이 나타난다. 저자는 욥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이 신의 성스러운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
이며, 자신의 슬픔을 이겨내는 선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421)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3:26) 
422)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Mich. : W. B. Eerdmans, 1988), p.100. 
423) 데이빗 J. A. 클린스, 『WBC: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솔로몬, 2006), p.335.
424)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Mich. : W. B. Eerdmans, 1988), p.100. 




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깊이를 표
현하기 위해 영과 혼을 의미하는 רוח(루아흐)와 נפש(네페쉬)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427) 루아흐와 네페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의 
개념을 뜻하는 것은 네페쉬이며, 루아흐는 신이 인간에게 불어넣어준 숨결,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욥 스스로의 생명력이 꺼지고, 그의 영혼이 소멸될 수 있을 정
도로의 극한의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이다. 이를 통해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인
하여 신에게 항거하는 것이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로 인한 슬픔으로 염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그 슬픔
과 고통이 깊어지면서 그는 서서히 슬픔에 몸부림치고, 신에게 불평하고 항거한다. 그
는 신의 긍휼을 구하고 희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신이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여 주기를 간청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428) 욥기의 저자는 더욱 심화되는 고통 속에서 놓인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신
을 대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를 통하여 극한의 고통 속에 놓인 
인간의 부르짖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욥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야웨에게 호소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 
그는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에서도, 야웨에게 답을 요청하지만 야웨는 대
답하지 않는다. 그는 신의 부재와 침묵을 느끼고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욥기 23장이다. 이 부분은 욥과 엘리바스의 논쟁 중 마지막 
대목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며, 원인의 해소를 위해서 야웨와
의 관계를 회복하고 잘못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여전히 무
죄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욥은 23:2절429)에서 야웨를 향해 자신의 상황을 고한다. 자신의 신음소리를 자신의 
손으로 막아야 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을 야웨에게 고하면서 욥은 야웨와 만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나 야웨는 
욥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23:8~9절에서는 욥이 야웨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앞과 뒤는 
물론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야웨를 찾을 수 없었다. 야웨는 욥에게 고정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진 것이다.430)
욥기 본문은 극단적인 고통을 모두 겪은 욥을 통하여 고통에 직면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1장에서처럼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모습보다
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즉, 고통 속에서 신에게 
저항하고 반문하는 인간.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이 큰 탓에 끊임없이 신에게 호소하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욥기의 저자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실질적인 모
습을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고통당한 인간의 실존과 그 관점
은 맬릭의 영화인 <씬 레드 라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전쟁이라는 가장 극한의 
427) Ibid, pp.148-149.
428) Ibid, p.149.
429)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23:2) 
430) 데이빗 J. A. 클린스, 『WBC: 욥기 21~37』, 한영성 옮김 (솔로몬, 2009),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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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몰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인간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맬릭의 의도가 욥기 저자가 생각하는 의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씬 레드 라인>은 인간이 스스로가 겪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
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씬 레드 라인>
은 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일본군과 미군 모두가 전쟁터에서 서로가 고통을 겪
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우선, 찰리 중대가 일본군의 벙커가 있는 고지로 진격할 때, 그들은 일본군의 기관
총 공격으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 장면에서 맬릭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장면들
을 세세하게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통에 울부짖는 병사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장면, 포탄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는 병사가 등장하는 장면 등 병
사 개개인의 모습을 통하여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살육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
을 적나라하게 담는다. 처절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군인들은 기존의 전쟁영
화에서 보여주는 장렬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모르핀을 
찾거나, 숨을 헐떡거리며 동료들을 찾고 아이처럼 울기도 한다.  
이같은 고통을 더 극대화 시키는 것은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난 후, 어두워진 전장
에서 있던 맥크론 중사(Sgt. McCron, 존 새비지 扮)의 허공을 향한 외침이었다. 맥크
론 중사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하를 모두 잃게 되었다. 자신 앞에서 
부하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채 살아남은 맥크론 중사는 이성을 잃고 하늘을 
향해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니야! 
봐봐! 난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잖아! 아직 죽지 않았다고! 왜지? 내 부하들을 모두 
데려갔으면, 나도 함께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외친다. 
군인들이 겪는 고통은 남은 일본군의 진영을 공격하는 부분에서도 이어 나타난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공격하는 상대방이 겪는 고통을 거울같이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미군이 남은 일본군을 잔혹하게 몰아세우고 일본 군인들은 공포감과 절망감에 가득 
찬 얼굴로 주저 앉아있다. 어떤 군인은 동료의 죽음으로 애통해하고 있으며, 어떤 군
인은 “그만해”라고 소리친다. 남은 일본군들은 항복의 표시를 하며 살려달라는 듯이 
엎드리지만 미군들은 그들을 짓밟고 잔혹하게 제압한다. 계속되는 미군의 폭력 앞에
서 누군가의 독백이 들려온다. 
“이 끔찍한 죄악,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온 것일까? 그 근원은 어디이
며, 누가 그 씨를 뿌린 것일까? 누가 우리를 죽이는가? 누가 우리의 삶과 빛을 빼앗고 우리를 
조롱하는가? 이 대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가? 정녕 당신은 신인
가? 이 죄악을 보고만 있는가?”
이 독백은 왜 맬릭이 욥기와 같은 문헌에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질문은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공간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아군과 적군을 떠나 모든 군인들이 전쟁의 잔인한 폭력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그
리고 옆에 있는 군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주변인들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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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맬릭은 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폭력과 그로인한 고
통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신에게 대답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정녕 당신은 신인가? 이 죄악을 보고만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신에게 왜 이 고
통을 받도록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
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군인들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통해
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맬릭은 전쟁영화라는 장르를 통하여 욥기에 나타나는 인간 스스로의 고통에 대한 항
변과 호소를 더 극단적인 상황에 대입하여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시각을 
다시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텍스트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의 편에 있는 인
물의 입장에서 고통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있는 인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욥기에서는 고통 받는 인간
을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투영하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받게 
하는 설정이 있지만, <씬 레드 라인>은 전쟁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통을 여럿
의 군인들이 각자마다 받는 것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 각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의 다양한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 나아가, 맬릭은 전쟁터라는 곳에서 패배를 당하여 죽음
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뿐 만 아니라 살
아남거나 승리하여 그 기쁨을 만끽할 병사들의 고통을 함께 
담고 있다. 이는 욥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담
론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기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
달카날 210번 고지 전투를 끝내고 귀환한 찰리 중대원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에 기쁨으로 술을 마시고, 사단에서 특별히 지
원해준 물품들을 전리품처럼 차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죽인 적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맬릭은 
그 군인들 중에 데일 이병(Pvt. Dale, 아리엘 베르빈 扮)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데일 이병은 비가 오는 어느 날 자신이 전투에서 만난 일본군을 떠올린다. 그는 죽
어가고 있었고, 데일은 그에게 “너는 이제 곧 죽는다. 저 새들 보여? 네 시체를 쪼아 
먹을 거야. 마지막이니까 잘 지켜봐”라고 조롱한다. 그러자 일본군은 마지막 힘을 짜
내어 알 수 없는 말431)을 외치며 죽는다. 그 후 데일 이병은 자신에게 그 말을 했던 
일본군을 떠올리며 고통에 울부짖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환청으로 계속 그
를 괴롭힌다. 
이 장면에서 맬릭은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인 사람
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파괴되고 죄로 얼룩진 내면을 바라보고 괴로워한다. 이 장면
은 전쟁터에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파괴되는 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431) 일본어로 “너도 곧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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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서 맬릭은 영원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할 것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 질문은 고통 받는 인간들 속에서 신은 어디에 있는지, 있
다면 왜 이 고통을 인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신
의 섭리인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432) 그러나 영화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음을 표명한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인 이유는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주체인 신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
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433) 역설적이게도 이 침묵은 고통 속에서의 신의 부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재는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크나큰 고통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
가고, 그 안에 내재된 신비에 몰두하고 있다.
맬릭은 성서 욥기에서 나타나는 신의 침묵에 대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인물들
의 독백과 상징들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과감하게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외치고 질문하고 신에게 답을 구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며, 그 질문침묵으로 일관하는 신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섭리에 대한 신비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무고한 자의 고통(트리 오브 라이프).
일반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은 적의 주술적인 영향이나 금기 위반, 지나가서는 안 되
는 곳을 지나가는 것, 신의 분노, 또는 지고한 존재의 의지나 분노에 의한 것으로 여
겨졌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으며,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과오나 이웃의 악의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어떤 원인, 결국에는 인간이 호소할 수밖
에 없는 대상인 지고신의 의지 속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고통의 결정적인 계기
를 이루는 것은 갑자기 고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고통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 원인을 사제나 주술사에 의하여 찾게 되면, 그 
고통은 견딜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고통이라는 것
은 원인과 의미가 있는 것이며, 하나의 체계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434)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고통은 인간 관념의 범위 안에서 설명하기 어렵
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 고통은 개인적으로 과오가 없고, 주변 사
람들에게도 원한 살 일이 없는 무결한 인물에게 나타난다. 성서 욥기는 인간이 가지
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갈구하는 한 인간의 유형을 통하여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을 맞이
하는 인간을 대변해주고 있다.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의 문제는 무결한 사람의 고통에 대한 부분이다. 욥기에서는 
432) Paul Martens, "While All Creations groans."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164-165.
433) Lloyd Michaels, Terrence Malick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pp.74-75. 
434) 미르치아 엘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 원형과 반복』, 심재중 옮김 (이학사, 2003),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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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나 죄와 벌과 같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벗어난 부분을 이야기하며, 욥과 욥의 
세 친구들간의 논쟁에서 드러난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고통을 직면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 욥기는 원인이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욥과 같이 무결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언급
함으로써 인간의 의식 속에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 무고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의 본문 구절에
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6:30절435)과 9:15절436)은 욥 스스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1:8절437), 2:3절438), 42:7~8절439)은 야웨가 욥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부분이다.440) 이러한 무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
며, 욥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것이다.
고난의 원인을 향한 욥의 요청은 맬릭의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며, 그 대표적
인 예시로 <트리 오브 라이프>가 있다. <트리 오브 라이프>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인간의 고통에 관한 명상과 고찰을 담고 있는 영화
이다. 특히 “왜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주인공 잭과 그
의 어머니라는 두 인물을 통해 던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다. 
특히 무고한 자의 고통은 주인공 잭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문제였다. 그는 선한 삶을 
살아온 동생 R.L의 죽음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는 끊임없이 신에게 되
물었을 것이다. 왜 착한 자신의 동생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지 말이다. 
이러한 질문은 잭의 어머니를 통해서 심화된다. 잭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전보를 
받고 슬픔에 잠겼다. 그녀의 내면은 끊임없이 신을 향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죠? 어디 계시죠?”441)
잭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모습은 욥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신에게 간구하
는 대목과 유사하다. 잭의 어머니는 신에게 왜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야만 하는지 묻
고 있다. 그녀는 욥과 같은 선한 인물이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신에 대
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있다. 죽
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신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외치는 것이다. 그 외침은 
영화 중반부에 나타나는 세계의 창조 장면에서 나타난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세상의 
435)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6:30) 
436)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9:15) 
43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1:8)
43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
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2:3) 
439)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42:7~8) 
440) 데이빗 J. A. 클린스, 『WBC: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솔로몬, 2006), p.50.
441) Joshua Nunziato, "Eternal Flesh as Divine Wisdom in The Tree of Life."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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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속에서 잭의 어머니는 독백을 통해 내면의 외침442)을 
신에게 전해준다.
이를 통해서 맬릭은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 신에게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 인간이 
받아야 하는 고통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그 답을 신에게 구하고자 한다. 이 물
음은 욥기의 욥이나 <트리 오브 라이프>의 잭, 그리고 잭의 어머니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직, 간접적으로 겪는 모든 이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과 항변일 
것이다. 그리고 그 외침과 상반되는 “완벽하고 선한”신의 침묵을 함께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맬릭 스스로도 선한 사람의 고난도 신의 섭리인 것이며, 그 섭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맬릭은 욥기에서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신의 섭
리에 대한 질문을 한다. 욥기를 저작 배경이었던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맬릭 역시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 선한 자의 고난에 대해
서 언급하고, 신에게 그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맬릭은 세계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 인간의 탄생과 한 가정의 성장을 통해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답을 찾고자 성찰하는 과정까지 이른다. 
1.2. 파괴되는 인간의 내면에서 보고자 했던 것: 악의 문제
① 선과 악의 불명확한 기준(씬 레드 라인)
욥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악에 대한 부분이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욥기의 
고통과 그 원인을 찾는 담론들을 통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신에 의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신과 반대되는 세력인 사탄(השטן)이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사탄은 아무런 원인 없이 욥에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욥에게 온갖 고
통을 안겨주어 그가 야웨를 저주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443)
그러나 사탄은 야웨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다. 그가 욥에게 고통을 
안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야웨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장 칼뱅은 욥의 고통이 신의 손
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며, 악과 고통에 대한 신의 섭리를 드러낸다고 해석하였다. 
테런스 티센(Terrence Tiessen)은 야웨의 권위와 악에 대한 허락에 초점을 맞춘
다.444) 보이드(Gregory A, Boyd)는 ‘야웨의 개방성‘을 중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여 
야웨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보이드는 욥의 고통이 야웨의 임
의적인 섭리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복잡함과 그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본 것이다. 욥은 그 전쟁에서 사탄이라는 악한 고소자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며, 야
442) 그 외침은 “당신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대답해주소서. 우리는 당신에게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기도로 나타난다. 




웨가 주도하는 악이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악의 원인은 사탄에게 있으며, 
인간의 고난은 야웨와 사탄의 전쟁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445) 욥기
를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야웨와 사탄의 관계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
지만 대부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 두 존재에 대해서 해석한
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맬릭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에 따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쟁을 모든 인간이 겪을 고난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면
에 있는 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맬릭은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무엇이 인간을 광기로 내모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원인은 어떻게 온 것인가를 다루고자 하
였다. 맬릭은 악의 문제를 인간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씬 레드 라인>은 그의 
생각이 잘 제시되어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제목에 대한 해석에서 알 
수 있는데, 본래 씬 레드 라인은 일종의 경계선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뜻하는 붉은 
색의 선을 의미하였지만, 맬릭은 이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성과 광기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다루는 영화들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쪽을 선한 군인으로, 적들을 
악한 군인으로 규정하고 선한 쪽이 결국 이기게 하는 전형적인 내용을 보여준다.446)
이는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으로 단순히 규정하면서 전쟁의 결과를 통한 권선징악
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 1998)>나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의 <덩
케르크(Dunkirk, 2017)>가 그런 영화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맬릭의 영
화는 그런 일반적인 구도를 깨뜨리고 인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리, 선, 적합한 행
위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진다. 그에 따라서, 진정으로 선과 악은 어떤 
진영이든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뿐이며, 승리한 진영의 입장에서 선
과 악이 구분 될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맬릭은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한다. 도리어 인간의 고통이 집약된 곳에서 무엇이 악한 
행동인지, 그리고 그 속에 선한 행위가 있는지 관중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톨 중령과 스타로스 대위의 대립에서 명확하게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톨 
중령과 스타로스 대위는 어떤 “행위”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명령 체계”의 모순적인 의미와 그에 대한 비판적인 반영이 제기되어 있다. 
맬릭은 영화 내내 나타나는 지휘관들의 대립을 통해서 지휘관들의 지시나 명령에 대
한 타당성과 그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질문들은 스타로
스와 톨 중령의 대화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447)
445) Ibid, p.188.
446) Steven Rybin, Terrence Malick and the Thought of Film (Maryland: Lexington Books, 
2012), pp.124-125. 
447) Russell Manning. "Darkness from Light: Dialectics and The Thin Red Line." (2014) 
Terrence Malick: Film and Philosoph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4),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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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중령은 일본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를 탈환하고자 찰리 중대의 부대원들을 모
두 투입해 정면 돌파할 것을 지시한다. 스타로스 대위는 식수의 부족과 지형상의 불
리함을 이유로 측면 공격을 통해서 병력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
지만 묵살 당한다. 작전 수행에 대한 톨과 스타로스의 갈등은 전투가 진행되면서 더
욱 심화되었다. 스타로스 대위는 일본군의 벙커 공격으로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희생
당하자, 톨 중령에게 작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448)
그러나 톨 중령은 그대로 정면 공격을 고집하며 스타로스 대위를 다그친다. 점점 불
리한 상황 속에서 스타로스는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
의 행동으로 인하여 작전은 보류되었고, 그 덕분에 부대원들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줄
일 수 있었다. 그러나 톨 중령은 스타로스의 이러한 결정을 비겁하고 어리석은 결정
으로 치부하였고, 전투가 끝난 후 스타로스의 지휘권을 박탈한다.449)
전투 내내 나타난 톨과 스타로스의 대립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사람을 먼저 바라
보는 면모와 국가를 먼저 바라보는 면모의 경계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우선, 스타로
스는 정상적인 측면을 대변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그는 자기 부하의 
생명을 우선시하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평정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인물이
다.450) 반면 톨은 전체주의적인 광기를 대표하며, 사람의 목숨보다 당장의 승리를 우
선시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톨은 자신의 부대원들을 모두 희생시
키더라도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인물이다. 그는 언제나 격분해 있고 불안한 심
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는 전투 도중 스타로스와의 무전 통신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451)
맬릭은 스타로스와 톨의 상반된 면모, 그리고 그 면모끼리의 충돌을 통해 “충성
(Loyalty)"이라는 관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충성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맬릭은 충성이라는 것이 개인에 관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며, 이는 2개의 힘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 대립과 긴장에서 잘 나타난다.452) 스타로스는 개개인에 대한 충성을 표방하
는 인물이다. 그는 전투에 임하면서 겪은 부하들의 마음의 상처를 인지하고 있으며, 
전쟁의 참혹함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버려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톨은 국수주
의적 군국주의를 묘사하고 있는 인물로서 국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충성을 내보
이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전투에서의 죽음은 국가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인 필연
성이라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강력하고 격렬하게 피력한다.453)
두 인물의 대립에서 드러나는 톨 중령의 광기와 집념은 그의 명령을 받아 고지로 진
격하는 부대원들의 상반된 모습을 통하여 잘 드러내고 있다. 그가 결정을 내린 이후, 








일부는 고통 속에 울부짖고, 일부는 귀를 막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부대원들의 죽음과 희생을 바탕으로 전투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톨 중령의 생기 
없고 죽어가는 표정은 활력을 되찾고 힘을 얻는다. 이를 통해 맬릭은 젊은이들의 생
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전쟁의 당연한 인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인간의 광기로 인한 
폭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맬릭에게 전쟁은 어떤 진영이든 갈등과 폭력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세상은 폭력이며, 위험한 곳이자 적대적인 공간이다. 그 안에서 군인들, 
원주민들, 중대의 대원들,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악을 서로
에게 저지른다. 맬릭은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통하여 역사라는 것이 갈등에 대한 
기록과 재편찬의 연속이며, 산발적인 폭력과 악의 이야기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 문제를 정의하고, 설명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맬릭은 ‘폭력’이라는 악이 인간이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며, 누구든 불시에 
저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돌 이병(Pvt. Doll, 대쉬 미호크 扮)이라는 인물을 통
해 그 면모를 보여준다. 돌 이병은 고지에 숨어 일본군들을 저격하여 한 명을 죽인
다. 그 때 “난 사람을 죽였어. 내가 저지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악이야! 강간보다 
더!”라는 독백이 들려온다. 그의 독백은 스스로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이다. 그
는 자신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내심 침착한 모습으로 
“한 놈 잡았다!”라고 동료들에게 외치고 있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그의 두
려움이 내면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맬릭은 돌 이병이 악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의 양심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 장면은 보통의 전쟁영화에서 나타나는 젊은 장병들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들은 악의 세력과 처절하게 싸우면서도 청년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다.454) 도
리어 그들의 순수성은 전투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씬 레드 라
인>에서는 그 순수성이 흔들리고 무너질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맬릭은 
인간들 주변에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지하기를 원한
다. 맬릭이 바라보는 폭력의 세상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 왜냐하면 그 폭력 자체
가 악이기 때문이다. 폭력으로부터 나오는 악은 신이 의도한 것도, 악마와 같은 대적 
세력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이기심에서 
유발된 것이고, 그 이기심이 심화되고, 인간의 광기와 결합하면서 드러나는 것임을 말
한다. 
폭력을 통한 악은 저지르는 주체에 따라서 선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장엄한 그 무언
가로 변모할 수 있다. 맬릭은 그 예시로 톨 중령이 전투를 앞두고 스타로스 대위와 
무전을 하면서 읊어준 호메로스의 인용구를 들고 있다. 그 인용구는 “분홍빛의 새벽
이 밝았나니”라는 것으로 자신의 악과 폭력을 미화시키고 장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톨의 입장에서 장병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며 절대적인 선이다. 그에게는 승리가 
454) 가령, <핵소 고지(Hacksaw Ridge, 2016)>의 등장인물인 데스몬드 도스(Desmond T. Doss, 앤드
류 가필드 扮)는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종교인이자 의무병으로 등장하며, <태극기 휘날리며
(2004)>의 주인공 이진석(원빈 扮)은 가족애를 중시하는 학도병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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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그의 광기 속에서 군인들은 이
리저리 전쟁터에서 방황하고 희생당한다. 이러한 면모에서 맬릭은 욥기에서 나타난 
악의 문제를 두고 나타난 수많은 담론들을 뒤집고 인간 스스로가 저지르는 악에 초점
을 맞춰 자신만의 담론을 제기한다. 
② 악에 대한 질문(트리 오브 라이프)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나타나는 잭의 반문은 예전부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악
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면서 나타난 질문이다. 그것은 고통과 악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부
정적인 요소였으며, 인간이 이루는 모든 것을 허망하게 무너뜨리고, 영원과 불멸을 향
한 인간의 갈망을 망상으로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455)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
은 스스로 신에게 질문하게 된다. 그들은 죽음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신에게 그 악의 
뿌리를 묻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욥기를 해석할 때에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욥기 8:9절에서는 “우리는 어
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라.”라는 구절이 나타난다. 욥기에서 묘사한 것처럼, 맬릭은 죽음 안에 놓여 있는 인
간들의 모습을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이들로 유사하게 묘사한다. 그들은 세상의 어두
움 속에서 신에게 그 어두움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악이라면 왜 나타나는 것인
지 묻는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악에 대해서 자신만의 설
명을 던진다. 이는 욥기에서 말하는 악과 고통에 대한 자신의 해석의 전제로 남게 된
다. 그들은 인간이 겪는 악과 고난에 ‘신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서 부정하며, 신이 그것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것들이 욥기에 내재되어 있
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신이 악이나 고통을 스스로 인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456)
그러나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는 잭이라는 인물을 통해, 신을 향하여 악에 대한 질
문을 던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웃집 아이가 갑자
기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목격하고 죽음에 대해서 신에게 반문한다. 그는 차츰 순수
함을 잃어가고 세상의 현실을 알아간다. 잭은 신에게 “당신은 어디에 계시죠? 그 아
이를 죽게 두시다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당신께서 선
하지 않으신데, 제가 선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한다.457)
잭은 만약 신이 선하고 전지전능하다면 그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는 연약한 생명을 죽게 대버려두는 것이 곧 악한 행동이며, 그 행
동을 신이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잭은 자신의 내면에 남
455) Peter J. Leithart, Shining Glory: Theological Reflections on Terrence Malicks Tree of 
Life (Eugene: Cascade Books, 2013), p.73.
456) Ibid, pp.73-74.
457) 배철현, 『신의 위대한 질문: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2015),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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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던 흔적을 가지고 신을 향해 반문한다. 그러나 그의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하자, 그는 신이 악한 탓에 어린 아이가 죽었다고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호소한다.458)
잭이 질문하는 것은 악에 대한 질문이다. 그 질문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악, 아무
런 죄도 없는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것이다. 잭에게 그의 죽
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대답 없는 질문을 하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
는 죽음과 악은 신이 주도하는 것이거나 신의 허락과 명령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을 인식한다. 잭은 인간의 죽음이나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에서 신의 선한 의
미를 발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승
리하기 위한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
잭은 신조차도 악한 존재라고 인지하게 된다. 잭은 신과 멀어지고, 신을 향한 이상
과 순수성을 잃게 된다. 그 후 잭은 동생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신과 무관한 삶을 살
았다. 잭의 모습은 욥기에 나타나는 악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견
디기 어려운 고통과 죽음을 신이 허용하는 것이며 악을 신이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
구심을 갖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맬릭은 인간이 설명하기 어려운 악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면서 신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잭을 
통해서 나타나는 맬릭의 관점은 복음주의와 거리가 멀며, 기존의 신학자들이 제시하
였던 생각과 상반된다.
잭이 나타내는 생각들은 엘리아데가 제시하였던 ‘감추어진 신’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
다. 감추어진 신이란 멀리 떠나가 의례에서 모습을 감추어버린 창조신으로서, 종래에
는 신이 잊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망각은 그의 절대적인 초월처럼 
신의 종교적인 비실재성 또는 동일한 귀결에 도달하는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다. 이는 마틴 부버가 이여기하는 ‘신의황혼’ 또는 신의 격절성과 침묵에 대한 부분과
도 연결되는데, 그를 통헤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고신의 초월성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
한 무관심의 구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인간은 지고신에 대해 등한시하
고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459) 그것은 아이의 죽음을 보고 신에게 멀어지는 잭이 생
각했던 신의 모습과도 같다. 잭에게 신은 인간의 고통과 그 주변에 벌어지는 악에 무
관심한 존재이며 심지어는 그것을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는 그 신을 등한
시하고 경시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1.3. 전도서의 재해석: 풍족하지만 공허한 삶에 대한 생각
전도서의 메시지는 다양하며,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만큼 전도서
의 사상은 뒤엉켜 있고 해석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어느 한 관념을 취사선택하기 어렵
다.460) 전도서의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독자들은 전도서의 메시지가 시대를 막론하고 
458) Ibid, p.379. 
459)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현실』, 이은봉 옮김 (한길사, 2011), pp.154-155.. 
460) 롤랜드 E. 머피, 『WBC: 전도서』, 김귀탁 옮김 (솔로몬, 2007),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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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전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대목이
다. 이는 인간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릴 수 있어도 그것들에서 
완전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중심 단
어로 헤벨(הב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헤벨(הבל)은 ‘헛되고 무력하다’, ‘속이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이 표
현을 통해. 재물이나 수고, 지혜, 심지어 생명 그 자체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전도자의 이러한 판단은 인간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에서 기초한
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실존에 대해 치명적인 그림자를 드리우며, 지혜로운 
자나, 우둔한 자나 죽음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461) 이러한 내용
은 주로 전도서 1~4장에 걸쳐서 전개되는 메시지들이다. 특히 전도서 1:17~18절과 
2:1~11절은 저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지혜를 습득했으며, 세상의 모든 먹고 마시는 데에서 오는 즐거
움과 오락을 경험해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한 것은 아님
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1:17~18절462)은 이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였던 저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가 내린 결론들이다. 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서로 배치하는
데, 이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요소 모두 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으
며, 다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익하다는 것
을 말한다.463) 스포르노(Sforno)에 따르면, “지혜와 지식”은 초기 철학자들이 시사했
던 것을 의미하고 “어리석음과 미친 것”은 당대의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학식들이 한
데 뒤섞여 오는 혼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의미는 18절과 연결하여 해석
할 수 있는데, 17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두 요소가 서로 뒤섞여 나타남으
로써 나타나는 혼란과 불안함, 그리고 절망감을 느꼈고, 결국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아
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을 뒤집어놓고 괴롭게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다.464)
2:1~11절은 저자 스스로가 즐겨했던 모든 즐거움을 언급하는데, 이는 모든 인간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즐거움
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말하는데, 그는 1장 후반부와 연결하여 “지혜를 추
구하는 것” 뿐 아니라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도 역시 헛된 것이라고 주장한다.465) 3절
에서 그는 “스스로 마음을 돌려” 술을 마시며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인도하면서 자신
461) Ibid, pp.82-83.
462)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
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
니라.(1:17~18) 
463) Michael V. Fox, The JPS Bible commentary: Ecclesiastes (Philadelphia :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p.10.
464) Ibid, pp.11-12.
465) Peter Enns, Ecclesiastes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2011),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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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리석음을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조차도 어리석은 행위였다는 결론을 얻게 되
었다고 서술한다. 그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통해 자신이 얻은 지혜와 지
식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그 조차도 헛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결론의 근
거는 2:3~11절에 이르는 부분에서 크게 강조되어 나타났다. 그는 “어떻게 하여야 하
늘 아래의 인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얻을 것인가”
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지만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466)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자신의 모든 추구가 헛됨을 깨달았으며, 진정한 지혜를 찾고자 
묵상을 통해 자신을 반추하는 것이다. 
각 구절에서 나타나는 전도서의 지혜는 매우 잠정적이면서 현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예시로 들어 그 동안 배우고 알았던 것보다 더 좋은 지혜
에 대해서 논한다.467) 맬릭은 전도서의 저자가 던진 메시지를 잭과 릭이라는 두 영화
의 인물들의 면모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두 사람의 영혼의 여정을 통해 인간이 찾아야
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염세적인 측면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① 가진 것이 많지만 무언가를 잃어버린 역설적인 사람(트리 오브 라이프)
<트리 오브 라이프>의 초반부에서는 어른이 된 잭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
버지가 말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아버지는 어린 잭에게 남들보다 강한 사람으
로 살아남아야 하고 성공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어른이 된 잭은 철저하게 성공을 향
해 걸어왔고, 그 성공을 이룬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
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공허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좋은 집과 풍족한 환경에 있지만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이다. 그의 곁에 
연인이 있기는 하지만, 어딘가 고립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작은 촛불 하나
를 켜놓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린다. 어린 동생들과 함께 즐겁게 어울리던 때를 
회상하고, 자신의 잃은 동생을 떠올린다. 
다시 잭은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는 도시에서 높이 솟아있는 빌딩에 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에 올라가 자신의 일터로 들어간다. 그는 업무를 마
치고 난 뒤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아직 어린 녀석이라 출세밖에 모르는 것 같아. 
지금 기분은 벽 속으로 부딪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라는 말을 한다. 전화를 끝내
고 난 잭은 지친 기색으로 앉아 어린 시절 강물에서 동생들과 뛰어놀던 때를 다시 회
상한다. 그는 계속 자신의 일터에 있지만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
긴다. 
잭은 고민에 잠겨 있고,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다. 그의 내면은 “내
가 널 어떻게 잃어버렸지?”라고 묻는다. 이는 사망한 자신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한
466) Ibid, pp.41-42.
467) 롤랜드 E. 머피, 『WBC: 전도서』, 김귀탁 옮김 (솔로몬, 2007),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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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잃어버렸던 것일 수 있다. 즉, 순수성이나 신을 향한 
믿음으로 대변되는 내면 안의 불꽃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죽은 동생에게 질문을 하
면서도, 그 불꽃을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방황했던가? 널 잊어버렸던가?”라는 질문으로 뒷받침된다. 그 질문은 무언
가를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겨냥하는 질문처럼 여겨진다. 그는 자신의 현재 삶이 
왜 공허한 것인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고립
된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찾기 원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
어와 영혼의 여정을 시작한다. 여정의 시작은 잭 스스로가 어떤 광야에 이르러 그 바
위에 고인 물로 얼굴을 씻는 것이었다. 
잭은 자신의 공허한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 얻었던 것이 아무런 만
족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이 방
황하고 있으며,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영혼의 여정을 떠난다. 그가 
찾는 불꽃은 영원을 향한 아름다움이자 성스러운 지혜이다. 이제 잭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 그 내면 안에 차있었던 지혜의 불
꽃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불꽃은 신을 향한 믿음을 상징하면서 영원을 향한 그의 
순수한 갈망을 상징하는 부분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그 불꽃을 되찾기 위해 어린 시
절로 되돌아가는 여정으로 나아간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헛되
다 말하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맬릭은 여
기서 더 나아가 잭이 찾고자 하는 불꽃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흠이 없는 완전함이자 해를 입지 않는 영원함이며, 그 속
성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순수함이다. 시간은 늘 소멸의 위험과 함께 유한한 인간
들을 찾아오며, 그들을 조롱한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모든 조건들 속에서 위
협적인 존재로 나타나기 마련이다.468) 전도서의 저자는 그 시간의 위협을 알고 있기
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짓게 된다. 그 위협 속에 서는 인간은 영원을 향
한 갈망조차 지속 불가능한 것이며, 인간이 소망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그 무언가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469)
그러나 맬릭은 잭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인간 안에서 본래 가지
고 있던 그 영원성의 불꽃을 찾고자 하는 여정과 그 시도를 다루고 있다. 그 영원성
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불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신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인간의 친밀성,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과 그 생명나무에서 쫓
겨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맬릭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잭과 오브
라이언 가족을 영원성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잭의 여정을 친밀성의 회복과 동
일시하고 있다. 
468) Peter Enns, Ecclesiastes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2011), pp.41-42.  
469) Ibid,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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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주를 찾지 못한 왕자(나이트 오브 컵스)
<나이트 오브 컵스>의 초반부에서는 “진주의 찬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레이션으로 
설명하면서, 릭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릭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여자들과 함께 
향락을 즐기지만 그는 늘 잠에서 깨지 못한 모습으로 그 주변을 배회할 뿐이다. 릭의 
공허한 모습은 그의 주변을 둘러싸는 배경들에서 잘 드러난다. 릭의 주변에 있던 여
자들과 수많은 친구들은 마치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며, 그가 참여하는 파티장과 그
가 운전하는 차, 그리고 수많은 거리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다. 그는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
처럼 이리저리 세상을 헤매고 있다.
그 때, 릭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들린다. 그의 아버지는 진주의 찬가 
이야기를 해주었다. 진주의 찬가는 진주를 찾으려는 왕자가 이집트에서 그대로 잠들
었고 자신의 임무를 잊은 채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깨우치려는 이야기이
다. 진주는 신비스러운 앎을 상징하며, 그는 그 앎을 찾는 여정 중에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취해 잠이 들고 만다. 이러한 왕자의 모습은 릭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즐거운 광경 속에서 스스로가 공허함을 느끼고 방황한다. 
이제 릭은 그 진주를 찾아야만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
운 길로 이르러야 한다. 릭은 이제 영혼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광야와 같은 
사막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위한 그 빛나는 지식을 찾는다. 이에 대해 
게일 헴너(M. Gail Hamner)는 릭이 찾고자 하는 그 지식이 삶의 중용이라고 해석하
였다. 본래 중용이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장 토
텔(Jean Tortel)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470) 즉, 
토텔이 말하는 중용의 의미는 인간의 삶에서 모자람이나 지나침이 없는 어떤 중간점
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의
미가 된다. 
토텔이 이야기한 삶의 중용을 릭에게 적용하면, 그는 자신의 쾌락을 지나치게 탐닉
하던 삶에서 벗어나야하고, 그 잠들어 있던 극단의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의 삶에 자
리 잡은 중점에 다시 서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릭은 그 중
용을 찾아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그가 찾고자 하는 중용은 너무 지나치
거나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시대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걸맞은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스스로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2.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대
담
470) M. Gail Hamner, "Remember Who You are: Imaging Life's Purpose in Knight of Cups"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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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간이 걷는 인생의 길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① 자연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트리 오브 라이프)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는 두 가지의 길이 영화 내에서 중점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데, 그 길은 자연의 길(Nature)과 은혜의 길(Grace)이다. 잭
의 내면은 두 가지 길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그
로 인해 괴로워하는 잭의 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내 안에서 씨름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라
고 말하고 있다.471) 그의 내적 갈등은 어린 시절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자연의 길은 산이나 숲, 바다와 강, 그리고 대기와 바깥의 우주, 그리고 그 영역 안
에서 살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의 세계에 대한 현대적인 동의어로 제시되었다. 신학적
으로 “자연”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신이 창조하였던 그 
존재 그대로의 속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472)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며, 선한 창조주에 의하여 선한 뜻에 따라 창조되
었다고 믿는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자연을 윤리적인 순종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
였으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자연과 일치하기 위한 방법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
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윤리관을 그대로 자신들의 윤리
체계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기독교 사상의 측면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긍
정적인 역할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473)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부정적인 역
할도 함께 제시라고 있다. 그들은 인간 존재가 “죄악의 자연”에서 살고 있으며, 그 뿌
리는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자연에서 나
타나는 나쁜 예시들이나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다. 그 예시와 습관이라는 
것은 강력한 욕정과 인간 스스로의 악한 뜻을 향한 욕망, 질투심과 증오심, 성욕, 교
만함, 식탐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죄악의 “자연”을 나타내는 것이다.474)
맬릭이 강조점을 두는 자연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후자에 가깝다. 그가 생각하는 자연
의 길은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세상이며, 연약한 존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연의 길을 대변하는 인물이 잭의 아버지이다.
잭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세상을 앞서가려면 독한 의지력이 있어야 해. 
착하게 굴면 사람들은 널 이용하려고만 할 거다. 성공한 경영인들의 면면을 보거라!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차지했을까? 그들은 과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
471) 배철현, 『신의 위대한 질문: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2015), p.380.
472) Peter J. Leithart, Shining Glory: Theological Reflections on Terrence Malicks Tree of 




왔던 것이다. 아무도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해.”라고 말한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강한 사람이 되려면 인간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선한 마음과 자비
심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도리어 그 마음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바보로 만
든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외에도 잭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돈을 어
떻게 잘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자신의 발명 특허 이야기,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는 야망에 가득 차 있고, 경쟁적인 인물로서 용서와 
관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잭의 아버지는 잭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의 능률을 높이지 못하자 화를 내고 
아들을 다그친다. 그는 잭을 포함한 아들들에게 완벽함과 강함을 강요하고 있다. 그에
게 이 세계는, 길들여져야 하고, 정복되어야 하고 지배되어야 하는 세계,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세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을 군림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자연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있는 인물이며, 그 삶을 아이들에
게 강요한다. 그는 부와 명예를 향한 욕망이 인간을 바르게 만들고, 인간을 완성시킨
다고 믿는다. 
  반면, “은혜”의 길은 신이 세계를 창조했을 때 가졌던 선한 생각이 반영된 개념이
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선량함이 그가 창조한 모든 
것에 스며들어있음을 의미한다.475) 그가 창조한 모든 것에는 그의 선함과 영광이 부
여된 그의 영광스러운 열망이 나타나 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은혜”가 신이 창조한 
자연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본래 창조된 “자연”은 불안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無)의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그 무(無)의 상태를 향하여 달려 나가며, 관능적인 것
을 향해 치우쳐 있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다.476)
창조된 자연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신의 “덧입혀지는” 은혜가 창조된 자연에 내재되
어야 한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이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담 이후 인간이 신의 은혜를 떠난 이후, 세상은 불안정해졌으며 관능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자연 그 자체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477) 다시 말하면, “은혜”란 인간의 
타락을 향한 신의 대답이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신이 선한 뜻을 가지
고 부여하는 것이다. 신은 죄를 지어 그의 분노와 심판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푼다. 죄악을 저지른 인간은 신의 은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다. 맬릭이 영화를 통해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은혜의 길이다.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처음으로 신이 창조했을 때를 회상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신의 은혜를 구
하고 나아가는 것이다.478)






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그녀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내면의 독백으로 
풀어주고 있다. 그것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무시와 망각, 혐오의 대상
이 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자신에게 오는 모욕과 위협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이들
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은혜의 길은 궁극적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을 웃게 만드는” 삶의 형태이다.479)
은혜의 길은 잭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잭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삶
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었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주변
인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그 때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형제들을 떠올리면
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였으며, 그 길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신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다. 잭은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고, 스스
로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가 말하였던 성공적인 삶, 또는 자연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에게 주었던 은혜를 따라 남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비를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는다. 
맬릭이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는 은혜의 길과 자연의 길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길을 신학적인 용어를 통하여 풀어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언은 지혜로
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서로 비교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
는 지혜의 지침서이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여러 가지의 가르침으로 묘사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잠언 2:1~15절은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과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대조하는 부분이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데, 그것은 야웨에 대한 경외심과 야웨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였다. 지혜는 야웨의 입
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자 신비이고, 인간을 향하여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
는 것이다.480)
야웨가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지혜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며, 그 반대는 악한 길을 걷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길인 정직한 길과 
악한 길이라는 두 가지의 길이 등장하고 있다.481) 잠언에서 길은 가르침을 뜻하는 것
으로, 풀이하면 지혜롭고 정직한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악한 욕망의 길을 따
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길에 대한 은유는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며, 지혜로
운 사람이 행해야 할 행위와 어리석은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병행하여 언급하고 있
다.482) 테런스 맬릭은 잠언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인간의 죄악과 
욕망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길과 겸손과 사랑, 긍휼로 상징되는 은혜의 길로 제시하고 
있다.
본래 잠언에서는 사람이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 그 길을 걸으면 부와 영광을 결과물
로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얻는 부와 영광이
479) Ibid, p.38.




라는 것은 영화에서 “자연의 길”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교만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이다. 맬릭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얻는 결과를 부와 영
광과 같은 요소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내면의 평안과 안정감, 더 나아
가 모두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풂으로서 나타나는 치유와 구원, 그리고 행복을 은혜의 
길과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지혜를 배우고, 올바른 길을 걸어갔을 때, 인간 
스스로가 받을 물질적인 결과물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도록 한다. 진정
으로 신의 은혜를 받고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 걸어갔을 때, 인간이 진정으로 지
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결과물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영화에서 잭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보여주는 것 뿐 만 아니라, 
잭이 치유를 얻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었던 그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공허한 영혼을 향한 지혜의 길(나이트 오브 컵스) 
전도서는 다른 지혜문학의 문헌들과는 달리 삶에 대한 회의와 낙관이 함께 나타난
다. 삶에서의 허무함이나 헛됨을 강조하는 염세적인 인간론과 또 다른 지혜를 강조하
는 낙관적인 인간론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전도서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전도서의 주
제는 인간의 행위와 앎이 염세적이고 오직 확실한 지혜는 ‘현재를 즐기라’는 점에 있
다. 전도서의 저자는 염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혜를 제시하였다.483)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단순한 지혜를 서술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지혜를 비판
한다. 이는 전도서의 저자가 처해있는 시대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재물이 개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에 대한 예는 전도서 4:6~9절484)에 
있다. 전통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권장할 만한 덕이며 그렇게 모
은 재물은 사람의 의를 증명하는 도구이자 성실함의 결과이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
는 재물이 남용되면서 인간이 변질되어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에 따라 평온하지 못
한 인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
라 적절한 수고를 동반한다는 것을 가르친다.485)
전도서 4:8~9절에서 나타난 재물을 모은 자의 불행한 모습은 <나이트 오브 컵스>에 
등장하는 릭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그는 극작가로서 부와 명예를 얻은 인물이었다. 그
는 동생이나 아버지에 비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그의 삶은 좋은 차와 넓은 
집, 호화로운 파티로 대변된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공허하고 불행하다. 맬릭은 릭
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재물과 풍요를 얻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고 부유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수고를 거두
483)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17(4) (한국구약학회, 2011), p.11.
484)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
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
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4:6~9) 
485) Ibid,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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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여 주색잡기를 즐겨하고 있지만 매우 고독한 
상태에 있다. 그의 곁에 있어야 할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의 동반자가 되어 
줄 아내 낸시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자녀도 없다. 릭은 재물과 명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곤핍한 상태에 있는 인
물이었다. 도리어 그런 릭보다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
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동생 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맬릭은 전도서의 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더 나은 지혜”를 갈구하
는 데, 그 시작은 풍요로움과 성공적인 삶이라는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
다. 
전도서가 제시하는 새로운 지혜는 삶에 대한 공허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자신이 연약하고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령, 4:2~3
절에서는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 모두가 죽음을 직면하기에 서로 공평하다고 말
한다. 이는 인간이 곧 겪을 실존적인 죽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나
아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대목이다.486) 맬릭은 이 부분을 8가지의 타로카드를 통
해서 제시해주고 있다. 타로카드는 점성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맬릭은 그 요소를 활용해 전도서의 지혜를 세분화시켜
서 해석하고 있으며, 전도서에서 등장하는 잠정적인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들이 살아
가는 공간에서 표현될 수 있는 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달’ 타로카드는 본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맬
릭은 그 카드에 나타난 의미를 통해서 인간 존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완벽을 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도서가 말하는 현세주의적인 메
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태양’ 카드에서는 릭의 여정을 중간에서 인도해줄 수 있는 인도자 헬렌이 등
장하는데, 헬렌은 릭을 향해 내면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목소리는 “꿈은 좋지만 
그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라는 부분이
다. 헬렌은 릭에게 꿈에서 깨고 스스로가 서 있는 곳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고 가르치고 있다. 맬릭은 그를 통해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의 미몽에 빠져 해어 나오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유한한 자신의 삶을 다시 보고 깨달아야 함을 말한다. 
전도서의 저자가 내세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 앞에서의 회의주의가 아니라 새로
운 지혜를 얻어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회복은 지혜의 기초를 새로 얻는 
데에 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
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지혜를 터득한 사
람은 불만족과 부조리의 길로 이르는 욕망의 추구를 따르기 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해
486) Ibid,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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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찾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487)
맬릭은 그 기쁨을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쁨에 대한 
표현을 릭이 변화되는 과정 안에 표현하고 있다. 영화 후반부에는 릭이 영혼의 순례
를 끝마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 릭은 소원해지던 동생과 다시 가까워지
고, 아버지와 화해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이전까지 
찾지 못했던 즐거움을 찾게 된다. 릭은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순
간 공허하고 불행했던 삶에서 벗어나 개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2.2. 사랑에 관한 맬릭의 관점: 사랑이 곧 지혜다
맬릭의 영화는 한 인물을 초점에 맞추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
지를 이야기하고 그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
한 것이며, 그 사랑이 인간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정수이자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씬 레드 라인>의 위트 이병, <트리 오브 라이프>의 오브라이
언 부인(잭의 어머니), 그리고 <송 투 송>의 페이와 BV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맬릭의 관점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① 아군과 적군을 아우르는 ‘긍휼’(씬 레드 라인)
a 자신의 고통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 반문하는 자
여러 가지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군인들이 존재하는 전쟁터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 안
에 있는 빛을 잃지 않은 채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인물들이 등장
하는데, 대표적으로 위트 이병이 있다. 위트 이병은 마치 욥기 1장에서 신에게 감사
를 드리고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욥처럼 그도 고통 가운데 들어가 견뎌낼 뿐만 아
니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영화 
내내 나타나는 위트 이병의 모습은 욥의 무결한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처음에 자신의 고통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신에게 대적하거
나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이 극대화되면서 그는 신에게 항변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욥은 고통 속의 인간을 그대로 보
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위트 이병도 욥과 같이 신에게 항변하고, 내
면의 독백을 통해 신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전투를 마치고 원주민 마을로 돌아
가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사람들은 죽음과 불안의 그림자가 깔린 곳
에 머무른다. 그곳을 바라본 위트는 “우린 하나였다.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서로
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를 미워한다. 우리는 어쩌다가 선을 잃게 되었는가? 




그의 독백은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인간의 긍휼과 사랑이 
사라짐에 대한 탄식이 담겨져 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주변의 동
료들과 이름 모를 원주민들까지 함께 겪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창조세계가 대립과 갈
등으로 얼룩지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위트는 이전의 원주민 마을을 다녀오
면서 서로가 갈등하지 않고 즐겁게 신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였다. 그곳이 
그의 이상향이 되었던 것은 타락 이전에 존재하는 순수한 공간이자 창조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균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파괴와 폭력이 휩쓸
고 간 세상은 그런 이상향과 거리가 멀며,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떠나지 못한다. 
따라서 위트는 내면의 독백을 통해서 신에게 되묻는 것이다. 왜 인간이 창조세계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는지, 그리고 신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부여하였
던 지고의 선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맬릭은 위트가 말하는 
지고의 선이란 것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행할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한다. 그것들은 위트가 자신의 동료들과 적군의 포로들에게까지 
베푸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욥기의 욥은 자신이 처해있는 고난과 고통
에 치우쳐서 신에게 대항하지만, 위트는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
보고, 긍휼 없는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신에게 의문을 가지고 반문한다. 즉, 욥
과 위트는 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주체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b 위트와 웰쉬
  위트 이병은 변질된 창조세계 속에서 여전히 긍휼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
의 죽음도 동료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의 긍
휼을 향한 몸부림은 어떤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겨야 한다는 장성들의 생각
이나, 전쟁에서 남을 위해서 몸을 던지기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웰쉬 
상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트 이병의 모습은 웰쉬 상사의 모습과 
상반된 이미지로서 대칭되고 있다. 
웰쉬 상사는 전쟁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그 안에 선과 악이라는 어떠한 뚜렷한 것이 없으며, 누구든 그 
전쟁에 나서는 이들은 물건처럼 소모되고 버려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위
트 이병에게도 “이놈의 군대에선 제 몸 하나 챙기는 것으로도 다행이라네. 남을 위해
서 불구덩이에 뛰어들 필요가 없네. 자네 혼자서 이 미친 세상을 바꿀 수 없어.”라는 
충고를 해준다. 그러나 위트 이병은 여전히 남을 위해서 스스로를 던지는 모습을 보
여준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웰쉬 상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변모시키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웰쉬 상사가 대변하는 것은 성서의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중용의 관념이다. 전도서의 
중용은 인간의 경험적인 성찰을 앞세워 지혜와 어리석음 두 극단 중에 한 편에 서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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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 것을 가르치는데, 이는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488) 웰쉬는 국가와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 희생되는 병사들, 두려움으로 인
해 위축되고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사들을 다그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았
다. 그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절대선이라는 것이 없으며, 선하게 살아온 인물이라 한들 
총탄에 희생되는 일개 병사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어느 한 편
에 서있기 보다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위트 이병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염세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도 돌아오는 것은 죽음 뿐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트는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고 있다. 그는 세상에 아직 
긍휼과 사랑으로 돌볼 이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을 감싸 안을 때 그 어두움에 빛이 
드리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마치 잠언서의 현자와 같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광명을 드리울 만한 지혜의 덕목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지혜란 바로 인간
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언서 3: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새기라”라는 본문의 구절이 나타난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헤세드(חסד)와 충성을 
뜻하는 에메트(אמת)이다. 이 단어들은 인간 뿐 만 아니라 신에게도 나타나는 특질로 
해석되며, 그에 따라서 신과 인간 사이 또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행위이자 야
웨를 경외하는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본문 구절의 맥락으로 볼 때, 야웨
를 경외하는 가장 실천적인 것은 주변에 자비와 긍휼을 행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
이는 것이다. 즉, 사랑과 충절을 어릴 때부터 떠나지 말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것
을 권면하는 내용인 것이다.489) 잠언서의 내용을 보자면 위트는 그 자비와 충절을 마
음에 새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것을 행하고 동료들에게 가르치는 주체적인 인물인 
것이다. 그의 모습은 웰쉬 상사와 같은 인물이 보기에는 미련한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것을 지켜 행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다. 또한 위트는 잠언 3:5~6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알
고 있는 인물이기에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얻은 지혜를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계속 지혜를 알고 배운다. 
② 사랑을 보여주는 ‘현숙한 여인’(트리 오브 라이프)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는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하며, 그 사랑을 실천
하는 인물로 여럿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은 잭의 어머니이다, 두 인
물의 모습은 자연의 길을 선택하여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인물이었다. 아버지가 강조하는 길을 걷고 있었던 잭은 자신의 삶을 돌아
488) 서명수, 「중용의 관점에서 본 전도서의 새로운 지혜」, 『구약논단』19(1) (한국구약학회, 2013), 
p.196.
489) 롤랜드 E. 머피, 『WBC: 잠언』, 박문재 옮김 (솔로몬, 2001),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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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과 동생들에게 베풀어주었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강압적이고 엄격한 규율로 자녀들을 다스리려는 아버지와는 
달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늘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훈육한다. 잭의 아버지
는 자녀들을 깨울 때, 군대에서 장교가 장병들을 깨우듯이 하며, 잭이나 동생들이 조
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벌을 준다. 반면 어머니는 익살스러운 장난과 함께 아이들과 
어울리며, 아이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태도로 가르치려고 한다. 잭이 아버지에게 꾸
중을 듣고 주눅이 들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말없이 위로해주기도 하였다. 잭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경찰에게 잡혀가는 범죄자들에게 물 한잔을 건네주는 등의 작은 선행도 베푸
는 편이다. 
잭의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는 자녀들에게 “네 어머니는 너
무 유약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심지어 자신과 자녀들이 서로 대립하였을 때에
는 그 원인을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돌리고, 그녀에게 “당신이 내 아이들을 망쳐놓았
어. 다들 나를 음해하고 있잖아!”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리석고 잘못된 
교육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다고 탓하면서 그녀를 몰아붙인다. 그리고 자신에게 저
항하는 그녀를 제압한다. 그것은 자신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된다. 성공과 강한 힘을 쫓는 아버지의 관념에서는 그녀의 가르침과 생각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잭을 포함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이 되었다. 그녀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은 사랑의 자애로움을 알게 되고, 신에 대
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 그녀의 가르침과 사랑은 잭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어른이 된 잭은 자신이 잊었던 어머니의 사랑, 어린 시절 자신을 사랑으로 가르쳤던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남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잭은 “어머니, 형제들, 그들이 저를 당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라
는 고백을 하게 된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주었던 사랑, 동생들이 자신에게 주었
던 사랑이 결국은 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되찾게 
만든 중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어머니는 잠언 31:10~31절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을 현대
적으로 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다.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란 기본적으로 야
웨를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녀가 보여주는 덕목들을 여러 개로 나열하여 제시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성실히 돌보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
에게 선행을 베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아름다움을 쫓지 않고 야웨를 경
외함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이다.490)
이 부분은 잠언서 1:7절에 나타나는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본문과 연결될 수 있다. 잠언 1:7절은 잠언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야웨를 경외하
고 믿으며,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지식임을 강조한
490) Ibid, pp.3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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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본문의 메시지는 31절의 후반부에서 한 가정의 여인을 통하여 그 의미
를 강화시킨다.491) 잠언서의 저자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 애쓰고,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여인에 대한 찬미를 통
하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 지혜라는 것은 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로서 제시되는 사랑과 자애로움이다. 그것을 알고 아이들과 이
웃들에게 행하는 잭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지혜 그 자체로서 잭에
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 히브리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호크마(חכמה, 지혜)’는 여성형 
명사로서, 본래 여성 신격으로 알려진 용어였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잭이 회상
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잭이 스스로를 이끌어주었다고 고백하는 어머니의 면모
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녀의 가르침은 그에게 지혜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③ 진정한 사랑을 향한 두 사람의 여정(송 투 송)
<송 투 송>은 각 인물들이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특
히 BV와 페이는 서로가 만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거나 만나는 과정을 겪
다가 결국은 서로가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굳건한 연인이 되는 장면이 나타난
다. 맬릭은 BV와 페이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다. 그 사랑의 관계
를 아가서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가서에 나타
나는 사랑의 관계가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우선, 아가서 1:7~8절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난다. 두 사람은 서로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목동”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실제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은유 또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데, 이를 통해서 목가적인 배경 안에서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낭만적인 만남과 고
백을 노래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장난스러운 대화를 이어가지만 매우 진지하다. 
여자는 남자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그곳에서 여자는 사랑을 나
누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쉽사리 그곳을 알려주지 않고 자신을 따라오라
고 말할 뿐이다.492)
<송 투 송>의 초반부를 보면, 본래 두 남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연장과 파티장
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쿡이 주선하는 파
티장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BV는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이름을 물어보았고, 페이는 
말없이 그에게 자신이 듣고 있던 이어폰을 그의 귀에 꽃아 듣고 있던 음악을 들려준
다. 뮤지션이었던 두 사람은 화려한 음악이 있는 곳에서 처음 만나 서로가 노래를 나
눠들으며 처음으로 정을 나누게 되었다, 두 사람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서로의 낭만적




다는 서로 음악을 들으며 공감대를 쌓는다. 그 후, 연인이 된 이들은 노래를 통하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한다. 아가서는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있는 은밀한 장소를 물어보는 반면, <송 투 송>은 BV가 페이를 적극적으로 만
나며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그녀와 진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녀에게 질문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여러 차례 만난 BV와 페이는 연인이 되어 격렬한 사랑을 나눈다, BV는 끊임없이 페
이가 아름답다고 칭찬한다. 아가서 1:9~10절에서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칭찬할 때,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높이 세운다.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여인
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좋은 것으로 꾸미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그는 그녀
에게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표명한다.493)
아가서 구절에 나타나는 남자의 노래는 <송 투 송>에서는 달리 나타나는데, BV는 
페이가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그녀를 아름답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준다. 그는 그녀의 외모보다, 내면에 담긴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
하고, 그 영혼 안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먼저 깨달은 인물이다. 그는 페이와 함께 있
는 시간이 비록 소박하더라도 그 시간이 소중하고 즐겁다. BV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한 여인을 사랑하고 아름답다 말하는 아가서의 남자와 달리 내면을 보
길 원하고 외모와 같은 육체적인 것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아름다운 영
혼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자 함을 표명한다. 
페이와 BV의 만남은 계속되고, 둘 사이의 사랑은 깊어간다. 그러나 페이와 BV의 사
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둘은 결별의 시간을 갖는데 그 이유는 쿡이라는 인물에 있었
다. BV와 쿡은 본래 협력관계였으나 서로 대립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 페이는 
BV를 만나기 전부터 쿡과 연인관계였고, BV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몰래 그를 만났
다. 페이는 BV에게 쿡과의 관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
서 페이와 BV의 관계도 소원해진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을 고하고 각자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난다.
<송 투 송>에서 두 연인이 결별하는 장면은 아가서 5:2~7절에서 남자가 여자 곁을 
떠나는 장면과 비교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남자가 무슨 이유인지 문까지 왔다가 돌
아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난다. 여자는 남자를 찾아보지만 그를 발견할 수 없다.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다. 본문에서 남자가 떠난 이유는 남자가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여자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나 열어주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여자가 처음 남자를 만났을 때의 사랑이 이미 식어서 남자를 
만나려 하지 않았던 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한
다.494)
남자가 떠나버린 것을 뒤늦게 깨달은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




을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 예루살렘 여인은 그가 누구이며 그와의 사랑이 왜 
특별한가를 물었고, 여자는 그 물음에 답을 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를 찾기 위
해 노력하는 것이다.495)
아가서에서는 여자가 적극적으로 헤어진 남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되돌아
보는 과정을 걷지만 <송 투 송>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페이는 자
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BV가 실망감을 가진 채 떠난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것을 후
회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가서의 여인처럼 BV를 다시 붙잡기 위해 분투하지 않는다. 
도리어 새로운 연인들을 만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선택한다. BV 역시 페이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연인과 만나는 자유를 선택한다. 두 사람은 서로가 자유를 찾아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결과를 선택한 것이다. 
아가서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
용한다. 그를 통해 남자를 향한 여자의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사랑이 
무르익는 가운데 나타나는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 용서를 구하
고 다시 사랑을 되찾겠다는 사랑의 애틋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반면, <송 투 송>은 
서로 거리를 둔 채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페이와 BV는 모두 새로운 
사랑을 만났지만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없었고, 주변의 제약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가 헤어지기 전보다 더 공허한 느낌까지 
들게 만든다. 결국, 두 사람은 새로운 연인과 헤어져 홀로 남게 되었고, 그 순간 진정
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전해졌을 때,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었다. 아가서에서 남자가 
처음 여자를 만났던 그의 정원으로 돌아와 재회한 것처럼, 페이와 BV는 파티장에서 
다시 재회하게 된다. 둘은 함께 음악을 듣고 악기를 함께 연주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그 때로 돌아간 것이다. 아가서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
가 나눈 약속을 갱신하는 것처럼, BV와 페이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새로 시작되는 두 사람의 사랑은 페이의 
독백으로 더욱 강렬하게 드러났다. 
“자비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사랑, 인간의 형상, 그리고 신성함. 모든 사람은 역경과 절
망 앞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사랑, 자비, 동정, 그리고 평화...모두 인
간의 형상을 했다.”
페이의 독백은 BV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후에 스스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며,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로 표현한다. 어쩌면, 아가서에 나타
나는 사랑을 향한 여자의 강렬한 의지와 노래가 <송 투 송>에 이르러 현학적으로 묘
495) Ibid,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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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느낌을 받는다. 페이의 내면은 진정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노래에서 노래
로, 그리고 입술에서 입술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페이는 이전부터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전의 관계보다 더 개선
된 관계를 원했다. 그 관계는 폭력적이고 육감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이 반영
된 새로운 관계이다. 그가 BV를 처음 만나고, 그를 사랑했을 때는 그와의 관계가 진
정한 사랑이었음을 깨닫지 못했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관계에 얽매여 그를 
떠나보내게 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BV를 다시 만난 이후,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그녀는 BV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BV 역시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그녀와 나누며 그녀와 함께 있고자 한다. 두 사람은 단순히 육감적이고 동물
적인 관계나 하룻밤의 쾌락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낸 것이
다.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한다.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된 것이다.  
2.3.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트리 오브 라이프, 나이트 오브 컵스, 송 투 
송)
구약의 지혜문학 중 하나인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하는 것은 삶의 
기쁨을 뜻하는 ‘시므하흐( שמחה, 기쁨)’이다. 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며, 전도서에서
는 삶을 누리라고 말하는 다양한 권면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도서의 저자는 기쁨
을 인생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서 표현하지 않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징으로 표
명한다. 따라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한다. 또한 저자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
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가르친다.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기쁨은 야웨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자 살아있는 자
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따라서 그는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가혹한 시점이 찾아오기 
전에 인생의 낙을 즐길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496)
‘시므하흐’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도서는 인간이 현세에서 누릴 행복을 제시하고 있
다. 전도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행복과 기쁨의 개념에 대해서 맬릭은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맬릭의 영화는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한다. 특히 <트리 오브 라이프>로부터 <송 투 송>
에 이르는 그의 2010년대 작품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담은 채 전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의 본질은 잭이 회상하는 어린 시
절에 있었다. 잭은 아버지를 따라 자연의 길을 걸어가며 살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으
나, 그는 그 삶에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다. 아버지가 호언장담하며 이야기했던 즐거움
이나 행복은 얻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잭은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그 시기에 
496) 롤랜드 E. 머피, 『WBC: 전도서』, 김귀탁 옮김 (솔로몬, 2007),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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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어린 잭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순간들, 그리고 동생들과 아
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뛰어놀던 때였다. 
잭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머니와 동생들과의 좋은 추억, 오래 전 아버지와 
대립과 화해를 이어가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가족과의 
사랑이었고, 가족이 함께 있던 순간이 그에게 행복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가족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얻는다. 
맬릭은 가족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닥친 문제를 찾아나가는 잭의 모
습을 통해 삶에서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가족의 존재와 그 존재가 인간에게 부
여하는 사랑과 유대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잭의 어머니의 독백497)을 통해 
더 강조하고 있다.
<나이트 오브 컵스>와 <송 투 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안에서 나타나
는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을 나타낸다. 두 영화는 한 사람
을 만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
이트 오브 컵스>에서 릭은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쾌락을 쫒아 살지만, 그들 사이에서 
정착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전처였던 낸시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녀에
게 의존하기도 한다. 그런 릭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엘리자베스와의 관계였다. 릭
은 엘리자베스와의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꿈꾸고, 그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겪고 있던 유산으로 인한 아픔을 함
께 느끼고 포용하려고 한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릭의 삶은 변화되었으며, 스스로
가 겪은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해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나이트 오브 컵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가 엘리자베스를 만나면서 느낀 사랑
의 감정은 그가 그 동안 만난 수많은 여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고, 낸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없었다. 도리어 그를 만난 여자들은 짧은 만남만 가지고 그를 떠났고, 전처
였던 낸시도 그를 인내하면서 그의 사랑을 기다리지만 결국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
다. 릭에게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고 방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기쁨은 자신의 연인 뿐 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넓어진다. 
<송 투 송>은 연인간의 진정한 사랑이 내포하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 힘이
란 두 연인이 아무리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얻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BV와 페이는 화려한 공연장
과 파티장에서 성공적인 뮤지션들과 프로듀서들의 화려한 일면을 간접적으로 겪은 인
물들이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을 욕망의 길로 인도하는 쿡은 화려한 삶이 
대변해주고 있는 욕망과 쾌락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자신을 따르면 모든 것을 누
497)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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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보고 있던 화려한 삶과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삶이었다. BV가 선택한 것은 고된 일을 하며 돈을 버
는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이었으며, 페이는 부와 명예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노래를 부
르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두 사람
은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 이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연인을 잃어버려 애타게 그리워하는 쿡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
타난다. 맬릭은 두 연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기쁨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그 삶이 고달프고 소박하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한다. 
2.4.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에 대한 고찰(트리 오브 라이프)
잭의 방황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불화와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그
는 강압적인 아버지의 방법론에 반기를 들고 끊임없이 대립한다. 아버지 역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긴장 관계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통
해서 점차 해소된다. 잭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자 자신감을 잃고 절망감에 빠진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
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고, 가족에게 자신이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깨닫는다. 그
의 내면은 자신에게 가족이 소중했으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묻어
나온다. 그는 “난 위대한 인물로, 거물로서 사랑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난 이제 아무
것도 아닌 존재다. 보아라. 내 주위에 있는 영광들을, 나무와 새들, 난 정말 부끄럽게 
살았다. 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영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어
리석은 자이다.”라고 고백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모질게 굴었으며, 그것이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고
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한다. 잭 역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서로가 화해의 손
길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잭에게 “너희들이 내 삶의 전부이다. 그게 아니면 난 잘못 
산거지. 넌 항상 내 전부였고 앞으로도 내가 갖고자 하는 전부란다.”라고 말해준다. 
잭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갈등을 해소한다. 
잭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일어난 것,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된 것을 회상하면서 자신
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빛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잭은 자신이 미워했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잭과 그의 
아버지는 서로가 용서와 화해를 배우고, 그것이 삶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는다. 
잭이 그 배움의 순간을 떠올린 순간 치유를 얻게 되었다. 
맬릭은 이를 통해 인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 있으며, 특히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치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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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주인공 잭의 변화된 모습에서 나타난다. 잭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사랑과 용서가 모든 악과 고통,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는 매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미워했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 순간 그
에게 어떤 문이 나타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영혼의 여정이 끝나게 된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잭과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분은 욥이 
야웨에게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잭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부분과 잭의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부분을 나누어
서 욥이 야웨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되고 해석된 것이다. 욥의 고백과 연
결될 수 있는 이유는 고통 받는 욥이 스스로가 신에게 항변하고 대립하는 가운데에서 
신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 있던 갈등
이 해소되고 치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욥을 통해서 욥기의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것
은 욥이 잃었던 것보다 갑절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고통 속
에서 치유를 얻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트리 오브 라이프>의 잭 
역시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한 해답을 신에게 요청하였고, 그 답은 그의 아버지를 회
상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한 차례의 좌절을 겪었을 때 욥과 같은 깨
달음을 얻으며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았기에 욥의 고백과도 연결될 수 있다.
욥기 42:1~6절은 욥이 스스로 야웨의 전능함과 그 영광을 알지 못한 자신의 무지함
에 대해서 참회하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다. 그 이전에 야웨는 욥에게 세상을 창조
하였을 때 그 기초부터 시작하여 모든 요소를 누가 정하였는지,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가장 작은 것까지 창조하고 돌보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욥에게 묻는다.(38:4~39:30) 야
웨는 많은 질문들을 통하여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나타난 지혜와 질서들이 인
간의 능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498)
야웨의 가르침을 받은 욥은 자신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창조주인 
야웨의 무한한 지혜를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우주가 창조되고 모든 생명
이 창조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오한 질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스스로 
엎드려 야웨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이다.499) 특히 42:2~3절에서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
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고백과 깨달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부분이다.500)
42:3절에서는 그 고백이 강하게 드러난다. 3절에서는 욥이 “알지 못한다”를 강조하
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말했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
의 언어가 무지의 소산임을 밝힌다. 이 구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섭리’가 연
결되는데, 이를 통해 욥은 야웨의 응답과 가르침을 구하고 있다.501) 뒤이은 4절에서




는 야웨의 현현과 가르침을 통하여 욥의 지혜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고 갱신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5절에 이르러 “그러나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고
백을 통하여 무지로부터 앎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502)
욥이 야웨의 언설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우주와 대자연의 신비를 통해 자신의 삶에
서 나타나는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았듯이, 잭과 그의 아버지도 신에게 
자신의 무지함과 유한함을 고백한다.503) 잭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보화와 영광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시한 
것이다. 그는 욕망이 가득한 죄악 많은 자연 속에 사는 인간이며 경쟁적인 유형의 인
간이었다. 그는 맬릭의 창조 장면에 등장하는 생명 중에 자신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육하고 그 고기를 먹는 육식공룡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가 좌절을 겪고, 가진 것을 잃는 경험을 하였을 때, 그는 신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반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지혜를 깨닫는데, 그것은 부와 
명예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족
으로 대표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신이 창조하여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 가
족이었으며,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한다.504)
엘리아데는 인간이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세계가 즉각적으로 소멸되고 재창조가 되는 
것 중에서는 기억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시간의 활동으로부터 
스스로가 상기하는 것, 회상에 의해 자신을 해방시킨다. 중요한 것은 시간 속에서 경
험한 모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시간을 역행하는 것은 분명 개인의 기억에 의존
하는 경험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 시원을 아는 것은 원시의 모범적인 역사와 신화
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초에 일어나
는 것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상기하는 것을 뜻한다.505)
엘리아데가 말하는 회상과 상기의 개념은 맬릭의 <트리 오브 라이프>의 주인공인 잭
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잭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와 갈등하면서 자신을 잃어가고 신에게 대항하고 그를 떠나있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자연의 길을 걸었으며, 그로 인해 성공하였으나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어
른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잭은 자신이 미워하였던 아버지처럼 변해갔다.506) 그
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신에게 추궁하고, 왜 이 고통이 자신에게 왔는지 반추해 나
501) 김상기, 「욥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성경원문연구』26 (대한성서공회, 2010), pp.40-41.
502) Ibid, pp.37-38. 
503) 배철현, 『신의 위대한 질문: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2015), p.380.
504) Ibid, p.380.
505)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현실』, 이은봉 옮김 (한길사, 2011), p.148. 
506) 어른이 된 잭과 달리 나이가 든 아버지는 잭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음을 암시한다. 어른이 된 잭은 
직장에서 아버지와 통화하다가 언성을 높였던 것에 사과한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동생이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한다. 이를 볼 때, 잭의 아버지
는 아들에게 죽은 동생을 잊고 가족들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질책한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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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용서한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자
신을 괴롭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삶의 밀부로 받아들이고 그를 포용하였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죽음과 상실, 고통이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의 지
혜를 깨닫는데, 그것은 자신이 야망을 쫓아 살며, 누구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507)
그리고 그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가 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곳이며, 그 내면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내재됨을 깨닫는다. 잭의 깨달음과 그 고백은 맬
릭이 중반에 제시했던 세계의 창조 장면에서 나타난다. 창조 장면의 마지막에는 랩터
가 한 초식공룡을 사냥하여 치명상을 입히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랩터는 그 공
룡의 남아있는 숨결을 끊고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나, 그는 쓰러져 있는 공룡을 죽이
지 않고 저 너머를 바라본 채 자신의 길을 간다. 그 안에서 맬릭은 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긍휼과 사랑”이라는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508) 그 요소들은 
동물, 식물 뿐 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이 가족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을 살리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잭의 아버지는 좌절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고, 잭 역시 자신의 어린시절을 반
추하였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깨달음을 얻은 두 사람은 신에게 자신의 무
지함과 잘못을 고백한다. 그들은 스스로가 유한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신이 창조한 모든 신비 속에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3. 궁극적 지혜와 인간의 특수한 상황과의 연계성
3.1.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얻는 궁극적 지혜(씬 레드 라인)
전쟁터는 극한의 공간이자 가장 극단적인 공간이다. 사람들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는 사람들의 의도와 생각으로 인해 타의적으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
고 수많은 총탄과 포탄 속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극한의 상황 속에 몰린 인
간의 내면과 심리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맬릭은 전쟁터라는 
배경 속에서 변해가는 인간의 내면 또는 인간성을 탐구하고자 하였고, 그 흔적은 각 
인물들의 독백을 통해서 남아있다. 
① 위트 이병의 독백: 죽음을 넘어 평온한 공간으로
영화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주요 인물들의 독백이다. 그 이유는 영
화에서 나타나는 독백이 각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507) 배철현, 『신의 위대한 질문: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2015), p.381.
508) David H. Calhoun, "Who has Eyes to see, Let Him see."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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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씬 레드 라인>에서 위트 이병의 독백은 
다른 군인들의 독백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군인들은 
대부분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감정적인 독백이나, 전쟁 이전 자신의 삶에 대한 회상의 
독백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위트 이병은 어느 감정의 극단에 서 있지 않으며, 과거
를 회상해도 그 과거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와 앞으로의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 즉, 위트 이병의 독백은 이상, 다음 세계를 향한 의문과 갈망이 
들어있는 것이다. 특히, 원주민들의 부락에 머물렀을 때, 위트 이병은 어머니의 임종
을 이야기한다. 그는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내세를 기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를 회상한다. 그 이후, 위트 이병이 말
하는 독백은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내가 죽을 때 어떨까? 지금 느끼는 호흡이 마지막이라면 그 기분은 어떨까? 나도 어머니처
럼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길 원한다. 그러면 혹시, 영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울릴 때, 그는 해변에서 평온히 조개를 줍는 아이들과 서로 
손을 맞잡는 원주민들의 정경을 바라본다. 위트 이병이 바라보는 세상이란 예전 인간
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기거했던 에덴동산과 같은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 삶이 영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위트 이병이 바라보는 
이상은 세상의 악과 폭력이 개입되지 않는 타락 이전의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의문을 갖고 내세에 대한 생각에 잠긴 것이다. 위트 이병
의 독백에서 드러나는 것은 죽음과 그 다음 세상에 대한 고찰이다. 그는 죽음을 늘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함께 있다. 
구약의 지혜문학 중 죽음에 관한 해석을 던진 문헌은 전도서이다. 전도서는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전도서
는 인간 세상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간의 육체는 원래 그러했던 
것 같이 먼지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전도서가 바라보는 인간
의 죽음이다. 전도서는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저자는 인간
에게 죽음이 있고, 유한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
을 둔다.509)
전도서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관념과 유사한 관점에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죽음을 직면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삶
에 대해서 강조한다. 인간은 야웨를 경외하며 그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한다. 야웨가 
창조한 땅과 모든 자연은 영속성이 있으나, 인간의 삶은 유한성이 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야웨가 부여하였던 인간 마음의 영원, 그리고 영원 안에 자리 잡은 요소를 
통하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야웨를 인지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전도서의 저
509)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 『구약논단』18(1) (한국구약학회, 2012),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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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야기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시간을 초월하는 요소이다.510)
맬릭의 영화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도서와 다르게 전개하며, 그 결정적인 요소는 
죽음 다음의 세상, 또는 이상적인 공간, 낙원 등에 있다. 위트 이병이 생각하는 것은 
죽고 난 후에 얻을 영생과 자신이 이를 공간이었다. 그의 소망은 죽고 난 후, 타락 
이전의 낙원으로 돌아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가 누리는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죽거나 아프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갈등이 없는 곳에서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머물렀던 원주민들의 부락처럼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 없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어울려 신을 찬미하고 
평화를 노래하는 삶을 갈구한다. 위트 이병의 다음 세상에 대한 갈망과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은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관념을 뛰어넘는 부분이며, 구약보다는 
신약성서의 내세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맬릭의 생각은 전투에 나서는 위트 이병이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에
서 강화되었다. 위트 이병은 위기에 빠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적진을 유인
하다 그들의 공격을 받아 죽는다. 그의 죽음에는 어떠한 부연설명도 들어있지 않으며, 
다만 숲의 나뭇가지 사이로 들이치는 햇빛과 위트가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물속에 머
무르는 장면을 통하여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비출 뿐이다.511)
위트의 사랑과 희생은 세상이 선하게 창조된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는 요소
가 있고 믿는 생각을 반영한다. 맬릭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그 사
랑이 죽음을 극복하고 삶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고 여겼다. 위트는 그 사랑을 실천
하기 위한 예언자였으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같았다. 그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했으
나, 그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그가 행동한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의 빛은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상사들에게도 심어진다.512)
② 톨 중령의 독백: 욕망을 향해 수고하는 인간
과달카날 섬으로 향하는 군함에서, 중년의 한 장군이 고뇌하는 표정으로 서 있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난 뼈 빠지게 일했어. 장성들 앞에서 굽신대고, 모두한테 아부
도 떨고, 내 가족을 위해서...” 톨 중령은 가장 경쟁적이고 냉정한 장교들의 세계 속
에 있다. 그는 살아남아 승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감도 내버린 인물이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중대의 모든 군인들을 다그친다. 그는 과달카날 상
륙 작전을 주도하는 총 지휘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모든 중대가 전투에서 이기길 원한
다. 그리고 그 공을 세워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는 인물이다. 
톨 중령은 일본군의 거센 공격으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작전변
경을 해야 한다.“는 스타로스 대위의 충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모든 
중대원들을 사지로 내몬다. 군인들이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가 외치
510) Ibid, pp.95-96.
511) Paul Martens, "While All Creations groans."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167-168.
512) Ibid,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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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작전의 성공이었다. 고지를 점령한 이후, 그는 가프 대위를 불러 고지를 완
벽하게 정복하고 승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승리나 그 어떤 것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때문이었다. 그는 15년 만에 공을 세울 기회가 생겼다면
서 전투의 승리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준다.
톨 중령은 승리와 성공을 향한 집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물이다. 그는 승진이라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인물이다. 다른 군인들에 비해 그는 자기 자
신이 중심인 세상에 살기 원하며,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따르는 이를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자신의 아들 같은 존재로 생각한
다. 그리고 그 목표를 거스르는 이는 유약하고 실패한 부하라고 생각한다. 그의 그런 
모습은 가프 대위와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톨 중령은 가프 대위에게 자신의 성공하지 
못한 삶, 그리고 평범한 직업을 선택한 아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가프 대위를 
아들 같이 여기며 그를 높이 세운다. 그를 통해 성공과 명예를 향한 집념이 중요하다
고 말하는 것이다. 그에게 가족이란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목표와 합치되는 사람들
이다. 
전도서에서는 “이트론( יתרון, 유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남겨진 것을 뜻하
는데, 수고를 통한 유익이자 그 내재적인 즐거움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영원한 세계
와는 관계가 없으며 현세와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은 1:3
절513)과 3:9절514)의 “수고를 통해 얻는 유익이 없다”라는 대목에서 나타난다.515) 1:3
절은 수고에 대한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얻는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즉, 저자는 일생동안 수고하며 일하여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일하는 땅은 그대로 있는 반면, 
인간은 그 수고하는 세대가 죽고 나면 다른 세대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수고라는 것
도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16) 이는 3:9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부
분에서는 수고를 뜻하는 단어인 아말(עומל)과 만들어진 결과를 의미하는 분사형 단어
인 하 오세(העושה) 사이의 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무언가
를 얻으려 노력하여도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기회가 가로막히니 그것이 무슨 소용
인가‘라는 뜻이다. 전도서에서 ‘이트론’은 갖은 수를 쓰고 분투하며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헛된 집념을 대변하는 단어로 등장한다.517)
전도서의 ‘이트론’에서 나타나는 측면은 톨 중령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톨 중령은 
승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신의 자존감을 던져버린다. 그리고 전투에서의 높은 성과
를 위해서 자신보다 연약한 군인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고 많은 수의 희생을 강요한
다. 이와 같이 분투하고 노력하는 톨 중령에게 얻는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관객들에게 던지게 한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톨 중령이 지휘해서 내세우는 성과가 어
51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1:3) 
514)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3:9) 
515) 롤랜드 E. 머피, 『WBC: 전도서』, 김귀탁 옮김 (솔로몬, 2007), p.84.
516) Michael V. Fox, The JPS Bible commentary: Ecclesiastes (Philadelphia :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p.4.
517) Ibid,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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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된 것인지에 언급하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승진했고, 전투를 열광적으로 지휘하
여 얻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보여주는 것은 톨 중령의 허탈한 표정뿐 
이었다. 영화를 통해서 맬릭은 수고하는 인간의 분투가 과연 순수한 의미였는지에 대
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하며, 그 안에 욕망을 향한 집념이 드러나는 지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톨 중령이 그렇게 수 많은 군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온갖 수
고를 다하는 장면은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유익 없는 수고와 허무함을 인간의 욕망과 악한 의도와 결합시켜 현대적으로 
새롭게 반영한 부분이었다.
③ 스타로스의 내면의 목소리: 주님! 거기 들리십니까?
스타로스 대위는 전투를 하루 앞 둔 밤에 자신의 숙소에서 작은 촛불을 켜둔 채 신
에게 기도를 올린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군인이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부하들
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그는 다가올 고통을 두려워하고 신에
게 기도를 올린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에 대한 신의 응답을 간절히 구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은 침묵한 채 응답하지 않는다. 그 때 스타로스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로 “주님! 거기 들리십니까?”라고 신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 물음에도 신은 응
답하지 않는다.
인간의 물음과 요구에 신이 일정기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부분은 욥기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구조이다. 욥기 9~31장은 야웨에 대한 항변의 목소리를 높이는 욥의 변론을 
담고 있는데, 욥의 변론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정의와 질서의 세
계가 아닌 혼돈의 세계로 변모했다는 것과 야웨가 스스로 욥에게 고통을 주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으로서 야웨를 거론하고, 그를 향한 탄식하
며 자신을 변론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욥은 야웨가 자신의 구속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웨가 자신의 기도와 탄식에 응답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31:35절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것을 직접 증명해주기를 원
한다.518) 그러나 야웨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대답하거나 나타
나지 않는다.
신은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스타로스 대위에게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스타로스 대
위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를 아뢰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들리지 않는다. 스타로스 대위는 욥처럼 신을 원망하며 그와 멀어질 수 있었
지만, 그는 신과 멀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그 침묵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신비를 경
험하게 된다.519) 이후 스타로스 대위는 자신 앞에 있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때로
는 상관과 맞서기도 하며,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
의 숭고한 모습은 침묵 속에서 신을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이었다. 
욥은 신의 침묵에 대해 끊임없이 항변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고하면서 신을 원망하지
518) 하경택, 「욥기에 나타난 소통신학」, 『Canon&Culture』7(2)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3), pp.7-8.
519) Paul Martens, "While All Creations groans." (2016) Theology and the films of Terrence 
Malick (New York, N.Y. : Routledge, 2016),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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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스타로스 대위는 그 침묵 속에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무지로부터 벗어나 지혜를 얻어낸 인물이다. 스타로스의 독백에서 나타나는 신비에 
대해 해석자들은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을 들어 해석하기도 하였다. 키에르케
고르는 “만약 사람이 신과 만났을 때, 신은 개개인마다 각각 만나게 되고, 그는 보편
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직면한다.”고 하였
다. 그에 따라 해석자들은 스타로스 대위가 신을 만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세계 속에 자신이 속해 있으며, 그 안에 압도 되는 자신을 발견했음을 
이야기한다.520)
이와 같은 해석을 루돌프 오토(Rudolf Otto)의 이론에 덧붙여서 해석하자면, 인간이 
침묵 속에서 신과 대면하였을 때,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나 공포감, 전율감
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두려움이나 공포감은 인간을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거나 그 
마음에 성스러움을 간직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며, 그 두려움은 누멘적인 것의 
범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521) 이를 <씬 레드 라인>이나 욥기에 비견해보면, 욥기는 
인간을 전율하게 하고, 몸을 굳게 하는 공포감을 느껴 야웨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522)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와 반대로 <씬 레드 라인>은 가장 두렵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 신을 만난 인간이 순간의 전율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무지로부터 벗어나 신을 향한 무한한 순종을 행하는 인물로 변한다는 것을 이
야기한다.523) 맬릭은 극한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이 스스로 신에게 압도되
어 알 수 없는 신비에 이르는 것이다. 
맬릭이 스타로스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토는 압도성의 요소
로서 인간이 피조물적 감정을 가지게 되고, 객체적으로 의식된 압도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함몰성 또는 무력함을 깨닫고 스스로 종교적인 “겸손”이라는 누멘적인 원료를 
얻는다고 보았다.524) 이러한 오토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스타로스 대위는 부하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스스로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묵묵
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명을 해치는 불의가 있을 때 그것과 맞서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④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독백
찰리 중대는 일본군의 벙커를 파괴하고, 고지를 점령한다. 그들은 살아남은 군인들을 
포로로 잡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다. 그 때 지하 벙커에서 죽은 채로 땅 속에 
파묻혀 얼굴만 나타난 일본군인의 모습이 정면으로 나타난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체
념한 듯 텅 빈 표정과 눈빛을 품은 채 죽어 있다. 무너진 지하벙커 옆에서 위트가 그 
군인을 응시했을 때,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다음과 같이 들려왔다.
520) Ibid, p.164.
521)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 옮김 (분도출판사, 1987), pp.49-50.




“너희들 미국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렇게 믿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모든 고통을 덮을 수 없지. 그렇
지 않겠나?”
전도서 7:15~18절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들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
기한다. 저자는 지혜나 의로움이 사람의 목숨을 보장하거나 무언가 보상을 내리지 않
으며, 악하게 살아도 오래 살거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선악의 
개념, 지혜와 어리석음의 통념을 뒤집는다. 그를 통해 세상의 역사가 모두 헛된 것이
라고 역설한다.525) 이 부분에 대해 로저 와이브레이(Roger Whybray)는 자신이 의롭
고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것에 대한 저자의 경고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것을 7:16
절526)에서 강조한다고 해석하며, 크뤼거는 과장된 의와 지혜를 피하라는 의미로 해석
하였다. 결국, 전도서에서는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의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각 인간의 주관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어느 편에서도 서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527)
맬릭은 그 개념을 전쟁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낸다. 그는 각 국가에서 군
인을 파견하며 “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정의의 실현”이라는 개념을 국가의 전체주의적
인 관념에 따른 왜곡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당시 전체주의 체제를 따
르던 일본 뿐 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맬릭
은 미국의 승리가 곧 정의이고, 미국이 정의를 지키는 주체라는 미국인들의 관념을 
비틀고, 그들의 주관에 따라 한 쪽에 치우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또한 그 정의를 믿고 그 주관에 따라 움직여봤자 고통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을 상기
시키고 있다. 맬릭은 모든 전쟁터에서 주장하는 정의는 위정자들의 주관에 의해 만들
어진 것이며, 자기 의일 뿐이다. 그 의를 내세운 결과는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일 뿐
이며, 실질적으로 헛된 것만 쫓아가는 형국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맬릭의 생각은 영화의 후반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찰리 중대는 살
아남아 전투를 끝내고 과달카날 섬을 빠져나온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중대장 보쉐 
대위(Capt. Bosche, 조지 클루니 扮)는 찰리 중대를 새로운 전투지에 배정한다. 보쉐  
대위는 부대원들에게 “임무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허락
하며, 부대에서 자신은 아버지와 같으니 불만이 있으면 자신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언
제든지 고충을 토로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새로 부임한 부대를 위해 자신이 좋은 
중대장으로서 임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웰쉬 상사는 보쉐 대위의 연설을 듣고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한다.
525) 롤랜드 E. 머피, 『WBC: 전도서』, 김귀탁 옮김 (솔로몬, 2007), p.227.




“거짓말! 모든 것이 역겨운 거짓말이다. 한 놈이 가면, 다른 놈이 올 뿐이지. 우리는 그저 움
직이는 철창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다. 여기서 살아남고 
싶거든, 누구든지 자기만의 성을 쌓고 들어가 그 안에서 문을 잠그는 것 외에는 없다.”
이는 한계적인 공간 안에서 처해있는 군인들에게 들려주는 권력자들의 온갖 달콤한 
말과 약속은 그들을 전장으로 넣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미 자신들의 세계를 떠난 개개인의 삶은 지속 불가능하며 전쟁이라는 폭력 앞에서 
무력하다. 그들은 인간의 욕심과 폭력으로 인해 어두워진 곳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
에 없다. 그런 그들 앞에 선과 정의, 그리고 가족과 같은 화합을 도모하자고 말하는 
그들의 위로는 거짓말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호도하지만, 어두움에 몰린 군인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맬릭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만의 성을 쌓고 
문을 잠그는 것”이다. 이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항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맬릭은 선임들의 약속을 거짓으로 받아치며, 전쟁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웰쉬를 통하여 폭력으로 얼룩진 현재의 어두움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하도록 만든다.
3.2.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 속의 인간
① 자신을 반추하여 상실을 극복하는 여정(트리 오브 라이프)
잭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내면의 여정을 떠났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이 상실의 고통을 앓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동생을 잃고 고통스러
워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였다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맞이했을지, 어떻게 견
뎌냈을지 생각한다. 잭의 어머니는 아들을 전쟁에서 잃고 난 뒤, 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다.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대체 왜 자신의 아
들을 데려간 것인지, 자신이 불성실하고 죄를 지어서인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잭 역시도 신에게 그와 같은 질문들을 가슴에 품은 채 신에게
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잭과 그의 어머니가 신에게 반문하는 장면은 욥이 신에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변
론과 소송을 요청하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욥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
엇인지 알고자 한다.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대답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자신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의 고통을 주었던 신에 대
해서 대항하며 질문한다.
욥기 1~2장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로 신에게 찬미
하는 욥이 등장한다. 그러나 3장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다녀간 이후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는 스스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며, 죽음을 갈망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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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3:20~22절528)에서는 땅을 파고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자신 역시 죽
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견디
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다.529) 이는 잭의 어머니에게도 나타나는 측면이다. 
잭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으로 슬퍼하며 자신도 죽음을 통해 아들을 만나기 원한
다. 그녀는 친구들의 위로를 거절하는 욥처럼 남편과 이웃들의 위로를 거절한다. 그리
고 자신이 겪는 상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신에게 죽음을 요청한다. 욥기와 달리 
잭의 어머니의 호소는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다. 그녀는 욥처럼 병으로 인한 고통을 신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심적인 고통으로 죽음을 간절히 원한다. 그녀의 신을 향한 저
항은 상실로 인한 신에 대한 저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스스로를 
위해 신에게 외치는 간구였다. 
신에게 질문하는 잭의 어머니와 똑같은 물음으로 신에게 저항하는 잭의 모습은 욥이 
신에게 끊임없이 신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신학에 대
해서 저항하는 측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욥기 21장의 내용은 욥 스스로가 무죄
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언설
의 내용으로서, 잭과 잭의 어머니가 자신들이 선한 신앙인으로 살았음에도 죽음의 고
통을 왜 겪어야 하는지, 이유 없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
욥기 21:6~13절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악인이 받을 응보에 대해서 주장한 것을 
뒤집는다. 그는 악인이어도 그들은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살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
하지만, 의인들은 고통을 받기도 하며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욥은 친구들의 담론에 반박하면서 의로운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한다. 그는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욥은 이후에도 그 동안 자신이 해왔던 선행들, 가난한 이에 대한 
구제와 신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고통을 받을 어떠한 이
유가 없다고 주장한다.530)
욥은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
을 받는다.”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뒤집고, 신에게 거세게 항변한다. <트리 오브 라이
프>는 조용히 신에게 항변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잭과 잭의 어머니는 내면의 
목소리로 신에게 “어디 계십니까? 왜 그렇게 두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그들이 
신에게 항변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단순히 인과응보나 권선징악과 같은 전통적인 선
악의 관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 
가까이에선 신을 향한 독실한 믿음과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고난에서부
528)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
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
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3:20~22)
529) 데이빗 J. A. 클린스, 『WBC: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솔로몬, 2006), pp.329-330.
530) 데이빗 J. A. 클린스, 『WBC: 욥기 21-37』, 한영성 옮김 (솔로몬, 2009),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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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멀리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아이의 죽음까지 이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신에
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문하고 대항하는 어머니와 아들에게 신은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
이 알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 그 지혜는 세계가 
창조되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을 때 나타난다.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가 만들어졌던 
장면, 지구의 모든 하늘과 땅, 바다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하던 순간, 그리고 탄생
한 생명이 진화하고 번성하여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순간들을 이야기
한다. 맬릭이 16분의 창조 과정 장면을 영화 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그가 영화 시작 
도입에 제시한 욥기 38:4절의 본문 구절과 연관되어 있다. 
욥기 38:4절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
거든 말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래 욥기를 해석하는 기존 신학의 관점에서 
38:4절 본문은 세상 운행 방식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야웨가 자신의 주도권과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세상의 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창조되었는지를 직접 보아야 하지만, 욥 스스로가 그 순
간에 있지 못하였으므로 알 수 없듯이, 자신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531) 즉, 인간은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도입한 모든 
목적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웨는 자신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요소
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욥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질
문한다.532) 야웨는 욥에게 자신이 정한 우주의 이치와 법칙에 대해 질문하면서, 욥에
게 한 가지의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서 나
타나는 질서와 이치는 인간 스스로가 정하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
며, 모든 곳이 야웨의 통제와 다스림 아래에 있기에 인간이 알 수 없음을 말한다. 야
웨가 만든 세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거나 답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맬릭은 욥기 38장에 나타나는 메시지와 창조 장면, 그리고 두 인물의 내적인 갈등을 
함께 다루면서,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신의 창조세계를 묵상한다. 그는 16분이 넘
는 긴 러닝타임의 창조 장면을 통해서 신이 창조해 낸 그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생각
과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약육강식의 세
계 속에서 작게나마 피어오르는 상대를 향한 자비심이 나타나는 장면을 통하여, 맬릭
은 세상이 혼란과 악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
며533), 신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결국, 잭과 그의 어머니
는 신의 창조 세계와 그의 축소판인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창조하고 
이끌어내는 세상사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고, 그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신에게 엎드리게 되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신이 주는 지혜의 빛을 
받아 새로워진다. 그의 어머니는 그 지혜의 빛과 은혜의 손길을 받았으며, 잭은 내면




의 문을 열어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②. 고통을 끌어안는 지혜(나이트 오브 컵스)
욥기에서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가 그를 
찾아온다.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를 하지만, 욥에게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
이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이 어떤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까지 
할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공
감하기 보다는 욥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신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 
욥의 친구들은 일제히 욥의 고통이 그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 고통
을 견디고 죄의 대가를 받으라고 권면한다.(예. 욥기 4:8)534) 이러한 그들의 권면은 
신을 향한 욥의 저항을 더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욥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릭과 같은 인물에게도 나타난다. 릭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자신과 달리 
화려한 삶도 살지 못했고, 안정적인 삶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들이었다. 그의 
동생은 빈민가로 들어가 살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만 끊임없이 되뇌며 
신세한탄만 할 뿐이다. 릭의 아버지와 동생은 모두 막내 동생 빌리를 잃었고, 그로 
인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릭은 빌리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처럼 상실의 고통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에 따라 릭은 아버지와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었다. 특
히 릭과 아버지의 대립은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영화 중반부에서는 릭이 아
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암시가 나타난다. 그 암시는 
릭의 아버지의 내면에서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렸구나”라는 탄식이 들려오는 
부분이다. 이를 볼 때, 릭은 아버지와의 오랜 대립으로 가족을 떠나있었고, 여전히 가
족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을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본 것이다. 그는 고통스러워하
며 방황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자초하고 망
쳐놓은 것들을 언급한다. 그는 단지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버지로 인해 초래되
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릭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의 갈등의 해소는 릭이 두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통감했을 때 나타났다. 릭은 동생과의 어린 시절을 함께 이야기하고 회상하면서 그가 
그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생을 끌어안는다. 이를 통해 릭은 소원해
졌던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이러한 관계회복과 갈등 해소의 정점은 릭과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엘리자베스와의 만남이 
있었다.  
릭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고통을 함께 나눠가졌고, 그를 통해서 ‘통감’
534) 데이빗 J. A. 클린스, 『WBC: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솔로몬, 2011),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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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운다. 그는 아이를 유산한 이후 고통에 빠진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다, 그 자신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었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음이 시
들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엘리자베스를 껴안고 슬픔을 나누었을 때, 그의 
내면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막내 동생을 잃고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려 위축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릭은 그 순간 통감의 지혜를 스스로 배웠고, 
그 배운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고, 그의 심적인 고통을 깨닫는다. 그리
고 릭은 아버지와 해후하고 아버지를 품에 안으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가진다. 
그 순간 릭은 영혼의 자유를 얻고 자신의 여정의 끝에 이르게 된다.
릭은 자신의 관념을 굽히지 않으며,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세 친구와는 달리 자신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고 고통 받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찾아간다. 그는 이제 이전
처럼 자신의 가족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동생과 아버지가 겪었을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그 고통 안에 
있는 같은 사람임을 깨달았으며, 자신도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사랑이 매개가 되어 그에게 부여되었다.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
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겪고 그것을 내면화하였다. 내면화의 결과는 자신의 연
인 뿐 만 아니라, 가족과 형제를 포함한 가족들의 고통을 깨닫고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었다. 결국, 릭은 사랑을 통해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 인
간 안에 나타나는 혼돈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다. 그는 욥의 세 친구와 달리, 자신을 변화시켜 남의 고통을 끌어안는 사람으로 탈
바꿈한다. 
3.3.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말하는 지혜: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송 
투 송)
아가서를 지혜문학의 갈래로 해석하는 이들은 아가서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거부하
는 현대 신학자들이다. 이들은 “신변잡기적인 일상생활에 관한 야웨 하나님의 계시
“로서 아가서를 정의한 후, 일상생활의 한 영역인 남녀관계의 사랑을 통하여 야웨의 
뜻을 계시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혜문학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혜를 종
종 여인으로 의인화하는 유대-기독교의 해석 전통에서는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을 신
이 부여하는 지혜를 인간이 추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535)
여기서 더 나아가 맬릭의 영화 <송 투 송>은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통하여, 인
간이 채득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해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사랑이라는 요
소를 통해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간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만나 관계를 맺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 뿐 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동료 사이의 관계, 
535)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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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연장이나 파티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
다. 
맬릭은 주인공들을 포함한 많은 인물들 사이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 중에서 
두 연인간의 관계를 주목하는데, 그것은 BV와 페이의 관계, 그리고 쿡과 론다의 관계
이다. 맬릭은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 진
정한 사랑이 인간을 어떻게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맬릭은 연인간의 사랑으로도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그가 제시한 것은 아가서의 내용을 지혜의 갈래로 해석하는 
현대의 신학자들의 생각과 맥이 닿아있다. 
쿡과 론다의 관계는 아가서 1:5~6절536)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본문에서 나타난다. 이 본문은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
인데, 여기서 여자는 왕의 사랑을 받아 그의 연인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녀
는 남자가 바라볼 이상적인 여인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가 (태양에 그을
려) 다른 이들보다 검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스스로가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에 비해 매력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왕이 그녀를 간택하는 장면
이 1장에서부터 나타난다.537)
아가서에서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아 선택하는 것은 쿡이 론다를 처음 만나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과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쿡은 유명 프로듀서로 부와 명성
을 모두 얻은 인물이며,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다닌 인물이다. 그는 성서에서 부와 
명성을 얻은 왕,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과 왕비로 맞이하였던 솔로몬 왕과 같은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반면 론다는 혼자 남은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다. 그녀는 쿡이 만났던 다른 여자들에 비해 배경도 보잘 것 없으며, 가난한 
삶을 이어가는 인물이다. 그러나 쿡은 다른 여인들이 아닌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을 
선택하여 아내로 맞이한다. 론다는 쿡이 베푸는 선의를 감사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녀에게 쿡은 이 세상의 지배자나 왕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
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된 것이다.
그러나 론다와 쿡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쿡의 여성편력 때문이었
다. 쿡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쾌락을 즐긴다. 론다는 쿡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론다는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
하고 스스로 시들어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남편이 자신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은 아가서 5장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결별 장면과 유사하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떠난 이유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아가서 5장 본문과 달리 쿡이 론다의 곁을 
536)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1:5~6) 
537) Ibid,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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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쿡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쾌락
과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 때문이며, 그 삶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
을 잃어버리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맬릭은 쿡과 론다의 사랑이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을 통하여 욕망과 쾌락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그에 대한 집념을 보이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한다. 이
는 하룻밤으로 끝나는 가벼운 관계와 쾌락, 그리고 간단한 욕정의 해소로 인하여 자
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이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마저 망각하였기 때문이
었다. 결국 쿡은 론다를 잃고 나서야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것을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으로 잃었음을 깨닫는다. 
반면, 페이와 BV의 관계는 아가서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떤 장소에서 서로가 만
나고,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연인이 된다. 두 사람은 서
로를 “정말 사랑하는 자”로 인지한다. 마치 아가서 1:7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로가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다. 아가서 1:7
절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네페쉬( נפש)“가 등장하는데, 이는 거친 숨을 의미하는 단어로
서, 소망이나 욕망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전인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서로가 
욕구하고 소망하는 열정의 존재, 몸과 마음의 모든 열정과 소망을 담아 사랑하는 존
재를 의미한다.538)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보였던 BV와 페이도 갈등하고 결별하는 과정을 겪지만, 이
들은 재회하여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관계로 발전한
다. 페이는 BV와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기 전, 자신의 스승을 만나 과거에 다른 남자
를 만나고 BV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그 때 
그녀의 스승은 사랑하는 남자를 놓치지 말고 그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것을 조언한
다. 
페이는 BV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런 그녀에
게 스승은 연인을 향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애타게 자신의 사랑을 찾고 지
키는 아가서의 여인처럼, 사랑을 찾아 나설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페이는 이제 수
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떠나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539)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진정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BV를 만나기 전까지 자유를 
찾아 방황하던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었던 그를 만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 그녀
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
어 이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맬릭은 페이와 BV의 사랑을 통하여 진
정한 사랑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맬릭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힘을 노래하는 아가서의 내용을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아가서 8:6~7절540)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538)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pp.105-106.
539) 강승일, 『아가』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p.104.
540)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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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구절에서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라는 부분
이 나타난다. 여기서 도장 또는 인장은 고대 근동에서 그것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도장을 자신의 몸에 지니듯이 여자를 남자의 몸에 지니라
는 의미로 사랑하는 연인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을 희망하는 내용이
다. 진정한 사랑을 얻은 이들은 연인의 생각과 행위의 일부가 되고 싶고, 자신의 일
부로 삼고자 한다.541) 그만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
방에 대한 깊은 앎과 이해가 수반되고 있다. 맬릭은 상대방과의 깊은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려 하는 지혜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한다. 
또한 8:6~7절에서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는 죽음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면 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무엇으
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
는 보편적인 지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42)
<송 투 송>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아가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
는 어떤 제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BV와 페이는 서
로의 사랑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내어놓는다. 그들은 서로를 만나기 전보
다 더 평범하고 고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서로를 위해 견디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감사를 외친다. 그들은 험난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들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 페이의 독백인 “이제 우리를 가로 막을 것은 없어!”라
는 부분이다. 이 독백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서로가 있다면 그
것조차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페이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맬릭은 페이
와 BV가 이뤄나간 사랑의 결말을 통하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곧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관념들의 현대에 이르러 어떻
게 반영 되고 재해석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고대에 ‘지혜’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구전과 기록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입에서 입
으로 전해왔던 지혜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자신들이 살아온 관점에 따라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는 성서의 지혜문학을 기록하고 정경화했던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왕정시대, 포로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상들의 지혜를 기록하였으며, 추후에 랍비와 서기관 공동체를 통하여 재
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
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
를 받으리라.(8:6~7) 
541)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pp.307-308.
542) Ibid, pp.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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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 부분들을 별도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결국, 고대로부터 지혜는 문헌으로 기록
되어 후세에 남겨졌으며, 그 후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대적인 언어로 해석하고 반영
하여 그 가르침을 자신들의 세대에 맞는 형태로 재창조하고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형태들은 구약성서 뿐 만 아니라 탈무드, 미드라쉬와 같은 문헌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의 변증론, 중세 기독교 신학, 그리고 근. 현대의 기독교 주석가들이 
해석한 문헌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해석들이 등장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문헌으로 기록된 내
용들을 음성과 영상의 형태로 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화의 등장은 이전부터 사람
들이 읽어왔던 성서와 같은 경전이나 고대 신화(그리스, 켈트, 북유럽, 이집트), 고전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람들은 카
메라의 촬영과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배경음악과 영상 효과와 같은 다양한 기법과 
도구들을 통해서 재현된 영화라는 매개를 통하여 자신들이 활자로 접하였던 세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래에는 영화의 기술적인 측면이 점차
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플롯의 전개도 다양
한 갈래로 나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각 감독마다 자신이 어떤 대상이나 주제
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자신의 영화적인 기법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그 해
석한 것을 대중들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영화감독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읽고 있는 고전들에 대해 재해
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상에 따라 그 고전의 내용을 해
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던졌으며, 그 의미는 기존의 고전들을 읽었던 현대인들이 자신
들의 시대 상황과 삶의 자리에 발맞춰 자신들만의 또 다른 해석을 만들도록 유도하였
다. 그리고 이는 성서에 대한 영화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1970년대 이후부터, 영
화감독들은 성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해 내어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끄는 방식에서 탈
피하여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잘 알려진 창세기나 출애굽기, 또는 예언서와 같은 문헌들 뿐 만 아니라 지혜문학에
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지혜문학은 구약의 다른 문헌들과 달리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 문헌들이 던지는 다양한 메시지와 관념
들은 영화라는 현대적인 매개체로 충분히 재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이 현대의 매체를 통하여 어떻게 재해석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지혜문학의 메시지와 관념들이 현대의 시대상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로 반영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구약의 지혜문학에
서 대표적인 문헌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주요 관념들과 현대의 매체인 영화
의 관념들을 서로 두고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지혜문학과 비교하
기 위한 영화 매체의 사례들로 테런스 맬릭(Terrence Malick)의 영화들 중 
1990~2010년대에 제작한 영화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지혜문학의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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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그 안에 내재된 관념들이 어떻게 재해석 되었는지, 그리고 맬릭이 말하는 여러 
가지의 쟁점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영화 안에 나타나는 상징과 비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의 메시지가 어떻
게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지혜문학과의 비교를 통하여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관점들이 지혜문학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었고, 현대에 재해석되어 나타났는지를 
탐구하였다. 그 이유는 맬릭의 영화가 시각적인 상징과 청각적인 소리, 내면의 독백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사용하여 신비스러움을 연출해내는 독특한 전개 방식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전개방식은 서사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 운문에 가까운 
구조이다. 구약의 지혜문학도 대부분 운문 구조로서 지혜에 대한 시구를 많이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각 텍스트 간의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런스 맬릭의 작품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그에 내포된 관념들을 
구약의 지혜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관념과 사상적 측면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지혜문학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쟁점과 요소들이 현대적인 매체를 통해 어떻게 재해석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 주요 목적이 되었다.
가장 먼저 선행된 연구는 테런스 맬릭과 그의 영화에 대한 연구와 구약의 지혜문학
에 대한 연구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테런스 맬릭의 필모를 소개하고, 그의 영화
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다. 특히 맬릭의 영화 기법은 안정된 서사구
조와 등장인물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 헐리우드 영화와 다른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맬릭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에
서 그의 기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기법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적인 측면이나 
신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탐구함으로써, 교훈적이고 현학적인 관념을 자신만의 관점과 
세계관으로 해석하려 하였는지를 고찰하게 되었다. 
Ⅲ장에서는 구약의 지혜문학에 대해서 다루었다. 본래 지혜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혜
문학에 대해 소개하고 그 특성이나 메시지, 문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
었다. 그 이유는 지혜문학의 내용에 있는 특성과 관념들을 파악해야 영화의 메시지
와 비교하기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문학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혜문학의 내용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존 기독교의 해석 방
식에서 벗어나 지혜문학의 각 문헌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어떤 관념이 내재되어 있
는지 탐구하고, 그 메시지와 관념에 대하여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였는지 다
루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혜문학이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재
해석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목적을 두고 지혜문학에 대해서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관점들에 대한 정
리가 선행되었다. 따라서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다루고, 현대에 이르러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먼저 다루었다. 그 다음우
로 지혜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을 기준점으로 하여 구약의 지혜문학에 대해서 정리
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 문헌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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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혜가 인간의 삶에 대
한 통합적인 앎이자, 모든 시대를 아울러 전해질 수 있는 통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통합적인 앎으로서의 지혜가 구약의 문헌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설명하게 되었
다.  
이후에 진행된 연구는 비유와 상징을 분석한 Ⅳ장과 구약의 지혜문학의 메시지가 맬
릭의 영화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분석하는 Ⅴ장이다. Ⅳ장에서는 영화 안에 등
장하는 상징과 비유에 대한 분석을 중점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맬릭의 영화에서 나
타나는 상징과 비유를 분석하고, 각 영화의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가 곧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인 서사 전개를 통
하여 주제와 메시지를 던지는 기존의 영화들과 달리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는 정해
진 서사 구조 없이 인물들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중간에 삽입
되는 아름다운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맬릭의 영화는 기본적인 서사 관념에 따라 주제와 메시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그에 따라 영화의 메시지를 지혜문학과 접목하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위해, 맬릭의 영화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과 비유의 해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영화의 세부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해석을 종교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각 상징과 비유가 나타내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고, 그 의미를 
통해 맬릭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맬릭이 “영화”라는 영상 매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매체 안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법과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표현에서 나타나는 의미들에서 맬릭만의 메시지
가 내포되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점을 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Ⅴ장에서는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의미들과 메시지들을 지혜문학의 요소들과 비
교하여, 영화에서 나타난 의미와 관념들이 어떻게 지혜문학의 관념들과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그 메시지가 재해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위
해서 욥기와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각 영화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혜문학의 여러 구절들을 예시로 들어 신학
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는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 지 먼저 제시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맬릭의 영화에서 지혜문학의 메시지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지, 그 의미들이 
현대에서 어떻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지혜문학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그 쟁점이 현대에 이르러 그대로 반
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맬릭의 영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요소와 각 인물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지혜문학에서 이야기한 삶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부분은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현대인들의 관점과 삶의 자리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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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결국, 테런스 맬릭의 영화에서 독특한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 안에는 그가 말하고
자 하는 생각이 나타나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테런스 맬릭이 
가지고 있던 관념이 어떤 것인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그 특성을 지혜문학의 특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탐구하면서, 지혜문학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지혜문학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시사했던 부분을 
현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 반영하려 했는지 연구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서 테런스 
맬릭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지혜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어떤 부분에서 비교
분석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비교분석의 결과가 “지혜문학의 메시지 및 관념의 
현대적인 재해석과 반영”이라는 주제로 연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계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숙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혜문학과 테런스 맬릭의 영
화를 재해석하였을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이론의 뒷
받침이 미흡했다는 부분이었다. 지혜문학과 영화라는 두 개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데
에 있어서 종교학 이론은 그 재해석에 대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혜문학과 영화라는 두 텍스트에 천착하여 영화가 지혜문학의 메시지와 관념을 새롭
게 해석하였는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 과정에 본 연구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두 텍스트의 비교연구를 위한 어떤 이론
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두 텍스트를 비교하는 과정에 이르렀
을 때, 맬릭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지혜문학의 관념에 대한 재해석과 메시지의 새로운 
반영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는, 지혜문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 원문이나 원어의 활용도가 부
족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 분석에 대한 학습능력이 결여
되어 있던 것이 작용하였다. 지혜문학을 포함한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을 하거나, 미드라쉬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구문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다. 그러나 아직은 구문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탓에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참고나 인용이 부족하였으며, 단어나 문장 해석 인용과 같은 경우는 주로, JPS 주석
을 활용하였다.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나 있는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새
로운 해석은 맬릭 영화 뿐 만 아니라 구약성서와 영화 매체와의 비교 분석을 할 때도 
필요하며, 앞으로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지혜문학과 영화 매체와의 연결
성을 두고 해석한 부분을 통하여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지혜문학의 메
시지와 같은 경우 율법서나 예언서와 달리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영화라는 매체가 도와주고, 지혜문학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화 뿐 만 아니라 현대에
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매체들을 통하여 구약성서를 현대인들의 시각에 맞추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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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서에서 제시된 메시지를 자신만의 관점과 방식으로 해석한 맬릭의 영화를 통
해서, 성서를 기존의 기독교 신학의 방법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하여 해석할 수 있고, 종교학적으로 성서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성서의 지혜문학에 대한 기존의 기독교
적인 의식을 벗기고 종교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매개체의 예시로, 맬릭의 영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성서 해석은 기
독교 신학의 관점에 따른 해석이 지배적이며, 특히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설교와 교리 
교육을 위한 해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성서에 해서 교단 위주로 편중되어
버리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독교 바깥 범위에 머무르는 이들은 성서와 지
혜문학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맬릭의 영화와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지혜문학을 재해석하고 그 요소들을 
제시하는 과정은 지혜문학 뿐 만 아니라 성서의 다른 여러 문헌을 가지고 새로운 해
석을 제시하고 해석자의 시대상이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따라서 적용할 만한 요소
들을 제기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의 
내용들, 특히 현실을 살아가는 인류를 위한 덕목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지혜문학이라
는 한 장르의 내용들이 그 문헌이 쓰였던 당대 뿐 아니라,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
람들에게도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었다. 따라서 지혜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견해내고, 그 해석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며, 그
를 통해 성서의 지혜에 대한 새로운 갈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
으로 현대의 많은 매체들과 지혜문학을 포함한 성서의 원문들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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